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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과 연구목표

2. 추진내용 및 추진전략





제1절 .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표

1.전통문화 연구의 필요성

정보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지구촌화와 세계화를 앞당

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의 동질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기술혁신은 독특한 민족문

화와 생활양식을 결합 , 세계를 하나 공동체로 만들어 감

으로써 지역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고유성을 특징짓는 종교 , 문화, 관습, 언

어 , 사상 등은 시대 조류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

전되어 문화를 계승 창조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더욱이 90년대 초의 UR 타결로 세계 무역시장이 개방되

고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세계화에 대해 문화 식민지화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 심리가 확산됨으로써, 세계화란 조류에 못지

않게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는 지역화의 물결이 곳곳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이데올로

기적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생산 우위의 양(量)적 측면

과 기술 우위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인간 중심의 질(質)

적 가치를 중요시함으로써 정보. 문화와 같은 인간의 지

적 요소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핵심 생산 요

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 지역화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 생활 속

에 살아 움직이는 문화가 강조됨으로써, 각국은 경제의

문화화와 문화의 경제화를 추구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이

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세계 속에 심어 감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

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인간의 지력과 창조력의 근간이 되는 문

화 요소가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문화 요소란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특성보다는 독

자적 정신과 민족 문화의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습득과 기술 개발의 노력 못지 않게 우리

문화의 정신적 근원과 진수를 찾아 적재적소에 접목시키

는 노력이 필요한데 , 그 근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전통문

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에 자국만의 독특한

감각이나 보유기술을 조합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그 나라

의 역사와 문화상을 상품제조 기술에 접목시켜 미적 가

치 등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가장 한국적인 상품

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도 결코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오랜 기간 전통과의 단절 속에

서 지내왔고 과거의 다양했던 문화유산을 계승하지 못하

고 있다 . 그 원인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해석과 , 전통의 근원적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

가치를 시대와 세계 속에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식의 소

홀함에 있었다 하겠다. 전통문화와의 단절이나 우리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남의 것을 선망하는 태도 등은 여러

세기에 걸친 사대주의와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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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국 근대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드라

이브 정책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지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서양인의 관점에서 ‘세련된 것’을 만들고자 아무런

비판 없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모방하는데 급급함으

로써 덤핑으로 팔리는 값싼 물건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

그 결과 우리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요사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활발한 학술적, 사회적,

문화적,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서 각계각층에서 그간 무관심했

던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였던 한 해였다. 이

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

게 됨으로써 그간 아무런 비판 없이 서구 문화만을 추종

해 왔던 것에 대한 자성이며 , 이제는 진정한 우리 것 , 참

다운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옛 것들에 대한 의

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경제난국으로 일컬어지는 IM F의 한파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생력 확보가 그 무엇

보다 중요한데,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

勝)’이란 말이 있듯이 . 그 첫걸음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2.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의 접목 필요성

선업디자인은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소산물로 산업 제품

을 통해 엔지니어링, 마케팅, 아트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해왔으며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 기술을 축적하여

산업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0세기말인 현재는 진일보하여 각 나라의 부를 쌓기 위

한 수단의 하나로 산업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산업디자인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도

구로서 뿐만 아니라 상품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문화를 상품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예술을,

독일은 기술을, 스칸디나비아는 공예를 모토로 제품을 디

자인하며, 미국은 거대한 자본을 근간으로 , 일본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 라는 신화를 만들어 가며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산업디자인은 어떤 것을 모토로 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세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가? 이 질문에 우리의 답변은 궁색해질 수 밖에 없다 .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식민지 시대로 부

터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사에 많은 문화적 공

백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격동기 속

에서 우리의 민족정서와 문화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외부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 창조보

다는 모방하는 습관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우리의 근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 따라

서 주체성을 상실한 채, 문화의 상호 교류 및 보완이 아

닌 일방적인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그 틀을 형성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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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디자인 뿌리 없는 모방의 미아가 되고 말았

다 .

지금 전세계는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 산업혁명 이후

부터 1970년대까지의 공급자 우위의 ‘부족의 시대’에서

1980년대와 19990년대의 수요자 중심의 ‘풍요의 시대’를

거쳐 공급자와 수용자가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

호 선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상호 선택의 시대’란

정보화를 통한 급속한 기술과 산업 발전으로 대다수 사

람들의 물리적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 상품 수요와 수요

자 각자의 기호 및 특성에 따라 상품이 세분화되고 , 단순

한 물질의 소유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에 부합되는 제

품 생산을 위해서는 디자인과 성능 등에 소비자의 기호

와 독창적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물질문화는 퇴색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고

도 소비사회와 탈 대중적인 생활(가치)문화가 부상함으

로써 다품종 소롯트화로 생산체제가 바뀌어 가는 요즘 ,

서양의 분석적 양분적 사고보다는 조화와 화합을 중요

시하는 동양적 사고와 동양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할 때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들과 대등한 관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간 아무

런 비판 없이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유구하고 찬란한 우리 문화의 전통과 정신적 물

질적 유산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고유성을 도출하고 , 이를

제품에 접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 산업디자인은

이 같은 노력과 시도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더욱이 전통문화는 전통의 계승과 재창조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위해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의 접목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

만이 아닌 전통의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할 것이다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경제의 문화화 측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특

정한 상품에 미적 요소를 부여하는 작업이며, 이때의 미

적 요소한 문화 예술적 요소를 말한다 . 상품 선택과 소

비에 있어 가격과 기능 요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

켜 주어야 하는 프로슈머 시대에서는 제품의 경제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심미적 측면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는 다시 말해 상품(경제)의 경쟁 시대는 가고 디자

인(문화)경쟁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이

러한 경제의 문화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분 연구는

-전통문화의 고찰을 통해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

심을 마음속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주체성 확립에 기여하

고

-물질 문명에 의해 점점 메말라 가는 정신적 가치의 재

인식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며

-산업디자인을 통한 전통과 현대와의 만남을 가능케 함

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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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제품 개발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본 연구 내용을 학술적 산업적 자료

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제품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

( 1)주체성 확립

전술한 바와 같이 , 한국 근대사의 문화 공백기는 많은

부분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빚게 하였다 . 더욱이 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경제 분야는 많은 발

전을 하였으나 , 문화적 측면은 이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

고 한국적인 것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난

의 상징인 양 인식되어 우리의 문화 요소들이 현대화

산업화란 미명하에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 내재화되어,

우리 것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나 현대화된

서양의 문물을 모르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넌센스가

통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국민을 선도해야 할 지

식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 결과 여러 부문에서 독창

성과 창의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외래 문화를 비판

없이 모방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

늘날의 우리 현실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디자인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

요사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산업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론은 우리의 문화 요소가 우리의 의식

과 생활 속에 확고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가능

한 일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조상의 땀과 슬기가 아로

새겨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간 이

를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그 특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은 물론, 주체성 있는 가치

체계의 정립을 꾀하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했던 만큼 우

리의 고유성과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의 문화보다 외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문화 중 내세울만한 디자인적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면 알게 되

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란 말처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만

의 독특한 문화적 디자인적 요소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또한 진정으로 가치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내용도 중요하나,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할 수도 있다 .

우리는 그간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찮

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선뜻 남들 앞에 자랑스

럽게 보여주길 주저했다. 우리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그 원형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으로 인식되

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심지어 우리가 아닌

외국인에 의해 그 진가를 평가받게 되는 웃지 못할 시행

착오를 겪어 왔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남들도 한국의 문화를 더욱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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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가치있는 것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

이다.

( 2)인간성 회복

인간미가 메말라 가는 현 산업 사회에서의 디자인 컨셉

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디자이너에게 요구되고 있다 . 디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적 사회적 행위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진

정한 디자인이란 단순한 경제적 물리적 도구만이 아닌

휴머니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 이것은 곧바로

상품에 반영되었다 .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 대부분 유입되었다. 동양인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정신적 가치 추구를 중요시했던 것에 반해 서양인

들은 물리적 현상적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 그

들에 의해 주도된 산업사회로의 진입은 동양문화권인 우

리의 정신적 가치 체계를 상당 부분 유실시켰다 .

치열한 상품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자 지나치게 강력하

고 비인간적이며 살벌하기까지 한 디자인 표현 양식에

우리가 물들고 있음은 물론,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고자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화려한 색상들을 적용시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시킴으로써 많은 상품들이 소비자

에게 제대로 선보이고 평가받기도 전에 사장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이에 대한 자성으로

무분별한 디자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산업 근대화를 위해 지난 40년간 쉴새없이 달려

왔고 그 성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같은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필요한 손실이었는가를 다

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드높은 하늘, 푸른 바다,

우거진 숲 , 그 속에서 숨쉬고 섭취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자유를 우리는 물리적 풍요와 맞바꾸었는 지도 모른다.

‘92년의 리우 환경회의 이후,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

라는 위기 의식과 함께 지구 보존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일련의 상황들은 보면 , 물질적

충족과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명분으로 그간 수

없이 디자인된 상품들이 이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1세기 최대의 이슈로 제기되는 환경문제! 환경오염이

나 환경파괴에 두려움을 갖는 다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

에서 환경에 대한 전과정 평가(원료 구득에서 제품생산 ,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

환경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

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연구 및 개발은, 인류

의 생존권 보전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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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를 이용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

들어지는 공예품적 성격이 강한 우리의 옛 기물들이 현

대적 개념의 상품디자인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

실이나,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물(物)을

제작하고 손끝으로 인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표현한

그 모습에서 숙연함마저 느끼게 된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옛

기물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 넉넉함

과 편안함 등을 오늘날의 상품디자인에서 기대한고 있는

지도 모른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자성을 통해 편안함과 화

려함을 좇는 오늘날의 소비 패턴에서 자원을 살리는 방

향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자인이란 아름다운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작업

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의미하는 아름다운 사상이란 바

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옛 기물들 속에 나타난

우리 전통 문화의 제요소는 , 바로 디자인의 인간성 회복

이란 역할 측면에서 다시금 그 가치를 재조명해 볼 필요

가 있다.

( 3)산업디자인을 통한 전통과 현대와의 만남

전통의 재현이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형태나 재료

를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시공적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 이러한 시공적 괴리감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 옛 것을 바로 알고 이해하며

그 가치를 재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이를 통해서만이

전통의 재창조가 가능하다 .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의 재현은 단

순히 복고 취향을 위해서나 감상적 민족우월주의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광지나 유적지 등에서 팔

리는 우리의 민예품에서 엿볼 수 있는 전통의 재현이나

재창조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천박한 상업성만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많아 보는 이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 이는 전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

설프게 재현이나 재창조를 시도함으로서 것들을 양산했

기 때문이다.

산업디자인을 통한 전통문화의 재현이 과거의 것을 오

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우리 문

화의 특성을, 형태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상징성, 문화성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 그것을 상품에 슬그머니 녹여

넣을 때 비로소 전통이라는 것이 시공을 초월하여 생명

력을 가질 수 있으며 , 본 연구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

다 할 것이다 .

(4)제품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우리의 외국의 브랜드 및 캐릭터 사용 등에 많은 로열티

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인들이 주

지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성을 상품을 통해 전달하고

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천년간 자

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 수용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와 땀이, 그리고 이상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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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통문화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와 독창적 기술 등

을 제품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할 때우리의 산업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의 경제화, 경제의 문화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임을

앞서 말한 바 있다 . 이 양자를 위해 전통문화와 산업디

자인의 접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중요

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 한국의 미래는 결

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한국적 이미지의 제품이 세계에서 각광받게 된다면 , 브

랜드 및 캐릭터 사용 등에 굳이 비싼 돈을 외국에 지불

할 필요도 없고 , 세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심어나감으로

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제2절 . 추진내용 및 추진전략

본 연구가 산업디자인기반기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는 연구사업 수행을 확정하고

이에 참여할 연구 위원(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22명을

위촉하였다. 이후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기

초 조사실시, 사업 기본 방향 및 컨셉 설정(한국의 특화

된 이미지)등을 한 후, 우리 나라의 유형 문화재와 전통

공예품 중 한국적 이미지와 디자인 요소가 강하고 한국

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

는 것을 디자인 접목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9개 대분류에 50개 품목에 다음과 같이 선

정되었다.

◈ 건축 및 석조(8개 품목)

-궁궐 금원 종묘 , 사원, 민가, 첨성대, 석탑, 부

도, 와당, 전

◈ 불상 및 금속공예(7개 품목)

-금관 및 관식, 허리띠, 제기 , 향로, 검, 사리구, 촛대

◈ 도자기(4개 품목)

-옹기, 청자 , 분청사기 , 조선백자

◈ 토우(1개 품목)

-신라토우

◈ 목기(4개 품목)

-장과 농, 경대, 함, 상

◈ 악기(2개 품목)

-타악기, 현악기

◈ 복식, 장신구 , 직물류 ,(12개 품목)

-흉배(모), 의복 , 노리개, 신발, 비녀, 귀걸이, 목걸이,

지환 완륜, 침구, 자수, 보자기(상보)

◈ 생활용구(11개 품목)

-수저, 떡살, 벼루 , 붓, 탈 , 가마 , 연, 키 , 등잔, 부채,

계측기(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 회화(1개 품목)

-전통회화

이상과 같이 우리의 전통 문화 중 디자인 접목 연구 대

상을 선정한 후, 각 연구 위원별로 연구 대상을 4개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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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연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 연구 계획서의

검토와 보완 및 조정을 거쳐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연구위원별 참여 분야는 참고 자료 부문에 수록) 검토내

용은 연구목적 , 연구조사 방법 등이며 디자인 접목에 있

어 전통성 창의성 기능성 심미성 등의 표현에 주

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제요

소를 어떻게 상품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을 살펴보고 , 디자인 접목을 통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

식하고 상품화의 폭을 넓히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의 제약과 수행상의 어려움을 감아하여

아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도

록 하였다.

연구 위원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위원들의 연구 결과물 외에 , 전통문

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대한 이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디자인 접목 연구 대상(유형 문화재 및 전통 공예

품)의 역사성, 상징성, 디자인 요소 , 문화 요소 등 보다

많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편집위원 외에 조사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구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 , 각종 문헌 등 연구 내용 보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이 수집하여 편집위원과 함

께 종합적으로 정리 보완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물과 연구 대상물의 조사 정리된 내용을 최

종 보고서에 수록하기 전에, 사업평가와 연구 결과물의

감수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내용에 따른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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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석조

2. 금속공예

3. 도자기

4. 토우

5. 목기

디자인 접목연구

CASE STUDIES

6. 악기

7. 복식 /장신구 /직물류

8. 생활용구

9. 회화





궁궐

궁궐은 왕조 시

대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인 동

시에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 및

창조적 계승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

산이다. 궁궐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가 통치의

최고 주권자인 제왕 또는 군주가 정무를 수행하던 청사

와 그들이 거주하던 주택 및 이에 따른 부속 건물을 통

칭하는 것으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범과

제도를 갖춘 당대를 대표할만한 최상의 영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 최대의 재정과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최상급 건축가가 설계 , 시공하였던 궁궐 건축은

한 시대 최고의 건축 수준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 .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 시대의 궁궐은 대부분 손

실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선의 궁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에 의해 추진된 조

선의 궁궐은 중국 ‘주례고공기’에 명시되어 있는 국도(國

都)의 구성 원리 즉, 전조후시(前朝後市 : 궁궐을 중심으

로 앞쪽에는 정치를 행하는 관청을 놓고 뒤쪽에는 시가

지를 형성), 좌묘우사(左廟右社 : 궁궐을 중심으로 그 왼

쪽에는 왕실 조상의 사당인 종묘를 놓고 , 오른쪽에는 사

직단을 배치), 전조후침(前朝後寢 : 궁궐 앞쪽에 정치를

하는 장소인 조정을 두고, 뒤쪽에 임금을 비롯한 왕실의

거처인 침전을 배치), 삼문삼조(三門三朝 : 궁궐은 전체

를 3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을 울타리로

둘러막고 각 구역 사이에는 문을 두어 연결시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축조 원칙보다는

한성의 지형과 풍수적 명당터를 더 존중하여 도성을 계

획하였다. 정궁인 경복궁이 도성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

지 않고 북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 종묘와 사직을 각각 경

복궁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았으나 등간격으로 대칭을 이

루고 있지 않은 것 등이 그 일례이다.

조선의 궁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전기

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 조선 전기는 성리학이란 새로

운 사상을 바탕으로 양반 관료 사회를 형성해 간 시기로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와 관료 중심의 정치 이상이 팽팽

하게 맞섰다 . 관료들은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여 검소하

고 질박한 궁궐을 짓도록 왕에게 요구하였으며 , 왕의 입

장에서는 궁궐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여겼다. 이러한 대립 속에 왕권이 강화

되기 전에 지어진 조선 초기의 궁궐은 관료 중심의 정치

운영에 적합하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경복궁의 경우, 전

체 규모가 천 칸에도 못 미쳤으며, 중추원과 삼군부 등을

궐 안에 배치하여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태종과 세

종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치가 안정되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면서 경복궁 동쪽에 이궁인 창덕궁이 생기고 경복

궁 내부에 경회루를 지어 연회 장소를 만드는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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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으로 궁궐이 대부분 소실되어

선조 때 종묘가 , 광해군 때 창덕궁과 창경궁이 복구되었

으며 새로이 경희궁을 창건하기도 하였다 . 또한 조선 말

대원군에 의해 조선 왕조의 마지막 기념비라 할 수 있는

경복궁의 중건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는 비운을 겪은 후 경복궁을 비롯하여 조선의 궁궐은 많

은 부분이 파괴·변형·왜곡되었다 . 그러나 조선의 궁궐

은 단순히 조선 왕조만의 궁궐이 아닌 2000년 궁궐사를

잇는 것인 만큼 하루 속히 원형을 복구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 경원궁(지금의

덕수궁), 경희궁(현 서울시립미술관 자리) 등에 대해 고

찰해 보기로 한다.

1. 경복궁

태조 때 창건한 경복궁은 조선 전기에 이룩된 궁정 문

화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명종 때 일부가 불타 중건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이후 정궁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조선 왕조를 부

흥시키는 방편으로 경복궁 중건이 시도되었으나 양반 관

료층의 극도한 부패 상황과 농민 반란 등 사회, 정치적인

혼란으로 그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었으며 , 더욱이 일본에

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겪은 후 경복궁은 많은 부분

이 변화되었다 . 그 일례로 궁궐과 임금을 지키는 수호

동물인 해치(하늘의 신령한 짐승)는 일본이 지은 조선

총독부 청사 앞으로 옮겨져 조선의 왕궁이 아닌 일제의

아성을 지키는 신세로 전략해 버렸다. 해치는 잡귀를 막

는 상서로운 동물로 그 얼굴도 위압적이기보다는 늠름함

과 여유자작함을 보인다. 또한 경복궁은 하늘 별자리의

중심이 되는 자미원(紫微垣)을 본따 건립한 것으로, 자미

원의 중심별인 북두칠성의 기운이 바로 내려꽂히는 곳이

삼각산 이라 여겨 삼각산 아래에 위치한 곳에 세움으로

써 그 자리에 성스런 기를 받도록 하고자 했다 . 이렇듯

경복궁의 건축과 그 구성 요소에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2. 창덕궁

정궁인 경복궁이 서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자 태종은 제2의 궁궐인 창덕궁을 건립

하였다 . 규모는 경복궁보다 작지만 동쪽에 창경궁이 붙

어 있고 북쪽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넓은 후원이, 남쪽

에는 종묘가 연결된 거대한 궁궐 복합체의 일부로서 국

가의 정사와 왕실의 복잡한 생활을 수용해온 창덕궁은

경복궁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정궁의 역할을 해왔다. 경

복궁이 중국의 궁궐 축조 규범을 따랐던 것에 반해 창덕

궁은 자유 분방하고 다양한 구성을 마음껏 자랑한다 . 창

덕궁의 많은 부속궁과 시설물은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되어 한국적 자연관을

잘 보여주며 기계적이고 삭막한 중국 궁궐과는 다르게

- 19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짙게 느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임금들이 창덕궁

에 애착을 가졌던 이유이며 또한 경복궁을 제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창덕궁이 추천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

3. 창경궁

성종 때 옛 수강궁터에 대비들을 위해 지은 궁궐이 창

경궁인데 , 외전과 내전 외에 승정원을 비롯한 여러 건물

이 구비되어 있어 궁궐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있다. 대비

들이 지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경복궁과 창덕궁이 남향으

로 배치된 것과는 달리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창덕

궁이나 경복궁보다 소박한 조형을 보인다. 창경궁은 임

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때 중건되었으며 ,

1830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몇 차례의 중건과

소실을 거치다가 1985년에 새로이 정비되었다 . 일제 치

하 때 , 국권의 상징인 왕궁을 오락장으로 삼아 민족 정신

과 민족 문화 유산을 말살하려는 일본인의 계략에 의해

창경궁 안에 동물원, 식물원을 개설하여 일반인이 관람케

하고 창경원으로 개칭함으로써 왕궁의 존엄성을 격하시

켰다. 또한 일본식 정자를 세우고 일본의 국화(國花)인

벚꽃을 창경궁에 심는 등 창경궁을 왜곡 변형시켰다 .

1980년대 중반까지 궁이 아닌 원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제 이름인 창경궁으로 복원케 되었다.

4. 경원궁 (덕수궁 )

경원궁은 임진왜란 직후 잠시 궁궐로 사용되다 창덕궁

과 창경궁의 중건 후에는 더 이상 왕의 거처로 쓰이지

않았으나, 20세기 초에 다시금 중요한 궁궐로 부각되었

다. 이는 명성왕후 시해 이후, 외국 공사관이 밀집해 있

던 경운궁으로 왕실이 피신하고자 건축 공사를 벌여 왕

궁다운 궁궐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운궁은

전통적인 궁궐 제도에 입각한 배치 형식을 취하면서도

정전 주변부에 서양식 궁전 건물과 정원을 갖춘 독특한

궁궐 건축으로 만들어졌다 . 즉 , 경운궁에 이르러 한국의

궁궐 건축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절충된 형식

으로 급격히 변모하게 되었다 .

5. 경희궁

광해군 때 완공된 경희궁은 인조 이후 280여 년간 왕들

의 거처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역사의 현장으로 창

덕궁과 더불어 웅장한 모습을 지켜오다 1910년 한일 합

방 직전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다 . 1985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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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발굴 조사로 정전인 숭정전의 2중 기단이 드러나게

되어 이 자리에 숭정전을 복원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궁궐은 궁궐 건축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성리학을 통해 들어온 제도와 사

상을 풍수지리나 전통 등에 융합시켜 새로운 형식의 궁

궐 건축을 창조하였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조선 궁궐들

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왕궁 안에는 북에서 발원하여 외전의 주위를 돌아

남쪽으로 흐르는 명당수가 있고 이 명당수 양변에 장대

석을 쌓아 어구를 형성하였으며, 어구 위에 돌다리가 설

치되어 있어 정전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석교(경복궁의

영제교, 창덕궁의 금천교, 창경궁의 옥천교 등)를 거치게

끔 했는데, 이는 정전에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을 씻어버리

고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펴기를 바라는 뜻에서 만든 것

이다. 또한 석교 위에는 해치나 거북이 등이 있어 궁궐

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 .

또한 정전 주위에는 사방신과 십이지신상, 쌍사자가 주

위를 삼엄하게 경계하며, 사방신은 남주작·북현무·좌청

룡·우백호로 각 방위에 맞게(오행사상에 따라) 중앙의

황룡을 보좌하고, 십이지신상 또한 각 방위에 맞게 위

치·조각되어 있어 상서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 더욱이

정전에 오르는 돌계단 소맷돌의 구름무늬는 지상의 궁궐

이 아닌 천상의 궁궐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정전 안 임금의 용상 뒤의 놓여진 병풍의 일월오악도는

오묘한 정신 세계를 엿보게 한다. 음양을 나타내는 달과

해가 있고, 다섯 개의 산은 오행을 나타내며, 이밖의 소

나무와 파도 등은 왕실의 번영과 융성을 칭송하는 상징

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섯 개의 산 중 가운데 우뚝 솟

은 것은 삼각산을 뜻하는데 , 이는 조선의 궁궐은 풍수상

으로 하늘의 중심별인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삼각산을 주

산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즉 , 이 땅의 중심을 임금이 앉

았던 자리에서 찾았고 따라서 일월오악도 중에서도 바로

중앙의 삼각산 아래에 임금의 자리를 정함으로써 북두칠

성의 성스런 기가 그곳으로 모이게끔 했다. 이 땅을 강

점한 일본은 삼각산의 기를 누르고자 중앙청을 지어 경

복궁을 누르고, 서울 남산에 신사(神社)를 지어 일본의

기운을 이곳에 끌어들이려 했다. 이밖에 용상 앞 천장을

보면, 여의주를 호위하는 두 마리의 황룡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는 용이 승천하려면 여의주가 있어

야 하고 , 용의 승천은 지극한 상서로움을 뜻하는데, 용이

승천하여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만물을 적셔주듯

임금이 등극하여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용덕에

비유한 것이다.

정전 등의 지붕 위에 설치된 용마루의 곡선이 내포하

고 있는 개념은 일반 처마의 곡선 개념과는 다르다. 처

마 곡선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진취적 운동감을 나

타내고 있는 반면, 용마루의 곡선은 완만하면서 그 잠재

적 접선을 연결하면 거대한 원이 그려진다. 용마루의 완

만함은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고유한 심성 및

습관과 관계된 것으로 날개치듯 하늘로 솟아오르는 우리

의 마음을 지긋이 억제 시키는 힘을 암시한다 , 용마루의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단정한 기와의 암수가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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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빗으로 빗은 듯한 선의 패턴이 날아오르는 학을 연

상시킬 만큼 기품있는 이미지를 풍긴다 .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각적

사고에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조선의 궁궐은 지금 많은 부분이 유실된 채 그대로 방

치되어 있다 . 경복궁이 복원되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원

래의 모습을 되찾으며 , 경희궁이 웅장한 모습으로 제 모

습을 찾는다면 우리가 지닌 민족 문화의 전통은 궁궐 건

축을 통해 그 다양성과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다 .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국의 궁궐은 단순히 관광지나 소풍 장

소로 인식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궐의 의의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 문화의 상층부를 잉태해 온

산실이며 , 한국사를 이끌어 온 주역들이 어떻게 민본주의

를 펼치고자 했으며 또한 그들의 영욕이 얽혀 역사가 어

떻게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장소로 인식되어

잘 보존되고 소중히 가꾸어져야 할 것이다.

금원(궁궐의 후원: 비원)

금원은 조선 태종 때 창덕궁을 건립하면서 함께 조성된

것으로 , 궁궐의 뒷편과 북쪽에 있다 하여 후원 (後苑) 또

는 북원 (北苑)이라 했으며,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원(禁苑)이라고도 불렀다. 지

금의 비원이라는 이름은 한일합방후 조선 왕조의 권위를

격하시키고자 일본인들이 지은 것으로 자주적 측면에서

비원 대신 후원이나 금원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

다. 창덕궁과 창경궁이 만나는 낙선재 뒤쪽 지점 곧 창

덕궁의 내의원 동쪽 담장을 끼고 북쪽을 바라보면 두 개

의 대문이 나 있는데 오른쪽이 창경궁으로, 왼쪽이 후원

으로 들어서는 대문이다. 왼쪽 대문을 지나 길을 따라

올라가 고개 마루를 넘으면 창덕궁 후원이 전개된다 .

1.부용지주변

● 부용정 : 부용정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다각형 지

붕의 丁자와 亞자의 복합형식이다 . 부용지에 반쯤 떠 있

는 것 같은데, 기둥 밑 초석은 팔모로 된 기둥모양이다 .

부용정은 동, 서, 남으로 정자에 오르는 돌 계단이 나 있

고, 북쪽 연못 속에 정자를 받치는 두 다리를 넣어 부용

지에 반쯤 떠있는 것 같은데, 기둥 밑 초석은 팔모로 된

기둥 모양이다 . 또한 전면 창호들은 모두 접어 들쇠에

매달게 되어 있어 개방적이며 , 기하학적인 다양한 형태의

난간이 둘러져 있어 공예적인 기법을 보이는 독특한 정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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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용지 : 부용정을 둘러싼 부용지는 땅 속에서 솟아

나는 맑고 찬 두 곳의 샘이 수원(水原)을 이룬다. 화강암

장대석으로 연못 둘레를 네모지게 축조하고 못 가운데에

는 둥근 섬을 조성했는데, 이처럼 연못이 네모나고 섬이

둥근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天圓地方)”라는

음양오행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주합루 : 부용정 연못의 북쪽 높은 언덕 위에는 주

합루가 우뚝 서 있다. 주합루는 2층 누각으로 아래층에

는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이 있고, 윗층에는 사

방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누가 있다. 주합루

로 들어서려면 어수문(漁水門)을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이름은 영특한 고기라도 좋은 물을 만나야 용이 된다는

이른바 참된 등용문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 이 문의 구조 양식은 가운데의 큰 일각문, 좌우에 곡

면 지붕의 작은 일각문을 배치하여 외삼문 처럼 꾸민

것으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형식이다. 어수문 앞

에는 소맷돌에 구름 무늬를 조각한 돌계단이 있는데 이

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주합루의 뜻과 조화되는 장식

무늬라 할 것이다. 주합루 서쪽에는 서향각이 있는데, 정

조 때부터 이곳에서 왕비가 친히 누에를 쳐 일반 아녀자

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누에 신에게 올리는 제례인 선

잠례를 친히 주관하기도 하였다.

2. 애련지 주변

● 불로문 : 부용지를 지나 반도지를 향하여 발을 옮기

면 애련지에 담장 중간에 문틀 모양의 석문이 하나 있

다. 옛날에는 문짝이 달려있었다 하나 지금은 돌쩌귀의

흔적만 보인다 . 궁중에 하나 밖에 없는 석문인 ㄷ자 모

양의 불로문은 임금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들었고 이 문

을 드나들면서 늙지 않기를 기원했다 한다 .

● 애련정과 애련지 : 애련정은 숙종이 연꽃을 즐기기

위해 지은 단칸 정자로 전면의 두 기둥은 연못 속의 장

초석 위에 세웠다. 기둥과 창방 아래에 낙양판을 붙여

정자 안에서 밖을, 또는 밖에서 정자를 바라볼 때의 경관

에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 또한 몸체에 비하여 처

마가 길고 지붕 꼭대기에는 절병통(節甁 )이올려져 있

어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외관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

할 것은 정자 사방으로 두른 난간인데, 초석 위쪽으로 계

자각을 세워 이 위에 돌출된 아자살 평난간을 받치고 있

어 정자 안쪽에 걸터앉을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

다. 애련지는 장대석으로 쌓은 네모난 연못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입수구(入水口)의 처리가 빼어난 솜씨를 자

랑하고 있다.

● 연경당 : 순조 때 왕세자였던 익종의 청으로 사대부부용정(앞쪽), 부용지(가운데), 주합루(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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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지은 99칸 집이다. 임금은 사

대부의 생활을 궁궐 속에서 알고 체험하기 위해 가끔 이

집에 기거했으며, 그때에는 옷차림에서부터 모든 생활 양

식을 사대부의 제도에 따랐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집은

한국 주택사나 생활사 등 여러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입구의 조그만 개울을 건너게 되고, 솟을대문

을 지나 안 오른쪽에 있는 소슬대문의 중문을 거쳐 사

랑채에, 왼쪽에 있는 평대문을 통해 안채에 이르게 되다.

이처럼 사대부 집이나 궁궐의 정전 등에 들어갈 때 개천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끔 설계된 것은 옛부터 내려오

는 공간 디자인의 한 수법이며, 중문의 높이에 차이를 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조선조에 깊게 깔려 있었음을 보

여준다. 연경당 행랑 바깥 마당에는 커다란 괴석을 담은

직육면체의 석함이 눈길을 끈다. 석함의 사면은 꽃무늬

로 장식되었으며, 윗면 네 귀퉁이에는 두꺼비가 한 마리

씩 조각되어 있다. 두꺼비의 형상은 제각기 다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두꺼비는 달을 상징하는데 이처

럼 두꺼비를 집 앞 석물에 조각한 것은 연경당을 지상의

월궁(月宮)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램을 의식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 하겠다. 사랑채는 바깥 주인의 일상 거처인대

중앙에 대청이 위치하고, 대청 서쪽에는 사랑방과 침방이

있었으며 대청 동쪽에는 누마루가 붙어있다. 대청 전면

과 측면, 후면에는 창호를 달았는데, 전면 창호들은 여름

이면 접어 들쇠에 매달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주인의 거쳐인 안채는 ㄱ 자형의 평면인데 누다락과 안

방이 동서로 면하고 ㄱ자로 꺽인 곳에 남쪽으로 면한 안

대청과 건너방이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 동쪽의 선향재

(善香齎)는 책들을 보관하고 책을 읽는 서재인데 중앙에

큰 대청을 두고 양쪽에 온돌방을 두었다 . 그리고 정면이

되는 서쪽으로 기둥들을 세우고 맞배 지붕을 덮어 차양

을 만들었다. 또한 장자살로 짜여진 문짝을 가로로 달고

끈으로 잡아 당겨 기둥에 단 고리에 매어 놓았다. 이 차

양은 석양녘의 뜨거운 햇살이나, 비, 바람을 막아주는 역

할을 한다 . 연경당의 솟을대문 , 밖에 늘어놓은 석물, 선향

재 뒤쪽의 화계(花階) 등은 당시 사대부 집의 정원 양식

을 잘 보여준다.

3. 반도지 주변

● 관람정과 반도지 : 불로문 앞을 지나 더 한층 후원

의 안쪽으로 접어들면 왼쪽 꺾인 곳에 연못 하나와 정자

가 있는데 이것이 반도지와 관람정이다. 반도지의 원래

모습은 크고 작은 원형 3개가 한 곳에 모여든 마치 호리

병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일제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많

이 변형되었고, 한반도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그들에 의

옥류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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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도지라 불려졌다. 이곳의 관람정은 국내에서는 유

일한 평면이 부채꼴 모양인 정자이다.

● 존덕정과 연지 : 대부분의 정자가 4각이나 존덕정

은 6각으로 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 존덕정에 이르는 홍

예다리, 연못(연지) 주위의 괴석, 연못 주변의 장대석 석

축 등은 궁궐의 후원답게 정교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준다.

4. 옥류천 주변

옥류천은 인조 때 바위를 파고 만든 샘인데 말 그대

로 옥이 흐르는 것 같이 물이 맑으며, 아래로 흐르면서

작은 폭포를 이룬다. 옛 임금들이 이곳을 산책하며 이

샘물을 즐겨 마셨다 한다. 이곳은 비원 가운데에서도 가

장 아름다운 곳으로 수백년 묵은 거목들과 노목들이 우

거져 있고 그 사이에 취한정(임금이 옥류천 어정에서 약

수를 들고 다시 돌아 나올 때 쉴 수 있도록 세운 소박한

모양의 정자), 소요정(옥류천 앞에 위치하여 절경을 이루

고 있는 정자로 사모 지붕으로 섬처럼 따로 쌓아 만든

기단 위에 ㄱ자형 초석을 사용하여 지음), 태극정(건물의

구조는 정사방 단칸의 사모정으로 바닥 사방 둘레에는

평난간을 두륵, 사모 지붕 중앙에는 절병통(節甁桶)을 놓

아 마무리한 아담한 정자), 청의정(네모 반듯하게 논을

만들고 그곳에다 정자를 세웠다. 정자의 지붕 아래는 아

기자기하게 꾸몄으며, 또한 단청을 하여 매우 화사한데

유독 지붕만은 초가로 하여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어 묘

한 대비를 이룬다. 이곳은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지어 농

사의 중요함과 백성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한 장소로 , 지

붕의 초가는 이 논에서 거두어 들인 짚을 이용했다 함)

등의 정자가 조화있게 배치되어 있어 산책 장소로서는

다시 없는 곳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원은 자연과의 한없는

친화력을 꾀한 열린 공간이다. 금원에는 사시사철 푸른

관상수를 심는 대신 봄이면 움트고 여름이면 잎이 푸르

고 무성하며 가을이면 단풍들고 겨울이면 가지만 힘차게

남아 눈꽃을 피우는 그런 활엽수 계통의 나무들을 주로

심었는데 이것은 후원 식재의 특성이며 나아가 한국 전

통 정원의 식재 특성이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를 잘 드

러내는 활엽수 계통을 심은 것은 우리 나라 기후가 사철

이 뚜렷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자연과 조화되려는 한

국 전통 정원의 원리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

조선의 왕들은 자연과 하나가 된 그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고 , 학문을 익히고 , 백성의 삶을 체험하며, 또한

휴식을 취하고 기쁨을 얻었다. 북한산의 산록이 내려 뻗

은 완만한 능선에 높낮이가 있는 언덕과 맑은 벽계수가

흘러내리는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살려 사각 , 육각, 다각

의 부채꼴 정자를 다양하게 배치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만 인공을 가한 이곳은 삭막한 도시 문화에 찌든 오늘의

우리에게 원시의 자연을 느끼게 하며, 참다운 건축 조경

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준다.

- 25 -



종묘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담긴 종묘. 유네스코가 지정

한 세계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종묘에 대한 관심이나

이를 찾는 발길은 적다. 그저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

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란 사실 정도만 알 뿐이

다 . 그러나 종묘에는 그저 사라져 간 왕조의 자취만이

아니라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된 유교의 전통과 삶과 죽음

의 세계를 초월한 영원에의 염원이 서려 있다.

조선 왕조는 유학을 통치 기반으로 하여 세워졌으며,

유교 사회에서의 국가의 흥망은 곧 종묘와 사직의 존폐

로 표현될 만큼 그 중요성이 컸다 . 따라서 종묘와 사직

(국토의 신인 ‘社’와 오곡의 신인 ‘稷’에게 국태민안을 비

는 장소)의 건설은 정치 이념상 유교적 의례와 통치 질

서 , 국가 기틀의 완성과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기 때문

에 한양 천도 이후 제일 먼저 세운 건축물이 바로 종묘

이다.

유교 예제(禮制)에 의한 도성 건설의 기본 원칙에 궁

궐이 북쪽에 위치하여 남면(南面)하였을 때 “왼쪽에 종

묘 , 오른쪽에 사직(左廟右社)을 둔다”는 내용이 있어 도

성 안 동쪽에 종묘를, 서쪽에 사직의 위치를 정하여 건축

물을 세웠다. 이후 종묘에 모셔야 할 신위가 늘어나자

세종 때 정전 옆에 영녕전을 지었으며 , 왕이 승하하면 일

단 정전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다 5대의 먼 조상

이 되면 공덕 있는 왕과 왕비를 제외하고 영녕전으로 위

패를 옮기는 것이 조선 후기까지의 신위 봉안의 원칙이

되었다 . 현재 정전에는 서쪽 제1실 태조 신위를 비롯해

공덕 있는 왕과 왕비의 신위 49위가 , 영녕전에는 기타 신

위 34위가 모셔져 있으며, 페위된 연산군과 광해군 신위

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고자

함이다 .

정전(正殿 : 원래 종묘는 지금의 정전을 칭하는 것이

었으나 오늘날에는 정전과 영녕전을 모두 합쳐 종묘라

부름. 정전이란 명칭은 별묘인 영녕전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은 종묘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남문에서 보

아 한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길고 거대하며, 동시

대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기단 위의 정전은 사묘(祠廟) 건축의 특색에 따라 전

면에툇간을 내고 나머지 세 면을 벽체로 감쌈으로써 어

두운 공간으로 신성함을 더했다. 툇간은 벽체 없이 기둥

으로만 구성돼 묘정으로 트여 있으며, 뒤로는 벽체에 난

문을 통해 신위를 모신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문은 각

칸마다 두 짝씩 달렸으며 그 맞춤이 정연하지 않고 한

쪽이 약간 뒤틀려 있는데 이는 혼백이 드나들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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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 전면 툇간을 개방한 것은 제례 절차의 필요성

에 의한 형식으로 제례시 햇빛과 눈비를 가려줌은 물론,

건축 공간학적으로 기단과 지붕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며,

전면의 월대와 묘정 공간이 남쪽의 신문에서 단계적으로

이어지도록 함이다. 특히 툇간 처마 아래로 깊게 떨어지

는 그림자는 툇간에 반음영의 완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정전을 영원을 향한 인간의 염원이 서린 엄숙한 공간으

로 만든다.

또한 정전 앞에서 땅 끝까지 펼쳐져 있는 월대(月臺 :

땅보다 높게 돌을 깔아놓은 부분)는 안정감을 더해주고,

반복되는 기둥의 배열과 한 끝에서 맞은 편을 바라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 수

법은 왕조의 영속성을 상징한다. 더욱이 하늘 끝까지 수

평으로 날아갈 듯한 100m가 넘는 지붕은 영원을 향해

나감을 암시한다. 이처럼 정전에 명확하게 분절된 기단

과 반복적으로 배치한 기둥 , 공포(拱包 : 처마 끝의 무게

를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짜맞춰 댄 나무쪽), 지붕 등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만들어낸 공간과 조형미가 정

전에 구현되어야 할 건축 의도를 완벽하게 성취해 준다.

종묘 건축에서 읽는 반복과 대칭수법, 단순한 구성 요

소의 자체 완결적 건축 구성은 기품 있는 공간 처리의

세련됨을 보여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까

지 감추고 있는 상징성으로까지 이어지며 , 일상적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한데 어울리는 영적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종묘에 신성한 힘이 항상 감돌

게 한다. 이것이 종묘가 주는 건축적 감동이다 . 이러한

감동은 건축의 세

부 처리로까지 이

어진다. 건축물의

조영 기법은 단조

롭기 그지없고 꼭

필요한 장식만 하

고 단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고도로

절제되고 생략된 단순한 구법으로 일관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마당의 구성 요소도 매우 단순하

다. 신로, 월대, 기단, 담장 등 꼭 있어야 할 것만 있고

그 속에 필요한 공간을 담았다 . 담장 안 묘정에는 나무

나 화초도 심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특별히 선택된 나무

들만 심었다. 또한 앞이 트이지 않도록 흙으로 가산(假

山)을 만들고 사방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묘정의 공간

만 하늘과 통하도록 하여 하늘이 내린 기운을 묘정에서

만 받아 신기가 충만하게 머물도록 했다 . 이러한 묘정의

구성은 엄숙함과 정밀(靜謐)함을, 현재와 과거 그리고 삶

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한국적인 목조 건축물로 ‘동양의

파르테논’으로도 불려지는 종묘에는 단순함이 주는 아름

다움이 있다. 필요한 장식과 필요한 공간만 있을 뿐 일

체의 과장이나 허식을 배제한 절제의 미덕 그것이야말로

종묘의 장중함을 더욱 더 돋보이게 만드는 비결이다 . 이

것은 조선 왕조가 개국하며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펼친

성리학적 이념과 질서를 종묘 건축에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구성으로 장엄한 전체 구조를 이루는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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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 금원 . 종묘 디자인연구사례

최승희 ,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1(경복궁 )

한국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기와 및 지붕을 팩시밀리

및 컴퓨터 디자인 개발에 접목하고자 한다 . 팩시밀리의

경우,주거공간 및 사무공간에 경복궁의 옛 기와 한 장을

가져다 놓은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는 물론 한국의 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컴퓨터 디자인은 경복궁의 지붕을 모니터 위에 올

려놓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하도록

했다.

디자인 2 (종묘 )

- CD 플레이어 : 기와의 형태를 이미지화하여 제품에 접

목했으며, 스피커 부분은 기와의 문양을 이용하여 전통성

을 연출했다 . 기존재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스피커 부분은 슬림 타입으로 설계하

여 첨단 스피커임을 강조

- AV 시스템 : 정면에서 볼 때 종묘와 같은 느낌을 주고

특히 지붕을 강조했으며, 지붕 부분에 CD보관함을 만들

고 스피커 부분에는 한국의 전통문양을 새겨 전통적인

이미지 표현. 최소의 형태 및 적당한 크기를 분서하여

시장성을 다중화하는 것이 주요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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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시밀리 렌더링

기와형태

팩시밀리

팩시밀리 아이디어 스케치

CD플레이어 렌더링

CD플레이어 아이디어 스케치



궁궐 . 금원 . 종묘 디자인연구사례

남용현 , 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방향

한국 궁궐의 위계성, 고귀성, 전통성, 체계성 그리고 예술

성을 나타내는 이상형의 건축을 투영할 수 있는 고궁의

실체를 찾아 산업디자인에 접목시킨다.

연구대상

창경궁 명정전의 자연 문양의 조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 음양오행설의 색채와 조화롭고 효율적인 패턴응

용 등을 시각화하는데 초점을 맡추었다 .

기대 효과

고궁의 패턴을 살려 재디자인함으로써 하나의 패턴을 만

들 수 있고 이 패턴의 연결고리를 찾음으로써 현대적인

기능과 연계한 감성적인 시각 형태 개발로 새로운 조화

를 추구할 수 잇다.

적용분야

-화장품 케이스, 가구디자인, 엘리베이터
화장대 화장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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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정전 형태 패턴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사원이란 불상을 안치하고 승

려가 거주하며 예배, 수행, 의식

등을 거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대 한국의 절은 주로 도심에

건립되었으나 통일신라이후 도

심 사찰의 과밀로 인한 공간 부

족과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산지에 세워지게 되었다.

사원은 수행 및 포교의 입지 조

건에 따라 평지가람(平地伽藍),

산지가람(山地伽藍), 석굴가람

(石窟伽藍)등 3가지의 유형을 보

인다. 평지가람은 수도를 중심으로

넓은 사역(寺域)에 걸쳐 장엄한 건축물을 가지는 것이며 ,

산지가람형은 신라 말기에 도래한 선종(禪宗)의 영향과

풍수지리에 의거하여 수행 생활에 적합하도록 산지에

세워졌고 , 석굴가람은 암벽을 뚫어 사원을 건립하는 것인

데 , 한국의 절은 주로 산지가람이다.

각 시대별로 나타난 사원의 배치와 조형적 특성을 살펴

보면, 삼국시대 초기에는 평지가람으로 탑파 중심 및 일

탑식 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후기에는 산지가람형으로 불

상 중심 그리고 이탑식 배치로 변화되었다 . 고려시대에

는 도교 및 민간 신앙의 샤마니즘 등과 결합되어 칠성

각·산신각·나한전·팔상전 등이 절에 생겨났으며 , 조선

시대에는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불교의 초세속주의 경향

을 보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지가람이 많이건립되었

다. 또한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남북에는 대웅전과 누각이 동서

로는 강당과 승방이 위치하게

된다 .

대부분의 사원은 개울 건너 숲

을 지나면 봉우리가 구름 아래

솟아나는 물맑고 한적한 산자락

에 위치한다. 풍수지리에 따라

명산이 자리하는 곳에는 그 기

운을 받아 의례이 사원이 있기

마련이다. 사원이 있음을 사람들

에게 알리고자 말뚝이나 비석 석표

를 세우거나 돌장승을 세워 절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 또

한 부처님을 찾는 누구나 절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다

리를 놓는 일을 월천공덕(越川功德)이라 하여 징검다리,

농다리 , 외다리 , 잔다리 등이 사찰 주변에 많이 만들어졌

다. 절을 표시하기 위해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를

세우고자 받침대로 세운 돌기둥이 있는데 이를 당간지주

(幢竿支柱)라 한다. 이렇게 산 넘고 다리를 건너면 드디

어 사찰영역에 이르게 된다 . 사원영역은 그 역할과 쓰임

새에 따라 청정공간, 예불공간, 수도생활공간, 토속신앙공

간, 수계(受戒)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청정공간 : 일주문에서 예불공간에 이르는 동안에 형

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공간 분화의 기능을 지닌다.

통일신라때 축조된 화엄사 각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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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사 원



● 일주문 (一柱門 ) : 출입구로서 사찰의 시작됨을 알

린다. 일주문이라는 뜻은 기둥 하나를 세워 문을 구성했

다는 뜻이 아니라 두 기둥 일직선 상에 세웠다는 것이며,

이것은 일심(一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속의 번뇌를 하

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향함을 뜻한다 . 이러한 일주문

은 대부분 다포계 공포의 구조로 되어 있다.

● 산문 : 일주문 다음에 금강문을 만나게 된다 . 금강

문은 대문에 해당하며 금강문이 없는 곳에서는 중문에

해당하는 사천왕문이 , 사천왕문이 없는 곳에서는 중문으

로 회전문이 있는 곳도 있다. 금강문에는 금강역사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불교의 수호신으로 불탑이나 사찰 문의

양쪽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사천왕문에는 불법

을 수호하는 사천왕상 네 분이 좌우에 있으며, 일반적으

로 정면 3칸 측면 2 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밖

에 사찰의 최종문이라 할 수 있는 진리란 둘이 아닌 하

나임을 상징하는 불이문(不二門)이 있다.

2. 예불공간 : 내부 예불공간과 외부 예불공간으로

나뉜다 .

● 외부 예불공간 : 법당 밖의 석탑, 부도, 석대 , 법등

등을 포함한다.

-석탑 : 석탑은 불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예배

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찰 경내 중심부인 법당 앞에

위치한다.

-석등 : 부처님의 말씀을 한 점 불빛에 비유했듯이, 법

당 앞을 밝혀주는 석등은 마치 어리석은 중생에게 불을

밝혀주는 것 같다. 현존하는 석등을 보면 창이 뚫려 있

는데 이곳은 창을 부착시켰던 자리이다. 옛날에는 사방

의 창을 기름 먹인 창호지, 천 등으로 막아 불빛이 은근

히 새어 나오도록 하였으며 , 남쪽의 창은 여닫도록 꾸며

창을 열고 등잔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석물 :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돌을 다듬어 만들어 낸

것들을 일컫는다. 대웅전 댓돌 아래의 괘불대(괘불을 매

다는 장대를 세울 수 있도록 구멍 뚫은 돌기둥이 두 개

서 있음), 석등 앞의 배례석(拜禮石 : 장방형의 판석처럼

생겼으며 마구리에 돌려 가며 안상을 새기고 윗면에는

활짝 핀 연꽃을 새겼음), 석련지(石蓮池) 등이 있다.

-댓돌과 층계 : 부처님과 보살들이 계실 전각에 두툼한

방석을 깔아 드리자는 생각에 단단하고 치밀한 화강암을

다듬어 높직한 댓돌을 마련하였으며 , 높은 댓돌에 올라다

월천공덕(越川功德)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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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편하도록 그 앞에 층계를 두었다 .

-소맷돌 : 법당 돌층계에 뱃머리를 형상화하였고 층

계의 소맷돌에 용의 머리를 새겨 용선의 뱃머리를 방불

케 한다. 용선이란 부처님이 타신 배를 말하는데, 이처럼

법당 돌층계에 용선을 형상화 한 것은 법당에 들어가는

것을 용선에 승선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며, 또한 배를 타

고 고해 바다인 이승에서 해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중

생들의 바램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좌우 소맷

돌에 꽃들을 새겨 장엄하게 한 것도 있다 .

● 내부 예불공간 : 불천은 불보살을 모신 곳으로 절의

중심부가 되는 건물이며 당호는 전(殿)자를 쓴다. 어느

보살을 모셨느냐에 따라 대웅전, 관음전, 비로전 , 극락전,

미륵전, 약사전, 지장전 등 법당의 명칭이 달라진다. 이

중에서도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엄(莊嚴 : 훌륭한 공덕을 쌓아 몸을 장식하며 꽃과 향

등을 부처님께 올려 장식하는 것)하여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대부분의 법당은 좌우 긴 장방형으

로 되어 있으며 중심에는 석가세존을 그리고 좌우에는

협시보살을 모셨다 .

3. 수도생활공간 : 승려들의 수도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

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강당 (講堂 ) : 불법을 담은 경전을 강의를 하기 위한

곳이다. 초기에는 불전 뒤에 배치하였으나 후대에는 부

전의 전면에 배치하거나, 불전 앞 좌우로 승방과 마주보

는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

● 승당 (僧堂 ) : 불사를 관리하고 승려들의 의식주를

뒷받침하는 곳으로, 대웅전 좌우측에 위치한다 .

● 선당 (禪堂 ) :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강당에서 배운 이

론을 자각하기 위해 수양하는 곳이다. 대웅전보다 1단

낮은 좌측에 위치하여 대웅전과의 명확한 주부(主副) 관

계를 위치로 나타내고 공간이 커짐에 따라 구자(口字)으

로 발전하였다.

4. 토속신앙공간 : 사찰의 후면이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하며, 산신이 거주하는 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삼성각 , 산신각, 산령각, 칠성각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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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의 경판고 중 수다라장의 문 얼굴을 통해 내다본

전경으로 미묘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5. 수계 (受戒 )공간 : 계단(戒壇 : 계율을 수계하는 장소)

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불사리를 봉안

한 부도가 위치한다. 계단의 세부 조형으로는 각 면에

사자, 사천왕 등을 배치하여 위엄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

은 수계 수호의 역할을 한다 .

오랜 기간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던 불교의 산

실인 사원은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 있다. 비록 축

조된 시기가 다르고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절을

지은 당시 사람들의 기술과 문화,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

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

유산이다 . 사뿐히 고개 쳐든 지붕의 추녀 곡선, 그 추녀

와 기둥의 조화, 화려한 단청 등은 과히 한국의 미를 여

실이 보여준다. 더욱이 사원은 건축적인 측면은 물론, 불

화와 불상 그리고 의식용구 등에서도 우수한 예술성과

조형성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옛날만큼 많은 절이 축조되지는 않지만 요즘 짓는 절들

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시대적으로 가장 가깝고 이 시대에 걸 맞는 사원 축조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여물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건축은 한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법식(法式)은 옛 것으로 하되 생각과 기법은

새로운 자료의 구사를 통해 영롱하게 빛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양

식의 사원 건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뱃머리 형상을 한 법당 앞의 돌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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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디자인연구사례

이대우 , 충남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무

한국 사원의 건축물 구조의 특징은 자연과의 합일 및 직

선과 곡선의 조화에 있으며, 절제된 선의 형태는 가장 완

벽한 조형을 이루고 있다.

환풍기 디자인에 대한 적용은 형태, 구조, 환경과의 조화

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환풍기의 형태는 인

테리어의 내부 구조를 전제로 한 다양화와 디자인의 차

별화 관점에 입각해 형태와 색상의 고유화 컨셉트를 유

도하였다.

디자인 내용

환풍기의 평면도는 사각형 모듈 구조를 적용시키기 좋은

제품이다. 형태는 사원 건축물의 평면 구조를 적용하엿

고, 측면과 정면에는 지붕 형태의 절제된 스카이라인(유

선형) 형태를 대입하였다. 환기구의 패턴은 건축물에서

보이는 담장의 패턴 구조와 문살의 복합구조로 단순성과

리듬을 강조한 변화된 내용을 나타내 보았다.

적용 가능성

-가전, 전기, 전자 제품 등의 환기구

-테이블류 및 소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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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가 즉, 한옥은 한 시대의 거울인 동시에 우리

의 생활 공간으로서 수 천년간 함축되고 전승되어 온 한

민족의 취향과 기호, 그리고 조형 의식을 보여 준다. 따

라서 생활 , 문화 공간으로서

한옥이 갖고 있는 민족 문화

적 특성은 바로 민족 생활

양식을 구성하며 민족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의 민가하면 떠오르는

것은 초가집과 기와집, 돌담

과 흙담, 아기자기한 산과 시

냇물, 마을 어귀의 커다간 정

자나무, 서낭당, 사당 등 정

적하고 단조한 풍경이다. 특

히 자연 경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 형태는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의 주거 문화는 선사시대의 움막 및 원두막과 같

은 생나무 집에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집의

형태는 기후 조건과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기원 전 4세기 경인 초기 철기시대에 우리의 고유한 난

방 장치인 온돌이 나타났고 , 점차 발전하여 초가집과 기

와집이 일반화 되었으며, 기후와 생활 양식에 따라 홑집

과 겹집, 양통집 , 곱은자 집 등 다양한 형태가 생겨났다 .

또한 집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지면서 주거 생활의 기능

도 분화되어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며, 곡물 저장과 가축

사육을 위한 공간 마련과 함께 남녀의 활동 공간을 안채

와 바깥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다음에서 대표적인 한

국 주택 형식인 초가집 , 너와집, 기와집에 대해 살펴본다.

● 초가집 : 초가는 한국의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서민들의 집으로 지붕을 이엉

으로 얹기 때문에 기와집처럼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은 아니

지만, 그 나름대로 수수하고

소박한 맛이 있다. 초가집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정겹게 느

껴지는 것은 농촌의 삶을 대

표하며 , 초가지붕의 둥글고 매

끄럽지 못한 선이 우리네 나직한 산등성이와 닮았기 때

문이다 . 초가집의 울타리도 지붕을 닮아 각이 지거나 선

이 곧은 것이 별로 없고 다만 땅이 생긴 모양대로 경계

를 긋고 낮은 돌담을 울퉁불퉁하게 쌓거나 혹은 가는 나

무가지를 엮어 세운 것이 전부이다. 집은 짚을 섞어 바

른 진흙벽으로 단순 소박하며 , 방의 구조도 큰방, 작은

방, 부엌과 헛간 등이 일자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초가지붕이 양철지붕으로 전면 대체됨으로써 이

제 초가집의 모습은 흔치 않으나 전남 낙안 벌교에 있는

낙안읍성은 한국 전통의 초가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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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가

무채색의 조형과 단아한 구성이 돋보이는 기와집



● 너와집 : 너와집은 나무판이나 청석판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한다. 원래 너와집은 수목이 울창한 산림

지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살림집으로, 개마고원을 중심

으로 한 함경도 지역과 평안도 산간 지역 , 강원도 지역 ,

울릉도 등 화전민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지어졌다. 산

간에서 구하기 쉬운 적송이나 전나무 등을 가로

20- 30cm , 세로 40- 60cm , 두께 4- 5cm 정도로 켜서 서로

포개어 올리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얹어

놓거나 통나무를 처마와 평행이 되게 눌러 놓기도 한다.

너와와 너와의 사이에는 틈새가 있어 환기도 잘 되고 연

기도 잘 빠져 나가며 , 단열효과도 커서 여름에는 시원하

고 겨울에는 지붕에 눈이 덮이게 되어 따뜻하다 . 현재

너와집은 산림보호책 , 지붕개량사업 등의 영향으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강원도 삼척군 신리와 대이리

등지에 몇 체가 남아 있다.

● 기와집 : 양반네들이 주로 살았던 기와집은 짙은 회

색의 기와를 얹고 벽에는 흰색을 칠하는데, 이들과 고동

색의 나무색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 왕궁이나

사찰 이외에는 단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와집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조형을 이루는데, 이처럼 꾸미지 않

은 소박한 모습이 선비사상과 잘 부합된다. 기와집의 구

조를 보면, 건물은 여러 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 각 건물

마다 고유 기능이 정해져 있다 . 즉, 여자와 아이들을 위

한 안채 , 남자와 그의 손님을 위한 사랑채, 그리고 하인

들을 위한 행랑채 등이 벽과 담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러한 건물들은 직선으로 설계된 경계선 안에 질서 있게

배열되어 전체가 잘 정돈됨으로써 단아한 구성을 보여준

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로 직접 연결되나 안채

는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작은 대문을 다시 통해

야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쪽에는 담장을 따로

쌓아 사당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민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

형적 특성을 추출해낼 수 있다.

-초가의 둥근 지붕과 둥근 담장, 모나지 않은 기와의

곡선, 둥글게 앉혀진 집 형태 등에서 우리 민족의 난형의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마루와 구들이 있어 더위나 추위에 대응하는 자연

조절의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 마루와 구들은 성질상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수수하고 소박한 멋을 지닌 초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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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기능이 상존함으로써 우리 기후에 적합한 집 기

능의 완성을 가능케 하였다.

-좌우대칭인 중국과 서양의 주택과는 달리 비대칭 균

형을 이루며, 사랑채와 같은 적극적 공간과 안채와 같은

소극적 공간의 교차 반복과 이를 담장과 행랑으로 둘러

쌈으로써 음양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

-한옥은 외적으로는 폐쇄성을 가지나 내적으로는 개

방성을 가지게 된다. 즉, 가장 외부에 면한 곳인 바깥 행

랑의 외부로는 담장과 이에 딸린 높은 들창만 있고 중앙

에는 대문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극히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나 담장 안 내부에는 대

부분의 벽체가 창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과 기둥 사

이도 벽체보다는 창호들로 구성되어 개방적 성격을 한층

강화한다 . 또한 마루와 같이 개방된 공간도 창호 등을

설치하여 필요시에는 닫음으로써 폐쇄성을 이루는 등 한

옥은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한옥의 실내공간은 특히 선적

구성이 특징적이다. 기둥과 목조 부재 등의 선적 표현,

처마의 서까래들이 가지는 선적인 리듬 , 지붕의 선적인

구성, 그리고 입면(入面)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호의 살

짜임으로 이루어진 선적 구성들은 우리 주택 건축의 입

면이 선적 구성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또한 이러한

선적 구성의 외부적인 성격은 그 내부 공간 구성에서는

반대로 면적인 구성을 이루게 하는데, 그 예로 한국의 창

호는 창호지를 안쪽에 바름으로써 외적으로는 선적 구성

이며 내적으로는 면적 구성을 이루게 된다 .

-순리의 미의식과 자연과의 합일성을 느끼게 한다 .

주택에 있어 앞산 혹은 뒷산의 산세를 배경으로 그 모습

을 닮은 민가의 지붕 형태 , 가공하지 않은 생긴 그대로의

돌을 이용한 주춧돌, 휘면 휜대로 그 형태를 이용한 기

둥, 지면을 깍지 않고 주춧돌의 높낮이를 달리 하여 평면

을 맞춘 형태 등은 자연에의 순응성을 엿보게 한다. 또

한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집과 자연을 하나로 묶은

정원, 집 안 어디서나 문을 열면 앞마당과 뒤뜰의 자연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집의 구성 등은 자연과의 융합

성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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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은 또한 이상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

한옥은 세부 장식보다는 조화와 통일, 풍광과 건축의 연

결 등을 중요시했으며 , 주위의 자연 재료를 가지고 인공

을 가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 한옥의 구조적 아

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더욱이 합각 등을 통해 길상문과

화복을 비는 기원의 뜻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상징성

을 갖도록 했다 .

-우리의 전통의식에는 서양식의 맺고 끊고 칼로 자른

듯한 기계적인 수치 개념보다는 무리 없는 조화와 합일

을 중시하는 퍼지적(애매모호)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따

라서 정교하고 깔끔하게 처리된 것보다 허수룩하고 원만

한 것에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데, 한옥에서도 이러한 요

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길거리에 구르는 돌을 그

대로 얼기설기 쌓고 거기에 상징적 의미로 달아놓은 대

문 , 잘 다듬어진 곳간문이라도 아래 부분의 귀가 맞지 않

는 등 엉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옥은 수많은 시련을 거

치며 이 땅의 풍토에 적응해 온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져 있는 집이다. 그러나 현대 건축 양식이 우리 나

라에 선보인 후 우리의 전통 한옥은 마치 비합리적이고

가난의 상징인 양 무참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한옥은 우

리의 풍토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한옥의 처마

는 뙤약볕이 직접 내리쬐어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서양의 유리창과는 달리, 기둥 밖으로 깊숙하게 돌출되어

있어 높이 뜬 삼복의 태양을 가려주어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우리의 창호지는 유리창처럼 한번 깨

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손가락에도 속절없

이 구명이 나는 연약함을 보이나 찢기고 뚫려도 재생시

키고 때울 수 있는 호흡하고 살아나는 유기체의 피부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추위와 더위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약화됐다는 얘

기도 있지만 처마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준다면 더위를

물리침은 물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에너지 자원 또한 막

대할 것이다. 또한 창호지의 경우도 서양의 투명한 유리

가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것과는 달리, 빛과 습기를 반

쯤만 걸러냄으로써 온도와 습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문화정보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다가올 21세기에 우리

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양의 건축 모방에만 급급

할 것이 아니라 한옥에 바탕을 둔 새로운 건축 및 조형

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

쉽게도 제대로 된 한옥을 지으려 해도 그 일을 할 사람

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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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디자인연구사례

박 일 , 태성전문대 산업디자인 교수

디자인 의도

너와집의 특징은 너와의 형태인데 매우 자연스러우며 무

늬와 색깔 또한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정서적이다 . 너와

의 초자연적인 이미지와 화상 전화기의 기능적인 이미지

를 통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 내용

너와의 크기는 넓이 30cm , 길이 60- 70cm , 두께5cm정도

로 결을 따라 도끼로 쪼개어 만든다. 가벼우며 기후에

따라 수축이 심하므로 큰 돌맹이나 통나무로 눌러 놓는

다. 너와의 색은 브라운 계열이며 명도의 차이로 인하여

고풍스러움이 더해진다. 문양은 자연스러운 나무결의

문양이 세로로 보인다. 재료에 따라 다소 조밀도가 달라

지며, 형태는 직사각형이나 다소 곡선적인 요소를 갖는

다. 너외의 초자연적인 이미지와 현대 과학문명이 배출

한 화상 전화기의 기능적인 이미지와 질감을 접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표현했다.

디자인 적용분야

너와의 형태, 색 , 문양등은 우리 나라의 전통 소재로서

독특한 질감이나 전통적인 정서 표현에 활용이 가능하

다. 각종 가전 제품 디자인에 너와의 전통 소재를 응용

하여 우리의 정서에 부응하고 국제 시장에서 우리의 전

통성을 차별화 하는 디자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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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디자인연구사례

최승희 ,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개발 내용

자연의 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AV 기기 형태 개발에

초가집을 접목시켰다 . 스피커 부분운 초가집에 어울리는

장독대 , 헛간, 지붕 위의 호박 등과 더불어 전통적 디자

인 요소를 연상시킬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AV기기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및 기능은 커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안하였다.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디지

털식 디스플레이로 배치하였다.

-벽면에 가구를 붙여 배치할 때 콘센트 박스를 막아버리

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하여 , 소파에 구멍을 내어 이

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싼 .

-장식장은 다리를 360도 회전시킬 수 있게 디자인하였으

며 2개부분을 나눌 수 잇도록 하여 어느 공간에서든지

가구의 크기를 조절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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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은 유사 이래로 기상과 더불

어 농경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삶

에 있어 실용성을 중시한 학문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21세기를 바라보

는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의식 세계

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오래 전

부터 농업을 국가 경제 산업의 근

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통치자가

백성에게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

려줌으로써 농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왕정 업무 중의 하

나였다. 따라서 하늘의 변화를

살피는 일을 국가의 흥망과 왕권의 안위에 직결되는 중

대사로 여겼기 때문에 천문현상에 대한 연구 업무를 소

홀히 할 수 없었다 .

1. 경주 첨성대

신라 선덕여왕 재위 시에 축조된 석조 건물인 첨성대

는 땅을 의미하는 네모꼴의 지대석 위에 음력으로 1년을

나타내는 361개의 네모난 화강암 석재를 27단 쌓았는데

석재를 쌓은 모양은 하늘을 뜻하는 원형이다. 이러한 형

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원형지방(圓形地

方)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27번째의 마지막 단상에 우

물 정자로 얹은 석재는 동서남북의 방위

각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으며 정자석 위

에 혼천의를 설치하여 천문을 관측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기단 중간(제13- 15

단) 남쪽에 조그마한 정사각형의 출입구

를 내었는데 이 출입구까지는 흙이 채워

져 있으며, 창틀 양쪽에 흠이 난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는 사다리로, 그 위부터는

내부를 통해 오르내렸던 것으로 추정된

다. 신라의 첨성대는 그 옛날 별의 운행

을 비롯하여 일식 , 월식 등 천문을 관찰

하는 것 외에 길흉을 점쳤다고 하나 아직

까지 구체적인 쓰임새는 잘 모르고 있다.

경주의 첨성대는 언뜻 보기에는 예술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으나 소박한 가운데 정

연한 기교를 엿볼 수 있다는 점 , 1년을 나타내는 360여

개의 돌로 축조되어 있다는 점, 저부의 수경을 이용하여

천문을 관측한 점, 아담한 술병 모양으로 가운데가 가늘

고 상하가 투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조형미와

견실한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특색을 지니

고 있다.

2. 고려 첨성대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천문 관측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 때에도 첨성대가 축조되었는데 다른 천문대와

아담한 술병 모양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견실한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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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형식과 구조가 매우 상이하다. 다른 관측 시설은

기단을 두고 일정한 규격의 석재로 일정한 높이까지 쌓

아 올린 다음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반

해 고려 첨성대는 가구식(架構式)으로 돌기둥을 세워 대

를 조성하였다 . 이 천문대는 높이가 약 3m 정도 되는 사

각 돌기둥을 3m 간격으로 네 귀퉁이에 세우고 가운데에

도 세워 5개의 돌기둥으로 지지되고 있다 . 이 돌기둥 위

에 장대석을 귀틀석으로 삼고 그 사이에 판석을 걸쳐 바

닥을 이루었다 . 또한 천문대의 바닥 판석 네 귀퉁이에는

돌난간을 세웠던 흔적으로 보이는 직경 15cm 가량의 홈

구멍이 나 있어 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단도 설

치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

3. 조선 관상감 관천대

조선시대 한양의 북부 서운관에 축조된 소간의대가

지금은 현대건설 사옥 앞에 위치한 관천대라 불리는 것

이다. 관측용 대석은 자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천대는 이와는 달리 자북에서 동쪽으로 13도 정도 기

울어져 있다 .

기단 부분은 구조물을 잘 지탱하고자 잡석을 2개 층으

로 2자 이상 두껍게 깔고 그 사이에 강회다짐층을 두었

다 . 바깥면은 지대석 겸 기단석을 설치하였다. 바깥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바깥에 둘러 쌓고 내부에는 규격이

조금 작은 잡석을 채워 기단을 조성하였다. 대의 몸체

부분은 기단의 폭보다 조금 크게 하여 잘 가공된 장대석

석재로 쌓아 올렸다. 상부 구조는 몸체의 제일 윗단 위

에 갑석(甲石)과 같이 바깥으로 내밀어 설치하고 네 귀

퉁이에는 동자주를 세워 그 사이로 통부재로 된 난간 판

석을 설치하였다 . 난간 내부 활동 공간은 1평이 조금 넘

는데 여기서 2- 3명이 함께 활동했을 것으로 본다. 관측

활동 공간에 이르는 통로는 몸체의 폭보다 약간 높게 돌

계단으로 하였는데 북쪽에 계단이 설치된 흔적이 있다.

4. 조선 관천대

현존하는 천문데 가운데 계단과 간의대석의 원형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다. 기단도 보이지 않으며 몸체의

석축단은 수직에 가깝게 5단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쌓

아 올렸다. 상단 부분은 갑석을 바깥으로 약간 내밀어

설치하고 갑석 네 귀퉁이에 홈을 파서 기둥을 박고 기둥

과 기둥 사이를 판석으로 둘러 난간을 꾸몄다 . 난간 내

부 한가운데 허리가 잘록한 간의대석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공간은 1평 남짓으로 비교적 좁다 .

경주 첨성대의 완만한 곡선을 이용, 현대 사회의 규격

화된 생활 공간에 실용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조화시

키면 공간미와 시각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더욱이

첨성대의 기본이 되는 입체적이며 기하학적 형태와 축조

설계의 과학적 측면을 이해한 후 이를 디자인에 반영한

다면 우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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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디자인연구사례

박선애 , 대원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내용

첨성대의 형태가 용기와 비슷한 점에 착안 하여 디자

인 개념을 용기로 설정하여 전개해 나갔다. 형태를 단순

화하여 첨단과 밑부분 그리고 이를 잇는 유연한 곡선을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여 현대적 감각을 부여 했다. 첨성

대가 천체 관측에 쓰였을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에 맞추

어 손잡이를 별의 형태로 처리하였고 주둥이 부분은 별

의 한 조각으로 처리하여 통일성을 주었다. 몸체를 짧게

하고 손잡이와 주둥이를 별 모양으로 하여 귀여움을 살

렸으며 뚜껑, 뚜껑 손잡이, 주둥이, 손잡이 , 밑판을 노란

색으로 처리하여 산뜻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특히 뚜

껑 손잡이는 잡기에 편하도록 안을 오목하게 처리 하였

으며, 몸통은 열에 잘 견디는 스테인리스로 마감 하였다 .

기대효과

첨성댕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장

식적 기능과 형태의 안전성을 제고 하였다. 긴 컵 또는

설탕 크림 용기 등 관련 용기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으

며, 경주 지역의 홍보들로도 이용할 수 있다. 2∼5인용의

작은 포트로 귀염성이 있으며 , 청소년에서 신혼부부에 이

르는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이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 . 전

기장치를 내장하여 전기 포트로도 이용할 수 있는 디자

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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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디자인연구사례

최승희 ,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개발내용1 (커피포트 )

-완만한 곡선의 첨성대 형태를 커피포트 디자인에 접목.

첨성대의 돌출 부분을 커피포트에서 최대한 장식화

-첨성대 성층 부분의 두 개의 사각형을 강조, 제품에 접

목시켜 기능화(커피 원액 보관)

-커피포트의 받침 부분은 첨성대의 기단 부분 형태를 직

접적으로 형상화

개발 내용2 (가로등 )

-첨성대의 형태를 수직으로 길게 늘어뜨려 디자인. 라이

트 부분에서는 사각형이 회전할 수 있도록 기능화

개발 내용3 (우체통 )

-첨성대는 기능상 시간에 관한 이미지가 연상되는바 빠

른 우편 배달과 정확한 서비스를 이미지화 하는데 주력

-도시 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통성을 최대한

이미지화 함

-밑부분은 첨성대의 형태로 하고 윗부분은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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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불탑으로는 목

탑 , 전탑 , 모전석탑, 청동탑 , 금동

탑 , 석탑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

는 석탑의 나라로 일컬어질 만큼

석탑이 특히 발달되었다 . 현재

남아 있는 1000여 기(基)의 탑

가운데 대부분이 석탑으로서 그

형태가 다양하며 다채로운 수법

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은 화강암이 다른 암석보다 풍부

하고 채석하기 쉬워 조각에 적합

했으며, 내구성이 있고 화재에도

잘 견디어 쉽게 소멸하지 않은

때문으로 본다.

한국의 석탑 발생기는 삼국시

대 말기인 600년 무렵으로 추정

된다.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

부터 약 200년간은 목탑의 건립

시기로서 이 같은 목탑의 경영과 그 전통의 연마가 석탑

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 중 가장 건축술이

발달한 백제에서 당시 유행하던 목탑을 본떠 가장 먼저

석탑을 건조했다. 7세기 초반 백제에서 건립된 석탑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미륵사지석탑과 부여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있는데 , 미륵사지석탑은 그 양식이 목탑과 가

장 흡사하다는 점에서 한국 석탑의 시원으로 보고 있다.

정림사지오층석탑 역시 목탑적인 면이 있으나 각부의 양

식 수법이 특이하며 ,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임으로

써 전체의 형태가 장중하고 격조높은 기품을 풍기는 등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신라의 석탑은 백제의

석탑과는 달리, 전탑(塼 )의 모

방에서 출발하였다. 신라의 석탑

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경주의

분황사석탑으로 탑의 양식은 전

탑 형식이나 재료는 벽돌이 아

닌 석재(흑갈색의 안산암)로 되

어 있다. 이와 관련된 탑으로 의

성탑리오층석탑이 있는데 이 탑

에서는 새로운 착상과 옛 수법

의 간략화를 발견할 수 있다 .

즉, 기단이 잘 정비된 건축 기단

의 양상을 보이며 탑신부의 탑

신에는 우주 이외에 주형(柱形

이) 1주를 만들었고 사방에 설

치하였던 감실은 한면에만 마련

하고 있다. 또한 석탑은 전파된 지방에 따라 목탑계의

형식으로 그 특성이 나타났으나, 양국의 초기 석탑이 그

기본 평면을 정방형으로 하여 다층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양국이 똑같이 석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

고 있다.

백제와 신라의 초기 석탑들은 서로 그 양식을 달리하며

출발하였지만 , 삼국 통일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맞아 집

약, 정돈된 형식의 한국 석탑의 전형을 성립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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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석 탑

보주
용차

수영

보개

보륜

양화

복발
노반

탑두부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옥개부

옥신부

갑석

석탑 부분 명칭도

유각.우동

낙수면

전각

옥석받침

우주

상대갑석

우주석

중대받침

하대갑석

지대석

탱주

갑석 탱석 면석

옥신괴임

갑석부연

상대중석



이렇게 건조된 석탑

가운데 가장 시원적

인 양식의 표본을

보이는 것은 경주의

감은사지삼층석탑과

고선사지삼층석탑이

다 . 그 뒤 월성나원

리오층석탑과 경주

구황리삼층석탑등의

과도기적 양식을 거

쳐 8세기 중엽 불국

사삼층석탑과 금릉갈항사삼층석탑에서 한국 석탑의 가장

일반적인 전형 즉, 석탑에서의 복잡한 양식이 간략화 되

고 방형의 평면에 상하 2층 기단을 구성하여 그 위에 탑

신을 받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하는 양식 수법을 보이

는데 이는 오랫동안 지켜진 우리 나라 석탑의 주류이자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8세기 중엽 이후 왕권이 쇠퇴하고 사회가 혼

란해짐에 따라 석탑의 규모도 작아지고 탑의 각부 양식

이 약화 내지 생략된 변모를 보이는 등 종래의 전형적인

양식과 형태를 달리하는 비건축적이고 장식적인 석탑이

유행된다 . 이러한 특수 양식은 이후 각 시대의 이형적

석탑 건조의장(建造意匠)의 근간이 되었다 . ‘이형적 석탑

‘이란 사각형 중층의 전형적인 석탑의 기본 양식을 갖추

고 있으면서 외양상으로는 전형적 양식에서 탈피하여 특

수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이를 분류하면

첫째, 석탑의 건조 양식이나 각 부재의 결구방법이 전형

적인 양식의 정형에서 벗어나 외관상 특이한 형태를 보

이는 석탑으로 이 유형에 는 불국사다보탑 ,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이 있다. 둘째, 장식적인 석탑으로 외형은 사각

형 중층의 전형적인 기본형을 갖추고 있으나 기단 및 탑

신부의 각면에 천인상(天人像)·십이지신상·보살상 등

여러 상을 조각하여 표면 장식이 화려하며 장중한 탑으

로 화엄사오층석탑과 남산리삼층석탑이 이에 속한다 . 셋

째, 탑신부는 사각형 중층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나 기단

부는 8각형 등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하는데 석굴암삼층석

탑과 도피안사삼층석탑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모전석

탑류로 재료는 석재이나 그 형태가 전조탑을 모방한 의

성탑리오층석탑과 선산죽장동오층석탑이 있다 . 그밖에

석재가 점판암이며 화강암을 주 재료로 하는 일반 석탑

과 구별되는 특수한 청석탑류가 있는데 이 유형의 석탑

은 고려 시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하였으며 해인사원당암

다층석탑이 이에 해당한다 .

불교의 교세가 절정에 이른 고려 때에도 석탑은 활발

하게 축조되었다. 다만 신라의 석탑이 경주 지방을 중심

으로 밀집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고려의 석탑은 전국적

으로 확산, 분포되었다 . 이러한 추세는 왕실 불교적인 입

장에서 출발한 한국 불교가 후대로 오면서 보다 보편화,

토착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려 석탑의 새로운 양상

을 살펴보면, 일반형 석탑의 경우 신라 시대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변형된 지방적 특색을 잘 나타

내어 다양한 조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백제의 옛 땅인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에 세워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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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돈된 형태의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이는 정림사지 5층 석탑



탑 가운데 백제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1세기에 이르러 양식상으로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데, 전대에 비해 부분적으로 간략화되고 둔

중해진 것이 고려 석탑 특유의 작풍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 특수형 석탑의 경우 , 신라 때 볼 수 없었던 6각 , 8

각 , 원형 , 다층 등 각양각색의 새로운 형식의 탑이 출현

했으며, 신라 때 선보인 청석탑(탑신부 각층의 높이가 낮

으며 다층이고 세부에 섬세한 선각을 곁들이기도 한 공

예적 기교가 엿보이는 탑) 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도 했

다 . 대표적 예로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경천사십층석탑

등이 있으며 , 이밖에 화순군 도암면의 다탑봉에는 양식이

서로 다른 고려 시대 석탑이 산재해 있어 전대에 볼 수

없었던 조탑(造塔) 신앙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가 쇠퇴함에 따라 불교와 관

련된 조형미술 분야도 위축되었다 . 초기에는 고려 시대

의 여운이 남아 불교미술의 조형 양식이나 수법에서 고

려의 색채를 간직한 작품도 다소 출현하였으나 조선 후

기에는 고려의 여세를 찾아볼 수 없다. 조선 초기 사각

형 중층의 일반형 석탑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낙산사칠

층석탑, 신륵사다층석탑이 있으며, 특수형 석탑의 대표적

예로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있다 . 이 석탑은 형태와 평면

이 특수하고 수법이 세련되었으며 의장이 풍부하여 조선

시대 석탑으로는 가장 우수한 탑이다. 전체의 형태나 세

부 구조, 표면 조각 등이 고려 시대 경천사십층석탑과 비

슷하며 석재가 대리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석탑 양식

을 정리해보면, 전

형 양식인 일반형

과 특수 양식인

이형 석탑 즉 , 방

형 중층형과 이를

벗어난 특이한 형

태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양식에 있어 방형

중층의 일반형 석

탑은 표면 장엄의

유무와 조식의 다양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적

인 형태에 있어서는 방형의 평면에 중층의 형식을 잘 간

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형 석탑에서는 형태 자체가 외양

적으로 전혀 달라져서 방형 평면을 완전히 벗어나고 중

층의 형식에서도 탈피하여 각양각색의 조형을 보이고 있

어 우리 민족의 기발한 창의성과 우수한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렇듯 변화무쌍한 이형 석탑의 특징적

인 면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창의적인 예지를 보

다 실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석탑은 그 수에 있어서나 조형미에 있어 당시 불교 조형

미술의 중심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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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 석탑의 대표적 예, 원각사지 10층 석탑



석탑 디자인연구사례

최승희 ,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최승희 ,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개발

-에어컨 : 에어컨이 박스화되어 실내 공간에 어울릴 수

없는 점에 착안. 한국의 탑을 접목. 기단 , 중앙부, 종탑

등 3개 분야에 옵션을 만들어 각각 부착 연결할 수 있도

록 고안

- CD보관함 : 수직선을 강조, 탑의 형태를 단순하게 처리

한 후 그 위에 탑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 및 탑돌이를 동

물로 의인화하여 디자인

-장식장 및 캐비넷 : 각각 분해, 조립되도록 개발, 탑을

쌓는 형태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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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CD보관함 장식장

아이디어 스케치

공기송

출기

옵션

에어컨
조명등

교환가능한 패널

이동가능한 다리



석탑이나 부도 모두

‘사리탑‘으로 불려지나

이 둘은 엄연히 구별된

다 . 탑파의 하나인 석

탑은 불교의 교주인 석

가모니의 사리를 봉안

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고 , 부도는 승려의 사

리를 모시고자 만든 것

이다. 따라서 석탑은

불가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이고 예배의 중심

이 되기 때문에 사찰

경내의 중심부(법당

앞)에 세워져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데 반해,

부도는 숭배의 대상은

되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찰의 한적한 곳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우리 나라의 부도는 현존하는 석조물 가운데 그 수효가

가장 많은데 이는 화강암 등 여러 종류의 석재가 많으며,

견고한 석재로 제작되어 환란 중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

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도의 출현은 국내에 선종이

들어와 조사 숭배의 풍이 짙어졌을 때 과거의 부실했던

장골처를 보다 견실하게 마련하고자 묘탑의 건립이 시작

됨으로써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탑은 일정한 형식과 규

범이 있어 다양한 조형을

보이지 않지만, 석조 부도

는 승려의 묘탑이기 때문

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

랜 세월을 두고 건조되어

왔고 승려 개개인에 대하

여 각기 부도가 세워졌으

므로 그 수도 많고 형식이

나 각부 양식, 세부의 조

각 수법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배불숭

유가 국시였던 조선시대에

도 명백을 이으며 사원 주

변에 많이 세워졌다.

석조 부도는 건축적인 요

소 이외에 각종 조각과 표

면 장식 문양 등을 볼 수 있어 건축물인 동시에 훌륭한

조각품이기도 하다 . 더욱이 대부분의 부도는 그 주인공

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르는 탑비가 건립되어 있어 건조

연대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기도 하다 . 불교가

성행했던 신라와 고려 시대에 있어서는 다른 불교 미술

품에서와 같이 부도도 세공을 가하여 각부 조각에 있어

정교한 불교 조각과 화려한 장식 문양을 하여 미적 가치

를 십분 발휘했으며 , 형태에 있어서는 균형된 조형으로

부도의 부분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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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부 도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

중대석괴임

지대석

보수

보개

보륜

복팔

노반

옥계석

우주

탑신석

문비

탑신괴임



조화미를 보여 석조 미술 가운데 당당한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1. 신라시대

실물을 볼 수 있는 부도로 가장 오래된 것은 염거화상

탑이다. 이 부도는 8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하대석, 중대

석 , 상대석 등의 기단부는 물론이고 이 위에 놓이는 탑신

괴임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까지 모두 8각으로 조성되

어 층층이 쌓인 것으로 전체적인 평면이 8각인데 이러한

형식의 부도를 8각 원당형(圓堂型)이라 한다 . 8각 원당형

이라 한다.이러한 형식은 이후에도 계승되어 우리나라

석조 부도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있는데 , 각부의 구성과 표면 장식이

세련되고 아름다워 국내 석조 부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

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에는 8각 원

당형의 기본

부도 이외에

석종형(石鐘

形)의 부도가

등장하는데

‘석종형‘이란

부도의 겉모

양이 종 모습

과 비슷한데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석종형 부도는 고

려 말기 이후 조선시대에 많이 세우진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신라 하대와 고려 초반기에도 건조된 사례가 있어

그 시원은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석종형 부도의 예로는 태화사지 12지상부도(장방형 대석

과 그 중앙에 안치된 종형 탑신부 등의 간단한 형태로 ,

맨 아랫단에 이르러 약간 좁아졌을 뿐 거의 수직의 탑신

부를 이루고 있으며 중간 이하에 12지상을 조각함)가 있

다. 이러한 석종형 부도의 원류는 인도의 스투파(복발형

탑파)에 있으며, 우리 나라에의 불교 전래와 함께 구법승

들의 해외 왕래로부터 비롯되었다로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

불교적인 모든 조영이 고려시대에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부도 건립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더욱이 고승을 왕사

와 국사로 모시어 그들의 지위가 높았던 까닭에 그들의

묘탑인 부도를 건조함에 있어 각별한 배려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전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8각 원당형

부도가 건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흥법사 진공대사

탑이 있다. 기단부터 옥중석까지 전체 평면이 8각인데

지대석만은 방형이며, 기단부는 상하 연대석 그리고 하대

석 측면에는 안상이 조각되었다. 또한 중대석 전면에는

운룡문(雲龍紋)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다.

고려 후기인 11세기부터 8각 원당형의 전형적인 부도

양식에서 벗어난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과 법천사 지광

국사현묘탑 등의 특수형 석조 부도(평면이 사각형, 탑신

- 50 -

8각 원당형의 쌍봉사 철감선사탑



석이 부분적으로 원구형으로 변하는 형태의 양식)가 선

보여진다 .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은 지대석이 8각을 이

루고 탑신은 타원의 공 모양이며 그 중심을 두 줄의 +자

띠로 묶어 단조로움을 덜고 있다 . 또한 작은 돌을 사이

에 두고 연꽃무늬와 귀꽃으로 장식된 옥개석을 놓았으며

내면에 배치한 비천상과 보상화 조각은 탁월한 수법 중

의 하나이다 . 지광국사현모탑은 기단부부터 8각 원당형

이라는 일반형 부도의 기본형에서 벗어나 평면 방형을

기본으로 하는 특이한 양식의 부도이다 . 지대석은 넓고

그 네 귀퉁이에 용의 발톱 모양의 조각이 있어 지면에

밀착된 듯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기단은 상하 높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층 갑석에는 화려한 장막형이 4

면에 드리워졌고 각면에는 연화문, 초화문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부도는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의장으로 조형되

었을 뿐 아니라 조각이 풍부하고 정교하다.

3. 조선시대

숭유억불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적인 조형미술

은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부도에도 어느 정도 미

쳐졌다. 따라서 창의적인 조형의 부도보다는 전대의 양

식과 수법을 이어받은 부도가 대부분이다. 조선의 부도

는 임진왜란 이전의 고려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과, 임

진왜란 이후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각이나 양

식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기의 부도로는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과 복천사 수암화상탑을 들

수 있다. 전자는 탑신부에서 약간의 배흘림이 표현되었

으며 각면의 장방형 안상 안에는 무기를 든 신장상이 1

구씩 양각되어 있다 . 또한 옥개석에 기왓골은 없으나 합

각 마루에 용두를 놓아 목조 가구를 구현하고 있다. 후

자는 평면 8각의 기단부를 형성하며 표면에는 아무런 장

식이 없으며 모든 부분에서 간략화된 양식을 엿볼 수 있

다. 후기의 부도로는 연곡사 서부도가 있는데 지대석부

터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평면이 8각이며 각부에 조각이

가득하여 후조 석조 부도로는 보기 드문 수작이다. 고려

에 이어 조선 시대에도 8각 원당형 부도 이외에 앞서 말

한 석종형 부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건조가 손쉽고 승

려들의 묘탑에 대한 존엄성이 점차 부족해진 탓이 아닌

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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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부도밭



부도 디자인연구사례

강성곤 ,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배경

부도의 원형은 s tupa로 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에 백제의 혜현, 신라의 원광 등의 부도가 있었

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다 불교의 전례와 함께 자연

스럽게 유입되어 정착되었을 것으로 본다. 부도의 형태

는 팔각형의 단층 건물 형태로 기단부(기단부)와 탑신부

(탑신부). 상류부(상류부)로 구성되어 있어 축소된 건축

미를 잘 나타내 주는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의도

단층 부도 형식인 보물 제362호의 봉림사 진경대 사보월

능공탑을 기본으로 하여 중간 팔각 탑신 부분을 구형(축

구공 형태를 도입한 저금통 용도), 원반형(탁자용 시계

용도)으로 변형 시켜 가며 2002년 한국 월드컵 대회를

상징하는 다용도 기념품 (예 : 조명등, 탁장시계, 저금통)

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적용 분야

-전기스탠드, 조명등을 비롯한 각종 책상용품 및 테이블

용품

-부도 형태를 응용한 2002년 월드컵 기념품 디자인(저금

통, 탁상시계,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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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탁상시계

형태 응용 저금통 탁상시계 아이디어 스케치



부도 디자인연구사례

이명호 , 경주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의도

부도는 승려들의 묘탑을 말하는 것으로 사찰 주변에 안

치되어 있는 불탑과는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으나 엄연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도는 몸체에 새겨진 다양한

조각과 더불어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국보로

지정될 만큼 조형성이나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 부도의

전형적인 형태를 부각시키면서 여러 모양의 부조를 단순

화하는 작업을 통해 전통성을 찾고자 했다 .

디자인 내용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를 참고로 하여 디자인하였

다. 부도의 보편적인 형태를 단순화 하여 중앙에 배치하

고 배경에는 사자상. 안상. 연화문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 색채는 석조물이 지니고 있는 차가운 듯

하면서도 브드러운 보라색으로 나타냈으며, 영(영)의 세

계를 상징화하는 의미로 화려한 배색으로 바탕을 구성하

였다.

적용분야

-불교용품, 각종 공예품 및 기념품 등의 제품 표면 장식

으로 접목시키거나 이들 상품의 패키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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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용품 포장디자인

목제 촛대

원형 : 연곡사 동부도 아이디어 스케치



기와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와당에 대

해 다루고자 한다.

기와

우리나라에서 기와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장군총 , 신라의

황룡사지 , 백제의 미륵사지 등에서 특색 있는 와당이 발

견됨으로써 삼국시대부터 기와 제작이 활발했던 것으로

본다. 기와란 지붕을 형성하는 재료 중 맨 마지막에 지

붕에 덮이는 것으로,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안으로 스며

들지 못하게 하고 더위와 추위를 막고자 고안되었다.

기와가 지붕에 사용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지붕의 경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붕의 경

사도가 완만하면 비가 새기 쉽고 너무 급하면 기와가 흘

러내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매와 그에 알맞은

기와의 크기 및 겹침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붕의 경사도는 기후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또

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데 가

장 적합한 형태

로 발전하여 지

역마다 크기와

모양새가 다른

독특한 기와 형

태를 탄생시키

게 되었다 .

기와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양의 기와가 대부분 ‘∽‘형으

로 암수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 동양의 기

와는 암수 기와가 따로 존재하며 이것들이 결합되어 지

붕을 이루고 있다 . 이러한 구성 양식은 역(易) 사상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풍수지리와 함께 우리 나라 건축 조영

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옛부터 기와가 제작되어 왔으나 대량 생산하여 대중

에게 싼 값에 기와를 공급하고자 했던 정책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 태종 때였다 . 이에 힘입어 조선시대의 기

와는 단순한 미적 추구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

다. 암막새의 경우, 모양은 그 상하 폭이 넓어지고 넓어

진 만큼 서까래 끝이나 부연의 끝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강화되어 비가 들이쳐 젖게 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러

한 기능적 보강은 막새의 크기에서 뿐만 아니라 몸체와

드림새판이 이루는 각도에서도 나타났다. 고려시대까지

만 해도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완

만한 경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지붕의 경사에 따라 흘

러내리는 빗물을 좀더 약하게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하

는 효과가 있으며,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어 처마 끝이 이

루는 곡선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붕을 이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

좋게 곡면과 곡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지붕

의 곡선은 한국 건축의 가장 독특한 기법이라 할 수 있

다. 지붕의 곡선을 잡을 때에는 용마루의 양끝과 중간

중간에 기준 틀을 세우고 새끼줄을 두 줄로 하여 양쪽

끝에 고정시킨다 . 다음에 그 두 줄 가운데 하나를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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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와 당

암 수막새의 드림새가 밑으로 드리워져 잇는 한국의 기와



히 아래로 늘어뜨리면 자연스런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곡률의 결정방법

인데 새끼줄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사람이 잡고 있는 힘

과 자연의 힘 곧 지구 중력에 의해 결정되는 선을 얻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와는 다음과 같이 몇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평기와 : 수키와와 암키와가 있다. 암키와는 평평하

고 넓적해서 지붕의 바닥을 덮는 역할을 하고 수키와는

둥글고 길쭉해서 암키와와 암키와가 만나는 세로줄을 감

싸서 덮음으로써 완벽한 지붕이 되도록 한다 .

● 드림새 : 드림새는끝을 막아 준다는 뜻으로 무늬판

이 암키와의 끝에 달리면 암막새, 수키와의 끝에 달리면

수막새가 된다 . 암막새나 수막새는 대부분 처마 끝에 설

치하여 지붕의 끝을 깨끗하게 마감하여 줄 뿐 아니라 서

까래나 부연 끝을 감싸줌으로써 비가 들이치는 것을막아

주는 역할도 한다.

● 망새 : 지붕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것으로 모양에 따

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며 , 기와를 굽듯이 흙을 빚

어서 만든다. 취두는 독수리의 머리 모습을 , 용두는 용머

리를 형상화 한 것인데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흔하

게 사용되었던 망새로서 지붕의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주요한 것이다.

와 당

기와의 한쪽 끝에 비

를 막기 위해 덧붙여낸

비흘림판을 와당이라 한

다. 주로 막새와 내림새

의 끝에 비를 막기위해

덧붙인 비흘림판을 위치

하며 여러 가지의 장식

문양 또는 글자(壽·福·喜)가 새겨진다. 와당의 종류에

는 원형 , 반원형 , 특수형이 있는데 고구려 때의 몇몇 예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 와당이 사용되었다.

기와의 형태와 문양은 시대적·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드림새(막새 ,

암막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와당의 형태를 살펴보

면암막새의 경우,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는 일정한 두

께로 납작하게 곡이 휘어져 있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밑이 뾰족하게 길게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며, 막새의 경

우도 고려때까지는 둥그런 원형이나 조선조에 이르러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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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키와

연봉

수키와

막새

암막새

기와의 부분 명칭도

떡살 무늬가 나타난 막새로

궁궐이나 농원에 많이 쓰였다 .



이 뾰족하고 길어진다. 드림새 문양도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 낙랑시대 :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와당은 네

칸으로 구획되는 문양이며 문양도 간결하다.

● 고구려 : 고구려의 와당 문양은 대륙적 기질을 받

아 힘차고 강한 불륨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새는

원형에 활짝 핀 연꽃을 위에서 본 형태의 육엽 또는 팔

엽의 연잎을 조각했으며 이러한 연화문은 중국에서 유입

된 것이기는 하나 중국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난 형태를

보인다.

● 백제 : 막새 기와 테두리에 복잡한 문양이 없고 연

화 무늬가 팔엽인 것이 많은데 연판이 넓고 선의 볼륨이

낮고 부드러우며 중심에 있는 연밥 부분도 매우 부드럽

게 조각되었다.

● 신라 및 통일신라 : 선과 볼륨의 부드러움과 섬세

함은 백제에는 못 미치지만 , 부드러운 선을 보여주는 백

제 계열 문양이 통일신라 이전에 많이 나타난다 . 통일신

라 때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가 혼합하여 발전된 양

상을 보인다 . 막새의 경우도 수키와 테두리에 구슬무늬

인 연주무늬가 조밀하게 나타나고 중심부에 연밥이 있는

문양이 이중으로 조각되며 주로 팔엽으로 이루어지는 연

판문도 겹연으로 되어 나타난다. 암막새의 경우도 섬세

한 당초무늬와 보상화 무늬를 주로 조각하며 경우에 따

라서는 비천이나 용, 기린 같은 문양이 보이며 , 심지어

달나라 계수나무 밑에 토끼와 두꺼비가 있는 문양도 눈

에 띠는 등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중에는 뛰어난 상상력

을 발휘한 것들이 많다 .

● 고려 : 고려 초기에는 신라 양식을 계승하여 와당

문양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변형된 와당이 선보여지고 와당의 질도 점차 저하되었

다. 문양의 경우, 많이 생략되어 연화무늬나 보상화무늬

같은 것이 사라지고 중심이 반구형인 돌출무늬만 조각되

고 그 주변에 몇 개의 줄이 돌아가는 정도였다 . 암막새

에도 반구형의 돌출문양이 몇 개 정도 나타나고 귀면무

늬와 당초무늬도 있으나 많이 생략되는 양상을 보인다.

● 조선 : 조선시대에는 고려 시대의 것을 답습하여

수법이 매우 쇠퇴하며 미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기와

를 생산하고자 하여 와당 뿐만 아니라 기와에서 느낄 수

있는 미감은 매우 약화되었다. 왕궁 막새에서인 경우 용

이나 봉황, 불로초, 희(喜)자, 박쥐, 간단한 꽃 문양 등이

조각되었으며 , 제작과 관계된 문자가 새겨져 하나의 특징

을 이루기도 하였다 .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식에

메이지 않고 꽃무늬, 나뭇잎, 불로초 , 떡살무늬 , 해와 달 ,

동물 형태 등 다양한 무늬를 제작의도에 따라 와당에 사

용함으로써 우리만의 독특한 기와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

다. 즉,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었어도 기와 한 장에도 남

다른 정성을 들여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했으며 예술적

인 감각으로 시대의 정신을 구현했다.

- 56 -



와당 디자인연구사례

김영희 , 인천전문대 공예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법

:와당의 기본 형식 .

-만개한 꽃의 디자인화

-상방으로부터 본 꽃만을 표현

-과잎과 자방으로 구성

-꽃잎의 겹침과 동심원, 방사선에 의해 분할된 도형 등

한정된 공간을 살린 구성

디자인 의도

-와당에 나타난 연화문의 모티브에서 벗어나 나라꽃인

무궁화를 디자인에 접목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활용,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

운 무궁화 당초문으로 전개

디자인 내용

-무궁화를 단순화하여 2가지 유형으로 디자인한뒤 이를

단위 문양으로 하여 디자인

-단독 및 연속 문양 배열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용 가능

성 제시

적용 가능성

-한복, 넥타이, 포장지, 손수건, T셔츠 , 찻잔, 카페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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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 추출

한복 , 손지갑 등에 와당의 연화문 적용



와당 디자인연구사례

강성곤 ,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배경

와당의 형태는 기와의 쓰임새의 위치에 따라 기본기와

(암키와, 숫키와), 막새기와(암막새, 수막새), 서까래기와

마루기와, 특수기와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기본기와와 막새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와당의

형태, 문양은 그시대 종교, 사상 뿐만 아니라 풍습과 생

활양식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요소이기도 하다.

디자인의도

백제 시대 와당 중 연화문 수막새의 문양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추출하여 , 이를 단순화시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방기기인 조리기구 및 구이판 등에 적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

자인하였다.

적용분야

-화장품 용기 : 스킨 , 로션, 향수병 등의 표면 조각장식

-직물디자인: 와당 문양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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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 문양을 응용한 구이판

이미지 추출

조리 기구



건축용재의 하나인 전

(塼)은 벽돌과 그 모양

이 유사하다 . 흙을 구워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으로 넓적하게 만들며

여러 가지 모양과 무늬

를 새긴다. 전돌은 크기

와 모양에 따라 요모조

모 적절하고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환경도예의 아름다움

을 표현했다. 이러한 전돌은 기와의 유입과 거의 같은

시기인 BC 1세기 무렵 ,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후 낙랑 지역의 묘를 쌓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서 전의 발전 과정과 종류에

대해 살펴본 후 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하

자 .

전의 시대별 변천

1. 고구려 : 호태왕릉과 천추총에서 발굴된 벽체를

쌓는데 사용된 반반전(半半塼 :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긴

전으로 방전의 1/ 2 크기)은 일종의 명자전(銘字塼 : 글자

를 새긴 전)으로 우리 나라 환경도예의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반반전은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

는데 특히 고려와 신라 때에 아름다운 유문전이 많다.

2. 백제 : 전의 사용이 비교적 성행했던 것으로 보는

데 공주 송산리에 있는 벽돌무덤 2기가 이를 뒷받침해준

다. 특히 1기는 백제 무녕왕릉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서

무덤의 벽체를 쌓은 반반전의 벽전이 발견되었다 . 이밖

에 부여읍 군수리 절터에서는 벽체만을 쌓기 위한 특별

한 상형전이 발견되었는데 이 전은 몸체의 공동(空胴)에

나무를 끼든지 흙을 채워 보강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 이

러한 기능 충족 외에 전의 표면에는 정적인 연화문과 동

적인 인동문(忍冬紋)을 조각하여 엇갈려 쌓았을 때 무늬

에 변화를 줌으로써 벽면의 아름다움을 더하기도 하였

다.

3. 통일신라 : 황룡사지에서 민무늬전이 깔려 있는

유구가 발견된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던 신라시대와

는 달리 , 전의 사용범위 , 형태 , 문양, 제작수법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유문(有紋) 방전은 특히 아름다

운데 안압지에서 출토된 조로명(調露銘) 방전은 보상화

무늬를 중앙에 큼직하게 넣고 그 네 귀에 각각 당초문을

두어 넉 장이 한 조가 되어 무늬를 이루도록 제작되었

다. 또한 사각형의 방전 측면에는 보상과 당초문 사이에

쌍사슴이 마주하고 있는 무늬를 놓아 내려다보는 바닥뿐

만 아니라 옆면에도 무늬를 놓음으로써 유문 방전과 같

은 용도로 쓰이게 하였다. 신라의 방전은 바닥뿐만 아니

라 벽체의 장식에도 사용되었다. 이밖에 민무늬녹유전,

수럽무늬전도 발견되고 있다.

4. 고려 :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형식을 따랐으나 그

뒤에는 주로 벽이나 단을 쌓기 위한 벽전이 사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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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전

창덕궁의 승화루의 담 : 직선,곡선의 전돌에
의해 화려하고 치밀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며 문양의 면도 넓어져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였다. 대표

적인 것으로 표면에 상감 또는 음각수법으로 각종 문양

을 장식한 청자 벽전을 들 수 있다 .

5. 조선 : 전의 용도 면에서나 문양에 있어 커다란 변

화가 있었으나 이전만큼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다 . 바닥

장식이 사라지고 문루나 담을 쌓는데 전이 사용되었으며

문양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전의 방형을 바탕으로 독립

된 부조무늬를 벽면에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벽체를 모

자이크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꽃담 전체의 화면을

잘게 구획하여 전을 구워 그것을 조립하여 벽면을 구성

했을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 경복궁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굴뚝이나 자경전 뒤뜰의 십장생

굴뚝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처럼 고려와 조선조에는

전의 전통이 상실 또는 쇠퇴하고 약간의 문양전 이외에

무문전만이 제작되었다..

전의 종류

전은 크기와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크기별로는 전의 대표적 유형인 방전을 소방전과 대방전

으로 나누어 소방전은 그냥 방전이라 하고 소방전의 두

배 크기인 전을 대방전이라 한다. 방전은 또 다시 반전

과 반반전으로 분류되는데 방전의 1/2 크기인 것을 반전 ,

반전의 1/ 2 크기인 것을 반반전이라 한다. 이밖에 형태에

따라 구멍있는 반전과 전에 문양이 찍힌 상형전 등이 있

다. 또한 전의 종류는 사용 용도에 따라 조전 , 방전, 공

전 등이 있다. 조전은 가옥 , 성벽, 묘실용으로 사용되며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한다 . 당나라 때 성행한 방전은 곁

면과 옆면을 문양으로 장식한 것으로 벽과 바닥에 사용

된다. 방전은 주로 바닥재로 쓰였으며 무문전, 유문전, 녹

유전이 있다.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 때 사용된 갱전이

라고도 하는 공전은 묘실에 사용되는데 표면에 화상무늬

를 새긴 것이 많다.

전은 쓰임새에 따라 사각형, 직사각형 , 삼각형 , 사다

리형, 마름모형 , 상자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제작되었다.

사각형전 또는 직사각형전은 주로 바닥을 깔 때 사용되

었고 삼각형전은 모서리 등에 생기는 삼각꼴 모양의 공

간을 메우는데 사용되었다. 그밖에 묘실의 아치형을 만

드는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된 상자형전과 마름모형전,

사다리형전 등이 있다.

문양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연꽃

무늬와 보상화무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전의

한가운데에 사용되었다 . 당초무늬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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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긴 공간을 메우기에 적당하다 . 또한 전은 점토판에

장식된 무늬의 유무에 따라 민무늬전과 문양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문양전은 다시 연꽃무늬전, 보상화무늬전, 초

화무늬, 수렵무늬, 봉황무늬, 구름무늬, 귀면무늬 등이 있

다 . 이러한 문양에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점토판

에 삼존불 또는 천불을 조각한 전불 등 불교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잇다 . 그러나 백제의 사각형전과 같이 불교적

색채와는 관계없는 문양도 있다. 이밖에 엽전무늬, 대각

선무늬, 사격자무늬 등도 조각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전

은 보상화무늬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의장의 화

려함과 섬세함은 당나라나 일본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은 전 자체의 문양 외에 전을 어떻게 쌓고 놓느냐에

따라 점선무늬, 직선무늬 , 직선과 면무늬, 곡선무늬를 나

타난다. 또한 전을 이용해 담의 무늬를 표현할 경우 , 반

복되는 직선과 곡선 그리고 면으로 형성하는 기법, 형체

를 평면적으로 묘사해 내는 형상무늬기법 , 부조와 투조의

입체적 기법 등으로 이루어져 단순한 미적 표현은 물론

자연과 신에 대한 섭리에 대처하고 순응하는 등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과학이 첨단화되고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는 요즘 , 현대

화의 물결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오르는 고층 건

물로 우리의 도시 공간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 그간

우리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된 정감 있는 한국의 옛집들

은 현대화란 미명하에 그 자리를 잃고 대신 덩치 큰 단

조롭고 개성없는 건물들만 즐비하게 세워진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그런 삭막함을 덜어보려는 노력이 서서

히 가시화 되고 있으며 , 건축 조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이 높아지면서 그간 무비판적으로 서구의 건축 양식을

추구해온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

할 때 벽돌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들의 꿈과 이상을 담았

으며, 이를 쌓고 연결하는데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

에 두고 뛰어난 기법 등을 발휘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아

름다운 꽃담을 만들어 한민족의 미적 조형 감각을 여실

히 보여준 옛 선조들의 모습은 향후 건축 조형의 나갈

바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

적게는 몇 백년, 많게는 몇 천년이 지난 것들이지만 오

늘날의 시각에서도 전혀 미적 , 조형적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우리의 전(塼)을 보며 그곳에 깃들여 있는

사상과 기법을 어떻게 현대와 접목시켜 계승 발전해 나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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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반전 반반전

구멍 있는 반전 상형전

여러 종류의 전(塼)



전 디자인연구사례

이충우 , 공주전문대 산업공예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백제 시대 부여외리 유적 출토품으로 문양전인 산수산경

문전과 산수봉황문전을 소재로 하였다. 이것은 회화적인

디자인 요소가 강함으로 직물, 염색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둥글둥글한 산과 산 위의 소나무 , 기암

절벽과 그 사이에 폭포와 흐르는 시냇물이 좋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침대 커버를 디

자인하였다.

디자인 내용

주된 구성의 그림을 침대 커버 하단쪽에 길게 배치, 좌우

로 연결 되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전면 중앙 좌우에 같은

패턴으로 연결했다. 산과 소나무, 기암 절벽, 구름 , 폭포

등을 단순화한 형으로 변형 하여 그린과 스카이블루를

주로 하여 색채 계획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갈색조의

기암 절벽을 넣었다 .

적용분야

-소파 쿠션 , 베개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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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커버 2



전 디자인연구사례

이충우 , 공주전문대 산업공예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전에 나타난 자연적 형태를 그대로 살려, 시선의

다각화로 그 미적 특징을 살렸다 .

디자인 내용

- 꽃을 다각적으로 보고 디자인하여 서로 교체시켜 나열

함으로써 연속 문양의 효과를 살림

-측면과 꽃봉오리 표현으로 문양에 새로운 이미지 부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옛 문양이 가진 단순함을 보완

하고자 함

적용 가능성

-포장지 , 띠벽지, 장식벽지 , 커텐 , 침구류, 의류, 장식용

타일, 바닥장식 등

포장지

장식용 타일1

장식용 타일2

넥타이

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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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추출



금관은 금으로 만든 관모(冠帽)를 지칭하며 관식은 장

식적 효과를 내거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관에

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의 관

모나 관식은 대부분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로

특히 신라 고분의 출토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다음에

서 삼국의 금관 및 관식 양식을 알아보고 그 활용 방안

을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자 .

금관

1. 고구려

평양 청암동에서 출토된 머리띠형의 투각 인동문(덩굴

이 뻗어 나가는 형상을 도안화한 무늬) 금동관은 방형으

로 투각된 테두리 위에 인동당초로 새겨진 초화문의 입

식(立飾)이 5갈래로 세워져 있고 테두리 양쪽 가장자리

밑으로는 리본 장식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또한 양쪽에

끈이 달려 있어 이마에 대고 알맞게 묶을 수 있다 . 이밖

에 평양 부근에서 출토된 둥근 테두리 위에 세워진 삼산

보관식(三山寶冠式)의 투각 초화문 금동관 , 평남 중화군

에서 출토된 심장 모양으로 투각된 금동판 2장을 겹치고

위의 둥근 테두리와 아래의 곧은 테두리를 따라 연주문

대(連珠紋帶)를 이루는 투조금동구(透彫金銅具) 등이 있

다 . 출토된 유물을 살펴볼 때 , 고구려의 금관은 머리에

쓴 것이 아니라 둘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2. 백제

전남 나주시 백제시대 옹관에서 내·외 금동관이 출토

되었다 . 내관은 반원형의 금동판 2장을 맞붙여 위쪽 둥

근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씌워 붙였으며 , 관모의 가장자리

에는 간단한 인동문(忍冬紋)이, 바탕에는 초화문(草花紋)

이 돌출된 점선으로 새겨져 있다. 한편 외관은 나비 3cm

의 둥근 테두리 위에 3개 수목형의 입식을 세웠으며 표

면에는 원형의 영락을 달았다 .

3. 신라

금관총 , 금령총 ,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여러

개의 관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관모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라 고유의 외

관이다 . 외관으로서

의 금관은 모두 금판

을 잘라 만들었으며

띠 모양의 테두리 위

에 입식을 세웠는데

산자형(山字形)의 직

선적 장식을 3단 또

는 4단으로 겹쳐 올

린 3갈래의 입식을

세우고 뒤쪽에는 사

슴뿔 모양의 장식을

2.금속공예 원형을 찾아서

금관,관식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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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금관의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구형의 혹

을 테두리에 도드라지게 눌러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통

곡옥과 둥근 금제 영락을 규칙적으로 섞어 매달았다. 또

한 입식의 끝 부분은 모두 보주형(寶珠形)으로 마무리되

었다. 이들 금관 중 서봉총 금관은 2개의 좁은 띠를 안

쪽 머리 위의 중앙에서 직교시켜 내모(內帽) 모양으로

만들었고 꼭대기에는 금판을 잘라 만든 봉황 모양의 장

식 3개를 붙인 특이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관식

1. 고구려

북방 여진족은 태양 숭배의 영향으로 새를 신성히했던

까닭에 새의 깃털을 머리에 꽂아 장식을 겸한 신분 표시

를 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 같은 북방 민족의 전통을

이어 받아 일찍부터 머리에 새의 깃털 장식을 꽂았다 .

이러한 풍습은 점차 관에 깃털 모양의 장식을 다는 것으

로 변해갔고, 고구려의 조우관(鳥羽冠)은 남쪽으로 전파

되어 백제와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관식은 일

반적으로 반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얇은 금동판으로 제작

되었고 바닥에는 원형 , 반원형, 꽃잎사귀형 등의 투각무

늬를 둘렀으며 가장자리에는 드문드문 작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꿰매어 달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백제

-금제 관식 : 얇은 순금판에 투각한 활짝 핀 꽃모양을

중심으로 좌우에 인동당초무늬를 배치하고 원형 영락들

을 금실로 매어 달았으며 뿌리 부분의 아래 끝은 안쪽으

로 휘어 구멍을 통하여 관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

이것의 양측에 달린 7개의 가지는 불꽃같이 위를 향한

것(무녕왕릉 왕 관식)과 , 얇은 순금판의 중심부에 복련대

좌(伏蓮臺座)를 놓고 그 위에 놓여 있는 꽃병을 중심으

로 둘레에 인동당초를 배치하였으며 꽃병 상부에는 활짝

핀 꽃 한 송이가 있는 모양의 것이 있다(무녕왕릉 왕비

관식).

- 은제 관식 : 가늘고

긴 얇은 은판의 좌우

에 2단을 이룬 작은

가지가 각각 2개 있고

그 끝은 위로 향한 꽃

봉오리형을 이루고 있

다(남원척문리 고분).

이밖에 금동 관식이

있는데 U자형 금동판

에 봉황 , 흐르는 구름

무늬 등을 투각하였으

며 윗부분은 산 모양

을 한 것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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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녕왕의 금제 관식



3. 신라

- 새 모양 관식 : 금제

새 모양 관식은 두 날

개를 펼친 새 모양을

도안화한 것으로 두

날개에 각각 3개와 가

슴 양쪽에 각각 2개

그리고 머리에 1개의

심엽형 투각을 하고

앞면 하반부를 제외한 전면에 원형 영락을 금줄로 매달

아 장식했다(천마총). 은제 새 모양 관식은 도안화한 새

모양의 입식 가장자리에 점열무늬 두 줄을 나타내고 구

부린 중심의 좌우면에 각각 1개의 타출 눈모양 무늬를

나타냈다(황남대총).

- 새 날개 모양 관식 : 금제 새 날개 모양 관식은 당초

무늬를 투각한 금판 3장을 결합하여 만들고 전면에 원형

영락을 장식했고(천마총, 금관총), 은제는 그 구조 형식이

앞의 금제와 동일하나 원형 영락 장식이 없다(황남대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금관 형태는 고

구려에서 백제와 신라로 이어지면서 점차 발달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화려하게 위로 솟구쳐 올라간 인동문이 흡

사 불꽃처럼 보이는 고구려의 관, 금을 종이 다루듯 자유

자재로 오려 내어 꽃

송이와 불꽃무늬를 투

조한 예술성이 돋보이

는 백제의 관(무녕왕

릉), 나뭇가지와 뿔 모

양으로 된 의장에 비

취 곡옥과 갖가지 영

락을 달아 보는 이들

의 눈을 부시게 하는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

의 신라 관 등은 ‘신

들린 손재주‘ 없이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욱이 신라 금관에 달려 있는 수 백

개의 영락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그 진동이 아주 민감하

여 빛의 환각 속에 빠져들게 하며, 금의 황금색과 묘한

배색의 하모니를 이룬 가을 하늘 같은 비취 곡옥은 신라

금관의 환상적 조형미를 더욱 배가시켜 준다.

금관과 관식 등에 나타난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들은 오

늘날 각종 제품의 장식과 패턴 등에 활용 가능하며, 또한

옛 사람들의 우수한 세공기술을 오늘에 되살린다면 세계

인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각종 귀

금속 및 장신구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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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제 새날개 모양 관식



금관 , 관식 디자인연구사례

이진구,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과 교수
연구 내용

-신라 금동 내관의 특징(형태)을 추출, 오디오 스피커 디

자인에 접목

-백제 금제 관식의 문양을 응용, 유선형 형태의 필기구

디자인에 응용 및 전개

-신라 금제 새날개 조형 관식의 형태를 이용, 그 모양을

집게와 공구 등의 디자인에 접목

-신라 금관의 형태 중 일부 문양을 컴퓨터 마우스 디자

인에 접목

연구 품목의 특징 분석

1.전통 이미지 및 미적 측면

-한국의 산이나 건축물의 형태에서 아름답고 자연스런

전통적 곡선을 추출

-유선형의 아름다운 장식적 이미지

-새의 날개 형태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곡선

-금관의 외형 기능과 관식의 문양

2.기능적 측면

-유선형의 샤프하고 실용적인 면을 응용

-관식의 긴 날개가 손잡이의 형태와 닮은꼴로 전개

-유선형의 자연 형태를 인간공학적으로 유도, 손의 피로

함을 느끼지 않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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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오디오스피커

ㄴ.필기구

ㄷ.집게및공구

ㄹ.컴퓨터마우스

ㄱ.신라금동내관 ㄴ.백제금제관식

ㄷ.새날개조형관식 ㄹ.신라금관

이미지 추출



금관 , 관식 디자인연구사례

이충우, 공주전문대 산업공예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내용

-디자인 1: 왕의 관식을 소재로 하여 중심선의 하단 부

분에 해당하는 덩어리 부분을 택하여 넥타이를 디자인하

였다.

-디자인 2: 인동당초문들에 뻗어나가는 줄기의 겹친 부

분이 핵심이 되어 넥타이 중앙의 밑바탕이 되도록 깔고

그 양쪽에 당초문들을 직선화 하여 직선 형태로 뻗어나

가는 힘찬 느낌으로 구성하여 현대적 느낌을 갖도록 하

였다.

-디자인 3: 금보요(영락)의 원형태에 크기 변화를 주어

장식 효과를 나타냈으며, 관식의 꽃잎 형태를 상하좌우에

배치하여 고전미를 연출했다 . -디자인 4: 왕비 관식의

부분적인 조형미의 패턴을 변형하여 베개 커버를 디자인

하였다 . 좌우에 인동당초문을 연결시킨 패턴과 각각의

문양을 변형하여 단순화 한 것과 , 상단의 연꽃 부분을 재

디자인하여 구성하였다. 베개 중앙에 사각형의 두침 부

위에 좌우로 길게 연결되는 인동당초문을 깔고 좌우 상

하에 다른 패턴을 배치하여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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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추출

베개 커버

넥타이



당시 사람들의 복식을 잘 살표볼 수 있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보면 , 남녀 할 것 없이 끈목으로 띠를 한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끈목은 차차 띠로 바뀌어 갔으며 , 띠의 재

료는 처음에는 가죽이나 비단 등을 사용하다가 신라 때

부터 금·은·구리 등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쇠붙

이를 이어서 만든 띠를 요과라 하며 여기에 금·은·구

리의 조각을 무수히 달아 장식한 수식을 요패라 한다 .

요과는 단순한 허리띠에서 지배 계급의 권력과 부를 상

징하는 장신구로 변천 발달하였으며 실용적 용도보다는

의식용이나 주술적 의미를 지닌 상징물로 사용되었고, 신

분상의 등급에 따라 재료 , 색, 수 등을 달리하기도 했다 .

또한 요패 끝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장집·족집게·

향랑·숫돌·곡옥 등 온갖 소도구를 주렁주렁 매달아 사

용했다.

삼국시대에는 조형성과 장식적 수법이 발달된 요과와

요패가 발견되고 있는데, 신라의 것으로는 금관총, 천마

총 등에서 출토된 금제와 은제의 요과 및 요패가, 백제의

것으로는 무령왕릉에서의 은제 요과 및 요패 등이 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완형(完形)의 요과는 발견되지 않

고 어느 정도 형태를 알 수 있는 요판만이 발견되었다.

이 요판은 방형으로 안에 또 하나의 방권(方圈)을 돌리

고 외주와의 사이에는 연주문(聯珠文)을 투각하였으며

방권 안에는 고사리 같은 문양을 투각하여 드러나게 하

였다. 이 요판은 경첩으로 연결한 듯한데 이러한 형식은

백제나 신라의 과판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다 .

요판

● 신라 : 방형(方形)과 심엽형(心葉形 : 하트 모양)을 상

하로 연결한 과판을 여러 개 옆으로 연결하여 끝에 교구

를 다는 형식이다. 방형판에는 고사리 같은 문양을 투각

하였고 심엽형에는 뿌리를 역시 고사리 모양으로 안으로

구부렸으며, 때로는 영락을 달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 이

러한 형식은 신라 요과의 공통된 형식이다 .

● 백제 : 무녕왕릉에서 발견된 요과는 큰 과판과 원형의

작은 과판을 여러 개 교대로 연결하고 큰 심엽형 영락과

작은 원형 영락을 과판마다 달았는데 각 과판은 한 쪽으

로 배가 나오게 만들어 그 면이 몸에 닿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결된 과판 양끝에는 심엽형이 투각된 화판(花板)

을 달고 한쪽 끝에 교구를 달았다. 이러한 형식은 신라

시대의 과판과는 다른 형식이다.

● 고려 : 금속제 요과는 고려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발견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신라시대의 요과에 비해 간

단하다 . 금동요판의 일례를 들면, 방형의 장식을 가죽 같

은 허리띠에 고정시켰던 듯 요판과 요판을 연결하는 장

치는 없다 .

원형을 찾아서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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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문양 모두 신라시대의 요과와는 전혀 다르고 이 시

기가 지나면 금속제 요과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

● 조선 : 허리띠 종류는 고려시대와 비슷하며 왕의 조복

과 상복에 착용했던 옥대 등을 비롯하여 학정대·금대·

은대 등 각종 대와 관복에 착용했던 오서대·백포대·흑

각대 등이 있다. 관복에 착용했던 대의 경우 , 같은 종류

의 대라도 문양의 유무에 따라 삽금대·소금대·삽은

대·소은대로 구분하여 착용 계급을 달리 하였다 . 특히

각대형은 당시 관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혁대 위의 앞에는 심엽형의 과를 떨어뜨려 붙이고 뒤에

는 장방형의 과를 연결하여 붙였다. 고려 때의 각대 과

가 다양한 형태인데 반해, 조선조에는 일정한 심엽형의

과만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각대가 이 시기에 일정한 형

식으로 고착된 것으로 본다.

요패

● 신라 : 요패는 큰 타원형과 작은 방형의 판을 연결하

여 끝에 물고기, 향랑 , 숫돌, 곡옥 등을 달았고 길이는 일

정하지 않다. 때로는 표면에 영락(瓔珞)을 장식하는 경우

도 있고 타원형판을 쓰지 않고 쇠사슬을 쓰고 중간에 방

울을 드문드문 연결한 것도 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은

제 요패는 상기된 신라 요패의 일반형과 사뭇 다르다 .

땅콩 껍데기 같은 옆으로 긴 은판을 한쪽에서 우그린 다

음 다른 은으로 주연(周緣)을 씌웠고 중앙에는 심엽형,

그 좌우에는 반달 모양의 투공을 내고 그 주위에 깃털

같은 음각선을 돌렸다. 이 은판에는 주위에 구슬을 박고

중앙에는 심엽형, 그 주변에는 곡옥형 투공을 뚫었다 . 끝

에 달린 규형 장식 상단에는 구슬을 박고 심엽형과 곡옥

형 투공이 있는 화형(花形) 장식이 있어 여기에 연결시

켰고 규형 포면에는 용을 두들겨서 찍었는데 신라의 것

이라기 보다는 백제다운 감각을 느끼게 한다.

● 백제 : 무녕왕릉에서 발견된 은제 요패는 크고 작은

타원형 은판을 교대로 연결하고 큰 은판에는 영락 두 개

씩을 달았다. 또한 과대와 접하는 은판은 특히 위가 삼

산형(三山形)으로 된 방형판이고 속에 두꺼비를 투각 수

법으로 나타냈으며 타원형 판 끝에는 사다리형 은판 속

에 역시 투각 수법으로 귀면(鬼面)을 나타냈다.

옛 선조들의 허리띠 장식인 요과 및 요패의 형태와 문

양 그리고 장식 등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정교한 예술적인

멋을 오늘날의 허리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 지금도

벨트 등에 보석류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범하면서

도 꼼꼼한 세공수법이 깃들여진 것은 없다. 혹자는 그

이유를 허리띠가 이제는 장식품이기보다는 일상 필수품

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하겠지만 우리의 요과와 요패 등

에 나타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

조명하여 각종 장신품과 장신구 등에 적용해 본다면 우

리의 뛰어난 세공수법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 등

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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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과 , 요패 디자인연구사례

이진구,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학과 교수
연구 내용

ㄱ.삼국 시대의 요과, 요패의 문양과 형태를 응용 , 자동차

의 휠(w heel)에 적용시켜 전통적이면 서도 장식적이고

고급스런 이미지로 전개

ㄴ.삼국 시대 요패의 형태와 문양을 이용, 주방용 소도구

(뒤집게)의 형태와 기능에 접목

ㄷ.삼국 시대 요패의 형태를 이용, 그 미적인 측면과 기

능적 측면을 전통적인 이미지의 오프 너의 디자인에

활용

연구 품목의 특징 분석

1. 전통 이미지

-요과, 요패의 장식적, 대칭적 , 기능적 , 전통적 이미지

2. 전통 소재 : 삼국 시대의 요과, 요패

3. 기능적 면

-대칭 형태와 역학적 구조를 기능에 접목

-대칭적 형태인 오프너에 응용할 수 있는 기능성 추출

4.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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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주방기기(뒤집개)

ㄱ.자동차 휠

ㄷ.오프너



요과 , 요패 디자인연구사례

김종식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옛 선조들의 허리띠 장식인 요과, 요패의 문양, 형태, 구

조적인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손목시계에 유도

전개하고자 하였다. 요과 , 요패의 연속적 형상을 시계줄

에 응용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느낌이 시계줄에 형

상화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계 내부에 우리

고유의 전통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내용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시계줄의 견고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 측면에서 볼 때, 견고하면

서도 약간 여유있게 흔들리는 시계줄을 소비자들은 선호

한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는 단순하고 세련되면서 저

렴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을 원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손목 시계의 시계줄에 약간의 곡

면 처리된 요과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처리하여 단순하면

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유도하였고, 시계 내부는 깔끔

하게 문양 패턴을 단순화 시켜 우리 고유의 전통적 이미

지를 갖도록 하였다 .

적용 분야

-커텐, 버클,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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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케치

적용 가능 분야

시계



예로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하늘과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다. 특히 조선조에는

유교를 국시로 하여 임금

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의 사상이 그 어느 시대

보다도 숭상되었기 때문에

군왕은 물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조상에 대한

제례 의식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나라에서는 사직

단에 제를 지내고 종묘

에서 제례를 올리는 일이 크나 큰 연례 행사였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 그 집안의 가장

엄숙하고도 경건한 행사였다. 이러한 제사 의식 중에서

도 가장 장엄한 제사 의식은 뭐니뭐니 해도 왕가의 제사

의식인 종묘 제례이며 따라서 이에 사용된 제기들 역시

선인들의 세심한 배려와 그 기능적 조형미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장인들의 정교한 손길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제기(祭器)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고 조상을 경모하는

제례에 사용되는 그릇 및 관련 도구들을 지칭하는 것으

로 , 관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과 일반 개인이 사용했던

것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제례는 지배 계급

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절차가 매우 복잡·정교

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 개인 제례는 권위보다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을 추모하거나 공경하는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기도 공공 제례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고 가짓

수도 많은 것에 비해 개

인 제례는 간단하면서도

가짓수가 적다 .

종묘제례에는 왕이 친히

행차하게 되므로 그 규모

나 절차도 크고 이에 사

용된 제기의 종류도

엄청났다. 제례 때 사용된 제기의 종류는 30 여종에 이

르고 지금까지 보존된 크고 작은 제기만도 약 1만 4천

점에 이른다. 물론 이에는 금속제기 뿐 아니라 나무 , 대

나무, 옥석 , 사기, 철 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포함된다 .

이들 제기들은 일반 제기와는 그 형태와 크기 면에서 매

우 다르다. 우선 형태가 다양해 코끼리, 소 , 돼지, 양, 닭,

봉황새 등 짐승의 머리 모양이나 발 모양을 본떠서 기능

을 살린 것이 많다. 또한 이런 형태에 따라 조각된 무늬

도 다양하고 그 하나 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조형미에 있어서도 뛰어남을 발휘한다 . 기능과

조형미를 동시를 갖춘 이들 제기들은 금속(유기) 특유의

은은한 광택과 더불어 높은 품위와 예술성을 보여준다.

다음에서 여러 종류의 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자.

원형을 찾아서

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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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담는 제기 : 보와 궤가 있다. 놋쇠로 만들어진

보는 쌀밥과 기장밥을 담으며, 겉모양은 방형인데 이는

땅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안은 둥글게 패어 있고 굽이

달리고 뚜껑이 딸려 있다 . 궤는 원형의 유제 제기로 하

늘을 상징하며 메기장밥과 피밥을 담는다 . 이 역시 굽이

달려 있고 뚜껑이 있다.

● 국담는 제기 : 등과 형이 있다. 놋쇠로 제작된 등에

는 간하지 않고 양념도 하지 않은 소고기국·양고기국·

돼지고기국 등을 담으며, 구운 간을 담아 올릴 때에도 사

용한다. 형태는 단지 모양이다. 형 역시 놋쇠로 제작되었

으며, 양념한 국을 담는다. 단지 모양에 양 옆으로 손잡

이가 달려 있다 .

● 날고기 담는 제기 : 도마와 같이 생긴 제기로 조라

한다. 양 , 돼지, 소의 날고기를 올리며 조 의 양쪽에 붉은

칠을, 중간에 검은 칠을 했다.

● 과일과 떡을 담는 제기 : 변과 두 등이 있다 . 변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로 과일(밤·대추·호도·잣·비자

또는 연자), 떡(분자·구이·백병·흑병), 포(고기포, 어

포) 등을 담는다. 형태는 밑에 높

은 굽이 달린 사발과 같다. 두는

단지 모양으로 생긴 제기로 나무

로 만들었으며 물기 있는 음식을

담는다.

● 고기류를 담는 제기 : 고기류

를 담는 제기로 다리가 없는 것을

‘부‘라 한다.

● 술과 물을 담는 제기 : 이(彛), 희준과 상준, 산뢰 ,

착준과 호준, 작, 용찬 등이 있다.

-이( ) : 술을 담는 항아리를 말한다. 조이는 크고 넓은

그릇 위에 술을 담는

준기가 올려져 있고,

몸체에는 봉문이 양각

되어 있어 남쪽과 예를

상징한다. 봄과 여름

제사 때 기장과 향초로

빚은 울창주를 담는 유

제 제기이다. 계이는

크고 넓은 그릇 위에

준기가 올려져 있으며 닭이 양각되어 동쪽과 인(仁)을

상징한다. 봄, 여름 제사 때 사용하며 맑은 물을 담는 유

제 제기이다. 낟알을 새긴 가이 역시 술을 담는 제기로

가을과 겨울 제사 때 맑은 샘물인 현주(玄酒)를 담는데

사용된다. 황이는 받침과 그릇에 두 눈이 양각되었는데

이는 음(陰)과 신(信)을 상징한다. 가을과 겨울 제사 때

맑은 물을 담아 사용하는 유제 제기이다.

-희준과 상준 ; 소 등에 항아리를 올려 놓은 형상의 희

준, 코끼리 등에 항아리를 올려 놓은 형상의 상준이 있

다.

-산뢰 : 산과 구름무늬가 새겨진 한 쌍의 항아리로 하나

에는 청주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현주(玄酒)를 담아 오

향대제(五享大祭)마다 사용하였다.

-착준 : 문식(文飾)을 새긴 술항아리 이름으로 하나는 예

재(醴齋), 하나는 명수를 담는다 .상준: 꼬끼리 모양의 준기

조이: 울창주를 담는 유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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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 : 완자무늬를 새긴

술항아리로 가을, 겨울

제사에 흰 빛 술인 앙재

를 담아 사용하며 한 쌍

으로 되어 있다 .

-작 : 술잔으로 기둥이

양쪽에 있고 삼발형이며

반드시 작판(爵板)이 따

라다닌다 .

-용찬 : 술잔으로 잔의 양쪽에 용머리와 자루를 달아 잔

받침대 위에 놓게 되어 있다. 울창을 담아 땅에 쏟아 붓

는데 사용하며 용머리를 통해 술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 기타 제기 : 등잔 , 촛대, 행로, 행합, 축점(축문을

올리는 잔), 관지통(5첩으로 된 통으로 제사 처음에 울창

을 용찬에 따라 땅에 부을 때 사용하는 제기), 비(대나무

로 만든 광주리로 폐백을 담는데 사용), 필(고기를 집어

올리는데 쓰이는 집게처럼 생긴 도구), 난도(음복례 때

고기 베는데 사용하는 칼로 칼날 끝과 등에 방울이 달려

있음) 용작(술을 떠서 부을 때 사용하는 도구) 등이 있

다 .

제기라 하면 그 의미가 ‘죽은 자를 위한 그릇‘이라는 인

식이 강해 그 형태나 이미지를 제품 등에 활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자주 사용

하는 물건으로 그 용도를 일부 변경한다면 우리 조상들

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오늘날의 기술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문제는

사고의 전환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

용준: 용문이 양각된 술 담는 항아리

산과 뇌문이 양각된 준기의 일종인 산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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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디자인연구사례

박선애 ,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교수
연구 내용

가장 일반적인 제기의 이미지인 평접시를 대상으로 하

였다. 제삿상의 음식은 일반 음식과 달리 포개어 쌓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판은 평편하고 밑판은 높은 형태

를 갖고 있다. 이는 원과 원뿔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안

정된 균형감과 현대적인 조형미를 동시에 포용하고 있

다. 이러한 제기의 미적인 면을 충분히 살려 과즙짜기

에 이용하였다 . 위, 아래가 분리되어 사용후 씻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위생적이며, 재질은 편이상 스테인레스를 사

용하였으나 멜라닌 등의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대체해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기대효과 및 적용범위

본 제품은 몸체 자체를 용기로 사용하는 형태와 컵을

넣어서 사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전자의 경우,

손잡이를 부착하여 잡기에 편한 것과 몸체에 요철을 주

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

하다. 후자의 경우 , 몸체의 한 면을 절단해 그 공간에 컵

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오렌지, 레몬 등 과일의 수

입 및 소비 증대, 식생활의 다양화 등에 힘입어 그 수요

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절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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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추출



제기 디자인연구사례

박봉래, 한양여전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자손의 향화를 무궁토록 기원하고 조상을 경모하는 제례

에 쓰이는 용기를 제기라 한다 . 이에는 물이나 술을 담

는 잔과 잔대를 비롯하여 제물과 제수를 담는 제기와 적

틀, 편틀, 도마 등 부수적인 것들로 크게 3종으로 나눌

수 있으나 형태 면에서는 그리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

본 디자인 제안은 일반적인 목제기의 원형을 그대로 준

용, 그 형상만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적용하였다 .

적용 범위

-가스 감응기

-무드 램프 외 장식용 촛대 , 캔디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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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램프

가스감지기
가스감지기아이디어스케치 가스감지기 드로잉

무드 램프 아이디어스케치 무드 램프 드로잉



불교가 성행했던 중국, 한국, 일본 등지

에서는 나쁜 냄새를 없애고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고자 하는 의미에서 불전에 향

을 피워 꽃, 등불과 함께 공양하는 물건

으로 삼았으며 , 이에 따라 향을 꽂거나

피우는 그릇으로 향로가 제작, 사용되었

다 . 향로는 재료에 따라 토제·도제·금

속제·석제·목제로, 또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居)향로·병(柄)향로·현

(懸)향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 거향로 :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향을

피우는데 사용했으며 박산형(博山形)·정

형(鼎形)·삼족형(三足形)·장방형(長方形

)·원통형(圓筒形)·상형(象形) 등이 있

다 . 예배용인 거향로를 향완이라 하며 이

것이 향로의 일반적인 형태로 발전되었

다 .

- 병향로 : 손에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 의식행렬용으로 사용되었다.

- 현향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걸어두도록 밑이

둥글고 고리가 달렸으며, 주로 완향용(玩香用)으로 사용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선사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향

로가 출토되지 않고 있으나 회화나 조각에서 향로가 나

타나고 있어 불교 전래 이후 불구(佛具)의 의기(儀器)로

서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에는 병향로가 주를 이루었으

며 고려 때에는 금속공예의 발달로 향

로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청동제 고배

형(高杯形)이 출현하게 되었다 . 고배형

향로의 구조는 몸체와 받침이 상하로

양분되고 동체(胴體)는 깊숙한 발(鉢)

모양이며 구록부에는 넓은 전을 수평으

로 둘렀다. 받침인 대좌부는 아래로 내

려오면서 점차 넓어져 나팔형으로 펴졌

고 몸체와 대좌는 못으로 연결 고정시

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구조이다 . 이

러한 형태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고

려 전 시대를 통해 변화되지 않고 유행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향로의 기본 형

태를 이루었다 . 고려 때에는 금동제 향

로 이외에 청자 향로가 제작되었으며 ,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섬세하고 세련된

의장 문양을 시문하기도 했다 . 또한 은

입사 기법으로 명문을 새겨 넣은 예들도

있어 유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

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 향로의 형식이 매

우 문란해져 고려시대 향로에 미치지 못하는 조악한 것

들이 나타나게 되며 재료 또한 금동제에서 백동·철·석

(錫)·자기·목제 등 다양해진다. 전기에는 고려향로의

양식을 계승한 것들도 더러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의 사

원형을 찾아서

향 로

백제 금동용봉봉래산 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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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변화의 영향과 조선왕조의 배불정책에 의해

향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불구 제작이 상당한 퇴보를 보

이게 된다. 다음에서 각 시대별 대표적인 향로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 백제 금동용봉봉래산 향로 : 1993년 부여 능산리

집터 유적 발굴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 전체 높이가 64cm

나 되는 대작으로 준수한 조형미가 매우 뛰어나 동양의

향로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형태는 머리를

들어 올린 용을 조각하여 받침을 삼고 몸체는 연꽃 위에

솟아난 봉래산을 표현하였으며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

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신선

의 세계를 표현한 박산향로의 형식을 하고 있다 . 향로의

꼭대기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는 봉황은 봉래산에

살고 있는 상서로운 새로 천하가 태평할 때 세상에 나타

난다고 한다 . 이 봉황을 5마리의 기러기가 바라보고 있

는 가운데 신선계의 악사들은 봉황을 맞아 연주하고 있

다 . 또한 향로 꼭지 뚜껑에는 74개의 산봉우리와 봉황을

비롯한 상상의 동물들과 현실세계에 사는 호랑이 , 코끼

리 , 원숭이 등 39마리의 동물과 5인의 악사를 포함한 16

인의 인물상이 표현되고 있다. 이밖에 향로 몸체를 감싼

연꽃무늬 사이에는 2인의 인물상과 물고기 및 수중동물

로 보이는 26마리의 동물이 보인다 . 따라서 이 향로에는

도합 18인의 인물과 65마리의 동물이 상서로운 봉래산의

자연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 표현되었다 . 더욱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극락세계를 향해 힘찬 날개 짓으로

비상하고 있는 오색 봉황의 오음이 곁에서 들려오는 듯

한 환상적인 조형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술품이다. 또한 청동을 재료로 하여 밀납법으로 정교

하게 주조하고 아말감으로 도금한 이 향로는 당시 금속

공예기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향을 피우기 위해 봉

황의 속을 비운 기술, 온갖 형상과 용의 모습을 세밀하게

새겨 낸 완벽한 주조기술은 당시 백제의 금속공예의 높

은 수준과 백제인이 지녔던 예술성을 잘 살펴볼 수 있

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이 향로는 공주에서 부여

로 도읍을 옮긴 뒤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문화적 수준이

최고조에 달했던 7세기 초의 작품으로 백제인들의 주조

(鑄造)기법을 바탕으로 한 사상(불교, 신선사상 등)과 예

술이 응축되어 있는 백제 공예품의 진수라 할 것이다 .

● 고려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로 : 넓은 전이 달린

완형의 노신과 나팔 모양의 받침이 갖추어진 전형적인

향로이다. 이 향로는 높이와 폭의 비례가 정연하며 은입

사 무늬는 세밀할 뿐 아니라 굵고 가는 선을 적당히 배

합하여 대담성을 보이기도 한다. 전에는 여섯 군데에 범

자를 입사한 원문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가는 선의 구

름문이 그려져 있으며, 반원형의 주연에도 간략화된 구름

이 입사되어 있다. 노신에는 네 군데에 넓은 원을 그리

고 범자를 크게 입사하였으며 노신 밑에 있는 턱에는 중

판앙련의 연판문이 입사되어 있다 . 받침은 굵고 가는 변

화있는 선으로 이루어진 운룡문이 입사되어 장중한 노신

과 화려한 받침이 좋은 대조를 보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

다.

● 고려 청자사자뉴개 향로 : 원판형의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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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에 커다란 사자가 조각 장식된 원통형의 향로로 사

자는 네 발을 모으고 꼬리를 올린 채 웅크리고 앉아 수

염을 뒤로 길게 날리며 입을 벌려 포효하는 모양을 하고

있s다. 가는 음각선으로 사자의 터럭과 발 , 꼬리 등을 세

밀하게 표현했으며 , 사자가 딛고 선 뚜껑의 가장자리에는

간략한 음각 초문대가 시문되어 있다. 노신은 구연의 넓

은 전 윗면과 동체의 전면에 음각 운문을 성글게 장식하

였으며 바닥 가장자리 세 곳에는 괴수 머리 모양의 다리

를 조각하여 붙였다 .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록의 비색유가 시

유되었으며 빙렬은

없고 뚜껑의 내면과

향로의 바닥에 규석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 모양이 생

동감 있게 조각되어

12세기 상형 청자의

수작에 속한다.

● 조선 청동 은상감 향로 : 고려시대 향로의 일반적

형식을 따르고 있는 조선 초기의 향로이나 노대(爐臺)에

서 다소 둔중한 느낌을 주어 시대 변화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노대 밑에 이례적으로 큰 반원형의 1단 받침과

작은 1단 받침을 갖추었다. 그 밑으로 좁은 전과 같은

굽을 돌렸다. 1단 받침이 커지고 완만한 곡선형이었던

노대의 형태가 직선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어 고려시대

향로와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노신(爐身)

에는 여섯 군데에 두

줄의 동심원을 돌리고

그 안에 범자(梵字)

한 자씩을 배치하였

다. 원권(圓圈) 주위로

여의두문을, 여백에는

화려한 당초문을 새겼

으며 구연부의 넓은

전 윗면에는 연화당

초가 상감되어 있다 . 노대의 하단 좁은 전에는 문양이

없으나 그 위의 1단에는 뇌문(雷文)을, 그 위의 큰 반원

형 받침에는 보상당초문을 조각하였다. 높은 받침대 전

면에는 대형 연판을 덮어 둘렀으며 상단에는 여의두문을

배치하였다. 노신을 받고 있는 3단의 반원형 받침에는

뇌문, 여의두문, 앙련판(仰蓮板)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전

반적으로 형태는 다소 육중해졌으나 상감기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정교하고 화려한 멋을 풍기고 있다.

향로는 부처님께 공양 드릴 때 사용했던 용구인 만큼 세

심한 배려와 정교한 기법을 구사한 것이 많다 . 옛 향로

들처럼 물(物)의 제작에 있어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깃

들여진다면 세계 속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심어 가는 것

은 결코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

고려 청자사자뉴개 향로

조선 청동은상감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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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디자인연구사례

박봉래 , 한여전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방법

향로의 시대적 특징과 용도 , 사용목적 등을 파악 분석하

고 그 형태나 이미지 등을 추출하여 실제적으로 수출 상

품에 원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또한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후 3D

ST UDIO와 Auto CAD를

통해 도면과 화상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디자인 의도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모기향 훈증기의 사출 성형 용

기를 보다 고급화 하고 차별화 하는 차원에서 유교와 도

교는 물론 부처나 보살전에 공양을 드리기 위해 향을 사

르는데 사용되었던 고배형 청동은입사 향로와 청동수각

향로의 외부 형태를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그 외

곽의 테두리에는 문양을 음각하고 칠보나 에폭시 수지

도료 등을 상감하는 방법으로 향로로서의 고풍스럽고 중

후한 분위기를 지니도록 했다 .

적용 범위

-모기향 훈증기

-곰팡이 냄새나 썩은 냄새, 먼지 내음을 중화시키고 제

거하는 제품

- 고형상의 방향제(Air F reshener)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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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디자인연구사례

박선애,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교수 연구 내용

연꽃 모양의 향로 부분과 연꽃잎 모양의 받침대 등 그

형태에 있어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동제연화

형 향로가 자연스럽고 완벽한 스탠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 착안하여 그 형태를 단순화 하여 선으로 정리, 기

하학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스탠드 디자인에 응

용하였다. 우선 밑받침으로 쓰인 연꽃잎 부분을 스탠드

의 밑받침으로 이용하였고 꽃 부분은 전구를 받치는 갓

의 기능을 하였으며 그 위에 둥근 아크릴을 덮어 연밥의

이미지를 살렸다. 높이의 조절, 형태의 변화를 주어 책상

용 스탠드 , 코너 스탠드 , 벽에 거는 형태 등 다양하게 이

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재질은 현대 감각에 맞추어 내열

성과 내구성이 강한 아크릴,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였으

며 색채는 흰색 , 아이보리, 분홍 등의 파스텔톤으로 처리

하여 어떤 장소에도 무난히 어울릴 수 있게 하였다.

기대 효과

첨단화 되는 산업 영역에서 소외되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전통의 고유성을 지닌 디자인으로 부

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긍심과 정서

를 함양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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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우주의 진

리와 인간의 마음을 하나

로 잇는 신비의 검들을

탄생 보존해 왔으며, 명

장들이 신성시했던 용기

와 지혜의 덕을 대표하는

많은 장검들을 자랑스럽

게 여겨 왔다 . 이처럼 검

은 단순한 살생의 도구만

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정신의 세계로서 검을 사

랑하는 내 자신과 내 민

족이 부정과 위선에 물들

지 않으며 의로운 향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민족

진리의 꽃을 피우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국내에서의 검 제작은 청동기, 철기시대 등을 거쳐 삼국

시대에 이르러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검은 공격

용 , 방어용으로 나누어지고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검

(劍), 한쪽에만 있는 것을 도(刀)라 하고 길이에 따라 대

검 , 대도와 단검 , 단도, 아주 짧은 것을 도자(刀子)라 부

른다. 여기서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을 중심

으로 3국의 검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

다 .

1. 고구려

-대검과 대도 : 대검은 칼 몸의 너비가 넓고 뿌리가 길

며 단조의 것으로서 가로 자른 면이 렌즈형을 이루고 있

다. 대도는 칼 몸이 곧은 직도(直刀)이며 칼자루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대도의 자루 끝은 둥근 고리로 되

어 있으며, 고리 안에 장식이 없는 소환두(素環頭)와 고

리 안에 세 잎사귀 모양의 장식이 있는 삼엽문 환두가

있다. 삼엽문 환두대도는 칼 자루 끝 고리 안에 세 잎사

귀 장식이 뚜렷한 것과 , 장식으로서는 불완전하나 조그맣

게 도드라져 있는 것이 있다. 금동으로 장식한 자루 끝

의 고리 안에 인동잎을 장식했고 자루는 대부분 없어졌

으나 상어 가죽으로 쌌던 흔적이 남아 있다. 칼 몸은 곧

은 직도, 칼집은 검은 옻칠한 나무집이고 그 표면에는 부

분적으로 금구를 씌웠으며 칼집 꼬리도 금속으로 되어

있다.

2. 백제

- 소환두태도 : 칼자루 끝의 고리가 타원형이고 칼

몸은 가늘고 긴 직도인 것과 칼자루 끝의 고리가 오각형

을 이루고 자루의 중앙 부분은 횡선을 새긴 은판으로 감

쌌으며 그 양쪽에는 은제 고리를 끼웠고 칼 몸은 가늘고

긴 곧은 직도의 것이 있다. 그리고 칼집은 썩어 없어졌

으나 칼집 꼬리의 은제 금구는 남아 있다.

- 삼엽문 환두태도 : 쇠고리에 은판을 씌운 타원

백제무녕왕릉 단룡문 환두태도

원형을 찾아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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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고리의 중심 장식이 금동제의 세 잎사귀형이고 손잡

이는 고기비늘무늬를 돋힌 은판으로 감쌌으며 그 양끝에

는 금동 고리를 끼웠다.

- 단룡문 환두태도 : 칼자루 끝의 고리 테두리에

용을 새겼고 고리 안에는 옥을 입에 물고 있는 용머리를

장식하였다. 또한 칼자루의 손잡이에는 금줄을 감고 그

양쪽에 귀갑봉황무늬를 새긴 폭이 넓은 금제 고리를 끼

웠다. 칼집은 검은 옻칠을 하였으나 거의 썩어 없어졌고

보호와 장식을 위한 금구만이 남아 있다.

- 단봉문 환두태도 : 칼자루 끝의 고리는 쇠고리

에 은판을 씌운 것으로 표면에 타출무늬를 돋혔으며 고

리 안에는 봉황의 머리를 장식했다 .

3. 신라

- 단검 : 황금 장식 단검이 있는데 쇠로 만든 칼몸

과 칼집은 부식되어 흔적 뿐이고 금제 장식만 남아 있

다 . 금제 장식은 칼 끝 부분에 남아 있는 사다리꼴 안에

3개의 커다란 붉은 마노를 박고 그 둘레에 S자형을 연결

한 것 같은 무늬가 금으로 둘러져 있으며 무늬 여백은

붉은 마노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중앙부에 달린 넓은 장

식판에는 장방형 구간을 마련하고 3개의 원에 세 갈래의

태극무늬를 장식하였으며 여백에는 붉은 마노를 채웠다.

이 형식은 스키타이족의 아키나케스 단검의 일종에 속한

다 .

- 소환두태도 : 칼 몸과 칼자루 끝의 고리를 함께

단조한 것이고 삼엽문

환두대도는 칼자루 끝

의 고리가 상원하방형

(上圓下方形)으로서 고

리 안에 세 잎사귀형을

장식했으며, 칼집에 작

은 칼이 부착된 것도

있다.

- 삼환두태도 :

칼자루 끝 고리가 반원

형 고리 3개를 삼각형으

로 연결시킨 것으로 금동제 자루의 것이 있고 , 은장식에

작은 칼이 달려 있는 것도 있다.

- 삼엽문 삼환두태도 : 반원형 고리 3개를 삼각형

으로 연결시킨 고리 안에 세 잎사귀형 장식을 한 것으로

칼자루를 은장식한 것이 있다 .

- 단룡문 환두태도 : 얇은 금동판을 씌운 쇠고리

안에 청동에 도금한 용머리를 장식한 것으로 칼집 위 끝

에는 용을 조각한 금동판을 씌웠다.

- 쌍룡문 환두태도 : 칼자루 끝 고리 안에 얼킨

용의 머리 측면을 배치하고 금장식을 하였다.

- 단봉문 환두태도 : 칼자루 끝고리 안에 봉황새

의 머리를 배치하고 금동 장식했다.

우리 나라의 동검은 검신(劍身)과 검병(劍柄)을 별도로

주조한 후 그것을 조립하는 매우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검신의 중앙에는 굵은 등대가 통하고 있어

신라 미추왕릉 보검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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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롭다 . 이는 검신과 검병을 함께 주조했던 중국의 검

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출토되는 동검은 요녕식(遼寧式)동검과

세형동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요녕식동검은 기원전

8- 7세기경 중국 동북부 요녕성 일대에서 발생하였으며

세형동검은 기원전 4- 3세기경 우리 나라에서 시작된 것

으로 보는데 세형동검은 요녕식동검을 근간으로 하여 제

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녕식동검 이후 나타난 세형동검은 칼 부분이 예리하

고 전체적으로 경쾌한 모양을 하고 있어 무기로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몸체가 육중하고 투박하며 병(柄)

을 부착시키는 경부(逕部)도 현저

하게 짧은 즉, 검의 기능이 퇴화

된 것이 출현됨으로써 세형동검의

무기로서의 기능이 점차 의기화

(儀器化)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

리 나라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수백을 헤아릴 만큼 청동기 유물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이런 이유로 청동기 문화를

세형동검문화로 일컫기도 한다 .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의 검을 만

들고자 먼저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검을 만드는 쇠를 선택하고 그 다음 담금질을

하여 도신(刀身)을 두들기는 작업을 통하여 도신의 형태

를 잡고 줄로서 검의 선을 깎고 갈아서 선이 나오면 그

다음 열처리하는 방식으로 칼날의 온도와 물의 온도를

잘 맞추어 칼의 강함과 부드러움을 도신에 담았다. 또한

마무리 작업으로 숫돌로서 칼날을 세우고 숫돌가루로 도

검의 광을 내 도신이 완성되면 칼집과 손잡이를 잘 말린

피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칠을 하고 장식을 함으로써 드

디어 하나의 검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검은 보검

(寶劍)으로 가보(家寶)로 또한 국보(國寶)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

신라천마총 삼환투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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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디자인연구사례

이충우, 공주전문대 산업공예디자인과 교수 개발 1 : 동검 (CD 케이스장 )

1. 디자인 내용

-케이스 1 : 청동검은 칼날 중앙 양쪽에 둥글게 파져 있

는 부분과 등대의 모양을 갖고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한

좌우대칭형의 박스 형태로 변형하여 CD 케이스장을 구

상하였다. 문손잡이 양쪽에 흑단, 장미목 등의 나무를 상

감시켜 미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케이스 좌우 윗부분을 비

스듬히 잘린 형태로 하여 전체적인 이미지가 칼자루와

칼이 잘려 나간 형상으로 연상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케이스 2 : 케이스 1의 것을 단편화 , 념은 판을 연장시

켜 서랍장과 장식장을 겸한 가구로 변형하였다 . 넓은 판

을 지지하는 족대도 서랍장을 뒤집어 놓은 축소된 모양

으로 하여 안정감을 지니도록 연출하였다.

2. 디자인 내용

백제 무녕왕릉 환두태도의 타원형 고리와 사각형의 손잡

이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된 형태에 착안하여

디자인하였다 . 아랫 부분에 각종 스위치 버튼을 두고, 스

피커를 양쪽 측면에 둥근 사각편으로 돌출시켜 모니터의

전체 형상이 타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상단 부분이

VT R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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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디자인연구사례

이명호, 경주전문대 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 의도

마제석검이나 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제작 사용된 것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고대국가 어디에서나 흔히 발견

되고 있다. 삼국 시대 국내에서 만들어진 큰 칼의 칼집

이나 손잡이의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은 우리의 전통성을

나타내기에 좋은 소재로 여겨진다.

디자인 내용

마제석검이나 동검의 단순한 형태를 바탕에 사선으로

배치하여 검의 이미지를 동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였

다. 전통성과 장식적 효과를 돋보이게 하고자 중앙 부분

에 무령왕능에서 출토된 환두태도의 손잡이 부분을 황금

색으로 단순화하였으며 , 화면의 균형감을 고려하여

천마총 출토의 환두태도 손잡이 고리 부분을 소재로 하

였다.

적용 분야

-각종 장신구, 금속제품이나 전통공예품의 표면 장식

-포장지와 패키지

-불교용품, 공예품 및 기념품 등의 표면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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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탑 속에는 사

리(불타의 유골인 진

신사리 또는 육신사

리 , 불경인 법신사리,

고승의 유골인 승사

리 등이 있음)가 봉

안된다.

이 때 사리를 넣는

그릇인 사리용기와 함께 각종 장엄구(공양품)가 봉안되

는데 이를 통틀어 사리구라 한다. 사리장엄은 불상과 탑

제작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불교 의식 가운데 하나였

으므로, 사리장엄구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재료로

제작되어 그 시대와 지역의 공예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사리장엄구란?

1.사리용기

● 사리병 : 직접 사리를 넣는 사리용기이며 예배의

대상이 된다. 사리병의 재질로는 유리제·수정제·금속

제 등이 있고, 형태는 병같이 목이 길고 몸체가 둥근 것 ,

둥근 몸체에 조금 목이 짧은 것, 몸체가 크고 목이 약간

짧은 것, 병의 배가 그리 크지 않고 목이 몸체보다 짧고

굵은 것 등 다양하다. 우리 나라 사리병의 재료는 유리

제가 주류를 이루고 그 제작 솜씨도 우수한데 신라 경주

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많다 . 고려 때에는 유리제 사

리병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수정제 사리병이 제

작되었으며 전대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 사리호 (壺 )와 사리합 (盒 ) : 사리병과 함께 사용되

었다. 9세기경 신라에서는 납석제 사리호와 사리합이 유

행되었으며 형태로는 안팎을 둥글게 깎고 동체에는 바둑

판 모양의 칸을 나누어 명문을 새겨 넣은 것, 활석제의

뚜껑 있는 원호(圓壺)로 회백색이며 원형의 꼭지가 있는

것, 뚜껑을 덮었고 옆면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 등이 있

다. 고려 때에는 금속제 합이 많이 쓰여졌으며 재료로는

동이 가장 많고 금, 은 등의 순이다.

● 사리함 : 사리병이 사리를 직접 넣는 용기라면 사

리함은 이것을 밖에서 감싸고 보호하는 용기이며, 내함과

외함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함이 주로 금속

으로 되어 있으며 드물게는 석함도 있다. 외함 속에는 내

함으로 볼 수 있는 합이나 호가 들어 있다. 이 합(호) 속

에 사리를 넣는 사리병이 놓여지며, 이밖에 장엄(蔣嚴)을

위해 옥류, 동경, 향목 등의 공양품도 함께 넣는다. 사리

함의 재료는 신라 때에는 청동이, 고려 초기에는 금동이,

고려 말기에는 은제 도금이 쓰였다. 형태 변화를 보면, 신

라시대의 전각(殿閣)형, 고려시대의 간소하고 규모가 작

아진 8각원당부도형(八角圓堂浮屠形)이 있으며 예외로 신

라 때와 고려 말에 6각형의 사리함 등이 있다. 우리 나라

사리함은 신라 시대의 전각형 사리함에서 독창성을 발휘

하여 오늘날까지 우수작을 많이 남기고 있다.

원형을 찾아서

사리장엄구

신라 녹색 유리제 사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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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리장치

사리를 넣은 용기와 공양물을 함께 탑 속에 봉안하는

것을 사리장치라 한다 . 사리를 안치하는 장소는 주로 탑

속이지만 반드시 탑 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리를

넣은 작은 탑을 서당 안에 모시거나 지하에 큰 돌을 놓

고 그 아래에 돌 항아리 모양의 용기에 안치되기도 했으

며 때로는 불상의 복부에 안치하는 일도 있었다 . 그러나

탑 속의 중심 또는 그 근처에 사리구를 장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 또한 사리용기를 여러 개 안치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탑 속에 안치실을 따로 마련하여 위아래 두군데

에 안치하기도 했다.

각 시대별 사리장엄구의 특징

1.신라시대

신라 시대의 사리구는 전각형 또는 전각형의 옥개 모

양을 한 내용기 속에 연화좌를 마련하고 이 위에 사리병

을 안치하는 것과 입자형식(入子形式 : 같은 꼴의 것을

크기의 차례대로 겹쳐 넣게 만든 한 벌의 그릇이나 상

자)으로 용기를 겹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

다 . 주류를 이루는 것은 전각형으로 이러한 전각형의 사

리구야말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의 독창적

인 방식이다 . 사리구의

재료로는 금·은·

동·유리·옥·수정·

마노·토제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 또한 탑

속에 봉안되는 불경은

조탑(造塔)의 소의경전

(所依經典)인 ‘무구정

광대다라니경‘이 주가

되는데 불국사 석가탑에서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경인 ‘무

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어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

● 월성감은사지 서 3층 석탑 사리기 : 청동제 사리

감은 직육면체 상자 모양의 감신(龕身)에 낮은 방추형의

뚜껑을 씌웠으며 각 낙수면에 봉황을 한 마리씩 배치하

고 뚜껑 정상에는 사릉형(四稜形) 고리를 달았다. 사리감

아랫 부분 각면에 사천왕상을 조각하여 붙였으며 그 좌

우에는 귀신 얼굴 모양의 고리가 있다 . 얇은 동판의 사

천왕상은 자세나 갑옷 등에서 중국 당대 조각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용모는 이국적이다.

●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사리구 : 금동사리외함(각

면에 안상이 투각된 기단 위에 동판을 투각하여 도금한

전각형 상자함을 얹었음), 은제사리외합, 장방형 탑문 금

동 사리합(앞뒷면 중앙에 목탑 형식의 3층탑과 좌우에

보살상을 조각), 동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유리제 사리

병, 향목 사리병, 청동제 비천(U자형 몸통에 가슴 윗 부

분이 앞면으로 향하고 하체는 위를 향하고 있음) 등이

발견되었다.

신라 청동제 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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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 도리사 부도 금동 사리구 : 일반적으로 부

도형 사리기는 몸체가 8각형에 옥개에는 기왓골이 있는

형태인데 , 이와는 달리 몸체가 6각형이고 기왓골도 없는

것이 특이하다.

2. 고려시대

사리를 직접 넣는 사리병

으로는 유리제 녹색 사리

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

고 수정제 사리병도가 많

아진다.

● 왕궁리 5층 석탑

사리구 : 금동 경판 내합

으로 순금제 ‘금강경‘판이

넣어져 다시 금동제 외함 속

에 안치하였는데 이러한 순

금판경은 국내외에서 그 유례가 없는 보물이다 . 금제 방

형 사리합에 사리병이 넣어져 있고 합 표면에 연화문, 연

주문, 어자문 등이 새겨져 있다 . 유리제 사리병은 목이

길고 금제 연봉오리로 마개를 하였으며 그 밑에는 받치

기 위한 앙련대좌가 마련되었다 .

●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리구 : 청자유개호(그릇의

입 부분이 넓고 몸체는 풍성하며 광택있는 청록색 유약

을 입혀 매우 아름다움) 안에 금동 9층탑, 은제 도금 6각

감(6각 기둥의 각면에 연당초문과 칠보문을 번갈아 투각

함), 수정제 사리탑, 향목 등이 들어 있다.

3. 조선시대

사리병으로 수정병과

청동병이 발견되고는

있으나 많지 않고 형태

도 단순해졌다. 사리함

은 주로 뚜껑이 덮인

은제나 동제 및 유제

합이 널리 쓰여졌다 .

● 법주사 팔상전

5층 목탑 사리구 : 동제

지판, 은제도금사리호, 금동연화타출문환형받침 등이 발

견되었다. 동제지판은 동판 5장이 사리공 안의 네 벽과

천개 구실을 하였으며 각 장마다 내외면에 명문이 점각

되어 탑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얇은 은 바탕에 도금한

은제도금사리호는 마개에 호박을 박아 넣었으며 금동연

화타출문환형받침 위에 안치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리구는 다양한 재료와 수법으로 시대

에 따라 변모 발전하였다. 종교적 성격이 강한 사리구의

제품에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중요한 무

언가를 보관하는 용도 등에 그 이미지나 형상 등을 활용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

신라 유리제 사리병

조선 법주사 팔상전 사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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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구 디자인연구사례

박봉래, 한양여전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수종사 부도에서 출토된 은제 육각 당형 사리구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석함으로 디자인하였다. 패물류나

인장(印章) 문서 등을 보관하는데 기울이는 정성은 종교

적인 차원과는 비견할 수 없지만 사리장엄구가 갖는 이

미지나 형상을 보석함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

적용 범위

기능적인 보석함 외에 정교한 금은 세공에 의한 모(模)

졔작으로 완전 이미테이션 상품을 생산하다면 , 그 자체로

서도 훌륭한 수출 상품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컴퓨터 칩’을 내장하여 서랍이나 문을

열 때마다 우리의 궁중 아악이나 민요 가락을 들을 수

있으며 , 고체 상태의 공기청정기나 조도가 약한 무드 램

프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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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등화구의 하나이며 또한 제구로서 초를 꽂아 사용

하는 촛대는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

된 훌륭한 조형물로 우리 민족의 정

서와 미적 감정을 솔직하고 가식 없

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

그 중에서도 실내공간을 비추어 주

었던 촛대는 공간의 중심체가 되었

고 또한 인간 영혼에 비유되기도 하

였으며 우리의 의식인 동시에 신앙

이기도 하였다 . 그러나 촛불은 원료

의 희소함과 제작의 어려움으로 궁

중과 사원 등 극히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사용 계층의

한계성 때문에 화려한 조형 의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어둠을 밝히

고자 하는 단순한 욕망에서 출발하게 된 초와 촛대는 생

활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공통된 심리와 창조적 욕망에 따라 점차 실용과 미를 겸

비한 공예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촛대는 받침접시·초꽂이·받침대·굽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굽이나 받침대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기도 했

으며, 받침대에는 대매듭, 줄구슬 모양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철이나 놋쇠 , 청동 재질로 만든 촛대는 은 상감을

넣거나 촛불을 반사시켜 실내를 더 밝게 비추는 화선(火

扇)에 박쥐나 나비, 팔각형 등의 무늬를 화려하게 새겨

넣음으로써 조형미를 십분 발휘하기도 하였다 .

우리 나라에서는 낙랑 시대 고분

에서 청동제 촛대가 발굴됨으로써

이 시기에 초와 촛대가 사용되었음

을 엿볼 수 있다. 불교의 전래에 힘

입어 삼국시대에도 촛대 제작이 이

루어졌는데 그 걸작으로는 통일신

라 때 제작한 한 쌍의 금동수정장

식촛대를 들 수 있다. 육화환형(六

花環形) 위에 꽃 모양 기둥 6개를

세워 받침대를 받치고 있으며, 받침

대는 크기가 다른 상하 2단으로 된

육화형(六花形) 수반처럼 생겼다.

또한 그 사이에 고복형(鼓腹形) 기둥

을 세웠으며 , 꽃무늬가 음각되고 화

형원좌(花形圓座) 가운데 수정 구슬이 곳곳에 박혀 있다.

받침대 상단에는 이중의 연꽃과 수정 구슬로 장식한 앙

련좌(仰蓮座)가 있어 원통형의 초꽂이를 받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음각 문양이 있다 . 형태에서 나타나는 균형미

라든가 음각문양과 48개의 수정을 박은 화려한 장식은

놀랍기 이를 데 없다.

고려 때에는 주로 놋 촛대가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것

으로 청동 쌍사자 촛대가 있으며 밑에 수면(獸面)의 발

세 개를 달아 2단으로 된 원형 받침을 받치고 있다 . 받

침 위에는 연꽃으로 된 원형 받침을 받치고 있는데 받침

원형을 찾아서

촛대

나비와 囍자 등을 새겨 뛰어난 조형미를 발휘한

청동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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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연꽃으로 된 3개의 못으로 발을 고정시켜 장식적

효과를 겸하였다. 받침 위에는 사자 두 마리가 마주서서

앞발로 기둥을 받치고 있으며 얼굴은 옆으로 보고 있다.

긴 기둥에는 여러 개의 마디로 장식하고 위에 큰 원반이

있어 초를 붙이게 되어 있다. 형태가 세련되고 두 마리

사자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며 표면의 장식 문

양은 없으나 오히려 청초한 느낌을 주는데 그로 인해 사

자가 돋보이는 효과가 있다.

불교가 융성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

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종교적 수요에 의한 촛대는 퇴색

한 반면,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촛대

로 발달되었다 . 따라서 고려시대와 달리 그 형태가 자유

로워지면서도 소박

한 정감을 지닌 다

양한 재질의 촛대가

제작되었다. 일부 작

품에서는 은입사로

시문(時文) 이나 문

양을 장식한 화려한

것도 더러 찾아볼

수 있다 . 초기의 것

으로 청동 죽절(竹

節) 촛대가 있는데,

하부에 3개의 다리

가 등촉을 떠받고

있으며 중앙에는 일간(一幹)이 서 있고 형태는 대나무와

같다. 이밖에 청동 화촉좌구질(華燭座龜跌) 촛대가 있는

데 거북이 등에 둥근 기둥을 세웠고 촉좌(燭座)는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금속으로 된 죽절(竹

節) 촛대가 의식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 궁중 제례에

사용된 유제 촛대 중에는 여섯 잎의 화형(花形)으로 된

대형 받침 중앙에 가운데 배가 부른 듯한 원형 촛대 기

둥을 세우고, 육각형의 바람막이 판이 있으며 심지를 다

듬는 가위와 고리가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어두움을 밝혀주었던 촛대는 재료의 쓰임새와

조형양식에 있어 시대적 조류에 민감하게 작용하였으며,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서만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생활의 조화미를 간직한 채 우리 곁

에 남아 있다 .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기 등 조명기구의

발달로 촛대의 사용은 예전 같지 않으나 지금도 초의 형

태·크기·색채 등이 다양함은 물론, 재료와 제작기법의

발달로 인해 촛대의 형태도 다종다양해지고 있다 . 따라

서 촛대를 단순히 구시대적 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

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지닌

형태와 문양 등을 촛대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독특한 디

자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심지를 다듬는 가위와 고리가 붙어있는 유제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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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대 디자인연구사례

한기웅, 강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향

촛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분류를 자용 공간 및 기능성

과 연계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개발을 추

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내용

- 촛대의 재료별 이미지 분석

-사용 공간에 따른 형태와 기능성과의 상관성 분석

-각 부위별(손잡이 , 심지 부위, 받침 부위) 특성 분석

디자인 요소

- soft & w arm / soft & cool

- natural s hape

-기능성과 연계한 형태 추구

-장식적 요소 강조

-연속적 패턴에 의한 조화

-동식물의 이미지를 적용한 장식성

-손잡이 부분의 기능성

적용 분야

-데스크 서비스 웨어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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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스런 빛깔과 불룩한몸통 등 청자나 백자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됨이나 우아함은 없어도 소박한 자태에서

어머니의 품같은 포근함과 넉넉함, 그리고 안락함을 주는

옹기. 가만히 귀 기울이면 흙의 숨결을 느낄 것만 같은

옹기는 우리를 자연과 친숙하게 맺어주는 매개체인 동시

에 옛부터 서민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한 가장 전통적인

생활 용기이다.

가마 안에 공기와 불길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함으로

써 산화(酸化) 번조로 구워내 숨을 쉬는 오지그릇 , 오랫

동안 바람과 불길이 어울려 불심이 셀 때 솔가지를 한꺼

번에 많이 지피고 굴뚝을 막고 아궁이를 막아 검댕을 입

힌 불완전 환원 번조로 구워낸 숨도 쉬고 습도도 조절하

며 청정 작용까지 하는 질그릇 등을 포함하는 옹기. 이

들은 한국 전통의 저장구 시설로 수 천년간 우리 조

상들이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슬

기로 빚은 천연

의 그릇으로 , 어

떠 한 외침에도그

들문화에 오염당

하지 않고 꾸준히

그 맥을 이어왔

으나 주거 생활의

패변화로 옹기의

쓰임새가 적어지

면서 불에 터지지않고 열기를 오래 간직하는 떡시루와

같은 질 그릇은 단절된 지 오래이고 , 항아리와 뚝배기 등

의 오지 그릇은 근래에 독성이 있는 그릇만이 양상되어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어 옛날의 오지 그릇과 질 그릇을

되살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

오지 그릇은 특히 김치와 젓갈 , 장류 등 유동식 발효식

품을 담는 저장구로 일정한 치수나 생김새 없이 실용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작되었으며 , 지역에 따라 생김새와

문양, 이름(대독, 방구리, 항아리, 뚝배기, 푼주 , 소줏고리

등 구수하고 익살스런 다양한 이름이 있음) 등이 각기

달랐다 .

지역별 독의 생김새를 보면, 충청도 독은 목부분이 높고

밖으로 약간 벌려진 형태가 많고 전체적으로 투박하나

견고한 모습이며, 경상도 독은 입 부분이 좁으며 어깨가

각진 것과 각이 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둥근 형 등이 있

다. 또한 경기와 서울독은 홀쭉하고 연꽃 봉오리 형태의

꼭지 달린 뚜껑들로 덮어지고 난이 그려진 것이 많으며,

전라도 독은 배가 불룩하고 크며 투구 모양과 비슷한 삼

층 둥근 탑 모양의 꼭지가 있는 뚜껑이나 소래기라 불리

는 자배기 형태의 뚜 불껑을 덮는다 .

또한 옹기의 문양으로는 난·산수를 비롯하여 왕실 전

통 문양과 불로초·당초무늬·기하학적 문양들이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나타났고, 이밖에 불교에서의 연화·

코끼리·물고기 등의 문양과 나비무늬·붕어무늬·꽃무

늬·초화무늬·곡선무늬·용수철무늬·매듭무늬·대칭초

화무늬·구름무늬·산형무늬·곡식무늬·파도무늬 등이

3.도자기 원형을 찾아서
옹기

숨쉬는 천연의 그릇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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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롭게 그려져 있으며 자유로이 그려진 그림은 매우

소박하면서 자연스럽고 활달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옹기

에 그림을 넣는 것은 장식적 측면이 강하나, 이밖에 그릇

내부에 산소 공급을 위한 숨구멍 기능 , 장독대에 놓인 옹

기의 내용물 식별 수단, 시유한 유약의 두께 점검 등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옹기의 특성은 자연환원성, 통기성, 방부성, 경제성을 뽑

을 수 있다.

● 자연환원성 : 그릇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었을 경

우 , 자연으로의 토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습기

있는 땅 속에 묻히거나 노출 상태에서는 풍화 작용에 쉽

게 제모습을 잃고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환원된다.

● 통기성 : 옹기의 기본 재료인 태토(胎土)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수 없이 함유되어 있고 유약 또한 부엽토

의 일종인 약토의 재로 형성되어 있어 , 산화 번조의 제작

기법을 감안하면 소성시 점토질과 모래 알갱이가 고열에

의해 이완되어 그릇 전체 표면에 미세한 숨구멍이 생긴

다. 또한 문양을 넣는 과정에서 이미 시유된 잿물을 손

가락이나 나무 조각으로 긁어냄으로써 미적 표현은 물론

숨구멍을 트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옹기의 밑부분은

본연의 태토 그대로 놓아 두어 상하좌우 어느 곳이든 퉁

풍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음식물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방부성 : 우리의 양식인 동시에 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한 발효식품(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가장 발달된 조리 식품)

은, 사람도 숨이 막히거나 순환 계통이 막히면 살 수 없

듯이, 순환하고 상통하는 숨쉬는 그릇이 아니면 맛이 나

지 않을 뿐 아니라 식품으로서의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옹기가 주요 저장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 경제성 : 옹기의 재료인 흙은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어지고 사용할 수 있으며 , 또한 간단한 설비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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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옹기는 발효식품의 보관 뿐만 아니라 식생활(양

념단지, 물동이, 수저통 등)과 일상생활(화로 , 등잔, 약탕

관 , 악기류, 문구류 등), 주거생활(옹기 굴뚝, 옹기 기와)

및 신앙생활(성주단지, 조왕단지) 등에 있어 폭넓게 사용

되었다.

자연과 호흡하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의 옹기

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과학문명의 발달과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온 서양 문화에 의해 퇴락 자멸하는 기로에 놓

이게 되었다. 더욱이 19세기 말 개발되어 우리 나라에

유입, 왜정 시대때 극성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어진 광명

단 옹기(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공약품의 일종인 광명

단을 오지 잿물에 섞어 표면을 유리같이 매끄럽고 반짝

이게 만든 옹기)는 그릇 표면 구석구석에 광명단을 침투

케 하여 빈틈없이 싸발라 버림으로써 사람의 숨통을 막

고 피부의 땀구멍까지 막는 것과 같은 이치로 숨쉬는 살

아있는 그릇이 아닌 죽은 그릇을 양산케 하였으며, 6.25

이후 화목(火木)의 결핍으로 저렴한 생산 원가를 유지하

기 위해 전통 잿물옷 대신 광명단을 사용하는 등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전통을 망각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보건 위생상 위험한 그릇을 만들어 내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60년대부터 산업화

의 발달에 따른 농촌의 피폐와 핵가족화 , 도시 집중으로

인한 아파트 공간의 발달로 한국 전통 주택의 필수 시설

인 장독대가 설 자리를 빼앗기게 됨에 따라 재래식 옹기

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 이는 집안 식구

의 입맛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갈하고 아름답게 장독

대를 가꾸며 이를 소중히 여긴 한국 가정의 정서마저도

잃게 하였다. 또한 대량 생산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값싸

고 다루기 쉬운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그릇의 출현은

옹기의 자리를 위협했고 , 전 국토의 1일 생활권은 각 지

역의 독특한 옹기 모양을 획일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광명단 옹기처럼 튀지는 않지만 오지색 그대로 꾸밈이

없고 살아 숨쉬며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의 재래식 옹

기를 산업화와 편리함이란 미명하에 맞바꾸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인공적 아름다움보다는 자연과 가

장 가까운 어찌 보면 인간 문화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처럼 느껴지는 옹기 . 독짓는 대장이의 신바람 정도에 따

라, 질과 약토를 언제 어디에서 캐어 왔느냐에 따라, 약

토와 재의 배합에 따라, 일년 중 어느 달에 구웠으며 그

날 바람은 어떠했느냐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드러

내는 옹기. 지나친 합리주의와 이기주의에 시달려 본래

의 모습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공해없는 우리의

옹기는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본연의 모습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게 하며 여유와 운치 , 그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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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 디자인연구사례

강성곤,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옹기 중 용도가 독특한 연가(옹기 굴뚝의 끝 장식)의

연기 배출구 형태를 주요 디자인 요소로 하여 사무실 및

가정용 가습기에 응용함으로써 굴뚝의 연기 배출구와 가

습기의 수증기 배출구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현재의 모든 가습기는 수증기 배출구가 한

곳인데 반해 필요에 따라 양쪽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옹기 연가의 전체적인 형태는 시골의 작은 집 모양을

하고 있어 도시 생활속에 우리 고유의 전통적 이미지를

접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적용 분야

-가전제품(가습기, 로비 또는 거실의 간접 조명등)

-주방용품(삐삐주전자 , 압력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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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 연가 형태를 응용한 가습기 디자인

평면도

양쪽방출

가습기

주방용품 부분 디자인(압력솥, 삐삐주전자 마개)

기본 옹기 연가 옹기 연가의 형태 응용



옹기 디자인연구사례

한기웅,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내용

1. 시대별 옹기의 특성 분석

2. 지역별 옹기의 특성 분석

3. 용도에 따른 옹기의 특성 분석

디자인 요소 추출

-투박하고 소박한 이미지

-기하학적 패턴과 자연 문양의 조화

-네가, 포지의 자연스런 표현구가

-자연색채

-선과 점으로 연속된 문양의 조화

-구조적 효과 부각

기대효과

-투박하나 자연적인 한국의 선 부각

-자연 색감과 문양을 활용하여 개성있는 패턴 개발

-기능과 구조, 형태를 고려한 현대인의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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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 형태를 응용한 리모콘

아이디어 스케치



청자(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로 형체를 만들고 잘 말려

700- 800도에서 초벌구이한 다음, 그 위에 철분이 1- 3%

들어 있는 석회질의 유약을 입혀 1250- 1300도 고온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내어 자화(磁化)한 자기의 일종으로 투

명한 비취색을 띰)는 화려했던 우리 나라 도자 문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고려 때 가장 발달하였다 하여 고려청

자로 일컬어진다. 그 시대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청자의 생산은 문화의 전성기를 맞는 일정한

시기와 특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우리 나라의 청자는

12세기 전반에 비색 순청자로 유례없는 독특한 아름다움

을 나타냈으며 , 12세기 중엽에는 유약을 맑고 밝게 발전

시켜 청자 상감으로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고려청자는 개성이 강한 아름다움의 경지를 열어준 조

형작품의 하나로 그 특징은 청자의 비색과 문양 , 형태 등

에 있다. 고려청자의 색은

청아하고 맑고 고즈넉한 느

낌을 주며, 사용된 문양은

연화문·모란문·국화문·당

초문·보상문·운학문 등 다

양하다 . 또한 고려청자는 상

감·조각·투각 등의 기법으

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

며, 부드럽고 섬세한 곡선은

실로 오묘하여 신비한 아름

다움의 세계를그대로 투영해

준다. 고려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발달 과정과 그에 따른

청자의 종류를 다음에서 살펴본다.

청자의 발생 (9세기 후반 - 11세기 중엽 )

-통일 신라 때인 9세기 후반 장보고의 활발한 해상활동

과 그로 인한 부의 축적, 문화·경제·사회 등의 발전에

힘입어 그간의 토기 사용에서 청자의 제작 및 사용 여건

이 형성되었다 . 중국의 절강성으로부터 청자가 유입됨에

따라 초기 청자의 요지는 절강성과 근접한 서해안과 남

해안 일대에 집중 분포되었다 .

-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에 햇무리굽 청자가 발전하였다.

2가지 형식이 나타났는데, 형식 1은 내저에 원각이 없으

며 측사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키가 작으며 굽의 직경이

높고, 형식 2는 내저에 원각이 있고 측사면이 직선이나

경사가 급하며 키가 크고 굽의 직경이 좁다.

-초기 청자의 기반 위에서 11세기 이후부터는 기형과 문

양 등에 있어 요주요, 임여요 계통 가마 등과의 교류가

나타나 환원번조로 화도가 1250도를 넘는 우수한 질의

청자가 생산된다. 이 시기 태토가 거칠고 유약 표면이

안정되지 못해 우툴두툴하고 표면색은 녹갈색을 띠는 조

질청자인 녹청자도 생산되는데, 햇무리굽 청자가 중앙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에 반해 녹청자는 지방과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원형을 찾아서

고려청자

고려청자 운학문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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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발전 (11세기 후반 - 12세기 초 )

-중국 송과의 문화 교류로 고려의 도자 기술이 숙련기로

접어든다 . 강인한 형태에서 유연한 곡면으로 , 음각 문양

은 가늘고 부드럽고 세련되게, 문양은 의장화된 당초문

위주에서 운학문과 작약문, 쌍룡문 , 연동자문 , 연지문, 모

란당초문 등 주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사실적

인 문양 구성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사실적이거나 상징

적인 동식물을 상형한 청자가 많아지고 기형도 공예적으

로 세련된다 .

-이 시기는 12세기 전반 고려 청자의 절정기를 앞두고

북송 도자 수준의 차원에서 발돋움하면서 독창적인 고려

도자 예술 창조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

고려 순청자의 절정기 (12세기 전반 )

-비색의 아름다움과 유연한 선이 일품인 순청자의 전성

기를 이룬다 . 생동감이 넘치고 기형과 의

장 등 조형 감각과 제작기술 등에 독창적인 고려화의 경

향이 청자에 짙게 나타난다(중국의 청자는 색이 진하고

유약이 두껍고 불투명하며 기형은 예리하면서 장중함).

-이 시기 제작된 고려 도자의 종류로는 ⅰ)소문청자(아

무런 문양이 없기 때문에 고려 비색의 독특함과 자연스

럽고 유연한 조형의 아름다움이 뛰어남), ⅱ)상형청자(동

물이나 식물의 모양대로 만듬. 단아하고 예리함이 깃들

인 청자에서 유려한 청자로 이행하는 계기가 됨 . 그 형

태는 표주박·연꾸·죽순·오리·참외 등 자연 그대로이

며 과장이나 과식이 없음), ⅲ)양각(양각된 문양이 많아

지고 시문방법도 다양해짐), 음각(점차 선이 부드러워지

고 굵은 선도 등장하며 이 굵은 선은 반양각으로 변함)

등이 있으며, 이밖에 투조(透彫)·노태문(露胎文 : 청자

유약을 문양대로 베껴내어 문양은 태토에 철분이 배어난

갈색으로 나타남) 등의 기법이 적용된 청자가 있다.

고려 상감청자의 절정기(12세기 중엽- 13세기 전반)

-단순 소박한 문양의 상감청자가 10세기 후반경 드물게

제작되었고, 11세기에는 명문을 상감으로 나타낸 경우가

있을 뿐 그 기법은 아직 거칠고 문양의 효과도 두드러지

지 못했다 .

-청자의 유약이 더 맑고 투명해지면서 기형의 예리함은

내재적인 정신으로 숨겨지며 표면은 은근한 양감이 있는

가운데 부드럽고 유려한 형태로 변모한다.

- 12세기 중엽부터 상감청자(청자의 태토 위에 음각 무늬

를 새기고 그 새겨진 각흔 안을 자토나 백토로 메워 놓

은 다음 시유해서 구워내면 자토는 흑색으로 백토는 백

색으로 발색) 의 기법과 문양이 세련된다. 중국에서는 청

동기에 금과 은으로 상감한 기법이 이미 전국시대에 있

었으나 도자기에 상감한 예는 없었는데 , 고려인의 독창적

미의식과 조형 의식의 발현에 힘입어 세계 어디에도 없

었던 도자기의 상감문양 기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문양의 경우 , 사실적이며 회화적인 것에서 조금씩 양식

화 되고 도식화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자연의 사실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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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은 살린 채 그 과정이 이루어져 공예 의장으로서

의 높은 품격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또한 문양 구성에

서 주목할 것은 주문양과 종속문양이 함께 등장하여 적

재적소에 따로 시문되면서 서로 보완을 이루게 된다.

-청자 유의 투명화 추구에 의해 유질의 경도가 높아지고

빙렬이 문양의 깊이를 더해주는 효과를 보이게 되었다 .

이것은 12세기 전반의 순청자 전성 시대의 빙렬 없는 유

조와도 대조를 이루며 , 더욱이 중국 청자의 질감과의 차

별화를 꾀함으로써 고려청자 특유의 풍격을 지니게 된

다 .

-이 시기 동화청자, 철화정자, 퇴화청자, 철채청자, 연리

문청자, 화금청자 등 다른 청자 기법도 세련되어 전성기

를 맞게 된다.

고려청자의 쇠퇴기 ( 13세기 초 - 14세기 초 )

-몽고군의 내침에 따른 수 십 년에 걸친 사회 불안과 경

제의 혼란으로 인하여 고려청자는 쇠토일로를 걷게 된

다 . 이 시기 원나라 도자의 기형과 문양의 영향을 받으

면서 기형이 둔해지고 선이 흐트러지며 두껍고 무거우며

밀도가 줄어드는 등 조잡하고 치밀하지 못한 청자가 제

작된다. 또한 상감 의장의 일부를 일정한 인형(印形)으로

압날(押捺)해서 손쉽게 처리함으로써 구도가 잘 짜여진

정성들인 상감 시문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쇠

퇴기의 고려청자가 조선조 분청사기의 모체가 된다 .

은은하면서 맑고

명랑한 비색, 조각도의

힘찬선을 지니고 기물과

일체가 된 시적인운치

가 넘치는 회화적인

상감문양, 유연하고

유려한 선의 흐름을

지닌 형태 , 군더더기

없이 담담하게 표현된

시문 등은고려청자의

조형감각과 미의식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청자상감 동채포도동자문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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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디자인연구사례

강성곤 ,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국보급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

를 주요 디자인 요소로 설정하고 청자매병의 몸통 부분

의 부드러운문이 닫혀 있을때는 청자매병의 부드러운 형

태미가 나타나도록 했다.

최근의 냉장고는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형을 선호

하는 경향이므로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투 도어(T w o

Door ) 형식의 냉장고를 겨냥하여 디자인하였다.

적용 분야

-여닫이 문이 장착된 각종 수출 전자제품의 손잡이에 적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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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손잡이 형태의 디자인

기본 청자운학 매병 변형



청자 디자인연구사례

한기웅 , 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요소

-기하학적 패턴과 자연 문양의 조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채색 효과

-깊은 양각 효과(Relief)

-네가, 포지의 자연스런 표현 구가

-몸체와의 조화로운 입체 표현

-공간미의 효율적인 응용

적용 분야

-섬새한 곡선미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예 :오디오, 리모

콘 등)

기대효과

-곡선미를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제품 개발

-기하학적 문양과 자연스런 돔물, 식물 등의 문양을 활

용하여 개성있는 패턴 개발 가능

-기능과 연계한 감성적 형태 개발로 현대 사용자의 요구

충족

-자연미와 인공미의 새로운 조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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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퇴락한 상감청자를 모태로 하여 등장한 분청사기

는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하여 백자와 함께 조선시대 도

자의 주류를 점차 백자에 넘겨 주며 백자화(白瓷化)를

거듭하다 소멸하였다.

그릇이 시대의 산물임을

반증하듯 , 분청사기의 발

달과 변천의 역사는 곧

정치, 사회의 변천을 여

실히 보여준다 . 분청사기

는 14세기 후반, 원나라

를 통해 유입된 현세와

실용을 중시하는 유학의 영향과 권문세족에 도

전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 즉 , 신흥사대부의 대두 및 이들

에 의한 개혁 정치의 추진으로 도자기에 있어서도 실생

활에 널리 쓰여질 수 있는 소박하고 실용적인 그릇의 다

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 더욱이 고려말 정국 혼란으로 국

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지 못한 도공들이 살길을 찾아 전

국으로 흩어짐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관요(官窯) 대신

민영 체제의 소규모 가마가 전국 곳곳에 설치됨으로써

고려청자가 그 정형을 잃어가며 대중화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 이처럼 분청사기의 근원은 고려 후기의 상

감청자에서 비롯되었지만 달라진 국내외 여건과 형식이

나 조건에 구애됨 없이 도기를 제작하고자 했던 도공들

의 의식 변화 및 실용성을 중시하는 수요층의 변화 등에

힘입어 ‘분청사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그릇을 탄생시켰다.

초기의 분청사기는 고려청자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색깔도 칙칙하고 섬세한 문양도 간략화되는 등 조잡한

양상을 보였지만, 세종 때 이를 막고자 그릇 밑에 장명

(匠名)을 쓰게 하여 도공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릇의 태토와 무늬도 점차 짜임새 있게 자리

를 잡아갔다 .

한국적 아름다움의 원

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하여 민족 자기로

일컬어지는 분청사기는

고려상감청자에서 백자

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청색의 세계에서 백자의 흰 맛을 내

기 위해 만든 그릇으로 , 고려의 문화가 조선의 문화에 흡

수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 더욱이 민족 문화의 계발

과 창달이라는 차원에서 외래 문화의 수용보다는 민족

의 자주성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찾고자 한글이 창제

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국경이 형성

되며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아들이게 된 세종대왕의

치세 기간 중 자생적으로 그 꽃을 피웠기에 가장 한국적

인 우리의 민족 자기로 설 수 있었다. 서민 취향의 분청

사기는 언뜻 보면 무거워 보이나 들어보면 가볍고 청자

나 백자보다 열전도도 느린 실용적인 그릇으로 우리 나

라에서는 국정이 혼란해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소멸되

나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 일본에서 발전

된다. 이는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소박하고 꾸밈없는 자

원형을 찾아서

분청청자

분청사기 덤벙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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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추구하는 문화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 이러한 사조에

분청자가 딱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분청사기의 발달 과정은 발생기(1360년- 1420년경), 발전

기(1420년- 1480년경), 쇠퇴기(1480년- 1540년경), 소멸기

(1540년- 1600년경)로 나눌 수 있으며 , 각 시기별 분청사

기의 변천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생기 : 고려 상감청자의 쇠퇴와 함께 상감분청

자가 제작되었으며 상감 무늬는 점차 퇴화하면서 분청인

화기법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 태동기의 분청사기는 태토

가 조잡하고 기벽이 두껍고 암록색을 띠며 민무늬의 경

향을 보이나 조선 왕조의 기반이 다져지면서 분청사기에

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다. 즉, 상감무늬가 그대로 이

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기형무늬, 유태(釉胎)가 재정비되어

조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 발전기 : 이 시기는 제1기(1420년- 1450년)와 제

2기(1450년- 1480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민족 문화

가 융성했던 때로 상감·인화·박지· 음각 등의 다양한

제작 기법들이 선보여졌고 , 태토는 정선되어 밝아지고 유

약은 잡물이 없이 투명해지는 등 분청사기의 특질이 뚜

렷해졌으며, 특히 태종 , 세종 연간인 15세기 전반은 상감

분청자와 인화분청자가 자기의 중심을 이루었다. 고려

상감청자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는 상감분청자는 원하는

무늬를 그린 뒤 무늬 부분만을 긁어내고 이곳에 백토나

자토를 넣고 유약을 바른 뒤구워내면 백토는 하얀 무늬

로, 자토는 까만 무늬로 나타나는 기법으로 선으로 무늬

를 나타내는 선상감과 넓게 무늬를 새긴 면상감 등이 있

다. 제2기에는 인화기법이 완성되어 그 절정을 이루며 ,

귀얄기법의 분청자가 일부 선보여졌다. 인화(印化)분청자

는 꽃 모양의 도장을 찍는다 하여 인화라고 이름붙여졌

으나 꽃 모양만을 찍는 것은 아니며 , 일정한 도장을 반복

하여 찍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늬의 효과는 추상적인

분위기를 유감없이 나타낸다. 초기의 인화분청자는 무늬

가 듬성듬성하게 찍혀졌지만 점차 구도상 빈틈없는 짜임

새를 보여준다 . 또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박지(剝地)

와 선각(線刻)기법의 분청자가 나타나는데 , 박지기법은

문양을 그린 뒤 문양 밖의 배경을 긁어내 문양의 백색과

배경의 태토색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활달하고 생동감 넘

치는 문양이 그 특징이며, 선각기법은 그릇 표면을 백토

분장한 후 굵은 못으로 문양을 그리는 방법으로 문양은

회화적인 사실 표현에서부터 추상화된 문양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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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기 : 이 시기는 상감과 인화기법이 쇠퇴하고

철화기법(鐵畵 : 그릇에 백토를 바르고 철분이 있는 안료

로 그림을 그리면 흑갈색과 흑색 무늬가 나타남)의 발생

및 발전과 함께 16세기 초부터 귀얄과 담금분장기법이

성행한다 . 16세기 들어 유학 정치가 심화되면서 백자를

전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겉이 백자와 흡사한 귀

얄분청사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풀비에 적신 백토를 분

청자 겉면 전체에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겉이 하얗

게 변하는 동시에 풀비 자국이 나타나 운동감 있는 문양

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후에는 아예 백토물에 덤

벙 담갔다가 꺼내 겉을 새하얗게 만드는 담금분장기법의

덤벙분청사기도 등장하게 되는데 분장의 효과는 운동감

있는 귀얄 자국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 소멸기 : 이 시기는 백자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귀얄기법에서 담금분장기법 등의 과정을 거쳐 분청사기

가 사라지게 된다.

청자를 백토로 분장했다 하여 ‘분(粉)자를 붙여 분청자

라 했으며, 1940년 미술사학자이자 미학자였던 고유섭 선

생이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 이름붙인데서 연유

된 분청사기는, 세련된 빛깔도 섬세한 문양도 찾아볼 수

는 없으나, 세월의 흐름만큼 연륜을 쌓아가는 우리네 인

생살이처럼 또한 뚝배기에 담긴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원

숙하고 토속적인 멋과 맛을 물씬 풍긴다.

귀족의 취미와 기호에 맞추어 제작된 정형적 모습의 고

려청자 , 순백의 세계에 극도

의 절제를 담은 이조백자와

는 달리 , 분청사기는 다소

거칠기는 하나 절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

담하게 자신을 표현한 진솔

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아름

다움은 일상의 그릇이라는

편안함과 소박함 속에서 그

빛을 더욱 발휘한다 .

회청색에서 녹갈색 등 자연스

런 색상과, 과도한 인위적 장

식이나 세련된 기교 대신 소탈하고 질박한 멋을 지닌 분

청사기는 가난의 연속이었던 생활속에서도 무욕의 대범

함을 보인 동양의 어느 나라, 어느 시기의 도자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자기로서 인간의 마음

(작가의 조형 의지)과 대자연의 순리(흙의 건조, 불의 심

판)와의 대화에서 자연 속 어디엔가 늘 있어온 듯한 형

태들을 선보이며 시공적 괴리감 없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포근하게 다가온다.

분청사기 철화연화 어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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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디자인연구사례

이대우, 충남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키워드

-粉:가루, 粧:화장, 靑:푸르름, 磁:그릇

-인간, 자연, 그림, 도구의 입체적 형상화

-용기의 조형적 완벽성

디자인 의도

분청사기의 ‘유선형적 디자인 형태’와 ‘전통 건축물 담장의 패

턴’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제품이 경직된 직선 구조보다 곡선의

형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으며 단순 기능성 위

주의 형태에 대해 복합 감성적 조형언어를 표현하였다.

디자인 내용

모니터 제품류를 대상으로 브라운관의 형태에 대해 분청사기

의 3차원 곡선을 적용하였다. 환기구 형태는 전통 건축물의 담

장과 창살 등 복합적 응용을 시도하였다. 모니터 회전축의 구

형상과 받침대의 반타원 형태는 전체적인 조형의 통일성을 유

도하였다.

적용 분야

-브라운관이 적용된 모니터류의 전자제품

-커피 메이커, 커피 포트 등 전기제품

-카세트의 전체 조형과 스피커 시스템

- 108 -

모니터가 정착된 제품의 디자인

분청사기의 유선 형태를 응용한 아이디어 스케치



조선 시대의 유교 정신, 사상, 미의식을 가시적 형상으

로 구현시킨 안정성과 소박함, 담백함을 느끼게 하는 우

리의 백자 . 백토로 그릇의 형태를 만들고 그 표면에 여

러 가지 장식을 한 다음 투명한 백색 유약을 입혀 구워

낸 백자는 유약의 성분, 가마 안의 조건 등에 따라 유색

이 조금씩 다르며, 제작된 시기와 지역에 따라 설백색·

유백색·청백색·회백색 등을 띤다 .

조선 시대의 백자는 고려 연질 백자의 전통을 계승한

유백색의 미세한 빙렬(氷裂)이 그물처럼 나 있는 것과,

중국 원(元)과 명(明)의 백자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설백

색의 투명한 백자 유약이 시유된 경질 백자 등이 있는데,

주종을 이룬 것은 후자이다.

백자의 발달은 궁중에서의 사기 수요량 증대에 따라 사

옹원(사饔院: 관영 사기 공장을 후에 부른 이름)이 설치

된 15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발달하였는데 , 조선백자의 이

해를 돕고자 조선백자의 종류 및 시기별 발달 과정과 특

징을 다음에서 살펴본다.

백자의 종류_

1. 순백자 :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

특히 조선 초기에 발달하였다. 이 때 제작된 것은 기면

이 매끄럽고 유색이 맑고 아름다우며, 그릇 종류에 관계

없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놓여

풍부한 양감을 지니고 굽이 견고하여 안정감을 준다. 제

작방법은 태토와 유약 이외의 다른 물질은 사용하지 않

으며, 문양 없는 소문(素文), 음각·양각·기벽을 뚫어서

문양을 나타낸 투각 등의 시문 기법이 있다.

2. 상감백자 : 고려 상감청자의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

백자 표면에 문양을 음각하고 음각 부분에 자토( 土)를

메워 넣은 다음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뒤 시유하여 번

조한다 . 15세기에 제작되었다가 기형의 변화를 보이며

소멸하였다.

3. 청화백자 : 중국 원 , 명의 청화백자에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기법은 산화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

료로 문양을 그린 뒤 투

명하고 파르스름한 백자

유약을 입혀 번조한다.

15세기 전반까지 중국의

장식 의장을 따르는 등

중국 자기의 영향이 나

타났으나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한국적인 소재

와 구도를 갖춘 화조화

풍 또는 산수인물화풍의

문양이 유행한다. 장식 의장

에서의 탈중국 현상은 청화

안료의 자체 개발(세조 9년-예종 원년)과 시험 번조라

는 시대적 상황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4. 철회백자 : 백자 표면에 철사(鐵砂) 안료로

원형을 찾아서

조선백자

청화백자 매죽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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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을 그렸으며 문양은 갈색이나 흑갈색을 띤다 . 철회

백자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로 이어지면서 청화백자를

대신하여 전성기를 이루고, 주된 문양은 한국화풍의 것과

추상화 된 것 등으로 대분할 수 있다.

5. 동화백자 : 산화동(酸化銅)으로 문양을 그린 것으로

문양은 붉은색을 띤다 . 이전에는 드물게 제작되었으나

18세기 이후부터 제작 , 유행되었으며 문양은 대부분 치졸

하거나 해학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6. 철채 , 진사채 , 청화채 : 백자 전면에 또는 부분적으로

철사 안료를 칠한 철채, 산화동으로 칠한 진사채, 코발을

안료로 칠한 청화채 등의 장식 기법이로, 이들 안료를 단

독으로 쓴 예도 있고 적절히 배분하여 혼용하는 기법이

조선 후기 분원백자에서 유행하였다.

백자의 시기별 발달 과정

전기 ( 1392- 1649년 ) : 조선 건국부터 인조 연간

-이 시기 백자의 형태는 동체가 풍만하며 넓은 굽을 지

녀 안정감을 주며 유태도 정선된다 .

-고려 상감청자의 기법을 계승한 상감백자가 15세기에

제작 소멸되며, 중국에서 수입한 청화안료를 이용한 청화

백자가 발달한다. 1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중국식의 도

안 의장화된 당초문에서 벗어나 소나무, 매화, 들국화 , 새

등과 같은 소재와 구성으로 시문이 변화되며 맑고 깨끗

한 백색 바탕에 밝은청화 안료를 사용 , 산뜻 하면서도 소

박한 여유있는 한국적

정취를 풍기는 청화백

자들이 제작된다 .

-철회백자는 15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

되었으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화원에 의해 시문된

한국화풍의 세련된 관요

백자와 , 백자철회문 병처럼 병에 끈이 휘감긴 필력이

힘차고 높은 화격을 풍기는 추상화된 문양 등이 그려진

백자 등이 있다.

중기(1650- 1751년) : 효종 원년부터 경기도

광주 분원리로 이전하기까지 .

-분청사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청화백자도 안료의 부족으

로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철회백자

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임진왜란 이후 도자기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유색도 회백색을 띠는 등 나빠졌

으나, 18세기 이후에는 설백색의 유색을 띠는 다양한 무

문의 순백자가 제작되었다 .

- 17세기에는 청화백자의 생산이 부진하여 현존하는 예

가 희소하며, 18세기에는 매란국죽 등의 문양이 많은 여

백을 두고 엷은 청화 안료로 청초하게 시문된 것이 많았

으나, 점차 청화의 발색이 현저하게 짙어지고 민화나 인

백자 철화운륭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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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시문한 것 등이 등장하

며 시문 면적도 넓어진다. 또

한 원형 , 화형, 능화형 등의

창이 원호의 불룩한 동체나

입호의 길다란 동체 중앙 또

는 중상부에 배치되어 그 창

안에 주문양을 그려넣는 방

식이 유행한다 .

-이 시기 제작된 철회백자

의 문양과 구도는 15세기 상

감백자나 조화 박지분청과 철회

분청의 해학적이면서도 추상화되고 대담하면서도 생략적

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며 , 주둥이의 각이 예리하게 깎

여지고 몸체가 둥근 형태의 것들이 많이 제작된다. 17세

기 대량 생산된 철회백자는 17세기 말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사치 풍조로 인해 청화백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면서 양적으로 줄어든다. 17세기 철회백자의 수작으로

꼽는 백자철회 포도문 항아리는 어깨에서 동상부에 걸쳐

철사 안료로 시문된 포도 덩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

며 농담의 변화를 주는 회화적 수법이 적용되었다.

후기 (1752년부터 1910년 ) :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 시대

- 18세기 후반은 18세기 전반의 도자 모습이 그대로 이어

져 발전되었으며 본격적인 분원 백자가 제작된다 . 또한

사치 풍조가 극심해져 기묘한 형태의 청화백자가 많이

만들어진다.

-고종 때 요업의 사영화와 그로 인한 지나친 상업성 추

구, 중국과 일본 도자기의 과도한 수입 등으로 도자기의

장식 의장은 화려해졌으나 제작 기술이 퇴보하여 질적으

로 저하된다. 이처럼 분원 백자가 조질화 됨에 따라 당

시의 부호들은 다투어 중국과 일본의 자기를 구입하여

호사스런 생활을 하였다.

-근대 도자로 탈바꿈하고자 근대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

운 도자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조선 왕조의 몰

락과 함께 제작이 중

단되었으며, 일제 치

하에서의 일본 근대

도자기 제품의 확산

에 따라 조선 도자는

그 전통이 단절되기

에 이른다 .

이처럼 조선 백자는 조선 시대의 환경과 생활의 요청에

의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천되었다. 특히 백자의 배부

른 형태는 충실한 물체성 안에 존재하지 않는 공허를 하

나 가득 품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데, 이는 백자의 상하

방향에서 느껴지는 힘의 제한과 또한 백자의 좌우 방향

에서 느껴지는 허용이라는 역학적 균형을 통해 가시화

되었다고 하겠다 .

백자철화 수뉴문병

백자 달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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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디자인연구사례

이대우 , 충남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키워드

-융화친화적 제품 개념

-자연 친화적 순응, 간결함

-소품종 다변량 생산

-신모델의 연속성

-그래픽 요소의 명확 명료성

디자인 의도

조선백자의 형태는 기하학적 곡선과 운용 곡선의 절묘

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곡선의 형태는 현대 제품에

있어 가장 인간공학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접목

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용 가스터치의 몸체(조선백자)

와 손잡이(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대한 응용은 사용자

의 편이성과 적합성을 최대한 만족시킬 것으로 본다 .

디자인 내용

가스터치의 구조는 몸체 , 손잡이 , 건(Gun), 화력조절노

브, 토출구, 가스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크기에 비하여

완벽한 구조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요소 중에서 손

잡이와 건, 노브의 일체성은 화기류에 대한 위험성의 최

소화와 결부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조작하기 쉬운 구조

와 형태로의 디자인을 유도하였다.

적용 분야

-각종 제품의 손잡이 형태

-유선형 구조를 적용한 에어컨 하우징 디자

-소형 카세트, 휴대용 전화기의 하우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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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土偶)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뜻하며, 사람의 형상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활용구 , 집 등 그 모습대로 본떠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 .

토우의 용도는 주술용, 우상용, 부장용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신에 대한 희생의 대용으로 또는 기원이나 숭

배의 대상으로 쓰여진 주술용과 우상용의 토우가 많으며,

그밖에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용 토우가 있다. 특히 유

방이나 둔부를 과장하여 표현한 여성상이나 잉태한 어머

니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풍요를 비는 대지의 여신을

상징화한 것 , 또는 남근을 과대 과장한 남성상 등은 주술

과 우상을 겸한 토우라 할

것이다. 토우 중에는 어떤 의

식을 치룬 뒤 부장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주술용과

부장용의 경우는 확연히 구

별하기가 어 럽다 . 우리 나라

에서는 신라의 토제 유물로

신라 토우가 있다 . 상형토

기·토형·장식토우 등으로 구분되

는데, 다음에서 신라 토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1. 상형토기

모양을 본따 만든 토기를 총칭한다. 신라 상형토기는

대체로 중공(中空 : 내부가 비어 있음) 형태로 이러한 상

형토기는 페르샤 지방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 인물형 토기 : 단독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형태가 아

니고 어떤 인물이 말을 타거나 배를 젓는 등 따로 동작이

나 행위를 나타내는 모양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마 인물형 토기가 있다.

● 동물형 토기 : 오리형 토기는 물과 관계되는 기우 등

의 행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새의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새가 그 영혼을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역을

한다고 믿어 죽은 이의 가슴에 새의 깃을 얹어서 묻는 등

우리 나라 고대 사회에서의 새에 대한 독특한 신앙 때문

으로 풀이된다.

● 기물형 토기 : 집모양 토기가 비교적 많고 수레, 배,

짚신, 그릇 모양의 것들이 있다. 집모양 토기는 맞배집으

로 지붕 한쪽에 귀때 형식의 작은 굴뚝 모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창고 건물 같은 고상(高床)

건축에 가까운데, 이는 창고에 항상 곡식이 가득하기를

비는 풍요의 뜻이거나 저 세상에 가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본다. 또한 배나

수레는 수송 수단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무덤에

들어 있는 배나 수레 모양의 토기는 죽은 이를 저 세상에

태워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토기들은 당시

의 배나 수레 모양을 유추케 하는 단서가 된다.

2. 토용

인물이나 동물을 본뜬 것으로 상형토기처럼 가운데가 빈

4.토우 원형을 찾아서

신라토우

토우 장식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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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기형이 아니

라 독립된 형태의 모

습을 하고 있다. 신라

유물 중에서 기마상,

주악상 등을 비롯하

여 당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나

독특한 몸짓이나 감

정을 나타내고 있는

토용들이 발견된다 .

3. 장식토우

고배 뚜껑이나 항아리 어깨 부위 등에 장식으로 붙인

작은 토우를 말한다. 장식토우는 인체의 과장된 표현이

나 사실적인 성행위 장면을 그린 것이 많은데 이는 풍요

한 생산력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소중하게 보관하여야 할 씨앗의 저장용기나 제사용 술을

담던 그릇에는 뱀이나 개구리의 부착을 통해 벽사( 邪)

의 뜻을 담기도 하도였다 .

● 인물상 : 여인상은 임신한 여인을다룬 것이 많은

데, 이는 생식을 통한 다산이나 풍요를 비는 마음을 나타

낸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상은 형태가 다양하며, 특히 남

근을 강조한 것이나 무사나 농부, 악사 등을 다룬 것 등

이 있다. 또한 신라 토우에는 남녀의 사랑을 뜨겁고 대담

하게 표현한 것들도 많다. 토우 인물상에는 기쁨에 넘치

는 얼굴,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 슬픈 얼굴, 여유

있는 웃음이 담긴 얼굴 등 그 하나하나가 인간적인 모습

의 친근감이 넘친다.

● 동물상 : 동물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식량이

었으며, 힘을 제공한 노동력의 원천은 물론 때로는 친구

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생각들은 기마인

물 토기, 오리형 토기, 상상의 동물을 다룬 신구형 토기

등에서 풍부한 솜씨로 유감없이 표현되었다.

이처럼 신라 토우는 영생과 풍요를 기원하며 본능적 사

랑을 표현한 것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 또한 과감한 생

략과 대담한 표현, 살아있는 표정 등 그 조형미에 있어서

도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정체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 손끝 가는 대로 만들

어진 수더분한 모습이 오히려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하

며, 평범한 듯하지만 그곳에는 오히려 세련되고 숙달된

장인의 솜씨가 엿보인다. 더욱이 신라 토우에는 특히 노

골적인 사랑 표현의 것들이 많아 절제와 감춤의 미학에

익숙한 우리 전통에 있어 과히 충격을 준다. 그러나 인

간의 성적 본능을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한 신라토우는

가식과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

사해준다. 토우에서 느낄 수 있는 허심탄회하고 꾸밈없

는 인간의 모습은 순수한 직관과 천진함이 없다면 아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 이것은 신라인의 밝고 낙천적인

삶, 티 없이 맑은 삶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것

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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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디자인연구사례

이충우,공주전문대 산업공예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여러 가지 토용 가운데 경남에서 출토한 가야 시대의 수

레 모양 토기(높이 17cm)를 소재로 하여 휴대용 랜턴을

겸한 카세트를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내용

토기의 받침대 위에는 2개의 수레바퀴가 있으며, 그 바

퀴 사이에 잔이 쌍으로 마주 놓여 있다 . 이러한 토기의

형태를 단순화 하였으며 토기를 뒤집어 세워 놓은 형태

로 카세트 디자인을 변형시켰다 . 납작하게 몸체를 변형

하고 양쪽에 타원형의 스피커를 장착하여 정면에서 측면

까지 이어지는 형으로 하였으며, 한 쪽 밑에는 라이트가

비칠 수 있도록 전구 장치를 하여 랜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주안점은 몸체와 스피커의 조화된

형태의 디자인이다.

적용 분야

-장난감형의 시소 놀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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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 디자인연구사례

박봉래, 한양여자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제안

본 연구에서는 과감할 정도로 생략된 표현기법을 쓰면

서도 결코 기량면에서 뒤진다고 볼 수 없는 「무룹을 꿇

은 인물상」,「여인상」등 독립된 토우를 문구 상품에 적

용해 보고자 한다. 질박하면서도 신라인의 인간미를 풍

미할 수 있는 정겨운 상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고객을 사로잡는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해 주는 기업의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인 동시에 어

느 시대 어느 기업체이든지 성장의 필수조건이 된다 .

해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수입 캐릭

터 상품의 문구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

에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의 모습 찾기에 일조 했으면 하

는 바램에 이 디자인을 제안한다 .

적용대상

- 종이칼(Paper Knife)

- 책갈피(Book Holder )

- 연필꽃이 : 토우장식유개고배 형태를 그대로 외형의

변화없이 사출하여 토기의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분무도

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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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인간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생활해온 우리 민족

은 견실하고 대범한 손맛을 통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그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활용하여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었으며 목공예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적 영향으로 주

택이 목조인 까닭에 그 안에 놓이게 되는 가구와 각종

생활용구의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

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나무 제품 생산에 널리 쓰인

목재로는 소나무 , 오동나무, 느티나무 , 잣나무, 전나무, 감

나무, 은행나무, 배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광택이 없고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

지 않는 부드럽고 소박한 질감의 소나무와 오동나무이

다 . 이밖에 느티나무와 먹감나무 등 무늬결이 좋은 나무

를 이용하여 자연미를 살렸으며 , 은행나무에 십장생 또는

시와 문자 등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장식성과 고품위를

나타내었다 .

나무 제품의 제작 기법에는

통나무를 그대로 깎아서 만

드는 방법과, 판자를 내어 만

드는 방법이 있으며 , 전자의

예로는 함지박·나막신 등이,

후자의 예로는 함·궤·장·

농 등이 있다. 판자를 내어

제작되는 가구들은 방의 규

격에 맞추어 높이와 폭 등이

결정되었고 양식도 평좌 생활에 맞도록 설계되어 낮은키

에 간결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벽면의 여백과 실

내에 놓여지는 여러 기물들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 단순

하고 정갈한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을 발휘했다.

우리 나라의 실내는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겨울에는 온

돌 난방으로 인해 따뜻하고 건조하다. 그러나 나무는 습

기가 많으면 팽창하고 따뜻하면 건조 수축되는 특성이

있어, 나무의 수축 팽창으로 인한 가구의 손상에 대비하

여 자연적인 나무결을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 나무결이 아름다운 판재를 여러 장

으로 얇게 켜서 수축작용이 심하지 않은 소나무와 오동

나무 위에 덧붙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 또한 못이나 접

착제를 쓰지 않고 대부분 특수한 짜임새와 이음새로 만

들어 표면의 조형미와 내면의 견실한 구조미를 살렸다.

판재의 짜임새로는 사개짜임(기둥을 쓰지 않고 판재와

판재가 서로 맞물리도록 이를 내어 끼워 마치 손가락을

맞물린 것처럼 짜여진 부위가 노출되는 기법), 맞짜임(두

부재의 접합 부위가 각각 직각을 이루는 기법), 연귀짜임

(접합 부위를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하여 각각의 경사면

이 맞닿도록 하는 기법) 등이 있다.

이밖에 가구의 기능적인 필요와 구조 보강을 위해 백

동·주석·무쇠 등의 금속을 이용한 금속장식을 했는데,

금속장식이란 기물에 붙이는 부속 금속물인 경첩(문짝

다는데 쓰는 것), 거멀(사개를 맞추어 짠 모서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 굿쇠(가구의 아래 양편 귀에 붙이는 것),

가슴쇠(반닫이의 자물쇠 고리 좌우에 붙이는 것), 자물쇠,

5.목기 원형을 찾아서

장 농

검솜하고 안정된 분위기의 삼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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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쇠, 손잡이, 고리 등을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 금속장식

은 주로 간결한 것을 사용했으며, 가구를 견고하게 하면

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꾀함으로써 조형미를 향상시켰다.

전통 목가구는 무늬를 드러내기 위해 표면을 불로 지졌

으며 나무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생칠을 하고 식물

성 기름을 칠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나무결이 좋고 자

연 무늬가 있는 나무로 만든 것들은 그 겉면에 생칠이나

옻칠 등 아름답게 하기 위한 특별한 손질을 하지 않고

들기름이나 호두기름으로 문질러 광을 내어 목재가 트는

것을 방지했으며 불그스레한 흙물을 바른 다음 대우광을

내기도 하였다. 다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목가구인 장

과 농에 대해 살표보기로 하자

1. 장

장은 의류를 보관하는 가구로서 중상류 이상의 가정 내

방 가구를 대표하고 , 머릿장(단층장)·2층장·3층장·의

걸이장 드물게는 4층장과 5층장도 있으며, 크기에 따라

소형장은 아기장이라고도 하며, 형태에 따라 원앙장, 경

첩에 따라 나비장·불로초장 등으로 불려졌다. 서민층에

서는 실제로 가구다운 가구를 사용하지 못했고 싸리나

대로 엮은 고리 또는 농 등을 이용했으며 , 형편이 좀 나

은 집에서는 나무로 만든 반닫이를 방의 윗목에 놓고 지

내는 정도였다. 장은 우리 나라 고유한 말로 한자로는

수궤(竪櫃) 곧 세우는 궤를 의미한다. 조선 중기 이전에

는 2층 또는 3층장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출현된 것으로

보이며 , 수궤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은 궤(문 또

는 뚜껑이 널판으로 되어 운

두가 없으며 문 판에 붙은 경

첩이 천 판과 연결되어 포개

놓을 수 있음)가 발전된 것이

다. 즉, 장은 궤에서 양식이

변화되어 단층장인 머릿장의

형태가 되고 이것이 2층 또는

3층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에 보관되는 한복은 평면 재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구태여 옷걸이에 걸어 둘 필요 없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의 장은 양복을 넣는 옷장처럼 높

이가 높거나 폭이 넓은 가구 대신, 좁고 낮은 방문을 통

과할 수 있고 이동하기 쉽도록 길이와 폭이 좁고 높이가

낮은 가구 양식을 형성게 되었다 .

더욱이 한국의 장은 판재로 구성된 전면을 쇠목이나 동

자 등의 골재로 분할하여 머름칸, 쥐벽칸, 부판 등 좁은

면들로 분할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분할은 서랍이

나 여닫이문, 수장 공간 등을 고려하고 또한 전체 힘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계획적인 디자인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 목가구 전반에서 보여지는 선과 면의 배분

은 한국적인 독특한 비례 감각으로 발달하여 가구에서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에도 적용되어 어떠한 공간이나 주

택양식에서도 잘 어울리는 미적 감각을 형성하게 되었

다.

금속장식이 화사함과 품위를

더해주는 삼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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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

농은 장과 더불어 내실용 가구로 장과는 달리, 아래와

위짝이 분리된다. 농(籠)은 한자의 표기로서도 알 수 있

듯이, 원래 대(竹) 또는 싸리로 엮어 만든 죽기(竹器)를

뜻하며, 이러한 죽기 중 밑짝이 뚜껑보다 깊은 것을 농이

라 한다. 보통 뚜껑이 위에 있으며 시렁 위에 올려 두거

나 크기가 같은 것을 두세 개 포개어 놓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포개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농 앞면에 문을 단 것도 등장하였

다 .

농은 형태에 따라 수장농(쇠목과 동자주의 구획이 없으

며 서랍도 없고 판재로만 구성된 목제농의 원형)·개판

농(조선말에 제작된 농으로 천판이 돌출되어 있음)으로,

재료에 따라 먹감나무농·자개농·삿자리농(나무 또는

대나무의 골격에 竹를 마치 삿자리처럼 엮어 만든 농)으

로 분류되고 , 이밖에 크기가 같은 함을 두 개 포개어 놓

은 것을 함농이라고 한다 .

한국의 장과 농은 옷가지 등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곳

으로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위의 옷이 아래

로 , 아래의 옷이 위로 자리바꿈을 하는 순환성이 있다 .

또한 중요한 것일수록 바닥에 위치하며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꺼내야 한다 .

이처럼 우리의 장은 그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심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층을

쌓아올린 형으로 되어 있어 중복을 통한 리듬을 형성하

기도 한다. 또한 우리의 장과 농은 삼강오륜과 시집살

이, 가난에 억눌려 한 평생을 살다간 우리네 어머니들이

옷가지를 꺼내어 접고 개어 넣는 과정에서 일그러진 마

음의 자락들을 펴고 다독거리며 인내와 체념으로 접어두

었던 정신적 그릇이기도 했다 .

우리의 전통 목가구는 주변의 순쉬운 자연재인 목재와

목재의 물적 구조 특성을 그대로 살림으로써 경제성은

물론, 단순한 간결미를 느끼게 하며, 작위와 기교적 요소

를 최소화하고 튼튼한 제작기법은 활용함으로써 솔직하

고 힘찬 건강미가 돋보인다. 이는 20세기 말 현대 가구

디자인 철학을 이끄는 자연주의, 기능주의, 미니멀리즘과

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간결한 선과 정제된 면이 이루어

내는 적정한 비례미와 구조미, 시공을 초월한 격조놓은

조형미 등 우리 목가구의 미학 정신은 다가올 21세기 디

자인 철학의 주된 주류를 형성하지 않을런지...더욱이 단

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한국의 목가

구의 문지르고 닦는 손길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

치를 더하게 되는 사용과 애정의 미를 함께 느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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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디자인연구사례

이봉규,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디자인 타겟을 외국인에 맞추고 이들의 생활 패턴이나

취향에 적합한 디자인을 꾀하고자 했다. 전통 가구인 ‘농’

의 이미지를 응용, 적층식 데스크 서비스의 기능적 합목

적성을 유도했다. 또한 선물용품인 문구류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

디자인 개발 내용

-자료 수집 분석(장, 농의 비쥬얼 이미지 맵)

A:농 B:장 C:머리장 D:의걸이장

E:찬장 F :약장 G:책장 H:책장

적용 분야

-사진틀 , 토스터기

-튀김렌지, 야외용 도시락

-조립식 수납 박스, 다용도 조리기

-필통, 악세서리 함 , 다용도 문방구 케이스

-시계, 경대 겸 티슈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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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용 도시락

다용도 문방구 케이스

아이디어 스케치



경대는 조선 시대의 유일한 화장용 가구로서 한국의 좌

식 생활에 알맞도록 높이와 경사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일상용품 이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옛부

터 몸가짐의 첫 번째 일이었던 만큼 경대는 남녀 모두에

게 소용되었다. 그러나 몸단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을 경계하였던 만큼 서민들은 머리감기와 머리빗기가 가

장 큰 몸단장이 되었으며 따라서 경대도 주로 이런 용도

에 활용되었다.

경대는 주로 나무 제품이며 , 나무에 생칠을 하여 나무결

을 살린 것, 홍칠한 것, 나전무늬를 놓은 것 , 화각 혹은

대모 장식을

한 것 등이

있다 .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거울(주

로 청동제)을

거울걸이에

걸어 놓고 얼

굴을 비추어

보면서 화장

한 것으로 보

이나 조선 시대에 서랍 있는 경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를 화장도구를게 되었고 거울걸이가 따로 필요 없게 되

었다. 경대에는 하나 혹은 세 개 정도의 서랍이 달리고,

부착된 거울이 45도 정도 젖혀지며, 사용하지 않을 때의

외형은 대부분 직사각형이다.

경대에는 각종 화장품 및 빗, 빗치개, 뒤꽂이 , 비녀, 불두

잠, 족집게를 비롯하여 분접시 , 분물통, 연지 반죽그릇,

머릿보와 실, 수건 따위를 담았다. 그러므로 경대의 제작

은 편하게 화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협소한 생활 공

간에서의 효율적 수납에 크게 기여했다 .

경대는 크게 빗접과 좌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빗접은

유리 거울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된 머리 단장용 제구로

빗질과 관련된 용구를 보관하는데 사용되었다. 우리 나

라 사람들은 빗질이 필수 일과였으며, 빗질할 때 빠진 머

리카락을 일 년 동안 모아 두었다가 정월 초하루 저녁에

태움으로써 일 년 간 무사하기를 기원했는데 이 때문에

남자들 방에도 빗접이 비치되어 있었다 .

좌경은 유리 거울이 보급되면서 빗접에 거울을 부착한

것으로 빗접이 발전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재래식 화

장대로 뚜껑의 반을 절개하여 경첩을 달고 뚜껑 안쪽에

거울을 부착하여 뚜껑을 열면 거울을 세울 수 있도록 된

것과, 뚜껑이 통판으로 되어 돌려 열고 뚜껑이 받침 다리

가 되어 거울을 세우도록 된 형태가 있다. 수납 공간으

원형을 찾아서

경대

좌경,유리거울이 보급되면서곳

빗집 대신 제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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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두 개의 서랍이 달린 것, 거울 밑에 공간이 있어

빗과 빗치개 등을 보관하도록 한 것 , 거울만 달린 것 등

여러 양식이 있으며 서랍이 없거나 하나만 있는 것은 대

부분 사랑방에서 사용했다. 남성용 좌경은 대체로 소형

이며 목침을 겸용하도록 만든 것도 많다 . 1883년 우리

나라에 판유리 공장이 세워진 이후에 유리 거울이 종래

의 청동제 거울 및 수정 거울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좌경

의 보급이 늘어났으며 , 판유리의 대량 생산은 곧 체경(體

鏡)의 보급을 가져와 좌경의 수요는 차츰 줄어들게 되었

다 .

경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용과

남성용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여성용은

나전이나 화각 또는

금구 장식이 풍부하

며 화려하고 크기가

큰 데 반해, 남성용

은 소형으로 꼭 필

요한 금구 장 식 만

을 달아 소박 한 멋을 풍긴다. 경대의 형태는 하단의

여닫이문 , 내부의 서랍 , 윗면(뚜껑) 내부의 거울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문양은 수복강령과 불로장생을 기

원하는 십장생·보문(寶紋)·목단(牧丹)·천도(天桃)·쌍

학·원앙·매란국죽이 주를 이룬다 .

이처럼 경대는 최

소 부피에 화장도

구 보관과 거울이

라는 복합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고 있으며, 전체적

으로 직육면체 구

조를 하여 주변 가

구와의 조화를 잘 이

루고 있다 . 또한 몸단장

에 이용되는 것이니 만큼 구조적 표면 처리가 섬세하며,

몸가짐 뿐만 아니라 정갈한 마음가짐에 관련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닫혔을 때는 함, 젖혔을 때는 체

경이 되는 경대는 기능과 구조가 뛰어난 우리의 전통 목

가구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

빗접, 유리 거울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된 머리 단장용 제구

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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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 디자인연구사례

이명호, 경주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경대는 우리 나라 목가구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색감과

나뭇결로 인하여 토속적인 느낌을 주며 , 특히 장석의 장

식이나 문양은 전통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문이라 생각

되어 이를 시각화 하였다.

디자인 내용

조형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서랍 있는 경대(온양민속박

물관 소장)와 좌경(김필환 소장)을 디자인의 주대상으로

삼았다 . 뚜껑의 반을 절개하여 경첩을 달고 뚜껑 안쪽에

거울을 부착하여 뚜껑을 열면 거울을 세울 수 있도록 된

경대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거울의 이미지를 강조함과 함께 색깔 , 장석, 문양 등 전

통 목가구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적용 분야

전통 공예품의 패키지 및 포장지 등에 응용하거나 디자

인의 일부분을 적절히 트리밍하여 목제품을 비롯한 제품

디자인의 표면에 장식으로 삽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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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첩뚜껑

화장품 패키지와 립스틱 용기

아이디어 스케치



경대 디자인연구사례

김군선, 용인공업전문대 교수 연구 방향 및 범위

경대 종류를 파악하고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류한 후 , 구

체적 디자인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경대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경대의 금구장식 및 문양, 조형미

-이동 가능한 경대의 기능성 및 구조미

디자인 내용

경대는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화장용 가구

이다. 그러나 현대의 생활 공간에서는 좌식 가구류는 불

편하므로, 탁자 위에서 사용 가능한 소품 가구나 화상용

전화기 , 액정 무선 텔레비전, 노트북 컴퓨터 등의 산업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조적인 면에서

도 접이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이

들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

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능과 구조 형태 색상 등을 구

체적으로 검토한 후 다각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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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용 비디오 전화기

아이디어 스케치



여성의 손때가 묻어 있는 함은 여성의 내밀한 정서를

함축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희로애락를 담고 있기에 애

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혼함(婚函)은 여성에게 새로

운 삶을 운명지우는 탓에 그 의미는 각별하다. 납채(納

采)와 연길(涓吉)에 이어 채단

과 패물이 담긴 함을 건네는

송복례(送服禮)로 혼인이 사

실상 성립되면 여성은 한 남

자의 반려자로 고추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를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함에는

여성의 고단한 삶이 흠씬 배어 있으며 한

여성을 둘러싼 진솔한 가족사가 여느 세간보다 더 많이

담겨져 있다 .

함은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소형으로 큰 가구 위

에 올려 놓고 장식을 겸한 소장구로 쓰였기 때문에 조형

상 형태의 아름다움은 물론 색채 , 문양 , 질감 표현 등에

있어 많은 기교를 나타내고 있다. 함은 용도(안방용-보석

함·바느질함·혼함·의복함 , 사랑방용, 문서함·관모함

·도장함), 사용재료(종이함, 가죽함 , 교어피함, 초각함 ,

유기함 및 백동함, 죽장함), 형태(정방향, 장방향)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는 단조로우나

전면 뚜껑과 물체를 연이은 모서리까지 장식이 풍부하

다 . 특히 금구 장식된 것이 많으며, 면끼리 맞닿은 모서

리는 흔히 맞짜임으로 무쇠나 주석 등의 감잡이 장식을

하여 더욱 구조적인 힘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뚜껑

앞에는 앞바탕 장식 , 귀퉁이에는 불로초나 당초문의 귀싸

개 장식이 있고 , 고리를 운치있게 달아 놓기도 하였다 .

나무 재료로는 좀이 잘 안 먹는 오동나무나 결이 고운

소나무 , 은행나무, 배나무가 많이 쓰였고 , 함 중에는 내부

에 한지를 바르거나 겉에 옻

칠 또는 화각이나 나전칠 등

을 하여 화려함과 광을 내기

도 하였다.

함과 비슷한 것으로 궤(櫃)

라는 것이 있다 . 함과 궤는

주로 널판지의 나무로 제작되

었으며 , 함과 궤를 엄밀히 구분하면, 함

은 소형 상자로 뚜껑이 위에 있거나 또는 그 후면에 경

첩을 단 것이고, 궤는 함에 비해 비교적 대형으로 문판이

앞면에 부착되거나 뚜껑을 위에서 씌우도록 되어 있다.

장방형 상자 모양의 궤(櫃)는 큰 것은 궤(櫃), 그 다음은

갑(匣), 더 작은 것은 독( ) 등으로 구분되며 책, 돈, 옷

감, 곡물 , 놋그릇 등의 보관에 주로 사용되었고 특수 용

도로 종묘에서 신주를 보관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

함이 표면에 화려한 장식과 광을 내었던 것에 반해, 궤의

표면은 생칠이나 옻칠 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손질은 거

의 안했으며 그 대신 들기름이나 호두 기름으로 표면을

문질러 목재가 트는 것을 방지했다. 궤의 재료는 주로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를 쓰며 황유목을 가장 상품으로

쳤다. 큰 궤는 대부

원형을 찾아서

함

왕실에서 사용한 주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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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두께 2cm 이상의 통판을 사괘맞춤으로 짰으며 작은

궤는 연귀짜임이나 맞짜임, 장부짜임으로 짜서 앞면과 측

면의 짜맞춘 부위에 감잡이를 대어 견고하게 하였다. 또

한 외짝문에는 경첩을 달아 여닫거나 두 개의 긴 뻗침

막대를 대어 문을 들어낼 수 있도록 하며 빗장을 잠그면

열 수 없도록 만들었고, 좌우 양측의 들쇠나 자물통 등은

무쇠를 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함 가운데 화려하고 독특한 공예 기법을 보

인 화각함(華角函)과 나전칠함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

다 .

1. 화각함

쇠뿔을 저며 그 위에 그림을 그린 화각공예는 조선 시

대의 나전칠기와 쌍벽을 이루는 독특한 공예 기법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 동진하여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

다 . 유교의 영향으로 색상 사용이 제한되었던 조선 시대,

화려한 색상의 화각공예 등은 단색조를 생활화 하였던

우리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예라 아니 할 수 없다.

화각공예의 기법은 거북 등겁인 대모나 호박, 수정 등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그

뒷면에 그림을 비쳐

보이는 것으로, 조선

시대에 와서 쇠뿔을

깎아 그 표면에 채화

를 그려 넣으면서 화

각공예라 부르게 되었

다. 화각에 쓰이는 재료는

2년생 한우의 건강한 황소

뿔을 엄선하여 얇게 가공한 것을 사용했다. 화각은 소뿔

을 종이장과 같이 얇게 펴고 뒷면에 단청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만든 것이고, 화각함은 화각을 잣나무판에 붙여

상자를 치장한 것이다.

화각함에 사용된 무늬는 십장생을 비롯하여 기린·봉

황·용·거북 등 사령(四靈)이라 불리는 신령스런 동물

과, 까치와 호랑이·쌍학·운봉·쌍록 등 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 , 그리고 민속 설화의 내용을 소재로 한

것, 급제와 출세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화 취향의 것

들이 그려져 있다.

기법상으로는 복합적이고 탈여백의 공간 개념을 갖고

세필로 그려진 다양한 선묘와 이면단 필채법(裏面單筆彩

法)에 의한 채색법이 독특하고 , 미관의 조형적 특성으로

는 애니미즘적 상징주의와 표현 화면 간의 원만한 연속

성 등을 들 수 있다. 화각함은 정방형과 장방형 외에 팔

각형 등이 있으며 궁중에서 곱고 화사한 채단 등을 담는

예물상자로 쓰거나, 소뼈와 화각 또는 두석 장식이 등 함

으로서의 용도 외에 가구로서의 장식성도 높았다 . 화려

소형 화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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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색무늬와는 달리 간결한 유기 장식이 앞면에 있고,

경첩을 달아 쉽게 상자를 여닫도록 제작되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소색과 순색에 대한 고집이 강했던

우리 민족에게 화각공예처럼 다양한 소재를 화려하게 표

현한 것에 대해 어느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

다 . “한민족은 담소한 중간색이나 백색에 대한 집념이 강

하면서도 화각함의 순정적인 고운 색채로 대담하게 그

균형을 깨뜨렸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 실내에서 의복에

이르기까지 백색이 주조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소품이

긴 하나 화각함의 채색과 자수의 채색이 배합되었을 때

단조로운 공간과 생활에 생기가 돋게 되었을 것이다.”

2. 나전칠함

나전칠은 목물(木物)인 홍송(紅松)을 이용하여 초벌 생

옻칠을 한 모시와 한지를 바르고 생칠과 토분을 섞은 골

회(骨灰)를 사용하여 바탕을 만든 다음 , 옻칠을 더 올리

고 문양을 자개로 상감하는 것을 말한다 . 칠은 옻나무에

서 채취한 생옻을 용도에 맞게 정제하여 다양한 색상을

만들며, 자개는 전복·소라·진주조개 껍질을 얇게 가공

한 것을 사용한다.

삼국 시대 고분에서 칠화 기법의 것이 많이 출토된 바

있어 그 유래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 들

어와 나전칠기가 제작되고 그 유물이 지금까지 전해오면

서 , 이를 보는 세인들로 하여금 경탄을 못하게 하고 있

다 .

나전의 무늬는 국

화문, 당초문이 많

이 쓰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소나무 ,

대나무 , 사슴 , 학

등 십장생을 주제

로 하는 서정적인

도안이 현저히 부각되었다. 나전칠함은 패물함 , 관복함 ,

문서함 등 귀한 것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장식을

겸한소가구로 주로 이용되었다

가깝게 두면서 항상 어루 만져졌던 우리의 함 . 그렇기에

가장 정감 있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우리의 아름다

움이기도 하다.

니전 문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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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디자인연구사례

윤여항, 홍익대 미술대 교수 디자인 의도

우리 전통사회의 필수품이었던 함의 종류와 다양한 기

능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의 가능

성을 진단해 보고, 특히 전통 회화와의 접목 방향을 연구

해 보았다. 이 두 요소를 접목시켜 현대적인 감각에 맞

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적

인 면과 미적인 면을 함께 연구하여 실제 상품화에 적용

하였다 .

디자인 내용

전통함의 특징을 단순화 하면서 기능적인 형태에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발전, 접목시킴으로써 디자인을 마무

리하였다. 뚜껑에는 산수화나 당초문양을 인용, 기교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적용 분야

함은 예전에 비해 용도의 폭이 좁아지기는 했어도 아직

도 그 쓰임새가 요구되는 공예품이다 . 서양의 경우 , 오르

골(M US IC BOX)을 작고 귀엽게 상품화하여 관광기념품

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함을 작은 소품

으로 개발 , 관광기념품이나 장식을 겸한 소품으로 발전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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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식탁과 대별되는 것이 우리의 상과 소반이다 . 소

반은 부엌에서 사랑이나 안채로 식기를 담아 옮기는 쟁

반의 기능과 함께 식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 다리

가 있어 이중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서양의 식탁이 식사

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그대로 식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 우리의 소반은 일정한 공간 속에 항상 놓

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지

니고 있으며 , 소반의 등장으로 식당

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소반은 침실 , 거

실 , 식당이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공간

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편리한 다중적인

생활용구로 선조들의 기발한 생각의

소산인 동시에 우리만 의 독특한 산

물이다.

우리의 상은 조선조에 이르러

주거 공간이 평좌식의 생활을 하는 온돌방 구조로 정착

되면서 중국이나 서양의 가재 도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특징을 갖추게 되는데 소반이야말로 평좌식 주거 공간에

알맞은 규격의 대표적인 생활용구이다. 고려 때 불교 미

술의 영향으로 화려한 장식의 소반이 제작된 것과는 달

리 , 검소와 청빈을 앞세우는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는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소반도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으

로 변화되었으며, 사회 규범과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조

선조에 각계각층에서 사용된 생활용품인 만큼 그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소반의 일반 크기는 너비가 50cm, 높이가 25- 30cm 내

외인데 이는 양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표출해낸 수치이다. 용도에 따라 소반의 규격이

다양해지기는 하나 모두 운반하기 쉬운 규격을 벗어나지

않으며 , 더욱이 유기나 도자기 등 묵직한 그릇을 얹어 날

라야 하는 기능 때문에 소반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나

무를 선택하여 제작하고 목재의 연

결 부분도 튼튼하게 짜 맞추었기 때

문에 가는 다리가 무거운 반을 지탱

할 수 있는 역학적 구조로 되어 있

다 . 이예 따라 넓은 판재를 구할 수

있고 얇아도 터지거나 휘지 않는

은행나무 , 가래나무 , 피나무 , 호도나

무등이 이용되었다. 이 중 은행나무

는 좀이나 벌레가 슬지 않으며 탄력

이 있어 깊은 홈이 생기지 않아 좋은

재질로 취급되었다 . 또한 운반 기능을

위하여 기물을 놓는 천판이 밖으로 나와 별도의 손잡이

없이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 무게를 받치는

다리는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하되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유려함을 가하기 위해 운각을 끼웠다. 다리는 호족

(虎足), 구족(拘足), 마족(馬足)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죽절(竹節)이나 초형(草形)의 풍혈(風穴)을

달아 장식하였다. 이밖에 소반의 장식을 위해 표면에

생칠, 주칠 , 흑칠, 투명한 식물성 유칠 등

원형을 찾아서

상

장감 있는 식사 문화를 제공해 주는 우리의 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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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표면을 장식하였으며, 이러한 칠은 표면 장식의

효과 뿐 아니라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는 보존의 한 지혜

이기도 하였다 . 화려하게 단청을 올린 궁궐에서는 주

칠·흑칠의 소반이 주변의 장엄함과 조화를 이루나 , 일반

민가에서는 식물성 투명유를 칠하여 문지르고 닦아 윤을

낸 나무결이 살아 있는 질박한 소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처럼 비록 소도구라도 통일성 있게 생활 주변을 가꾼

선조들의 모습에서 예지를 엿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제작된 소반은 간결한 선과 면으로 이루어

져 있고 , 부분부분에 간략한 장식을 두어 단조로움에 변

화를 주고 있다 . 소반의 상판은 대체로 나뭇결의 아름다

움을 그대로 노출시켜 장식효과를 얻었던 것에 반해, 상

판을 받치는 다리에는 소반에서 가장 다채롭고 화려한

장식을 하였다. 공고상이나 풍혈반의 경우 판각에 장방

형 , 원형, 능형의 투창을 내어 기능과 장식을 겸하였는데,

투창에는 문살을 넣듯이 亞자문, 칠보문 등이 투조되었

다 . 통영반과 같은 방형 소반의 경우 , 상판과 다리 사이

에서 힘을 분산하는 역학적 기능을 하는 운각은 시선이

머무는 측면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초문, 나뭇잎문 , 화

초문, 박쥐문 등 다양하고 화려한 조각을 넣어 장식하였

다 .

소반을 구성하는 면과 선은 수평면이 수직선으로 교차

되는 건축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상판을 받치는 다

리는 지붕을 받치는 기둥과 같은 구조가 되어 목조 건축

의 안정감과 힘의 분산을 위한 역학적 배려가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기둥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밖으로 뻗치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드는 안오금을 주는 이치대로 소반

의 네 다리는 모두 밑으로 내려오면서 밖으로 벌어져서

힘을 고루 받도록 짜 맞추어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에

서 오는 경직된 느낌을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구성이 이

루어져 있다. 또한 선과 선이 이루는 직각의 날카로운

자극을 최소화 하고자 가장자리의 모난 부분을 죽여 부

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의 소반은 생산지, 생김새, 쓰임새 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생산지

● 나주반 : 꾸밈새는 없으나 견고하고 튼튼한 짜임과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투명한 생칠의 것이 주종을 이룸 .

● 해주반 : 화려한 투조 장식(연당초 , 모란 , 亞자)을

하여 복잡하고 화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소반

● 통영반 : 실용적인 구조로 조금 거칠게 양각 또는

투조로 장식되어 있으며 최근까지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소반

생김새

● 호족반 : 구부러진 동물 발 모양의 네 다리가 있는

소반으로 이 네 다리가 버티면서 안정감을 줌

●구족반 : 개의 다리처럼 상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아무런 장식선이 없고 굵어서 호족반에 비해 남

성적인 느낌을 주는 소반

- 130 -



● 단각반 : 한 개의 기둥이 반의 중심을 받치고 있는

소반

쓰임새

● 공고상 : 8각 또는 12각의 상판에 8각·12각의 다리

가 바로 붙은 구조로서 각부에는 화두창의 개구가 뚫려

있다. 개구 양쪽에는 방형 , 장방형 , 원형의 투창이 뚫리고

투창에는 亞자문, 칠보문 등의 투조가 장식되어 있다 .

● 과반과 곁반 : 정방형·6각형·12각형·연엽형 등

다양하며 다리도 그에 따라 조화되는 호족, 판각을 적절

히 써서 변화 있게 제작하였다.

● 궁중반 : 궁중에서의 각종 행사 때 사용된 소반으로

대부분 주칠을 했고 그 형태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 막소반 : 한 두 개의 통나무를 칼, 낫 , 자귀 등의 간

편한 도구로 깎아서 만든 원시적 형태의 소반으로 투박

한 원목의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지역적 특징

이 잘 나타나 있고

다리 형태도 다양하

며 기하학적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소반

은 오늘날 생산되는

각종 기물의 상판과

다리 형태에 활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새로운 장(場)을 넓

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우리의

상은 개인별로 각 접시를 쓰는 서양의 개인적 식탁 문화

와는 달리, 한 상에 음식들을 차려 놓고 여럿이 함께 먹

는 정감 있는 식사 문화를 통해 서로 억제하고 양보하는

민주적 훈련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싹트게 하는 매개체

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닌 문화적 가치는 실로 크

다 할 것이다 .판각의 장식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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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디자인연구사례

이봉규,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디자인 타겟을 외국인으로 하였으며 , 전통적인 소반의 이

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그 특징적인 요소를 응용한 주방

용품을 디자인하였다 . 사용의 편이성을 꾀하고자 운반과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했으며, 용도는 스테이크 팬이다.

재질은 알루미늄과 베이크라이트(Baicelite)이며, 표면은

실버스톤 수프라 코팅으로 ,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소반의 풍혈 문양을 응용한 착탈식으로 디자인했다.

디자인 개발 내용

자료 수집 분석 : 소반의 비쥬얼 이미지 맵

A:원반 B:원형(마족, 구족, 호족반) C:나주반

D:다각형(마족, 구족 , 호족반) E:해주반

F :공고상 G:연엽반, 단각반, 회전반 H:해주반

적용 분야

-쿠커, 튀김기, 주방용 저울, 스테이크 팬

-방향제 , CD 플레이어,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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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디자인연구사례

김군선, 용인공업전문대 교수 연구목적

상의 지역별 특징 및 형태를 파악, 현대 산업디자인적 요

소를 도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컨셉화 하는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향 및 범위

조선조 주방가구 중 소반을 중심으로 지역별(해주반, 통

영반, 자주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특징을 형태 , 구조,

재료별로 분류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찾았다.

연구내용

1. 상의 기본 개념 파악

2. 지역별 특성과 형태 분류

3. 심미적 특징

-지역별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다리 형태가 다양

-알맞은 비례와 형태미를 갖춤

-다기능의 소품 가구로도 사용 가능

-문양과 짜임 구조가 적합하며 견고함

-기하학적 형태의 다양한 변화(상판의 형태 등)

4. 현대적 측면의 디자인적 가치 평가

상 다리의 다양한 형태을 이용함으로써 현대적 디자인에

의 접목이 여러 부문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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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악기 가운데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이 타악기

이다. 타악기는 전부 32종이나 되고 그 가운데 북 종류

만도 18종에 이른다. 타악기는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편종, 편경, 방향과 같이 선율을 연주하는 고정 음률이

있는 악기와 농악놀이에 사용되는 징 , 꽹과리 , 북, 장구와

같이 고정 음률이 없는 악기로 나뉜다 .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를

이룬 선조와 역대 왕들의 현

정(賢政)을 기리는 노래로 편

종·편경·축(祝)·어 같은

아악기와 방향(方響)·당피

리·대금·해금·아쟁·장구

·징·태평소 등의 향악기

및 당악기 그리고 절고, 진고

와 같은 큰 타악기가 고루

편성된다 . 이들 악기는 댓돌 위에 편성되는 등가(登歌)와

댓돌 아래에 편성되는 헌가(軒架)로 나뉘어 제례 절차에

따라 교대로 음악을 연주하는데 , 웅장한 관현악의 어울려

그 어떤 음악보다도 독특한 음악성을 자아낸다.

징, 꽹과리, 북 , 장구 등의 타악기로 구성되는 농악놀이

는 명절이나 추수절과 같은 날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자 행해졌던 것으로 지금까지 면면

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농악놀이는 지난 1978년

4명의 젊은 국악인이 꽹가리, 장고, 북, 징 등 4개의 악기

를 사용하여 발표한 “웃다리 풍물-경기·충정 가락”을

계기로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통해 진일보

하게 되었다.

종묘제례악

- 편종은 중국 송나라에서 유입된 악기로 크기가 같은

16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의 두께가 얇으면 소

리가 낮고, 종의 두께가 두

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소리

가 높아진다 . 제례에 쓰이는

편종은 그림이나 장식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소박하고 질

박하게 만든 것을 사용하고

조회나 연향에 쓰이는 편종

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을 사용한다.

- 방향 : 크기가 모두 같은 철판 16개를 편종과 같은 순

위에 따라 벌여 놓은 악기로 살이 두꺼우면 음이 높고

살이 얇으면 그 음이 낮다. 조선 초기부터 행악에 편성

되었으며 지금은 종묘제례악에만 사용된다 .

-편경 : 편종과 함께 사용된 돌로 만든 진귀한 악기이다.

이 악기는 ㄱ자 모양으로 경돌을 깎아서 만들며 사용된

돌의 크기는 같으나 두께에 따라 그 음률의 높낮이가 다

르다. 편종이 사자로 틀을 받치고 있는데 반하여 편경은

흰 기러기를 쓰는데 이는 편경의 소리가 기러기처럼 청

아함을 상징한 것이다.

6.악기 원형을 찾아서
타악기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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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고와 진고 : 이들 악기는 고정 음률이 없는 타악기로

제례악에 주로 사용된다. 네모난 판 위에 놓여져 있는

절고는 제례악의 등가에 편성되며 , 네 기둥을 세우고 거

기에 횡목을 가로지른 틀 위에 북을 얹어 놓는 진고는

제례악의 헌가에 편성된다. 이밖에 이것들과 유사하게

생긴 것으로 좌고, 교방고, 용고, 중고, 건고, 삭고 , 응고

와 같은 종류의 북들이 있다 .

농악놀이

-징 : 정(鉦), 금정, 금 , 금라, 나 등의 여러 이름이 있으

며 대취타 , 종묘제례악 가운데 정대업 , 무악과 농악 등에

사용된다 .

-꽹과리 : 예전에는 종묘제례악인 정대업에서도 사용하

였으나 요즘에는 농악이나 무악 등에서 사용된다 . 농악

에서 그 음색이 강하고 높은 것을 수꽹과리라고 하여 상

쇠(上釗)가 치고, 음색이 부드럽고 낮은 것은 암꽹과리라

하여 부쇠(副釗) 치며, 농악 놀

이의 전과정은 상쇠의 지휘에

따라 진행된다 .

-장구 : 오른손에 채를 들고 치

고 왼손으로는 북 쪽을 친다

하여 ‘장고’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 또 공명통의 양쪽 머리는

크고 중간 허리는 가늘다 하여

‘세요고(細腰鼓)’라는 이름도 있

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무릎 위에 놓고 칠 정도로 작

았지만 고려 이후 크기가 커졌는데 이는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 대금 등과 같은 악기의 음색과 조화시키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고 : 매구북이라고도 한다 . 농악에 사용되는 작은 북

으로 손잡이가 없는 것고 있고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

다. 이 악기는 농악과 민속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타악기 중 우리 민중의 역동적인

삶을 소리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물놀이를 중심으

로 그 속에서 나타난 우리 전통 타악기의 특성과 상징성

에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

들을 살펴보면 가죽으로 만든 북과 장구 , 금속으로 만든

꽹과리와 징 등으로 재료에 있어 유기질과 무기질로 대

별되고 , 가죽의 연하고 낮고 둔한 울림과 징이나 꽹과리

의 강하고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다. 북, 장구, 꽹과리 , 징 등의 사물은 무속 음악과 농악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악기로 오랜 세월동

안 시각적인 예술로서의 성격이 짙었으나 사물놀이를 통

해 순수한 연주를 통한 소리의 세계를 창출하게 되었으

며, 더욱이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의 보급이란 차원에서

그 파급 효과는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악하

면 고리타분하고 축 늘어지는 음악이라는 우리의 선입관

을 국약이야 말로 우리 체질에 가장 알맞는 신명나는 음

악이 국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준 장본인이 바로 사물

놀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밀려오고 밀려가는 무수한 리듬 , 크고 작은 음

들의 행렬 , 쌓아 올려진 배음 위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꽹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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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함성 , 조이고 맺고 풀어 내리는 장단 속에 긴장과

이완의 자연스러운 대조를 이루는 사물놀이의 원리는 무

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그것은 동양 사

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이 사물놀이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사물놀이는 징, 꽹과리, 북 , 장구 등 대립

적이며 동시에 상호적 특성을 지닌 4개의 타악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배음을 울려 퍼뜨리며

빠른 속도로 음을 전달할 때 가죽은 부드러운 소리로 날

카로운 쇳소리를 달래고 감싸면서 서로 생극하는 사이에

목(木)과 화(火), 금(金)과 수(水) 등이 운행을 이루며 여

기에 삶의 목소리가 곁들여져 중앙의 토(土)를 이룸으로

써 오행을 완성케 된다. 즉, 쇳소리는 신을 부르는 하늘

의 소리이고 ,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북소리는 하늘과

평행을 이루는 자연, 즉 땅의 소리를 나타내며 여기에 더

해지는 사람의 목소리는 하늘과 땅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 이러한 천(天), 지(地), 인(人) 사상에

근본하는 우리 문화의 정신적 근간들이 생생히 살아 쉼

쉬는 음악이 바로 사물놀

이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 타악기

하는 생동감 있는 리듬

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

금 저절로 어깨춤이 나고

신바람을 돋구는 삶의 청

량제와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 타악기의 디자인적 접근과 접목은 눈에 보이는 형

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속성과 연상되는 이

미지 등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러나 학창시절

탬버린 , 트라이앵글 ,

캐스터네츠 등의 서

양 리듬 악기는 여러

번 다루어 친숙하지

만 정작 우리의 리듬

악기인 징, 꽹과리,

북, 장고 등을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

의 전통 악기를 디자

인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

설이 아닐는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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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 디자인연구사례

이봉규,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북의 일종인 ‘진고’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그 특징

적 요소를 응용한 문구류 디자인으로, 외국인 기호에 적

합하게 또한 제작 공정의 합리화 유도와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용도는 테이프 커터이며,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한 사출성형 제품이다.

디자인 개발

전통악기의 비쥬얼 이미지 맵

A:세로 부는 적 B:가로 부는 적 C:기타(훈, 나각)

D:비파, 아쟁, 월금 E:활 및 술대로 타는 악기

G:석부 H:목부 I:혁부 J:금부

적용 분야

-문진 겸 핀함 , 저금통 , 보온 받침대

-재떨이 , 테이프 커트, 시계

-타올걸이, 휴지걸이

-할로 플레이트, 가습기, 연필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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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 디자인연구사례

박선애, 대원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횡목을 가로 질러 틀

위에 북을 언져 놓은 형태로

가악에 사용된 진고에 관한 것

이다 . 진고는 비슷한 종류의 다

른 고와는 달리, 가죽과 몸통의

연결 부분이 독특하다. 다른 북들이 한 줄의 장식쇠가

달려 있는 반면 , 진고는 두 줄의 장식쇠가 엇갈려 박혀

있는데 이점을 쟁반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였다. 진고의

이미지 유입과 동시에 별도의 손잡이 없이 미끄럼을 방

지하며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재질

은 나무에 우리 고유의 문고리, 경첩 장식에 많이 쓰이는

장쇠로 장식하여 전통스런 멋과 품격 있는 쟁반을 만들

고자 하였다.

기대효과 및 적용범위

단순한 사각형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나무 재질과 장쇠

장식으로 우리 고유의 멋을 살렸다. 가운데 부분을 약간

파내어 전체적으로 낮게 처리, 올려 놓은 물건이 미끄러

지는 것을 방지하고 쟁반을 쌓아 놓기에도 편하도록 디

자인하였다. 정사각형 , 타원형 , 원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며 손잡이 부분에도 깊이를 주어 안정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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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악기는 악기를 만드는 주요 재료(金, 石 , 絲, 竹,

匏 , 土 , 革, 木)에 따라 , 대상 악기가 어떤 계통의 음악에

편성(악기가 아악, 당악, 향악 등 어떤 계통의 음악에 쓰

이는가)되는가 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또

한 현재 음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도 분류가 가능하며 ,

현악기의 경우는 연주 방법 즉, 활을 쓰느냐(아

쟁 , 해금), 술대로 타느냐(거문고), 손가락으로

타느냐(가야금, 월금 , 향비파 , 당비파), 채로 치

느냐(양금)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한다.

현악기는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으로 , 서양의 현악기는 금

속성의 줄을 사용하나 우리의 현악기는 대부분

명주실로 꼰줄을 쓰고 양금의 경우만 금속성의 줄을 사

용한다. 다음에서 연주 방법에 따른 현악기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1. 활을 쓰는 악기

● 아쟁 :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찰현악기로 국악기 중

가장 낮은 음역을 가진다. 원래 7줄이었지만 , 음역 확대

를 위해 9현 아쟁도 사용되며, 이보다 몸체가 작은 8현의

산조 아쟁도 있다 . 몸체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며, 줄의 재

질도 명주실 대신 철선 또는 나일론 줄로 대체한 것이

있다.

● 해금 : 해금은 삼현 육각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

의 합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악기 가운데 하나로

약간 비성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 해금은 조선

성종 이전에는 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가볍게

짚되 음정의 거리에 따라 넓게도 짚고 좁게도

짚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경안법에서 역안

법을 연주법을 변화하여 거문고처럼 표현력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주 기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울림통은 원래 대나무

로 만들지만 요즘은 단단한 나무로 깍아서 만

들며 줄은 명주실, 활대는 말총으로 제작된다.

2. 술대로 타는 악기

● 거문고 : 술대로 줄을 치거나 떠서 연주하는 악기는

거문고 뿐이다 . 거문고의 형태를 살펴보면, 앞판은 오동

나무, 뒤판은 단단한 밤나무로 만든 몸체 위헤 명주실로

꼰 6줄과 회목으로 만든 16개의 괘가 얹어져 있다. 대부

분의 악기가 수직의 자세로 세워질 때 연주되는데 반해

거문고는 사람의 무릎 위와 땅바닥 위에 눕혀질 때 비로

소 연주할 수 있다. 무릎 위에 잠들어 있는 어린 아이

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편안하고 따뜻한 손길을 연상케

하는 거문고 연주는 선비들에 의해 많이 행해졌는데 , 이

는 편안하게 누워서 소리내는 거문고의 속성이 시끄러운

세상을 멀리 하고 자아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선비 사

상과 일치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원형을 찾아서

현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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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가락으로 타는 악기

● 가야금 : 가야금은 순수 우리말로

‘가야고’라고도 한다. 가야금은 정약가

야금 , 산조가야금 등이 있으며 , 산조가

야금은 거문고처럼 상자 모양으로 만

들지만 정악가약금은 오동나무의 뒷면

을 배(船) 모양으로 파서 만든다 . 이렇

게 된 몸체의 아래 끝에 양(羊)의 귀

모양의 양이두(羊耳頭)가 있는 것이 특

징이다. 12줄로 된 가야금은 거문고의

음색이 웅장하고 남성적인데 비해 조금 가

냘픈 음색으로 여성적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즐겨 탔다.

● 월금 : ‘월금’이라는 이름은 공명통이 달처럼 둥글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 이

종류의 악기가 보이며 , 월금이 향악에 쓰여졌으나 현재는

다른 비파류와 함께 연주법을 잃었고 그 악기만이 전해

온다.

● 당비파 : 향비파가 곧은 목인데 비해 당비파는 굽은

목(曲頭)에 4줄로 되어 있다. 당비파의 연주법은 당악을

연주할 때는 발목으로 타고 향악을 연주할 때는 가조각

을 오른손 손가락에 끼고 탔는데 지금은 악기 연주법도

상실한 채 악기만 전해지고 있다 .

4. 채로 치는 악기

●양금 : 대부분의 현악기가 손가락으로 퉁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데 반해 양금은 철현(鐵絃)을 사용하고 채로

쳐서 연주한다 . 양금은 이름 그대로 서양금을 일컫는 악

기로 우리나라에는 18세기 초에 들어왔다. 이 악기는 맑

은 음색을 가져 애상(愛賞)되어 왔다.

한국의 전통 악기라 하면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는 전근

대적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현악기는 악기를 구성하는 면과 선 등에서 조화를 이루

고 있으며 , 소리의 울림판과 현의 개수 배열에 따른 비례

감 등에서 현대 디자인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 현악기의 기본 형태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디자

인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서양의 현악기인 바이올

린과 첼로 등을 미니어츄화(miniature) 하여 인테리어 소

품 등으로 활용한 사례에서처럼 우리의 현악기도 소품화

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값싼 상업화만을 추구하

여 우리의 전통 악기를 조악하게 그려내지만 않는다면...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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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기 디자인연구사례

이봉규,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손으로 타는 악기인 ‘월금’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그

특징적인 요소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 외국인 기호에 적합

하고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며 사용 기능의 편리성을 도

모했다 . 재질은 플라스틱이며 사출 성형으로 제작한다 .

디자인 개발

전통악기의 비쥬얼 이미지 맵

A:세로 부는 적 B:가로 부는 적 C:기타(훈, 나각),

D:비파, 아쟁, 월금 E:활 및 술대로 타는 악기,

F :손가락으로 타는 악기 G:석부 H:목부 ,

I:혁부 J:금부

적용 분야

-벽시계 , 시계겸 부착용 집게

-옷걸이 겸 옷솔

-인슐린 주사

-컴퓨터 악세사리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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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기 디자인연구사례

김군선, 용인공업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목적

우리 현악기의 종류 특징 형태 등을 파악, 현대 산업디

자인적 요소를 도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컨셉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향 및 범위

현악기의 종류별 특징을 파악하고 사용된 재료와 특징

과 각 악기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디

자인 요소를 찾고자 했다.

연구내용

1. 심미적 특징 : 현악기는 문지르고 때리고 퉁기고 두들

겨서 내는 소리로 음을 통한 청각의 심미성을 지니고 있

다. 또한 악기의 크기와 형태 , 재질감등에서도 미적 특징

을 찾을 수 있다 .

2. 디자인적 활용 가치 : 월금을 이용한 벽장식 시계 , 가

야금과 거문고의 기본 형태를 이용한 다리미판, 해금을

이용한 조명등의 디자인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서양

악기에 밀려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국악의 소리

와 생김새를 자주 접함으로써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찾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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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용 스탠드

아이디어 스케치

조명설치

각도조절

알미늄

무게지탱

조절장치

해금을 이용한 조명등



흉배는 조선 왕조의 관료, 왕 및 왕족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던 표상이다 . 이러한 표장 제도는 상하의 차등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계급의 서열과 동서(문관 ,

무관) 양반에 따라 각기 다른 문양을 정해 사용했다 . 흉

배와 구별하여 임금과 왕비, 왕세자의 옷에 붙인 보(補)

라는 것이 있으며, 흉배가 사각형인 것과는 달리 둥근 모

양을 하고 있는데 , 이는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

은 네모지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임금은 하늘, 그가 거느

린 신하와 백성은 땅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흉배는 조선

왕조 오 백 년을 통치했던 권력 집단의 위계를 가르는

표상물이며 또한 비단에 다양한 문양을 면밀하게 수놓아

관복을 아름답게 한 독립된 장식물로 심미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만한 대상이다 .

국내에서의 흉배 사용 배경을 살펴보면, 흉배에 관한 최

초의 논의는 세종 때 있었으나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는 당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신하들의 반대가

있어 무산되었다가 단종 때 3품 이상의 문무관 상복에

흉배를 붙이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정착케 되었다. 이

렇게 정착된 흉배 제도는 연산군 때 개정되어 기존에 3

품 이상의 당상관만이 사용했던 것을 1품에서 9품에 이

르기까지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사

슴 , 거위 , 기러기 등의 동물이 흉배에 이용되어 중국의

흉배와는 다른 독자적인 흉배 문양의 양식을 보여준다 .

그러나 이 때 사용된 실물 흉배가 발견되지 않고 연산군

이 폐위되는 바람에 그 시행 여부를 자세히 알 수는 없

으나 중국의 모방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양식을 지향했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흉배에

사용된 문양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1. 왕가의 보 (補 )

용과 봉황은 가상의 신성한 동물로 예로부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용은 깃이 달린 새, 털 있는 짐승, 비

늘이 있는 물고기, 껍데기가 있는 개각류(介殼類)를 망라

한 동물의 우두머리이며 용 아래 조류로 봉황이, 짐승으

로 기린과 백택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왕세자

의 보에는 용을 , 왕비와 왕세빈의 보에는 봉황을, 대군의

보에는 기린을, 왕자와 군(君)의 보에는 백택을 각각 수

놓았으며, 이밖에 공주와 옹주의 보에는 수(壽)자를 수놓

았다. 또한 용의 발톱수에 따라 오조룡, 사조룡, 삼조룡

왕비 원삼에 착용했던 봉황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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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복식 장신구 직물류 원형을 찾아서
흉배 보



등으로 구분하여 왕과 왕비는 오조룡보, 왕세자와 왕세빈

은 사조룡보, 왕세손과 왕세손빈은 삼조룡보를 사용하였

다 . 이렇듯 흉배 문양의 배경에는 정연한 위계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2. 문무관의 흉배

종친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신수(神獸)를 사용했으나

문관은 문(文)을 상징하는 날짐승을, 무관은 무(武)를 상

징하는 달리는 짐승을 흉배에 사용함으로써 각기의 직무

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를 논하고 백관(白官)을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억울한 일을 관장하는 사헌부의 우

두머리인 대사헌은 옥송평정(獄訟平定)을 뜻하는 해치(옳

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하늘의 신성스런 동

물)를 문양으로 채택 사용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조호란

등 국난기에 흉배 착용이 일시 중단된 적은 있으나 그밖

의 시기에는 계속 착용되었다. 영조 때 문관 당상관은

운학 흉배를, 문관 당하관은 백학 흉배를 사용하게 하였

고 , 고종 때 문관 당상관과 당하관은 각각 쌍학과 단학

을 , 무관 당상관과 당하관은 각각 쌍호와 단호를 사용케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1910년까지 시행되었다 .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학을 일괄하여 당상관의 문양으로

정한 것은 , 명나라 1품관의 학을 우리 나라 당상관 3품

이상의 문양으로 채용함으로써 명나라의 관위와 대등하

거나 우위에 서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조선조의 흉배에

관한 내용은 현존하

는 그 시대 공신들

의 초상화를 통해

그 변천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반과

품의 구별이 엄격히

나타나지 않고 사실

적 요소보다는 대담

하게 색면으로 구름과 동물 꼬리 형상을 암시하는 현대

의 추상화 같은 흉배들도 있어 흉배의 법제가 아주 엄격

하게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흉배 문양

의 규정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첫째, 화원이 기존 흉배 양식을 무시하고 독창적인 안목

으로 문양을 창작하여 그렸거나 둘째, 연산군 때 흉배 문

양을 사슴, 돼지 , 거위 등으로 개정하라는 사실이 있었음

을 감안할 때 이것에 의한 또 다른 결과로 볼 수도 있으

나 이 둘 다 명확하지는 않다 .

흉배는 계급의 표시가 되는 주 도안을 중심으로 구름·

여의주·파도·바위·물결·불로초·물방울·꽃·완자·

해·달·산 등을 수놓았으며, 주 도안을 따로 만들어 그

동물만 교체하여 붙이면 품계를 나타낼 수 있어 흉배 하

나에도 실용성을 꾀했는데 이것은 자수가 단시일 내에

완성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시사해 한다 . 흉배 양식의

변화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흉배의 표현 문양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무관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쌍호 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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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나, 후기에는

도안화되는 경향이 짙다.

-전기에는 공작, 학 등과 모란, 구름 등이 대등하게

구성되어 비중이 비슷하지만 후기에는 학 문양이 중심

부에 크게 자리잡고 작게 자리한 물결 , 바위, 산 , 구름 등

이 역동적이며 강 하게 표현되어 있다 .

-보조 문양인 물결 , 바위 산 등의 장생문이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

-전기에는 학이 불로초를 입에 물지 않고 엇비슷하게

아래위로 자리한 모습이 많으나 , 후기 에는 상하 대칭으

로 자리한 학이 불로초를 입에 물고 있다 .

-전기에는 구름이 띠 모양이나 후기에는 뭉게구름으

로 나타난다 .

-호랑이는 전기에 몸에 대를 두른 한국 호랑이의 모

습이나 후기에는 몸에 반점이 찍힌 표 범의 모습이다.

-전기에는 대체로 황색 바탕에 동색계 또는 청록계의

색실을 구사하여 바탕색과 조화를 이 루고 있으나 후

기에는 바탕색이 청색으로 바뀌고 백색과 홍청계 원색

실을 구사하여 강한 명도 대비가 눈에 띤다 .

흉배는 단순히 생각하면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

으로 볼 수 있으나 그곳에 스며 있는 사상은 동양사상의

근간을 형성하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흉배

를 통한 상상적인 사상의 폭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며,

이를 형상화 한 조형의식과 미적 감각은 실로 탁월하다

할 것이다. 흉배에 나타난 여러 문양과 그 상징성을 구

시대적 유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새롭

게 구현한다면 여러 디자인 부문에서의 그 활용폭은 상

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당상관이 착용했던 쌍학 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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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 디자인연구사례

박일, 태성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흉배에 나타난 역동적인 이미지와 구름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하고

자 한다 .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 관광객을

위한 축구공에 한국의 전통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적

용하였다. 또한 가벼운 느낌의 구름 문양을 안경 디자인

에 적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 내용

대부분의 흉배에 나타나 있는 구름 문양을 디자인의 테

마로 선정하여 2002년 월드컵의 개최와 더불어 축구공에

구름 문양의 이미지를 접목하여 동적인 이미지와 한국적

인 전통성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적용 분야

공의 둥근 모양은 동적인 느낌이 매우 강하다. 구름 문

양이 디자인된 축구공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의 홍보와

더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의 기능과 함께

한국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다른 운동 종목의 공

에도 디자인의 응용이 가능하다. 작은 공으로 디자인하

여 열쇠 고리 및 기념 세트 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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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및 축구공

아이디어 스케치



흉배 디자인연구사례

김종식 ,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흉배,보의 형태 및 문양 패턴의 특성을 고찰하여 주거

공간에 필수적인 문손잡이로 유도 전개하여 새로운 이미

지와 전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실용성과

미적 가치 , 그리고 부가가이를 높이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내용

흉배수본판(胸背繡本板), 보판(輔板) 등을 원이나 사각

형 문손잡이로 응용하고 문양 패턴을 삽입시켜 국적 있

는 디자인으로 유도 , 개발, 전개하였다 . 기능적인 측면에

서 볼 때 문손잡이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형, 사각

형의 형태를 입체적 판재(sheet)로 개발하고 문양의 형태

는 엠보싱이나 투조 작업 등을 하여 전통적인 이미지가

풍기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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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 분야

문손잡이

아이디어 스케치



한국 복식은 아한대성 기후로 삼한사온이 계속되는 자

연 조건과 북방 유목민의 문화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저고리와 바지가 분리된 알타

이계 복식을 근간으로 하기 때

문에 실용적이고 활동적이다 .

삼국시대 이후 특수 계층을

중심으로 중국 복식이 차용되

기는 했으나 왕조차도 편복으

로는 우리 전통의 바지와 저고

리를 입었으며, 일반 고유 복식에

있어서도 기본형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구려 고

분벽화를 살펴보면, 왼쪽과 오른쪽 등 일정치 않았던 저

고리의 여밈이 이 때부터 오른쪽 여밈으로 고정되었으며,

바지의 경우 귀족층에서는 바지통이 넓고 긴 것을, 하류

층에서는 바지통이 좁고 길이가 짧은 것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복식은 원(元)나라에 고려가 복속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저고리가 짧아지고 소매통도 좁

아졌으며 그러면서 옷고름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려의 복식은 일반적으로 소매가 매우 길었으며 말기에

는 이중깃을 단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형태의 옷은 조선

초기(16세기)까지 이어졌다 .

고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조선의 복식은 점차

독자적 체제를 정리 완성해 갔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일어난 사회 변혁은 민족 복식의 형성과 다양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특히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르러서는

왕조 체제가 재정비되고 문화 예술이 진흥하여 양반과

상민의 질서가 혼란해진 데다

가 사치 풍조가 겹쳐 우리 옷

의 미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짧은

저고리와 풍만한 치마 등이

등장하였는데, 이 때가 현대

한복으로 이어지는 복식 전통

이 완성된 시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민의 복식은 까다로운

금제 때문에 비단이나 염색한 옷을 입지 못하고 바지와

저고리를 입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화려한 배색의

의복은 경축일이나 특별한 날, 명절 등에 한에서만 허용

되었기 때문에 자연이 흰색이 대중 옷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

남자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 왕의 제복, 신하들이 입었던

관복, 서민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민복의 경우, 조

선 말에 이르러 도포 착용이 상민층에게까지 보편화되었

으나 도포가 비활동적이라 하여 고종 때 이르러 좀더 단

순화된 겉옷인 두루마기가 평상시의 예복이 되었는데, 이

는 조선 중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실학 사상이 복식 문화

에 영향을 줌으로써 실용성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 저고리의 변화를 보면 , 저고리 길이가 짧아짐

에 따라 목판깃으로 바뀌고 안섶, 겉섶 , 무가 넓어지고

품도 넓어졌다. 조선 중기에는 목판깃이 당코깃으로 변

하고 무도 없어졌다 . 이러한 변화는 계속되어 후기에는

민간 혼례복인 녹의홍상(綠衣紅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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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코깃이 동그래깃으로 변하여 현재 남자 저고리로 정착

되었다. 바지의 경우 , 넓은 바지를 입을 때는 바지가 흘

러내리지 않게 허리띠를 매었고 대님으로 발목을 묶었으

며 , 통이 좁은 바지는 주로 일할 때 입었는데 여름철에는

무릎 길이의 잠방이를 입기도 하였다.

여자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 먼저 왕비의 복식은 치적의

(稚翟衣)를 제도화한 것으로 일반 예복에는 원삼, 활옷 ,

당의 등이 있었으며, 예복으로 성장(盛裝)할 때는 회장저

고리에 스란 또는 대란치마를 입고 치마 안에 무지기와

대슘치마를 입었다 . 그러나 일반 여복은 저고리와 치마

가 주축을 이루었다. 여자 저고리도 대체적인 형태 변화

는 남자의 것과 같았으나 깃, 도련, 소맷부리의 선이 고

려 말에서 조선조로 오면서 삼회장 저고리가 된 것이 여

자 저고리에서의 독특한 변화이다 . 조선 중기(임진왜란)

전후를 기점으로 저고리 길이가 점차 짧아졌으며, 저고리

삼작이라 하여 속적삼·속저고리·저고리를 겹쳐 있었는

데 , 속적삼은 훗날 백이적삼이나 모시적삼이라는 여름 겉

옷을 탄생시키기도 헹다. 이처럼 속옷이 겉옷이 되는 현

상은 복식 유행의 재미있는 한 예라 할 것이다. 또한 조

선시대의 치마는 신분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

양반 부녀자의 치마는 넓고 길었으며 치마에 금직이나

금박을 놓은 스란단을 대었다. 일반 부녀자는 민치마를

입었고 하속배는 두루치라는 치마를 입었다. 두루치는

민치마보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 속바지가 보일 정도

였다. 또한 속옷이 발달하여 속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둔부를 부풀렸기 때문에 폭 넓은 치마가 필요케 되었으

며, 이에 따라 여자 치마는 독특한 실루엣을 갖게 되었

다.

조선시대 일반인에 대한 복식이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것에 비해, 기녀들은 복식에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지

않고 복식 사치를 누렸기 때문에 일반 부녀들은 기녀의

복식을 선망하여 흉내냄으로써 나라에서는 이를 금했다.

이처럼 기녀의 복식 사치가 부녀자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남자들의 복식 심리마저 자극하여 기녀

의 사치한 복식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기녀

복식이 조선 시대 여성 복식을 전반전으로 이끌어 갔다.

조선 후기의 여성 복식 풍속은 양반 복식을 입으려는 바

램에서 천민 계급인 기생 복식을 선망하는 방향으로 점

차 변화하였으며 , 상향성에서 하향성으로 복식 심리가 전

환해 왔음을여

보준다 .

우리의 한복은

바지와 치마, 저

고리 등 그 모양

새에서 느낄 수

있듯이 부드러운

곡선의 유연한

아름다움은 물론,

넉넉함과 융통성

을 보여준다. 뫼비우스띠를 연상케 하는 한복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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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딱 맞도록 치수를 재어

옷을 짓는 서양의 양복과 달

리 , 우리의 한복은 저고리는

옷고름으로, 바지는 허리춤으

로 , 치마는 어깨끈과 치마끈으

로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이는 정확성, 객관성, 합리성

을 특성으로 하는 서구적 개

념의 과학성과는 달리 , 그때그

때의 상황에 따라 최적값을

찾아가는 퍼지적(원뜻은 애매모

호함. 최근 최첨단 기술에 애매모호함을 이용한 퍼지이

론 , 일명 인공지능이론이 활발히 응용되고 있음) 특성을

우리 한복이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람의 신체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신축성을 갖고 있다 . 따라서 정확하

게 자로 잴 수 없는 것을 재고자 하는 서양의 양복보다

우리의 한복은 합리성을 넘어선 산물로서 융통성과 유연

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옷에 몸을 맞추는 서

양의 양복과 몸에 옷을 맞추는 우리의 한복을 비교할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며 인간중심적이라고 생각하

는가? 더욱이 몸에 딱맞게 입음으로써 체형을 드러나게

하는 서양의 양복과는 달리, 몸매의 결점을 감출 수 있는

우리의 한복은 포용하고 감싸는 미학마저 지니고 있지

않은가?

또한 한복 바지는 앞 뒤 자유자재로 돌려 입을 수 있다.

이는 한복 바지의 재단방법이

직사각형의 한 쪽 끝을 180도

비틀어 마주 붙인 다음 대각

선으로 잘라 양쪽 바지 가랑

이를 만들리 때문이다 . 이는

뫼비우스 띠의 개념과 같은

이치인데 이것은 전후좌우가

없는 하나의 면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뫼비우스의 띠

는 방향이 없는 비정향성을

띤다 .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의 구

조가 이 띠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미 발견

했다. 한복 바지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수 백년 전에

이 띠의 원리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실용화했음을 반증

해준다 . 즉, 선조들은 인간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이에

적합한 옷을 지어냈던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복식은 식생활, 주생

활과 함께 기층 문화의 알맹이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문

화 요소이며 , 때로는 수수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한 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민중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요사이 생활 한복이라

하여 우리의 한복을 입는 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는 반가운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그러나 한복의

진정한 미와 그 가치를 알고 입는다면 우리의 한복은 세

계 속의 한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런지...

설빔으로 유아들이 많이 입던 까치 두루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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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디자인연구사례

류창희, 경기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우리 복식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제품으로

P.C.P(Por table Cellullar Phone)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한

복의 우아한 선과 아름다운 색을 이용한다면 세련된 디

자인 제품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디자인 내용

P.C.P 디자인에 한복의 선과 색을 적용하였다. P .C.P의

기본 형태는 한복의 유연한 선을 적용하였으며 , 색과 기

능 버튼의 형태는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던 화려한 의복인

‘활옷’의 색채와 무늬를 사용하였다 . 또한 다양한 색상의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 버튼은 고무 재질로 처리하였다 .

적용 가능 분야

-휴대용 전화기나 무선 호출기

-필기구 등 각종 문구 제품

-한복의 색상과 무늬를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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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디자인연구사례

박일, 태성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저고리의 깃 모양은 한복의 옷매무새에 매우 예민하게

작용하였다. 깃의 모양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초기에

는 넓이가 10.5cm 정도였으나 조선 중기에는 길이와 넓

이도 좁아졌고 목판 깃에서 당코 깃으로 변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저고기 깃의 여밈에 으해 나타나는 형태 및

이미지를 커피 메이커에 적용, 친근감을 주는 전통성을

부여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내용

커피 메이커는 주로 주방에 위치하고 저고리의 깃 이미

지도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커피 메이커를 통해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전통 이미지를 함께 접목하여 기

대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

디자인 적용 분야

각종 가전제품 및 주방용 기기 제품에 디자인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한복의 이미지를 따뜻한 우리의 정서에

접목하여 디자인의 기대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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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옛 여인들의 몸

치장 가운데 대표적인

패물인 노리개는 매듭

과 함께 저고리의 겉

고름이나 안고름, 치

마허리 등에 차고 다

님으로써 우리 의상의

단조로움에 구심점을

주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노리개의 기원은 확

실하지 않으나 삼국시

대의 요패(腰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된다. 삼국시대에는 저고리에 해당하는 상의가 길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둘렀으며 이 허리띠에 갖가지 장식품를

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패이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에 이르러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져 옷고름을 여미게 됨

으로써 옷고름에 찰 수 있는 노리개(금속이나 옥석으로

된 물형에 매듭과 술을 달아 늘어뜨리는 일종의 垂下飾)

로 변형된 것으로 본다.

노리개의 구성을 보면, 노리개는 주체가 되는 패물과 종

속물로 나뉜다. 주체는 금·은·주옥·산호, 칠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정사각형·마름모꼴·원·꽃·나비 모

양 등으로 꾸미고 쌍희자·수자·용·불로초 등의 길상

문양을 장식한 공예 조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체의 형

태(예 : 투호삼작노리개 , 바늘쌈노리개)와 재료(예 : 옥삼

작노리개, 밀화삼작노리개) 또는 재료 및 형태 등을 아울

러(예 : 은파란투호삼작노리개, 은파란대삼작노리개) 노

리개의 명칭이 결정된다. 또한 삼작의 경우 큰 것은 큰

것끼리 ,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한 벌로 만들며 큰 것은

대삼작 , 중간 크기는 중삼작, 작은 것은 소삼작이라 부른

다. 종속물은 띠돈, 매듭, 술, 끈목 등을 말하며 주체를

보다 아름답게 장식해준다 .

종속물의 하나인 띠돈은 최상단에서 단작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삼작인 경우에는 세 개의 주체를 따로 연결한

끈을 한 곳에서 정리하여 뒷면에 마련한 고리로 고름에

걸게 되어 있다. 재료는 금·은·비취·산호 등이며, 형

태 역시 사각형·원형·나비형·꽃형 등 다양하다. 띠돈

에도 문양을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더했다.

매듭은 주체를 중심으로 상하에 있으며 색깔은 홍, 남,

황 의 삼원색을 기본색으로 하고 이밖에 분홍 , 연두, 보

라, 자주 , 옥색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 매듭은 노리개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했는데, 크고 호화로운

대삼작이나 중삼작에는 단순한 것을 , 작고 귀여운 소삼작

에는 국화매듭·가지방석매듭 등 큼직한 매듭과 중간 크

기의 매듭 및 작은 매듭을 번갈아 썼으며, 금삼작이나 은

삼작처럼 무거운 것에는 중간 크기의 매듭을 사용했다.

매듭의 종류에는 대차매듭 , 소차매듭 , 나비매듭, 벌매듭 ,

노리개 패용을 엿볼 수 있는 ‘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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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노리개



매화매듭 , 생쪽매듭, 딸기매듭 등이 있으며 , 노리개에 활

용된 매듭은 매듭을 풀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금단의 상

징으로 처녀성이나 정결을 상징하기도 했다.

술이란 기·보(褓)·띠 따위의 둘레나 끝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을 말하는데 유소(악기의 한 종류)

와 노리개 등은 매듭만으로는 그 비례가 맞지 않고 술이

있어야 전체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여

러 종류의 술 가운데 딸기술(술을 8묶음 ,

12묶음으로 나누어 차례로 엮어서 가운

데에 작은 싱을 박고 조여서 만듬), 봉술

(나무나 종이로 술의 머리를 반구형을

만들어서 금색 물을 들인 뒤 술과 같은

색의 꼰실로 망을 떠서 입히고 그 밑에

술을 늘어뜨리거나 , 술의 머리를 상아나

흑단, 석각뿔로 둥글게 깎아 만들어서

그 밑에 술을 늘어뜨림), 끈술(노리대의

매듭을 맺는 동다회와 같은 끈목으로 원

하는 길이의 두 배로 여러 겹을 만든 후

반을 접어 중심부를 끈목으로 엮어서 만든

술) 등이 노리개에 주로 사용되었다.

끈목은 띠돈·주체·매듭·술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실

을 두세 가닥 또는 여러 가닥 합하여 꼬거나 짠다 . 폭이

넓은 광다회(廣多繪)와 끈목의 둘레가 둥근 원다회(圓多

繪)가 있는데 노리개에는 원다회가 쓰였다.

무언가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장식 본능의 발현, 인간이

발견한 공간을 메꿈으로써 안도감과 질서를 얻고자 하는

바램, 주술적·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며 그 형상을 사실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 생존의 안락과 안녕

을 기원하고자 생성된 문양은 실제 또는 공상적 물상의

양식화 된 형태로서 시대적, 사회적 질서 속에 전개된 조

형 단위로 그 장식 형태 및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노리

개에서도 자연문(구름, 해, 돌, 산, 물 등 장생문), 식물문

(고추 , 가지, 포도, 연꽃, 대나무), 동물문

(박쥐 , 거북 , 원앙 , 나비 , 학), 기물문(투

호, 방아다리, 표주박 , 도끼, 자물쇠, 벼

루), 기타(쌍동자, 길상어문) 등의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었다.

시문된 문양이 함축하고 있는 뜻을 살

펴보면 먼저 고추나 가지 등의 식물문이

시문된 노리개는 득남을 희구하는 뜻에

서 찼으며, 대나무는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를 상징하여 노리개 뿐만 아니라 여

인의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물문

에 속하는 투호 노리개는 투호 놀이를 할

때 사용되는 호(壺)에서 그 형태가 유래

한 것으로 은을 재료로 한 것이 많으며 , 표주박 노리개는

세 개를 한 데 묶어 만든 것으로 삼천수(三天壽)를 상징

한다. 또한 도끼가 시문된 것은 천연두를 면한다는 뜻에

서, 자물쇠는 출산과 축재를, 벼루는 학문이나 벼슬을 상

징하는 것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동물문의 경우 , 박쥐는

낙지발 노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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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의 복( )이란 음이 복(福)과 같아 오복을 가져다 주

고 강한 번식력이 있어 다산을, 거북은 영생 장수를, 원

앙은 부부의 금실과 자손 번창을, 학은 청렴하고 곧은 기

백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시문되었다 . 나비문은 상징

적 의미는 강하지 않으나 화려한 형태와 여성적인 느낌

때문에 노리개의 소재로 알맞아 많이 사용되었으며 상류

층보다는 평민층에서 애용하였다.

저고리의 겉고름이나 안고름 , 치마허리에

차는 노리개는 계절과 옷 색깔에 따라 그

패용이 각기 달랐다. 봄과 여름에는 옥이

나 구슬로 된 색이 엷은 단작노리개를, 가

을에는 옥이나 구슬로 된 삼작노리개를,

겨울에는 자마노와 밀화 등의 삼작노리개

를 착용하였다 . 또한 흰 옷에는 옥 또는

비취노리개와 옥장도와 같은 단작노리개

를 , 색깔 있는 옷에는 각기 색깔이 다른

삼작노리개를 찼다. 노리개의 착용은 원칙

적으로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삼작

노리개는 궁중의 왕비와 세자빈 또는 왕의

후궁, 외명부(봉작된 관리의 부인), 공주와

옹주, 종친의 부녀와 양반 부인에

한하였고 순금제 노리개는 왕족에게만 패용이 가능하였

다 . 노리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상류 사회 부유층에

서만 착용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재산과 지위를 과시하

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

치풍조가 만연되고 사회규

율이 해이해진 이후 노리개

착용은 보편적인 장식 수단

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

결과 대삼작노리개는 주로

궁중에서, 중삼작노리개는

궁중 혹은 상류 계급에서,

소삼작노리개는 젊은 부녀

와 어린이들이, 단작노리개

는 서민들이 이용하였다.

노리개는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해준 장신구로 한

복의 색채 조화는 물론 , 주체를 포함한 위 부분과 아랫부

분의 수식한 술과의 비례가 저고리와 치마 길이의 비례

와 같아 보이므로 옷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

을 연출한다. 더욱이 자수로 문양을 놓은 많은 노리개들

은 섬세한 기교와 화려함이 돋보이며, 수를 놓은 옛 여인

들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향기가 흠뻑 배어 있다. 또한

노리개는 이러한 장식성 외에 실용적 가치도 높다. 색채

가 다양한 듯하면서도 아름답고 단순하면서도 단아한 멋

을 지닌 노리개는 장도와 향집을 겸할 경우에 매우 실용

적인 장신구로 탈바꿈한다. 전통 공예로서 몇몇 기능인

에 의해 노리개가 보존되고 전수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의 활용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생활 한복의 착

용 증가와 더불어 노리개의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고 이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면, 노리개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조형 솜씨가 전승되고 재창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충향갑 딸기술 노리개

천지인을 상징하는 은심작 노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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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개 디자인연구사례

이진구,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향 및 의도

-노리개의 형태와 장식적인 문양, 색채 등을 응용하여

현대 디자인에 접목

연구 내용

ㄱ. 노리개를 응용하여 용기의 뚜껑 및 형태로의 전개

ㄴ. 노리개를 응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장식적인 단추

의 디자인 전개

ㄷ. 노리개를 응용하여 티스푼 디자인에 적용

연구 품목의 특징 분석

1. 전통 소재 : 조선 시대의 칠보 노리개

2. 미적인 면 : 노리개의 형태, 문양, 색채 장식등

3. 기능적 면: 용기의 형태 및 단추 기능으로의 유도

4. 형태

적용 분야

-화장품 및 기타 고급 용기 디자인

-단추 및 티스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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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티스푼

ㄴ. 단추

ㄱ. 용기뚜껑 및 용기형태



노리개 디자인연구사례

김애숙,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향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통의 이미지와 정서를 일깨우

고, 전통과 현대의 맥을 잇는 계기를 만들고자 전술한 침

구, 노리개, 상보, 자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대,

소재, 문양 , 색상 등의 자료 정리 및 이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독특한 개성의 발견과 그 보완점을 찾아 재구성

하여 현대 실생활용품에 맞도록 접목시킨 새로운 디자인

형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 노리개의 경우는 그 형태 및

색상을 스카프 디자인에 응용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노리개의 의미

-노리개의 특징

-노리개의 디자인 요소 추출 및 디자인 시도

디자인 의도

노리개의 형태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섬유 제품의

문양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구성하여 형태를 변형하였

다. 전통 매듭의 선을 이용,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고 노

리개 중 ‘옥향갑단작노리개’와 쪽머리에 꼽는 장식품으로

‘떨잠’ 뒷꽂이(조선 시대 : 19세기 말- 20세기)의 화려하고

단아한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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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개 중 떨감과 매듭 형태를 응용한 스카프

노리개 중 복주머니 형태를 응용한 장신구



신발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신체

를 보호하는 실용적 측면에서 생겨나 사회 문화의 발달

에 따라 장식적 의미가 부여되고 신분의 표현 수단으로

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신분과 성별에 따라 형태, 재료,

문양, 색 등이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우리 나라의 신은 조선시대까지 목이 긴 화(靴)와 목이

없고 운두만 있는 혜(鞋) 등 그 기본 형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 화는 북방 유목 민족의 신이고 혜는

남방계의 신인데, 우리 나라의 지리 및 기후 조건의 영향

으로 이질적인 두 계통의 신이 함께 사용되었다 .

또한 사용 재료에 따라 짚신·가죽신(갖신)·나막신

등으로, 날씨에 따라 마른신과 진신으로 구분되었으며,

사용 계층에 따라 왕족이 신던 석( : 제복에 신음)·흑

피화(黑皮靴 : 일상복에 신음), 백관들의 흑피혜·목화(木

靴), 양반층의 태사혜(太史鞋)·발막신·당혜(唐鞋)·운혜

(雲鞋), 서민들의 미투리·짚신·나막신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갖신

왕족이나 양반이 신던 갖신은 가죽을 재료로 하여 만든

신발을 총칭하며, 맑은 날과 궂은 날에 신는 마른신(태사

혜·당혜·운혜 등)과 진신(물이 스며들지 않게 가죽을

기름에다 결고 바닥에 징을 박아 만든 신으로 유혜 또는

징신이라고 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갖신 가운데 태사혜는 양반 계층의 남자가 신던 것으로

헝겊이나 가죽으로 울을 하고 코와 뒤축에 선으로 무늬

를 새겼으며 밑창은 푸른 안가죽을 댄 화려한 신이며, 발

막신은 상류층 노인이 신었던 것으로 뒤축과 코에 꿰맨

솔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며 가죽 조각을 대고 경분(輕

粉을 칠했다. 또한 당혜는 상류층 부녀자나 양반집 규수

가 혼수를 장만할 때 준비하는 귀한 신으로, 신 코에 당

초문을 수놓았으며 홍색 바탕에 청색 무늬를 놓은 것은

청목댕이, 청색 바탕에 홍색 무늬를 놓은 것은 홍목댕이

라 하였는데 청목댕이는 나이 든 사람이 신었다. 당혜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운혜가 있는데, 바닥은 가죽을 댄

단창이고 융 같은 것으로 대고 곱게 기워 아름답게 꾸몄

다. 이밖에 수혜로도 불리우는 꽃신이 있는데 배를 여러

겹 붙인 위에 청홍색의 무늬 있는 비단을 두르고 다시

바탕색과 반대되는 색실로 매화, 대나무, 나비 등을 수놓

아 아름답게 꾸몄다 .

갖신은 재료 가공 및 제작 등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걸쳐

만들어진 까닭에 매우

견고하며 내구성이 우

수하다 . 신발 하단부의

구조 및 형태는 보행

의 편리성과 신발의

변형을 대비하여 곡선

을 취하고 있으며 앞

코 부분의 말아 올림

은 버선의 형태와 조화 비단을 두르고 수를 놓은 꼿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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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뤄 사용과 주변물과의 형태적 배려를 엿볼 수 있

다 . 신발 밑창에 징을 박음으로써 내구성 강화는 물론,

험한 길에서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2. 나막신

나무로 만든 나

막신은 나무신이

란 이름에서 유래

되었으며, 비나 눈

이 올 때 주로 신

고 굽이 있는 것

과 없는 것이 있다 .

남녀노소 신분에 구애없이 신었으며, 오동나무나 버드나

무로 만들어졌다. 초기의 형태는 평판에 끈을 달아 일본

의 게다와 같았는데 거기에 사방 울을 하고 굽을 다는

형식으로 발달하면서 나무를 배 모양으로 파고 밑에 굽

이 두 개 달린 오늘날 볼 수 있는 나막신으로 변화되었

다 . 나막신은 무겁고 비활동적이서 말을 타거나 먼 거리

를 갈 때는 신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나막신에 색을 칠한 채극이란 신을 신었고,

살림이 빈한한 남산골 선비들은 진날이나 마른날이나 늘

나막신만 신었다 하여 가난과 청빈을 일컫는 말로 ‘딸깍

발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

3. 짚신

남녀노소 구별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은 것이 바로

짚신이다. 짚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

였던 까닭에 오래 전부터 우리의 생활 곳곳에 활용되었

다. 우리 나라에서의 짚신의 역사는 2천년 전인 마한 시

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이후 왕족 사회의 발달과 함

께 엄격한 계급적·신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짚신 이외의 신을 신을 수 없도록 규제됨에 따

라,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신을 만들

어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갈망에서 궁리되고 다듬어짐으

로써 우리의 짚신은 어느 공예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짚만을 써서 네 날로 엉성하게 짜 신던 초기의 짚신은

차츰 치장을 더하기 위해 왕

골, 부들 , 따위를 써서 섬세

하고 고운 신발을 삼게 되었

고 후에는 삼 , 닥 , 백지 등을

이용하여 여섯 날 바닥의 훨

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투

리라는 것을 만들었다. 또한

짚신 바닥은 내구성이 있으

면서도 신축성 있는 구조로

짜있으며 측면은 발의 형태

와 움직임에 따라 유연성이

제공되며, 발의 크기에 따라

눈,비 올때 신던 나막신

소박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짚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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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을 조절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신을 수 있는 인체공학

적 특성 등이 돋보인다. 즉, 지혜로운 재료 이용, 가공기

술의 탁월함 , 사용의 편리성 등 종합적인 조형 의식이 짚

신에 함축되어 있다. 또한 짚신은 때와 장소에 따라 여

러 가지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상제

가 상을 당하면 ‘엄짚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었으며, 눈

이 많이 쌓인 산길에서는 물푸레나무의 가지를 둥글게

휘어 새끼와 짚으로 칭칭 감아 만든 ‘설피’를, 미끄러운

길에서는 울을 높여 깊숙히 짠 ‘둥구미신’등을 신었다.

4. 고무신

고무신이 이 땅에 보급된 것은 1920년 경이다. 처음에

는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 유입 사용되었으나, 눈에 익숙

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비단신 형태의 한국식 고무신이

출현하자 그간 비단신을 마음대로 신을 수 없었던 서민

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급기야

고무신 선풍으로까지 이어져 대중적인 신발로 애용되었

다 .

이처럼 신발은 오랜 동안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

이 되었으며 , 더 나아가 한 민족이나 인류 전체의 문화에

대한 식별소가 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우리의 짚신과 일

본의 조오리를 비교해 보자. 양자 모두 짚을 이용했지만,

형태나 만드는 기술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 일본의 조오리는 바닥만을 짠 짚신으로 끈

을 달아 발가락 사이에 끼지 않으면 신을 신을 수가 없

지만, 한국의 짚신은 바닥은 물론 발을 싸는 복잡한 덮개

와 뒷굽까지도 짚 하나로 정교하게 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편하게 신을 신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신은 디자인 측면에서도 독특한 특색을

보인다 . 한국의 모든 신은 신발코의 중심점으로 모든 선

이 모인다. 그러나 거기서 힘이 뭉쳐 굳어지는 것이 아

니라, 뾰족하게 솟은 신발코에서 그 뭉친 힘이 풀어진다.

그러나 짚신만은 신발코의 부분이 텅빈 구멍으로 뚫려

있으며 빈 것을 향해 응집된 선을 이룬다. 이렇듯 동그

랗게 솟아 있거나 비어 있는 신발코의 미학은 한국의 문

화가 맺고 푸는 문화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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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디자인연구사례

이기윤 , 대전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우리의 옛 신은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고 섬세한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면에서 기하학적이고 단아한 느

낌을 주는 신발의 선은 어느 나라의 신과 비교해 보아도

아름답다. 또한 구조적으로는 유선형의 몸체와 속이 비

어 있는 특징적 형태로 현대의 공중전화 부스와 각종 통

신장비에 적용하기에 알맞은 공간감과 외형을 지니고 있

으며, 전통 신발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무늬는 그 세련미

와 전통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자인 적용

-공중 전화 부스(전통신의 세워진 형태 및 전통신에 나

타난 문양 응용)

-전화기(전통신의 기하학적 선을 현대 전화기 디자인에

접목. 신발의 코 부분과 뒤축 부분 이 안쪽으로 굽어

져 있는 형태를 수화기의 송, 수신 부분으로 하여 그 선

을 적용하여 얼굴 곡선과 자연스럽게 밀착되면서 귀와

입을 향해 모아지는 선을 찾을 수 있음 . 신발이 2짝인

점을 감안하여 유선과 무선의 수화기를 함께 결합)

- CD 선반(나막신의 우아한 곡선에 전통 문양을 가미 , 가

로 또는 세로 구조의 현대 실내 공간에 어울릴 수 있는

CD 선반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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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형의 몸체와 속이 비어 있는 신발의 특징적 형태를

이용한 공중전화 부스



신발류 디자인연구사례

김군선 , 용인공업전문대 디자인과 교수 연구 목적

전통 복식의 한 형태인 신발류를 조사하고 시대별 특징

및 형태를 파악하여 현대 산업디자인적 요소를 도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컨셉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향 및 범위

시대별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용된 재료와 제작과

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찾

고자 했다. 연구 범위는 시대별 신분상 기능과 구조 , 재

료 등 디자인적 요소를 찾는데 두었다.

연구 내용

-신발의 기본 개념 파악 : 신체 보호 , 장식, 신분 표시

-신발의 기본 형태 분류 : 화(靴), 리(履) 등

-시대별 , 종류별 특징 : 삼국 , 고구 조선,

-재료별 분류 조사 : 갖신(가죽), 초마제(깊신), 목제(나막

신), 화자(비단) 등

-심미적 특징 : 시대별, 신분별, 기후별 , 재료별 등

-디자인적 평가 : 색상의 배합에서 전통미를, 신발의 곡

선에서 현대 산업디자인의 요소를 또한 신발의 크기나

종류에서도 현대 디자인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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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녀는 부녀자들의 긴 머리를 결발(結髮)한 것을 흐트

러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두발용 장신구로 채(釵)와

잠(簪)으로 구분된다. 채는 ∩형 몸체 윗부분에 장식이

달린 것으로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으며, 잠은 길쭉한 몸

체에 원봉형의 비녀 머리가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널

리 사용되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옛부터 긴

머리카락을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비녀 사용

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

며 , 가체로 인해 틀어 올린

머리에 대한 사치가 심해지

자 조선 영조 때 발제개혁

(髮制改革)을 단행하여 쪽진 머리

가 일반화되면서 비녀 또한 다양

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비녀는 외형상 남근을 상징하며, 비녀는 남자를 경험한

여자 즉, 기혼녀만이 꽂을 자격이 있었다. 따라서 비녀는

혼례 때 남자가 아내될 여인에게 사랑의 신표로 꽂아 주

었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때 신표로서 아내에게 맡

겼으며, 또한 아내는 남편이 죽었을 때 비녀를 남편 관

속에 넣어 수절을 다짐하기도 했다 . 이처럼 비녀는 단순

히 쪽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용구로서 뿐만 아니

라 도덕적 규범 속에 자신을 묶고 조이는 용도로도 이용

되었으다 . 즉, 틀어낸 쪽 머리를 한일자로 가로질러 단단

히 잠근 비녀의 형태는 부덕과 정절을 지키는 대문의 빗

장과도 같았다.

비녀의 재료로는 금 , 은, 옥(비취·산호·진주), 백동 , 놋

쇠, 뿔 , 대나무, 박달나무 등이 쓰였고 크기는 10- 12cm,

머리는 4각, 몸체는 원봉형

(圓棒形)으로 되어 있다 . 비

녀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칠

보의 초화문이나 수(壽)자

등의 글자를 새겼다. 서민

부녀자는 백동·놋·나무·

뿔·뼈로 만든 민잠을, 상류

사회 양반 부인은 옥·은 등

의 비녀를 사용했는데 이처럼 신분에 따라 비녀의 재료

와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비녀는 여인 신분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비녀의 명칭은 재료에 따라(금비녀·옥비녀·칠보비녀),

비녀 머리 모양에 따라(용잠·매죽잠·호도잠), 또한 재

료와 잠두 모양을 혼합시켜 부르기도 하는데, 다음에서

비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

1. 봉잠

-비녀 머리에 봉황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봉잠은 상당히

화려하다. 봉잠은 머리 형태에 따라 그 양식이 다소 다

르며 섬세한 투각 등의 기법이 돋보이는데 왕세자비

가 주로 꽂았다.

잠두 모양에 따라 명명된

다양한 비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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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잠

-비녀 머리를 용으로 장식했다. 몸체는 백동이고 왕비

가 주로 사용했으며, 사대부집에서도 예장용(禮裝用)으로

큰 머리에 용잠을 꽂는 경우가 많았다. 서민은 혼례날에

만 꽂을 수 있었다 .

3. 매죽잠

-매화와 대나무는 정절을 상징하는데, 조선조 여인들

은 절개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던 까닭에 매죽잠을 즐

겨 사용했다 .

4. 파란잠

-비녀 머리만 파란으로 만들고 형태를 쌍봉(雙鳳), 매

죽 , 파란봉잠 등으로 구분하여 만들었다 . 외명부가 궁중

의식을 치룰 때, 큰 머리를 하였을 때 꽂았다. 파란이란

것은 투명하지 않은 유리 성질의 물체인데, 쇠로 된 그릇

을 꾸미거나 녹을 방지하기 위해 그 표면에 바르는 것으

로 사삼산화염, 붕사 및 유리가루를 높은 열로 녹여서 만

들었다.

5. 옥호도잠

-옥으로 호도(胡桃) 모양의 비녀를 만들고 머리 꽂는

부분도 옥으로 만들었다. 사대부집 안방마님들이 좋아했

던 비녀이다 .

6. 민잠

-백동 혹은 은에 파란을 입힌 비녀로 서민들이 사용했

다 .

7. 흑각죽잠 (黑角竹簪 )

-무소의 검은 뿔로 된 것을 대나무처럼 깎아 긴 비녀로

만든 것으로, 중인 계급의 아녀자가 많이 사용했다.

8. 옥비녀

-가정집 주부들이 많이 머리에 꽂았다 . 옥비녀는 젊은

층이, 백색민잠(白色珉簪)은 나이든 사람이 꽂았다. 백옥

비녀를 꽂은 여인은 대개 장도를 차게 마련이어서 남자

들이 치근거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 잠두의 모양에 따라 금화잠(金花簪), 두잠(豆簪),

심잠(잠두가 버섯 모양) 등이 있으며 심잠과 옥잠은 남

자의 귀두(龜頭)를 닮은 바 음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여

정숙한 부인이나 여염집에서는 사용을 기피했고, 일반 가

정의 정숙한 부인은 놋·백동·흑각제의 두잠 또는 민잠

을 꽂았다 한다.

머리를 가지런히 고정시킴은 물론, 정절을 지키고자 했

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비녀는 그러한 의미를 반영

하듯, 정교하고 치밀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 화려한

장식과 우아한 곡선 처리로 아름다운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기능에 충실한 구조와 형태를 취하면서

간결한 멋과 함께 머리에 꽂았을 때 전체 머리 모양과의

조화성이 뛰어나다 . 20세기 들어 서양의 근대화 물결의

영향으로 여인네들의 머리 모양이 달라지면서 비녀는 찾

아보기 어려운 물건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

이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사랑의 통속적 세태를

보고 있노라면 , 곱게 쪽진 머리에 비녀를 단정하게 꽂은

옛 여인들의 참된 아름다움과 멋이 다시금 생각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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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녀 디자인연구사례

이기윤, 대전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비녀의 종류와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그

형태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추출, 현대 디자인에 응용

및 적용하고자 한다 .

현대 디자인에의 적용

전통 비녀의 화려한 장식과 세련되고 우아한 선은 현대

제품디자인에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특히 유선형

의 길고 세련된 선은 모양이 아름답고 손으로 잡기에 편

하여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손잡이로 적용할 때 사용의

편리함과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이 될 것이다.

적당히 휘어진 선과 끝 부분의 구부러진 선은 손으로

잡기가 편하게 되어 있으며, 문의 개폐 시 손의 미끄러짐

을 막아줄 수 있다.

또한 봉투를 자르는 종이칼과 스푼 세트 등 다양한 품

목에 적용되어 사용의 편리성과 더불어 전통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넥타이핀과 허리띠 등 액세서리에도 적

용할 수 있으며, 생명과 장수를 상징하는 여러 전통의 장

식물들도 현대 디자인에 거부감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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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녀 디자인연구사례

김종식,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개발 1

비녀의 잠두(蠶頭) 형상을 분무기의 윗 부분에 응용하

여 ‘용’의 입에서 물이 분사되는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였

다. 기능적이면서도 전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 전체적

인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재조명하여 현대적인 느낌이 들

도록 하였다.

적용 가능 분야로는 샤워기, 다리미, 골프채, 파이프 , 커

피 분쇄기 , 헤어 드라이어 등이 있다 .

디자인 개발 2

비녀의 가늘고 긴 곡선에 색 , 형태, 미 등이 조화를 이

룬 것을 브로치 디자인의 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

또한 현대의 다양한 재료와 금속표면처리 등을 변화있게

표현하여다. 브로치는 잠두 형태를 강조하여 비대칭에

의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유도하고 브로치 내부의 문양

은 전통 문양을 삽입시켜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현대

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이 들로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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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불에 끼우거나 귓불에 구멍을 뚫어 장식하는 귀걸이

는 장식용으로서 뿐만 아니라 부적 등의 주술적 목적이

나 신분을 상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남녀 모두

가 사용한 사회도 많았다 . 우

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유

물을 통해 귀걸이의 다양한

형태와 발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고구려 : 둥근 고리에

작은 고리 하나를 이은 것이

대부분이다.

● 백제 : 무녕왕릉에서 발굴

된 순금의 귀걸이 3쌍은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의 우수함

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일종의 세환식(귓불에 꽂는 고

리가 가는 것을 말하며 그와 반대로 굵은 것은 태환식이

라 함) 귀걸이로 조각 수법이 매우 정교하다. 작은 고리

에 두 가닥의 사슬 장식물을 달은 금제수식귀걸이로 요

즘에 못지 않은 누금세공법을 보이고 있다.

● 신라 : 신라 귀걸이의 양식을 살펴보면 은고리, 거

기에 매다는 중간고리 ,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공 모양의 장

식 , 그 밑에 매다는 수하식(垂下飾)으로 되어 있다. 신라

귀걸이 가운데 가장 뛰어나며 대표적인 것은 환식( 式)

귀걸이로 굵은 고리인 태환(太 )의 거죽에 작은 금알(金

粒)로 거북등 모양의 장식을 해 놓았으며 그 안에 세 개

의 꽃 형태를 나타내고 화려한 방울을 꿰어 달았다. 신

라의 뛰어난 연금술은 장신구 그 중에서도 귀걸이 발달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신라의 귀걸이를 통해 조

형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누금세공(얇은 금판에 가는 선

을 그어 도려낸 후 칼로 금알 같이 하나하나 새기는 방

법)을 이용한 수준 높은 제작기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형태도 다양하고 각각의 특

색을 지니고 있으며 , 금립

세공을 하여 독특한 미적

감각은 물론 금의 청결한

색감이 조화를 이루어 신비

감을 연출하고 있다 .

고려시대에는 귀걸이 양

식의 격은 떨어졌으나 귓불

에 구멍을 뚫어 귀걸이를 다는

풍습은 귀천에 관계없이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금파(金波) 귀걸이(고리에 삼작 노리개에 다는 것과 같은

비단실을 단 것을 말함)나 파란 귀걸이(귀에 다는 고리

에 구슬을 꿴 것)를 주로 달았다 . 귀에 꿰맨 환( )이 한

결같이 세환인데 이는 귀에 꿰기 때문에 가는 고리를 사

용한 것으로 본다. 우리 전통 귀걸이에 대한 미의식과

그 표현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 특히 신라 때

의 귀걸이는 일부 귀족층의 전유물적 성격을 떠나 정교

한 세공과 조형성, 색감의 대비 등에 있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삼국시대의 금제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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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디자인연구사례

서진환, 서울산업대 조형학부 금속공예학과 교수 디자인 내용

신라시대의 금제 세공 귀걸이를 선택, 그 이미지를 추

출하여 디자인을 변형시켜 보았다.

1. 원형 1 : 경주에서 출토된 금제 세환이식의 장신구로

중심 부분을 누금 세공으로 하여 섬세한 형태를 연출하

였다. 단순한 기하학적 선을 응용하여 이미지를 변형시

켜 조명등으로 개발하였다 .

2. 원형 2 : 조선 시대의 장식품으로 귀에 거는 모양도

특이하지만 귀걸이 하단 부분의 선 모양이 독특하게 표

현되어 있어 이 부분을 변형시켜 다양한 크기의 장식함

으로 개발하였다 .

3. 원형 3 : 백제 왕의 금제 심엽형 이식으로 무령왕릉

에서 출토된 매우 정교한 세환식 귀걸이이며 두 가닥의

수식이 달려 있다. 왕의 장식품이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하며, 그 중 가장 부드러운 하단 부분의 곡선을

이용하여 원형 접시의 문양으로 또는 수저의 자루로 이

용하여 디자인했다.

디자인 적용

-조명등 및 장식함

-접시, 수저류

-문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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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디자인연구사례

이기윤, 대전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귀걸이의 종류와 변

천 과정을 알아보고 , 형태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추출

하여 현대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한다.

적용 범위

귀에 거는 형식의 귀걸이 형태를 이어폰에 적용하면 기

능성과 장식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디자인이 가능하다 .

오디오 기기의 소형화와 단순화로 많은 이들이 휴대용

오디오를 사용하는 이 때, 전통적 아름다움이 가미된 새

로운 개념의 이어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본다. 구조적으로 귀걸이의 접이 부분을 확대시키고 그

재질 또한 플라스틱으로 바꾸어 귀에 착용하기 편하도록

하고 스피커 부분을 자연스럽게 귀에 밀착시켜 귀에 직

접 꽂는 이어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만든다. 또한 수식 부분의 장식과 구조를 이용하여

리모트 컨트롤을 장착, 사용의 편리성을 꾀하고 장식성을

강조한다.

신라 시대의 귀걸이는 아름답고 화려하며 구조적으로

연결된 고리가 있어 지하철이나 버스의 손잡이로 적용

가능하며 욕실의 수건걸이 등 현대 생활에 전통미를 가

미한 편리한 기능의 여러 제품 디자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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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버스 및 지하철의 손잡이(또는 수건걸이)

스피커-



목과 가슴을 장식하는 목걸이는 주술적인 목적에서 착

용했던 것이 점차 장신구로서의 성격을 띠며 발전해 왔

다 . 목걸이를 달게 되는 앞가슴은 몸의 전면 중심이고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다는 위

치로서 가장 알맞은 곳이다 . 또한 목걸이는 형식이나 크

기의 선택범위가 넓어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

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목걸이가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거나 종교적·초

자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 나얄족

의 여성은 목걸이를 성숙한 여성 즉 , 아이를 낳을 수 있

는 여성의 표시로서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또한 동남아

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목걸이를 한 유아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악령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목걸이 사용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

된 것으로 추정되며 , 삼국 시대 이후 목걸이 사용이 많아

졌다. 이 시대에 발견된 목걸이의 일반적 형식은 유리제

편구형 청옥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고 늘어지는 끝에

곡옥 하나를 다는 것이며, 1줄에서 4줄 아니면 6줄인 것

도 있으나 대개는 1줄 또는 2,3줄로 되어 있다. 목걸이에

사용되었던 화려한 장식의 곡옥은 태아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 많다. 신라, 백제 , 고구려 등 각 국가별로 목걸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1. 신라 : 늘어지는 끝에 비취·수정·마노 등으로

만든 곡옥 하나씩을 달았다 . 이밖에 사용된 재료로는 자

마노·호박·벽옥 등이 있으며 , 편구형·관형(管形)·대

추형 및 모난 주판알형 등 여러 형태로 가공되었다. 신

라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상감유리옥부경식은 유리옥에

인물상을 감입한 것으로 유리제 청색환옥 29개 , 홍색 마

노환옥과 다면옥 등 16개와 청색관옥 1개로 이루여져 있

으며, 그 아래에 인물상이 들어가 있는 유리제 환옥과 홍

색 마노곡옥이 달려 있다. 이 목걸이의 경우 , 유리옥에는

인물상의 머리 부분만 표현되었고 얼굴 바탕은 횐색 , 주

위는 노란색과 흰색의 새가 있으며, 사람의 입을 빨간색

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또한 금제를 장식하며 곡옥

을 다는 일반적인 목걸이 형태에서 벗어난 유리경식이

있는데 쌀알만한 크기의 유리 구슬을 꿰뚫어 만들었으며

황·청·흑·갈색 등 색채가 다양하다.

2. 백제 : 무령왕릉에서는 마디를 표현하여 이것을

장식한 아홉마디 목걸이와 일곱마디 목걸이 등이 출토되

곡옥을 달은 목걸이,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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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나무와 같은 마디를 생각하여 봉(棒) 같이 다듬어

구절(九節), 칠절(七節) 등을 형성한 후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데 고리에 고리를 연결한 후 순금제 철사를 여

러 번 감았다 . 각 마디마다 활처럼 휘어져 있어 원형에

가까운 세련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신라의 목걸이에 비

하면 특별한 의장이 깃들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구려 : 신라, 백제와 달리 목걸이가 출토된 예

가 없어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고려 시대 이후에도 출토품이 없어 목걸이 사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

향으로 목걸이 착용이 많지

않았으나 일부 계층에서 고

급 옥으로 만든 목걸이를

사용했으며, 수정·유리·자

마노·대보 등은 벽사와 무

병장수 외에 지혈과 중화제

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믿

어 애용되기도 하였다 .

목걸이에 많이 사용된 옥

(玉)은 단단하고 색깔과 무

늬가 아름다우며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하기만 하면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어

각광을 받았다.

더욱이 옛 사람들은 옥을 단순한 자연의 물질로 보지

않고 대지의 정물(精物)로 간주했으며 옥을 지니면 무병

장수하며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

근대 이후 서양식 복식이 들어오면서 목걸이 사용이 보

편화되어 지금은 다양한 재료와 형태의 목걸이가 착용되

고 있는데 , 신라와 백제의 목걸이를 살펴볼 때 그 조형성

이나 의장의 세련됨 등이 오늘날의 장신구와 비교해 보

아도 손색이 없음을 우리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서구

식 양식의 일반적 모방보다는 전통적인 것에서 새로움을

찾는 의식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이들을 활용한 참신한

디자인 제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목걸이.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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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환, 서울산업대 조형학부 금속공예학과 교수 디자인 내용

1.원형 1 : 수정 목걸이로 신라 5- 6세기에 사용된 것

이다. 큰 수정 곡옥 1개 좌우에 주판알을 늘인듯한 모양

의 육각형 수정 38개를 이어 만들었으며 , 금제 목걸이와

는 다르게 단순, 깔끔하다 . 여기서는 곡옥을 변형 , 디자인

을 개발시켰다.

2.원형 2 : 금제 목걸이로 이 역시 신라 5- 6세기에 제

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목걸이가 대체로 옥

제품인데 반해 금세공 양식을 가미하여 매우 이색적이

다. 화려함과 완성도가 높은 예술적 조형물인 만큼 이러

한 장식을 변형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적용 분야

-호출기 및 메모꽂이

-문방용품류

-화장실용 세면기 및 가정용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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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디자인연구사례

이기윤, 대전전문대 산업대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목걸이는 삼국 시대에 가장 발달하였으나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의 발달과 더불어 사라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목걸이에 가장 많이 쓰인 곡옥을 중심으로 목걸

이의 시대별 변천, 문화적 배경 등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

고 이를 토대로 각 목걸이의 형태적 , 기능적 특징을 추출

하여 현대 디자인에 응용, 적용하고자 한다 .

적용 분야

삼국 시대 목걸이에 쓰였던 화려한 장식의 곡옥은 태아

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 많다 . 이러한 곡옥은 청동기

시대부터 발견되었으며 여기에 구멍을 뚫어 목에 걸고

다님으로써 목걸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곡옥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의 곡선은 현대 디자인에 다양하고

흥미롭게 적용시킬 수 있다 . 특히 목에 걸고 다니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삐삐(Pag er)에 적용하면 젊은 감각

의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다 .

또한 가전제품을 동작시키기 위한 리모컨이나 컴퓨터

마우스 등에 적용하면 손에 잡기 편한 현대적 스타일의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밖에 곡옥의 부드

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의자와 소파 등의 가구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으며 욕실의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비누 받

침 등의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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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반지)

반지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래 전부터 착용되어 온 남

녀 공용의 장신구이다. 지금도 문화인, 미개인 구별 없이

거의 모든 종족이 반지를 사용하

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반지가 장

신구로 사용된 것은 선사 시대 유

물에서 작은 조개에 구멍을 뚫은

것 , 손가락에 낄 수 있도록 가공한

미석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

아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문헌에 “동이(東夷)들이 혼인

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새긴다”는

뜻에서 반지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미 4천 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반지를 혼인 예물로 교

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지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혼인 예물로 배우자 유무

의 징표로서 사용되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신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반지는 혼인 예물 이상의 보다 깊은 의

미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남태평양의 처녀

들은 남자를 경험한 횟수만큼 반지를 끼고, 옛 중국에서

는 왕이나 남편이 처첩 또는 궁녀에게 계지(戒指)라는

반지를 나누어 주어 왼손에 반지를 끼면 생리중 , 오른손

에 끼면 동침 가능 여부를 알도록 했다. 이밖에 반지가

귀신, 마술사, 망령에 대한 부적으로 사용된 예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반지는 단순히 장신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 몸이 아플 때 반지를 낀 손으로 쓰다듬으면 고통

이 가시고, 노인이 금반지를 끼면 무병장수하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반지나 은반지를 달인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 또한 과부는 반지 한 짝을 남편 관에 묻고 한

짝은 옷고름에 동여맴으로써 수절

을 표시하였고, 청혼 또는 상대방

에 대한 일편단심과 맹세의 징표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

로 반지, 가락지 등의 표현은 혼

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지는 하나

의 링으로 되어 있고 알을 박거나

중앙에 문양을 새긴 것이 많으며 , 가락

지는 보통 쌍으로 된 것이 많음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반지의 시대

별 변화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

● 신라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반지가 패용되었다. 재

료는 순금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 형태는 윗 부분의 폭

이 조금 넓고 마름모꼴을 한 것이 많다 . 또한 톱니 모양

으로 가늘게 선을 새긴 것도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반지

와 조금도 다름없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

● 고려 때에도 반지가 많이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문헌에 의하면 몽고 침

입 후 고려의 부녀자들이 원(元)으로 끌려 갈 때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반지를 정표로 받아 끼고 갔다고 하는데

삼국시대의 금제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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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인들이 끼고 간 반지가 그곳에서 유행하게 되어 원

나라의 여인들은 한 손가락에 여러 개의 반지를 끼는 풍

습마저 생겨났다고 한다.

● 조선 시대에도 여자들은 의례 반지를 꼈다. 금이

명나라에 많이 유출된 까닭에 금반지는 드문 편이고 은

과 옥 그리고 구리에 금을 도금하거나 파란을 입힌 반지

를 많이 꼈다. 이 가운데 백옥 가락지는 희고 매끄러운

데다가 여인의 정절을 상징한다 하여 여인들이 즐겨 끼

었다. 금과 은, 보석 가락지는 양반 및 부유층 그리고 기

생들이나 끼었고 여염집의 부녀자는 구리 및 백동가락지

를 끼었으며 은가락지나 은파란 가락지를 끼면 대단한

호사인 줄 알았다. 조선조 말엽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부

녀자들은 계절 따라 각각 다른 반지를 끼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여 10월부터 정월까지는 금가락지를, 2- 4월에는

은칠보지환을, 초록색이 천지를 뒤덮는 5- 6월은 옥가락

지나 마노지환을, 8- 9월은 칠보지환을 끼었다. 봄과 가을

에는 이에 큰 구애를 받지 않았으나 여름에는 금지환을,

겨울에는 옥지환을 끼지 않았다 .

반지의 색은 금 , 은, 동색이 주종을 이루고 보석 반지는

대개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은, 은파란, 백동가락지에는

무늬를 새겨 멋을 더하였다 . 이들 무늬에는 대부분 박쥐

문양이 음각되어 있는데 박쥐는 다른 동물과 달리 밤에

자유로이 활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복신(福神)이 사자(使

者)로 간주되어 반지 외에도 노리개와 향집에 많이 새겨

져 있다. 또한 반지의 형태는 몸체가 나선형인 것 , 주문

을 돌린 것, 사판화문, 유리알을 박아 장식한 것, 당초문

을 양각한 것, 거치 무늬를 돌린 은제 반지 등이 있으며

대부분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 .

완륜(팔지)

최초의 팔지는 활을 쏠 때 반달 모양의 가죽 도구와 짐

승의 털을 제기 모양으로 다지고 꿰매어 왼쪽 팔목에 싸

매어 현(弦)이 팔을 때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현흠(弦

欠)을 높이고자 출현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팔지는

손목과 팔에 끼는 여자들의 장신구로 고리, 사슬, 밴드

모양의 것들이 있으며 재질은 보속 , 금속, 플라스틱 , 도

기, 목조, 나무열매 , 가죽, 코르크 등 다양한데 원시사회

나 미개사회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팔지를 착용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여성 장신구의 하나로 의복과

다른 빛깔로 대조를 이루거나 의복과 같은 빛깔로 하여

피부와

의 대조

를 이루

는 것이

많으며 ,

일반적

으로 화

려한 복 백제 ‘경자년’명 은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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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때는 진주나 다이아몬드 같은 섬세하고 화려한 것을,

간단한 복장일 때는 묵직한 것을 사용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개 팔지 , 토제 및 석제 팔지 등이

신석기 시대부터 착용되었으며,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과

옥팔지 등 다양한 팔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삼국 시대에

는 재료 및 양식 등에 있어 다양한 수법으로 발전되었으

며 , 현재까지 남아 전해져 오는 것이 많은데 특히 무녕왕

릉에서 출토된 금·은 팔지 등은 제작수법이 뛰어나다 .

이곳에서 출토된 팔지는 고리 표면을 톱니모양으로 이어

서 장식했으며, 경자년이라는 명기가 새겨진 은제 팔지의

바깥에는 용 두 마리를 양각하였는데 용이 머리를 뒤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매우 힘차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

다 .

또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팔지는 금판을 만들고 그

좌우에 원형의 영락을 한 개씩 달은 천형장식(釧形裝飾),

노랑색·연녹색·남색의 유리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섞어

서 꿰고 다섯 등분점에서 곡옥 한 개씩을 배치한 조형미

가 뛰어난 금제유리곡옥장식천(金製琉璃曲玉裝飾釧), 엷

은 금판의 상하를 말아붙인 환에 또 하나의 금판을 덧대

고 거기에 남색과 청색의 옥을 끼워 세공한 문양 조화가

돋보이는 누금천 등 매우 다종다양하다.

고려 시대의 팔지는 그 기예에 있어 우수한 것이 별로

눈에 띠지 않으나, 특이한 것으로 심(心)에 구리를, 그 주

위에 목피(木皮)를 쌓고 그곳에 빨강 칠(漆)을 입힌 기발

한 발상의 동제주칠천(銅製朱漆釧)이 있는데, 이 같은 팔

지는 금이 희소하므로 실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밖

의 다른 팔지로 표면에 구슬을 넣는 원형의 자리를 상하

로 세 개씩 설치해 놓은 감주천(嵌珠釧), 화조당초무늬를

음각한 도금 은팔지 및 순금제 팔지 등이 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

는 유학이 국가의 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민의 사치를

금하기 위해 복식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금은 세공이 퇴

보하고 따라서 팔지 또한 오랫동안 제작이 중단되어 별

다른 유물을 발견하기 어렵다 .

우리의 전통 팔지는 완전한 고리 모양을 이룬 것, 양끝

을 연결하거나 끝을 완전히 연결하지 않고 임의로 넓혔

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지금 전해지는 팔

지는 대부분 왕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그 형태와 문양, 재

료 등이 다양하여 당시 세공기술의 우수성과 함께 화려

한 미의식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서양

문물이 유입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의생활이 서

구화된 까닭에 서양의 팔지가 여성의 중요한 장신구로

자리잡음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형태의 팔지는 찾아보기

힘든 구시대의 유물로 남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백제의 사절은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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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완륜 디자인연구사례

박일, 태성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금 , 은반지의 대표적 특징을 양면 시계에 응용하여 한

면은 한국의 시간을 나타내도록 하였고 , 다른 한 면은 외

국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시간차가 많은 외국의

시간대에 쉽게 접근토록 하였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반지

의 이미지에도 접목토록 하였다.

디자인 내용

고려 시대의 반지로 당초문을 양각한 금제 반지와 거치

무늬를 돌린 은제 반지를 모티브로 하여 양면 시계를 디

자인, 한국적 이미지가 표출되도록 하였다.

디자인 적용 분야

양면 시계는 시간대가 다른 나라의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관광객이 우리 나라에 들러 양면 시계를

구입하면 다른 시간대에 있어도 우리 나라의 시간을 정

확히 알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 또한 외국의 바이어가 한국과 통화하고자 할 때

에도 양면 시계는 빠른 정보 전달에 기여할 것이다. 또

한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가 양면 시계에 표출되어 있어

우리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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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완륜 디자인연구사례

서진환 , 서울산업대 금속공예학과 교수

디자인 의도

1. 원형 1 : 금제천이라는 작품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는 보물 623호로 성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되었

다. 이 팔찌는 금판 두 장을 덧붙인 표면에 누금 세공을

하고 청색옥과 남색옥을 감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

음 출토된 양식의 아름다운 문양으로 사각의 형태를 살

린 장식 서랍장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

2. 원형 2 : 금제환이라는 작품으로 보물 454호이며 , 경

주 노서동 215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 이 팔찌의 표면에

는 59개의 작은 원형의 감주좌를 양각하였고, 돌기가 없

는 측면에는 여러 마리의 용이 엉키어 돌고 있는 반용문

을 양각하여 당시의 상당한 금속 세공술을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는 표면의 자유로운 곡선을 변형하여 팔각합

의 문양으로 개발하여 보고자 하였다.

3. 원형 3 : ‘사절 은제천 도해’라는 작품으로 국립중앙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되었다.

굵직한 은봉 4개를 환에 연결하여 사절로 형성한 팔찌로

서 구절 , 칠절의 목걸이와 흡사하다. 단순하고 소박한 모

양의 은팔찌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과 비교되는 형태

이다. 단순하게 매듭지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변형시켜

코너등이나 콘센트 등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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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 오늘의 피로

를 풀고 활기찬 내일을 시작하기 위해 수면은 꼭 필요하

며 , 그러기에 불

면증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이들에

게 잠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절실하

다 .

한국인의 생활에

서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등을 받쳐 주는 요 , 폭신한 이불, 머리를 괴

는 베개 등이다. 요사이 생활의 서구화로 젊은 층을 중

심으로 침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나, 우리의 전통 침구

는 아직도 혼수 용품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품목이다 .

배를 채우기도 어렵던 시절 , 목화를 심을 땅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을 다부지게 농사짓고 모아야 겨우

침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까닭에 먹고 살만한 집에서도

침구를 지으려면 벼르고 별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침구 마련은 혼사를 앞둔 규수가 있는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었다.

혼인 준비에서 침구 제작은 큰 일 중의 하나였다 . 볕

좋고 손재수 없는 날을 받아 어미는 시집갈 딸이 평생을

깔고 덮고 잘 침구를 장만했다. 이부자리는 마을에서 복

많고 아들 많이 낳은 여인네들의 손을 빌어 만들었는데

이는 시집갈 딸이 그 여인네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

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였다.

풍족한 집에서는 차

렵이불 , 두꺼운 솜이

불, 베 이불 등 부족

할 것 없이 장만해 주

었겠지만 이는 극소수

에 불과하며, 여염집

에서는 이불 두 채 마

련해 주면 아주 족했

고 , 그나마 가사가 빈한

한 새색시는 변변한 이불

한 채도 못 지어 갈 정도였다 . 그런 까닭에 배려 깊은

어머니는 이불을 지을 때, 솜을 넉넉하게 놓아 두툼한 이

불을 지어 주었는데 이는 나중에 아이들 이불을 만들어

주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솜을 놓고 이불 속을 싼 후 이불의 몸 판과 깃을 달게

되는데 , 여염집에서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몸 판을 만들고

깃을 대었으며 , 잘 사는 집에서는 몸 판과 깃에 명주를

사용했다. 명주로 몸 판과 깃을 만들 때는 몸 판에 연분

홍빛 물을 , 깃은 초록색 물을 들였다 .

몸 판 위쪽에 대는 빨강 깃과 초록 깃은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불의 위아래를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또한 깃은 하늘을, 몸 판은 땅을 의미하는 상

징적인 면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 이런 까닭에 깃은 빨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에 따라 안의 개념이 바뀌는 우리의 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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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색(부정한 것,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강한 힘과 생기

를 더욱 왕성하게 해주는 활력이 담겨 있음)을 , 몸 판에

는 쪽물(청색의 일종으로 식물의 푸르름, 왕성한 생명력

과 자손이 번창 등의 의미를 지님)을 많이 사용했다 . 서

양의 침대와 우리의 침구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침대는 사람이 잠을 잘 때나 활동할 때나 관계없이 늘

독립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침구는 사람의

수면이나 활동 여부에 따라 방바닥 또는 장롱 등에 놓이

는 등 그때 그때의 환경에 적절히 대처한다. 또한 요는

드러눕는 곳보다 바닥에 깔리게 되는 부분을 더 곱게 만

들었는데 , 그 이유는 요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에 따라 겉과 안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이다. 즉, 개키면

바닥에 놓여졌던 부분이 겉이 되어 가려졌던 화사한 무

늬와 색채가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장롱 등에

가지런히 예쁘게 개어 올린 요와 이불은 그 자체가 아름

다운 디스플레이의 효과를 갖는다.

잠 잘 때 괴는 베개. 앙증맞은 베개를 베고 자는 천진

난만한 어린애, 딱딱한 목침을 베고 코를 골며 자는 할아

버지, 낭군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베개 깃에 눈물

을 적시는 아낙네, 원앙침에서 오붓한 사랑을 느끼는 부

부 등 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

다 . 옛 사람들은 베개는 머리를 괴므로 두뇌 , 생명 활동

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관념은 신앙적으로 이

어져 베갯모에 글자와 그림을 수놓거나 그려 넣었다. 또

한 잠자는 동안 좋은 꿈을 꾸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

원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술적인 생각에서 베개

에 수를 놓았던 까닭에 수 문양을 매우 중시했다. 행복

한 결혼 생활이나 부귀 장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한

결같은 소망이므로 부부 동락을 나타내는 암수 한 쌍의

봉황·원앙·오리 학 등 상서로운 새가 새끼를 거느리는

모습을 수놓은 베갯모, 자녀를 많이 두라는 뜻을 지닌 구

봉침(九鳳枕 : 베갯모에 일곱 마리 새끼를 거느린 봉황

한 쌍을 마주 보도록 수놓고 둘레에 십장생과 완자 무늬

로 꾸밈), 장수를 기원하여 학을 수놓은 불로침(不老枕)

등이 있으며, 이밖에 모란· 국화·연꽃·매화 등 부귀를

나타내는 꽃 종류, 장수를 나타내는 십장생(사슴, 소나무,

거북, 불로초 등), 나

비·박쥐·호랑이, 쌍

희( )자·수복(壽福)

·강녕(康寧)·다남(

多男) 등의 문자와

보조 무늬로 태극 무

늬가 이용되었다 .

일반적으로 베개

는 천으로 베개통을

만들고 그 속에 메밀

겨, 볏짚, 새털, 왕겨,

말린 꽃잎등을 채워

넣으며 나무, 흙 , 대나

무, 종이 등을 넣

은 것도 있다 .

장생문 속에 청,황의 학을 조화시킨 베갯모

사슴 한쌍을 중심으로 장생문을 수놓은 베갯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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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토로 만들어 불에 구워낸 도자침(陶磁枕), 오동나

무로 조그맣게 궤처럼 만든 퇴침(退枕), 부채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접첩침(摺疊枕)등이 있다. 베갯모

는 대개 둥글거나 네모진 형태를 하고 있다. 남자의 것

은 둥글게 , 여자의 것은 네모나게 꾸몄는데, 이는 천원지

방(天圓地方) 즉 , 하늘(남자)은 둥글고 땅(여자)은 네모지

다는 것을 상징한다. 베갯모를 꾸몄던 수실로는 여러 종

류의 명주실 즉 꼰실 , 반꼰실 , 푼실과 금실, 은실 등을 사

용했고 배색에도 정해진 규범이 있어 이에 따랐다. 예를

들어 수(壽), 복(福) 같은 글자 무늬는 흰 색 바탕에 청

색이나 검정색 실로 수놓았으며 , 학 무늬는 대개 붉은 색

이나 주황색 바탕에 흰색 , 초록색 , 노랑색 실로 수놓았다 .

우리 나라 전통 자수품 가운데 일상 생활과 관계 없는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베갯모에 놓인 수는 밤, 잠 , 꿈 등

의 정서적인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다. 이는 베개가 은

밀하고 어두운 곳,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같이 하는 자리에

있으며 따라서 남녀 화합과 같은 우주와 사랑의 꿈을 담

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상들은 우리가 깔고 덮고

괴고 자는 침구에 수 많은 의미와 기원을 담았으며 , 정성

과 함께 튀지 않는 조화로운 멋을 부리기도 했다 . 겉으

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이부자리

를 사용하는 가족의 안녕과 복을 비는 간절한 뜻을 침구

에 새겨 넣었다 .

이제 편이주의에 밀려 정성껏 솜을 놓고 시침질을 하며

수를 놓으며 침구를 만들고 손질하던 모습은 일반 가정

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혼수 이불을 만드

는 곳에서도 호청을 씌워 사방을 바늘로 시침질해야 하

는 깃 달린 전통 이불보다 지퍼를 단 벙어리식 이불을

많이 만들고 있으며, 기계수가 손수를 대신하고 있다 . 물

론 바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언제 호청을 뜯어서 빨고

말리며 다림질하고 다시 그것을 씌우며 수를 놓을 시간

이 있겠냐고 반문할 이가 많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옛

여인들은 가족 사랑의 마음을 키워왔던 것이다.

풀벌레 수 없이 울어대던 휘엉청 달 밝은 여름밤, 대청

마루에 앉아 이불 호청을 다듬던 청아한 다듬이 소리, 처

자가 밤을 지새우며 고운 심성으로 수를 놓던 모습은 각

박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슴 속의 아련한 향수를 불

러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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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디자인연구사례

김한응, 인덕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대상물의 특징

-연구 대상 : 박쥐문(떡살문양, 팔괘문양)/도깨비

-사용 범위 : 침구류 , 의류, 방석 , 보자기 등

연구 방향 및 내용

-침구류(방석)에 나타난 박쥐문과 떡살문 , 팔괘문의 형태

를 현대 디자인에 적용 연구

-기하학적 문양의 재배열로 시계 숫자판의 기능 으로 접

목

-시계줄 대상 문양(떡살문양, 팔괘문양)을 선정하여 시계

줄의 기능 및 제작 가능성 적용 연구

-도깨비(korea g oblin pat tern)를 입체화 하고 단순화 된

직선을 접목하여 자동차의 프론트 그릴에 적용한 고전적

인 디자인

기대 효과 및 활용

-전통 문화 예술의 가치를 연구 개발하여 현대 디자인물

에 적용, 우리 고유 문화 및 예술적 가치 계승

-전통 문양의 형태적, 의미적, 색채적 미려함을 찾아내어

현대 디자인물에 적용, 발전시켜 한국전통 문화의 수출품

개발과 세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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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디자인연구사례

김애숙,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배경

침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대까지 내려오

는 대표적인 침구로는 보료 세트를 들 수 있다 . 침구의

종류에는 보료, 방석, 안석 , 상침을 기본으로 전통 주거

형태에 따른 좌식 형태로서 신분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

내면서 문양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 현재 침

구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세부 방향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 형태는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서구식이다. 그러나 거실 등에 위치하는 소파의 형태는

거의 서구적인 디자인으로 획일화 되어 있다. 이에 우리

전통 침구 보료 세트를 단아한 선으로 구성하여 현대 가

구 디자인에 접목시켜 새로운 소파 디자인을 시도해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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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정치 사회와 공적

세계로부터 차단된 삶 속에

서 여인네들이 그들의 미적

감흥과 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로 영롱한

색채와 미적 구성으로 수

천년간 여성들의 안목과 애

환 , 정성을 그 속에 담아왔

다 .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의식주에 대한 기본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의생활에 아

름다움을 더하려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용

적 요소보다는 장식적 성격이 강하며,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실용적 요구와 유한한 인간이 자

수 속에서 무한한 절대자를 만나고 소망을 이루고자 하

는 종교적 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

자수는 인류가 실로 짠 직물을 의생활에 도입하면서 깁

고 꿰매는 일이 점차 발전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

단으로 등장하였으며, 왕권이 강화되고 계층 사회가 심화

됨에 따라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식 자수가 의복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게 되었다 . 삼국 시대는 한국 전통 자수의 생성기로

자수에 나타난 문양은 구름, 불로초, 대나무 등 자연주의

적 양식이 짙다. 고려 때는 귀족 계급의 의복 사치로 인

해 복식 자수는 더 섬세하고 세련된 장식으로 발전하였

으며 각종 물건에도 활용되었다 . 또한 복식 뿐만 아니라

감상을 위한 병풍 등의 수도(繡圖)도 등장하였으며 불교

의 전성기를 이루어 불교 자수가 발달하였다. 조선 시대

는 청빈을 숭상하는 유교 이념에 영향을 받아 이전의 자

수보다 소박하고 단아한 형태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남

아 있는 자수 작품은 대개 조선 초기의 것들로 그 이유

는 수놓은 바탕이나 재료가 되는 실이 섬유라 보관하기

어렵고 크고 작은 변란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조선 시대의 자수는 크게 궁수(宮繡)와 민수(民繡)로

구분되는데, 궁수는 수방이나 관구 조직에 의해 훌륭한

기술과 시설이 완비된 바탕에서 출발한 만큼 세련된 멋

을 풍기는 것들이 많고, 민수는 궁수처럼 솜씨가 세련되

지는 못했지만 일상 생활을 소재로 한 내용이 풍부하고

유형이 다양한 것들이 많아 궁수와는 또 다른 무늬와 색

조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자수는 조선

말 일제의 침략과 서양 문물의 침투로 쇠퇴기를 맞게 된

다. 일본 자수 기법이 들어와 색감(원색→중간색)이나 형

태(꼰사→푼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해방 후에는 프랑스

자수의 영향으로 그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 다행히 70년

대 이후 자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수를 체계화

하려는 노력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수의 구분에 있어 1910년까지를 전통 자수로 보고 있

는데 이는 1900년 초 궁중에 화학 염료가 들어와 1910년

에서 1920년 사이 일반에게 확산되어 이전의 천연 염색

수실이 화학 염색 수실로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 천

연 염료는 화학 염료에 비해 염색이 번거롭고 독성이 없

어 좀벌레가 잘 스는 단점이 있지만 , 염료의 빛깔이 부드

수저집에 수놓아진 팔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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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온화하여 오래 보아도 눈을 피로케 하지 않으며, 천

연 염료의 대부분이 한약재인 점을 고려할 때 전통 염색

은 피부 건강이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피부

병 치료에 도움을 주며 염색 공정 역시 공해 문제와 무

관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전통 자수는 실을 꼬은 꼰수로 수를 놓았기 때

문에 조금 거칠어 보이기는 하나 소박하고 중후한 멋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면의 둘레는 무채색, 면과 같은 계

열의 색 , 또는 금사와 은사로 둘러서 화려하고 확실하게

표현한 점이 특이하다 . 또한 수실 자체가 부피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복되는 기법을 구사하여

양감과 촉감을 드러내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택이 멋을

자아낸다 . 다양한 기법의 수 놓는 방법이 있으며, 문양의

형태에 따라 선을 잇는 수, 면을 메우는 수 , 어떤 무늬를

나타내는 수 등이 있다. 전통 자수의 공정에 있어 유의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濟), 광(光),

직(直), 균(勻), 박(薄), 순(順), 밀(密) 등이다. 제(濟)란

수의 한계가 예리하고 분명해야 함을 일컫고 , 광(光)은

실이 올올이 가지런하여 틈새 없이 결이 빛나고 정갈해

보이는 것을 말하며 , 직(直)은 글씨를 꼿꼿하게 써야 하

듯 자수 역시 마찬가지임을 표현한 것이다 . 또한 균(勻)

은 고르게 수를 놓지 못하면 빛이 나지 못해 수가 거칠

을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고 , 박(薄)은 깁 바탕이 얇을수

록 조직이 치밀해져 정교한 수를 놓을 수 있으며, 순(順)

은 한 오라기라도 수실을 잘못 놓으면 기맥(氣脈)을 모

두 그르쳐 버림을 , 밀(密)은 수실이 갈라지거나 빈 구석

이 없어야 경면(鏡面) 같이 매끄러운 촘촘한 수가 가능

함을 말하는데 , 이렇듯 우리의 전통 자수는 정성과 노력

이 있어야만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자수는 복식 자수, 생활 자수 , 감상 자수 , 불교 자수 등

으로 구분되며 저마다 수놓은 문양이나 내용, 기법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복식 자수 :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지배 계층이

입는 공복(公服)이나 예복 , 우리의 전통과 정서가 담긴

일반 백성의 복식 등으로 구분되며 옷의 소재가 되는 옷

감에 직접 수를 놓거나 수놓은 헝겊을 옷에 붙이거나 하

는 등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조선 왕조 때

왕과 관료 및 왕족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던 표장으로

쓰인 흉배,

공주와 옹주

의 대례복으

로서 서민에

게는 혼례

때 한하여

사용이 허용

된 활옷 등

이 복식 자

수의 대표적

예이다. 생활

자수는 여자

십이장생을 수놓은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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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족들의 안녕과 복을 비는 마음을 각종 생활용품

에 수를 놓음으로써 표현한 것들로, 수베갯모 , 수주머니,

수노리개 , 수댕기 , 침장, 교렴(가마에 치는 발), 안경집과

수저집, 꽃신, 부채, 수보자기 등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

● 감상용 자수 : 우리 나라에 나타난 시기는 고려

시대로 추정되며 특히 조선 후기에 민화 발달의 영향을

받아 자수 병풍이 크게 유행되었다. 자수 병풍은 그 소

재면에서 회화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자수를 놓는 이의 독창적인 조형성과 자수로서만이

가능한 독자적인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로 갈

수록 종류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구도가 복잡하며 또한

원색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조선 시대의 자수

병풍은 표현이 정중하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담백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 민화와 같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 가치와 예술성이 평가

된다.

● 불교 자수 :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고려 시기

특히 불교 자수가 발전하였으며 ,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 자수가 위축되었다 . 불교 자수는 일반 자

수품과는 달리,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 만들었기 때문에

여느 자수품에 견주어 훨씬 정교하고 치밀하다 . 불교 자

수는 수면을 일정한 간격과 땀새로 꽉 채우는 한국의 독

자적인 기법인 자릿수로 구사되어 있어 탁탁한 질감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

는 가사 , 불경의 표지 장정, 번(幡 : 부처와 보살의 위덕

을 나타내는 깃발), 연(輦 : 야외에서 법회를 열 경우 , 부

처님을 실어 나르던 가마) 등이 있다 .

이처럼 우리 나라의 자수 문화는 의복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또한 귀족 사회에서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발달했으며 담담한 색조에서부터 화려하고 고운 색

상, 다양한 문양들이 돋보인다 . 우리의 자수는 미적 조형

감각, 염색 기술 및 색의 조화 등에서 예술성이 돋보이

며, 자수를 놓는 이의 심미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성

과 정서가 표현된 입체성이 뛰어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 자수는 필요에 따라 세부 묘사보다는

대담한 생략법을 구사한 것이 많고, 정교하더라도 근시안

적인 시각보다는 관조할 수 있는 윤곽과 부드러운 선이

백미인데, 이것은 중국 자수나 일본 자수와 차별화 되는

한국 자수만의 특징이다.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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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디자인연구사례

김한응, 인덕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향 및 내용

-궁중 의복의 댕기에 나타난 형태를 음향기기

및 CD 케이스와 조명기기 디자인에 접목

-직선과 삼각형의 단순한 조화와 댕기의 중앙

공간을 기능의 美로 접목(오디오 시스템)하였

고, 그 형태를 조명기기의 기본형으로 디자인에

접목

-형태 면에서 정숙하고 고품위의 단순한 선으

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궁중 의복의 형태적인 특성을 현대 디자인물인 전자기

기나 각종 관련 기기에 적용하여 궁중의 절도와 정숙함

등 전통문화의 정신을 계승전통문화 계승하고 , 한국적 이

미지 개발을 통한 수출품 연구 및 세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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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디자인연구사례

김애숙,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자수의 특징

화려한 색상과 문양과의 조화와 자수만이 갖는 독특한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인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신비로운

이미지를 창출, 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경지를 이룰 뿐 아

니라 그 시대의 사상까지도 짐작케 한다.

자수의 형태

장식적 요소로서 사용된 자수는 여러 가지 문양과 색의

조화가 극치를 이루고 있다 . 다양한 기법으로 인해 하나

의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지만 기본이 되는 어떤 형태

의 보조 역할도 훌륭히 해내었다고 하겠다 .

디자인 의도

자수를 현대 제품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자수 자체 보다

는 목적이 있는 제품디자인의 일환으로 보조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페이퍼 나이프를 들 수 있

는데, 저고리선의 형태를 따서 손잡이 부분에 자수를 처

리하여 완성해 보면 실용성과 전통미를 겸비한 제품디자

인이 가능하다 . 또한 보료 디자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미지 중 자주 등장하는 십장생을 연대에 맞는

컬러적용과 함께 단순화하여 재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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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저고리 선과 자수이용, 우:화살촉 선과 자수이용

보료침구 세트

보료

장침

방석



우리의 보자기와 대별되는 것에 서양인들이 만든 가방

을 들 수 있는데, 양자는 사용 목적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나 단순히 자로 잴 수 없는 많은 차이를 지니

고 있다. 가방을 보면 , 상자의 개념은 그대로 둔 채 들고

다닐 수 있는 기능(상자+손잡이)만을 첨가한데 반해 보

자기는 싸는 내용물에 따라 그 형

태도 달라져 그것과 일체가 된다.

즉 , 가방은 어떤 내용물을 담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

기 존재를 갖고 있지만, 보자기는

매듭을 풀어 접어두면 3차원의 형

태가 2차원의 평면으로 바뀌며 ,

언제나 쓰임새가 생기면 하찮은 천 조각에 불

과했던 제 몸뚱아리를 펼쳐 물건을 감싸주는 넉넉함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방과 보자기는 기능 면에서도 차

이가 있다. 가방에 적합한 동사는 ‘넣다’ 하나지만, 보자

기는 ‘싸다’ ‘두르다’ ‘덮다’ ‘가리다’ 등 수 없이 많다. 즉,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물건보, 상보 , 사주보 , 함

보 , 기러기보(혼례 때 신랑이 신부집에 들고 가는 기러기

를 싼 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자기는 융통성과 다

기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모든 도구가 보자기와 같은

신축자재의 기능과 그러한 컨셉으로 변하게 된다면 오늘

날의 문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고유의 생활용구인 보자기는 물건을 안전하게 싸

서 간편하게 보호·보관·운반하는 역할은 물론 , 기복 신

앙적 측면에서 또한 물건을 나르고 예절과 격식을 차리

는 의례용으로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보자기는 오랜 세

월 동안 여인네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이용되었

다. 보자기에 수를 놓거나 조각천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

이는 등 보자기를 공들여 만든 것은 복을 비는 마음의

정성스런 표현이며 , 보자기에 물건을 싸두는 것은 복을

싸둔다는 의미로도 통했다 .

이처럼 국내에 보자기가 발달하

게 된 것은 우리의 문화 및 정서

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을 존중하

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없었다면 , 또한 좁은 공간에서

자질구레한 물건을 감추어 보이려는 정갈한 마음이 없었

다면 우리에게 보자기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운 보자기는 공간 협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며,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훈훈한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여성들의 활동범위가 제한된 당시의 폐쇄된 사

회에서 보자기를 만드는 일은 여성들로 하여금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서 노

동과 오락, 예술이 하나로 합쳐진 활동의 일환이었다 . 가

난을 극복하고 고독한 여인네의 생활 속에 아름답게 피

어난 보자기의 미(美) 세계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에 의해 발상과 재료 선택 , 색상 및 재료의 조합이 이루

무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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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



어짐으로써 의식적인 미가 아닌 생활 관념에서 나온 예

술 이전의 미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신선함은 물론 더욱

숭고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

즉 , 생활의 직접적인 필요와 방법에서 이룩된 한국 보자

기의 아름다움은 우리 여인들의 영원한 모습일 지도 모

른다.

보자기는 사용 계층에 따라 궁보와 민보로, 민보는 제작

방법에 따라 조각보 , 수보, 식지보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꾸밈새에 따라 홑보·겹보·솜보·누비보로, 그리고 문양

을 만드는 방법에 의해 당채(唐彩)로 그린 당채보·금분

으로 찍는 금박보·보판(褓板)에 물감을 묻혀 찍어낸 판

보로 나뉜다. 또한 보자기에 사용된 천에 따라 명주보,

사보(紗褓), 단보(緞褓), 무명보 , 베보 등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보자기의 가장 대표적인 양

식으로는 조각보와 수보를 꼽을 수 있다.

1. 조각보

조각보는 폐품 활용이라는 우리 조상의 알뜰한 생활 정

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서민층에서 통용

되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각보 가운데는 실생활에

사용된 흔적이 없는 것도 많은데 이는 보 제작 자체에

즐거움과 의미를 두었음을 뜻하며 , 그 이유는 조각을 이

어간다는 연장 개념을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와 연결시켰

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각천들이 결합되어 있는 패턴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

된다.

● 조각천 자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거나 이등변 삼각

형의 조각이 두 개 혹은 네 개가 모여 정사각형 모양을

이룬 것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되어 있는 패턴 : 동색의

조각들이 사선을 이루도록 배치한 미적 배려가 돋보인

다.

● 보자기 중앙부의 네모꼴을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퍼

져 나가듯 , 조각천들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네모꼴이 점층

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양상으로 구성 : 보자기 중앙부

가 우물정(井)자를 이루도록 조각천들의 색과 면을 안배

하거나 바람개비 날개가 돌아가듯이 일정한 방향으로 회

전하는 양상으로 조각천들을 배열함으로써 변화를 주었

다.

● 여의주문보(如意珠紋褓)라 하여 작위적인 디자인을

보이는 형태 : 일정한 크기의 원들이 똑같은 크기의 겹

친 부분을 네 군데로 만들도록 서로 겹쳐져 있는데 그

결과 보자기 전체는 네 개의 꽃잎 달린 꽃들의 집합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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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도 하고 여의주가 겹쳐져 도열해 있는 것 같아 보

이기도 한다. 이러한 패턴의 조각보는 두 종류의 천으로

꽃잎 부분과 그 외의 공간을 이중의 층(層)이 지게 꾸밈

으로써 부조와 같은 독특한 효과를 거두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구성미가 특히 빼어난 조각보는 어떤 패턴을 형

성하기보다는 조각들이 자유롭게 겹합되어 있는 것 가운

데 더 많다 . 크기와 모양, 색상이 각양각색인 수 십개의

천조각들이 규칙성을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산만하거나

유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계산

된 논리적 근거가 아닌 한층 더 높은 감추어진 수리(數

理)의 미학 아래 조각천 전체가 통합되어 감성의 지극한

표현이 표출되었기 때

문이다.

조각보는 세련된 색

상 배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엷은 파스

텔조의 차분한 색상을

주로 사용한 사(紗) 조

각보는 색상의 뉘앙스

를 잘 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변화감과 긴장을 잃지 않

고 있으며 조각천의 색상 농담과 크기의 차이를 살려 격

조 높은 하나의 조형작품을 빗어내고 있다. 또한 색상

배합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작품으로는 창생과 성장이라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청홍(靑紅)을 주조로 한 모시

조각보를 들 수 있는데 빨강, 파랑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택한 대담성과 색과 면 분할의 세련미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는 ‘데 스틸(De S t il)'이라는 하나의 예술사조로 인정

받고 있는 추상화가 몬드리안이나 끌레의 작품에 비견할

만 하다.

이처럼 면 구성과 색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조각보. 구

상후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택 사용하는 일반 조형 작품

들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진 제한된 재료만으

로 만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조각들이 전

체적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멋진 조형물을 창조해 냈다

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버려질 운명

의 보잘 것 없는 조각천들을 모아 빼어난 구성미를 창출

해 낸 능숙한 솜씨와 탁월한 미적 감각을 생각할 때 조

각보는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2. 수보

수보는 혼례 등 길사에

사용되었다.

바탕천은 면직물, 안감은 명주를 많이 썼는데 이것은 견

직물과 견사로 제작된 여타의 자수품과 다른 점이다 . 면

직물을 바탕천으로 사용한 것은 보자기의 수명을 오래

하기 위한 배려이며 , 명주를 물건이 직접 닿게 되는 안쪽

면에 쓴 것은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려는 의지로 보인다 .

수와 조각을 결합시킨 조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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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문이 대칭으로 수놓인 수보



수보의 문양으로는 수화문(樹花紋)이 가장 많고 이에

곁들여 학 , 봉황, 공작 등의 서조(瑞鳥)와 나비, 풀벌레,

각종 잡새들이 시문되어 있다. 수보 문양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나무인데 나무는 한국인에게 있어

영험이 있다고 믿어진 신성한 자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길사에 쓰이는 보자기에 나무를 수놓은 것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밖에 꽃은 복(福)을 , 십

장생의 하나인 학은 장수를 , 봉황은 성서로움을 , 나비는

길상을, 열매는 다산 특히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문양으

로 전체적으로 보아 수보의 문양은 복락기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福’ ‘壽’ 따위의 문자문도 적지

않아 보자기 중심부나 가장자리에 다른 문양과 어울려

수놓여 있다 .

문양의 구도를 보면, 다른 자수품과 달리 입체적인 느낌

을 전혀 주지 않는 평면도 형식과 입면도 형식 등으로

양분된다 . 문양의 배열은 대부분 대칭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자기 중심부의 원형문(圓形紋) 또는 화문(花

紋)을 중심으로, 혹은 두 개의 대각선이나 십자가형으로

만드는 두 개의 직선을 중심으로 사방대칭으로 문양을

배치하고 있다. 좌우 상견형(相見形)이나 팔방대칭형도

다수 발견되고, 문양이 보자기 전면에 방사상으로 펴져

있는 형태의 배열도 적지 않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시

문된 예도 있다 .

문양의 표현 양상을 보면 대체로 비사실적으로 표현되

어 있다. 예를 들면 줄기나 가지 끝에 달린 꽃이나 새,

풀벌레 등도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새로도 또는 꽃으

로도 보일 수 있

도록 다중의 상

(像)으로 표현되

어 있다. 다시 말

해 수보의 문양은

자연에서 도출된

것이나 일단 추상

화 단계를 거쳐

세세한 부분을 사

상(捨像)하고 그 자연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을 남겨 절약된 생물형태적인 선(線)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풍요로와 보이도록 구사되어 있다.

수보에 쓰인 색상은 음양오행설에서 말하는 자연계의 기

본 색상인 청·적·황·백·흑 등이며 특이한 것은 문양

하나하나를 수놓을 때 작은 단위까지도 다색의 실들로

메꿈으로써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동의 느낌을 준다는 것

이다. 나무줄기나 문자의 획을 나타낼 때는 오색사를 병

렬시켜 표현했으며 작은 잎사귀나 열매 하나를 처리할

때도 2중, 3중의 색실을 사용하여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

인 아름다움을 지니게 하고 있다 .

천으로 된 사각형의 물리적인 것 자체가 그 전부가 아

니라 최후에 완성된 실루엣이 있어야 참된 보자기가 되

었던 우리의 보자기 . 산업화의 영향으로 쇼핑백 등에 그

자리를 내주며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나, 우

리의 옛 보자기를 통해 선조들의 삶의 숨결을 느껴보고 ,

네 귀에 수를 놓은 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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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외시되었던

보자기의 진가와

가치를 인식, 그것

이 세계 속에서 정

당한 평가를 받도

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환경파괴의 심각성

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보자기에 복을 담듯 먹거리를 담아온다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런지 ...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문양이나 색상 등의

독특한 구성 기법의 가치를 인정, 패션 분야 등에서 응용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자기의 활용 범위를 넓

혀 보자기 본래의 기능성 외에 현대 조형예술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길 기대해 본다.

보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김춘수 시인이 보

자기의 미학을 노래한 것을 다음에 소개한다 .

독특한 문화유산

우리의 보자기에는 몬드리안이 있고

폴 끌레도 있다 .

현대적 조형감각을

유럽을 훨씬 앞질러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표정은 그지없이 담담하다 .

마치 잘 갠 우리의

가을 하늘처럼 신선하다.

그것은 어느 개인의 폐쇄된 자의식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로

익명성의 느긋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배달겨레의 예술감각이요 생활감정이다.

거기에는 기하학적 구도와

선이 있고

꼴라쥬의 기법이 있다.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들끼리의 결합,

쉬르리얼리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렇다 .

그것은 또한 가장 격조 높은

미니멀 아트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을 한결 따뜻하게 하고

한결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와 닿으면서

고금을 넘어선

세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배달 겨레가 간직한

겨레의 슬기가 아니었던가?

나비문 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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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디자인연구사례

김한응, 인덕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대상물의 특징

-연구대상: 기하학적 문양/와선, 기하학 사방 무늬

-사용 범위 :상보, 침구 및 궁중 기물

연구 방향 및 내용

-상보에 있는 기하학적 문양의 형태를 현대 디자인물에

적용 연구

-대상 기하학적 문양의 재배열로 시계 숫자판에 적용 연

구

-형태별 , 색채별 미적 요소를 오브젝트의 기능과 숫자로

표시

관련 연구 : 궁중 기물 가운데 기하학적 문양을 입체

화 하여 자동차의 휠(w heel)과 휠 커버(w heel cov er)에

적용(제작방법은 w heel의 경우 , die- cas ting, w heel cover

의 경우 pres s로 제작)

기대 효과 및 활용 범위

-전통 문화 예술의 가치성을 연구 개발하여 다방변의 현

대 디자인물에 적용, 우리 고유의 문화 및 예술적 가치

계승

-전통 문양의 형태적, 의미적, 색채적 미려함을 발견하여

현대 디자인물에 적용, 발전시켜 한국 전통문화의 수출품

개발과 세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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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벽시계

자동차 휠 및 휠 커버



보자기 디자인연구사례

김애숙,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조각보의 형태

조각보의 주요 소재는 직물로서 면 , 견, 마, 색실 등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청색과 엷은 파스텔조 색상들로 은

은하며 이러한 색상들은 당시의 염색 수준을 가늠케 한

다.

색과 면의 구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조각보는 하나의

조형 작품

으로 조각들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세련된 구성미와 미적 감각을 나타내 예술적인 가치로서

현대 디자인의 모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

디자인 의도

조각보의 형태 중 면과 색의 구성 요소를 현대의 제품에

맞게 재구성하여 장신구 디자인, 가구 디자인(식탁 세트),

타일 디자인, 직물 디자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 .

직물 디자인은 조각보의 형태와 십장생의 다채로운 문

양을 현대화 하여 조합해 봄으로써 대량 생산되는 제품

디자인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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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보 형태를 응용한 장신구

(넥타이, 카우스 버튼, 단추, 귀걸이)

넥타이 스카프

직물디자인



보자기 디자인연구사레

류창희, 경기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색상의 조화가 훌륭한 보자기일수록 전체의 색조에 통

일성을 갖고 있으며, 엷은 파스텔조의 차분한 색상들에

농담의 차이를 줌으로써 변화와 긴장미를 조성하고 있

다 . 보자기의 현대 디자인의 적용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도 일정한 통일성과 조화를 갖도록 한다면 훌륭한 결과

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자인 내용

제품의 생산에서 다양한 변화를 준다는 의미는 형태 및

색상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

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또한 한계가 있다 . 색상을

다양하게 하는 것 또한 생산단가를 높이거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을 받

지 않고 비교적 쉽게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표면처리에 의한 방법으로 VT R과 같은 평범한 박스 형

태의 제품에 하우징을 금형으로 뽑아낼 때(사출 금형이

나 프레스 금형) 금형의 부식 처리나 그밖의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제품 생산에 적용한다면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제품디자인이 될 것이다.

적용 가능 분야

대부분의 제품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다. VT R과 같은 박

스형 제품에 적용하면 잘 어울릴 수 있고, 전화기의 버튼

이나 컴퓨터의 키보드 등과 같이 손으로 접촉되는 부분

에 적용하면 접촉 부위의 감촉에 의해 기기의 조작을 쉽

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오동작을 방지하는 인간공

학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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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보 형태응 응용한 전화기



보자기 디자인연구사례

김한응, 인덕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대상물의 특징

-연구 대상 : 궁중 보자기(수보 , 조각보)의 기하

학적 문양

-사용 범위 : 수보, 조각보, 상보 등 자수 관련

궁중 기물

연구 방향 및 내용

-보자기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들을 기초로 그 형태의 변

화와 재배열로 현대 디자인물 개발 연구

-자연물(식물)의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의 새로운 배열

방식 및 디자인 제작물에 응용할 수 있

도록 새로운 형태 구성 및 색채를 현대화 하여 개발 연

구

-디자인된 자연, 기하학적 문양을 수출 대상인 넥타이에

적용 개발하여 전통문화 및 예술적 가치 창출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궁중의 기물 및 전반적인 자수에 관련한 광범위한 패턴

의 형태, 색채 연구 개발로 전통 문화의 예술적 가치성을

재창출하고 그 문화 계승의 새로운 미디어 개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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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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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먹는 도구인 수저는 귀중한 것

이라 생각하여 아무렇게나 간수하지 않고 다남(多男)·

재산·장수를 상징하는 물고기·연밥·십장생 등을 곱

게 수놓은 주머니에

보관했다 .

우리의 전통적 수저

형태는 생활 습관과

주거 양식에 따라 변

천되었으며, 그 형태

적 배경에는 ‘인간

중심적’ 사상이 깔려

있다. 특히 음식을

담는 그릇의 곡선이

숟가락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음식을 뜨는 부분이 차츰

둥글어지고 손잡이의 곡선도 직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내에서 발견된 수저로는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나진

초도 패총에서 출토된 숟가락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본

다 . 백제 무령왕릉에서 젓가락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을 병행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통일신라 때는 원형 , 타원형 등의 숟가락이 출토

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고려 시대 양식인 연미형으로 변

화하는 과정도 보인다. 고려 시대는 연미형으로 손잡이

끝 부분이 제비꼬리 모양의 두 갈래로 갈라지고 손잡이

의 곡선도 S자형으로 크게 휘어져 있으며 숟가락 면은

가늘고 긴 형태를 갖는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숟가락

자루의 제비꼬리가 없어지고 자루의 휨이 적어지며, 중기

이후에는 자루가 길고 곧고 두꺼워지며 숟가락 면은 둥

글어진다. 젓가락은 안쪽이 점

차 가늘어져 오늘날과 비슷해

지고 위 부분에는 길한 의미의

글자나 꽃을 칠기로 입히는 경

우가 많아졌다 .

숟가락은 우리 민족이 청동기

시대에 금속으로 만든 최초의

가재도구이며, 이 때의 사람들

은 물새가 부리로 물 속의 것

을 자유자재로 잡아먹는 것을

보고 숟가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

려 시대까지의 숟가락은 지금과 달리 국자처럼 만들어졌

다고 한다. 또한 농사가 풍년이면 숟가락의 잎을 좁게

만들었고 흉년에는 한 술에 많이 먹으라고 잎을 넓게 만

들었다고 한다.

수저는 재료에 따라 은수저, 놋수저, 나무수저 등이 있

다. 나무수저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지만 다른 재료들은

틀에 주물을 부어서 만든 무지 가락을 여러 번 담금질해

망치로 두들기고 평칼로 깎아 광을 내는 제조과정을 거

친다. 또한 숟가락 끝에 조각을 새길 때는 10번 이상 담

금질을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다. 수저가 은으

수저집과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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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져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수저만은 신

분상의 별 구애 없이 놋수저가 많이 이용되었다 .

특히 놋쇠로 만든 수저는 방짜(품질이 좋은 놋쇠를 부

어내서 다시 두드려 만듬)와 퉁짜(품질이 낮은 놋쇠를

주조해 만든 것)로 구분되며 이 양자의 차이는 주석과

구리의 합금인 놋쇠의 성분으로 구분하는데 많은 유기들

이 주물로 만든 다음 방짜로 속이기 위해 제품에 망치질

을 해 팔기도 했다고 한다 . 방짜의 생명은 구리와 주석

을 불에 녹이는 합금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보이

는 밤에 작업을 했고 그래야 직감으로 불의 온도를 잘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합금 비율(구리 열 여섯 량, 주

석 넉 량 닷 돈)이나 불의 온도가 맞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길 때 부서지므로 합금 비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

다 . 이렇게 하여 만들어지는 무지 가락(틀에 부어 만든

주석 덩어리)은 고작 14개 정도이며 따라서 하루 평균 1

벌 정도의 놋수저를 만들 수 있다.

한국 ,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문화를 상징하는 식사 도구

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다면 이에 대별하는 것으로 서

양의 포크와 나이프를 들 수 있다 . 이처럼 동서양이 서

로 다른 식사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리 형태가 다

르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스테이크는 덩어리 채 나오지

만 불고기는 이미 잘게 썰어서 조리된 음식이므로 더 이

상 나이프가 필요 없다. 이 같은 차이는 음식을 만든 사

람과 그것을 먹는 사람을 따로 생각한 서양의 개인주의

발상과 먹는 이의 수고까지를 고려한 동양의 상보적 개

념에서 비롯된다. 이를 반영하듯 젓가락의 형태와 구조

는 짝으로 되어 있어 너와 나의 상호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수저 문화는 젓가락이 지니고 있는 짝의

의미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중국, 일본도 젓가락을 주

로 사용하고 있지만 , 유독 한국만이 젓가락 옆에 다시 그

와 짝을 이루는 숟가락이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식문화 자체가 국물과 건더기로 그 균형을 이루는 즉, 음

과 양으로 융합되어 있어 국물은 숟가락으로,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먹으며, 젓가락은 길쭉하고 숟가락은 움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수저를 통해

서도 음과 양의 조화를 생각했으며, 수저를 통해 단순하

면서도 조형적인 우리의 미(美)를 가꾸었던 것이다 .

고려,조선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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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 디자인연구사례

이대우, 충남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한국의 전통적 형태의 수저는 생활 습관과 주거 양식에

따라 변천되었으나 기본적 형태는 항상 ‘인간 중심적’ ‘인

간공학적’ 요인을 강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디자인의 형태에 있어 사용자 환경에 대한 배려에서 비

롯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 요소들을 셀룰러폰의 핸즈프리에 적용 , 음

성학적인 신호를 전파 신호로의 전환으로 가장 완벽하게

도입,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놓치기 쉬운 말소리를

집결시킬 수 있는 수저 형태의 구조로 채택, 응용하였다 .

디자인 내용

핸즈프리는 이어폰과 마이크의 이중 구조로서 입과 귀

등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

컨셉트를 산업디자인에 적용,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 보았

다.

디자인 적용 분야

-휴대용 전화기 형태와 핸즈프리 세트 디자인

-승용차 내부 구조물과 오디오 패널 버튼

-가전제품 리모트 컨트롤의 버튼

- 200 -

앞면

측면

스피커 B
스피커 C 소리집결 구조

이어폰 잭

헤드 C

스피커 부분도

셀룰러폰 핸즈프리 렌더링

셀룰러폰 핸즈프리 아이디어 스케치

스피커 A

계란형태



수저 디자인연구사례

김수영, 상명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전통 문화 유산인 청동 수저의 특징을 연구 조사하고,

청동 수저의 단순하고 조형적인 선을 응용하여 기능적이

고 미적인 의자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청동 수저의 특징, 수저 형태의 변화

기대효과

청동 수저의 단순하고 조형적인 선을 이용, 인체공학적

각도와 길이를 살려 기능성과 편안함을 더했다. 숟가락

면을 등받이에 응용하고 손잡이 부분을 접어서 좌면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수저의 곡선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탱해 주기 위해 파이프의 틀을 이용하여 고

정, 연결하였다. 제작 실용화되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고가의 외국 가구와 비교 경쟁하여도 손색없는 휴

식용 의자로서 수출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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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매일 먹는 주식이라면 떡은 잔칫날과 같이 특수한

날 먹는 별식이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곳곳에

서 떡방아 찧는 소리가 들렸으며,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

락 나는 떡을 얻어먹을 욕심에 주위를 기웃거렸다. 집에

서 떡방아를 직접 찧지는 않았어도 얼마 전만 해도 방앗

간에서 떡을 하느라 차례를 기

다리던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은 방앗간에 가는 대신

떡집에 돈을 주고 떡을 맞추거

나 사서 먹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떡 만들던 날의 번잡스런

즐거움이나 차례를 기다리며

벌어지던 흥겨운 일들은 우

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

다 .

떡은 우리에게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먹거리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슬픔, 간절한 기원

을 함께 맛보던 의식의 상징물이었다. 혼인을 앞둔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보내면 , 신부집에서는 대청에 떡

시루를 올려놓고 그 함을 시루 위에 얹고 시루에 올려놓

은 함을 향해 큰절을 올린 다음 함을 풀어 보았는데, 이

는 신랑과 신부가 잘 살라는 간절한 마음을 시루 위에

함을 올려놓고 빌었던 것이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 첫돌

이 되면 백설기·수수경단·찹쌀떡·인절미·송편·무지

개떡이 골고루 상에 올려졌는데, 백설기는 아기가 정결하

게 자라고 장수하라는 뜻을 , 수수경단은 귀신이 붉은 색

을 싫어하니 귀신의 범접을 막고 무병 장수하라는 기원

을, 인절미와 찰떡은 끈기 있고 마음이 단단하라는 뜻에

서, 무지개떡은 아기의 무궁무진한 꿈이 무지개처럼 오색

찬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

원하는 뜻이 각각 담겨져

있다. 떡은 제사상에서도 빠

지지 않는 음식인데 , 시루떡

에서 모락모락 나는 김과

구수한 맛으로 세상을 떠난

옛 사람들을 불러 한 자리

에 앉히고 그 영혼을 달랜

다. 또한 며느리가 근친갈

때 또한 딸이 근친갔다 시

집으로 돌아갈 때 양가에서

동고리에 떡을 담아 보냄으로써 어렵기만 한 사돈끼리

서로의 솜씨도 구경하고 정갈한 법도도 가늠해 보면서

예와 정을 나누었다 . 이밖에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서둘러 떡을 만들었는데, 이는 별식

을 대접한다는 의미 외에 찾아온 사람을 존경하고 기쁨

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과 훈훈한 정

의 한 표현 수단이었던 것이다 . 이처럼 떡은 일상의 삶

에서 벗어난 일탈성과 예외성을 만들어 무미건조한 현실

로부터 잠시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억의 매개체가 되

었고 그 행위의 활력소가 되어 주기도 했다.

떡살을 박는 다식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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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살



떡은 맛의 즐

거움과 함께 또

한 시각적 즐거

움을 준다. 보

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우리의 떡은 다양한 문양과 색으로 아름다움을

십분 발휘한다 . 떡의 문양은 떡살이란 것에 의해 새겨졌

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떡이 특별한 날을 기리는데

많이 사용된 까닭에 떡의 문양은 추상적인 상징성과 신

앙정신 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 따라서 떡 위

에 각인된 떡살무늬는 떡을 보내는 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절기 떡으로 단오날 먹는 수리취 절편이

있는데, 수레바퀴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떡살로 눌러 찍

어내며, 잔칫날에는 꽃 모양의 절편을 만드는데 사돈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선물용 절편에는 길상 문양을 새겼다 .

떡살의 형태는 원형과 정방형 ,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대체로 둥근 모양이거나 정사각, 육각, 팔각형이며 장방

형의 것은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 떡살은 재질

이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는데 흔히 박달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만들었다. 떡살은 여러

가지 문양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사용의 경제성이 돋보

이며,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준다. 또한 벽에 간단히 걸어

놓을 수 있는 보관성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떡살 문양

에 나타난 상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장수 : 수(壽)자의 도안화, 귀갑문·천도문·불로

초·소나무 등의 십장생, 어린문(魚鱗紋), 동심원문 등

● 다손 (多孫 ) , 다남 (多男 ) : 석류문, 어문, 어린문,

알무늬 , 나비가 꽃을 찾는 그림, 편복문

● 화목과 번영 : 국화문 , 목단문, 연화문 , 파초문 ,

팔괘문 , 지초문, 매화문, 난화문, 죽문

● 벽사 : 부적의 모양에서 본딴 무늬

우리의 떡은 상징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 영양학

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합리성과 과학성이 담겨져 있는

식품이다. 인절미에 콩고물을 묻힌 것은 당질과 콩의 단

백질을 쉽게 섭취토록 한 배려이며, 철마다 제철의 신선

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쑥설기, 느티설기 등을 해먹은 것

은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상징성과 미(美)와 과학적 합리성을 갖춘 우리의

떡은 오늘날 서양의 빵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입맛

이 변하면 정신도 변하기 쉽다는 것은 콜라와 햄버거를

좋아하는 요즘의 신세대들을 보면 쉽게 느껴진다 . 우리

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떡. 그것은 잊혀져야 할 자산이

아닌 소중히 기억되고 간직되어야 할 우리의 먹거리인

것이다 . 떡살의 인위적 무늬가 새겨져 있는 떡, 지층처럼

한켜 한켜 켜를 이루고 있는 고물들이 자아내는 중층적

구조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시루떡 등의 미학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소박한 멋과 음식 문화에 격조를 살렸던

선인들의 생활상을 엿보게 한다.

떡살로 멋을 부린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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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교수 연구 내용

ㄱ. 떡살을 형태와 문양을 응용 , 자동차의 휠(w heel)에

적용시켜 전통적이면서도 장식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로 전개

ㄴ. 떡살의 문양과 형태를 응용, 단추의 형태와 기능에

접목

연구 품목의 특징 분석

-전통 이미지 : 떡살의 문양, 형태 등

-전통 소재 : 조선시대의 떡살, 조선시대의 청화채 연적

과 떡살

-미적인 측면 : 떡살의 문양과 형태 등에 나타나는 장식

적, 반복적 형태의 응용

-기능적 측면 : 떡살의 대칭 형태와 기능적 , 역학적 구조

를 접목. 떡살의 형태를 기능에 응용

-형태

적용 분야

-자동차 타이어 휠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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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웅, 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내용

떡살 문양의 상징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양의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패턴의

조형 분포와 식(食) 문화(기능적 측면)와의 상관성을 연

구하도록 한다 . 특히 문양의 조형 원리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재조명을 통한 우리 선조들의 미적 감각을

연구하고 현대 디자인에서의 복고주의적 향수에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출하여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형 제품 개발을 추구하는데 있어 실질적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연구 대상의 특징 분석

1. 문양의 상징성에 따른 분류

2. 떡살 문양의 디자인 요소

-선을 이용한 기하학적 문양, 선을 이용한 동식물 문양,

선을 이용한 기호 및 문자 문양

-대칭과 비대칭의 조화, 연속적 반복에 의한 조화

-상징적 요소의 시각화 표출, 자연과 인공적 조형미 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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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살 패턴을 적용한 스피커

떡살 문양을 적용한 시계

떡살 패턴을 적용한 제품

아이디어 스케치



벼루는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기 위한 동양의 고유한

필사(筆寫) 도구이다 . 출토에 의한 물증에 의하면 , 벼루가

본격 사용된 것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이며, 국내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흙으로 빚어 만든 가야 시대의

원형 도연(陶硯)으로 보여진다 .

옛날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된 벼루는 대부분 남포

석(지금의 보령군 남포면에서

채석된 벼룻돌)으로 만들었으며 너무 흔해 사람들이 귀

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좋은 것은 중국의 단계연이나 흡

주연에 못지 않았다고 한다 . 이밖에 평안북도 위원에서

나는 위원석도 좋은 벼룻돌로 여겨졌다.

남포석 옛 벼루에 새겨진 조각은 벼루의 수가 워낙 방

대하므로 조각의 다양성도 거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다. 그만큼 남포 벼루에 새겨진 조각의 문양은 한 지

방의 특색이거나 단순한 공예의 측면을 넘어 한국 공예

의 원형 내지 생활 정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동물문

에는 용, 거북, 봉, 학 , 잉어, 개구리, 새 , 호랑이 등이 있

고 식물문에는 매화 , 매죽, 포도, 감, 복숭아, 파초 , 국화 ,

난초, 고사리 등이 있으며, 이밖에 십장생, 산수, 태극 , 아

지(亞池), 회문(回文) 등 한국 벼루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조각의 유형을 남포 벼루에서 찾을 수 있다 . 조각

수법은 일부의 사실성 조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도식화(圖式化)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평면적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성은 없다 하

더라도 소박하고 간결한 민화적 조각 수법은 우리 나라

벼루가 보편적으로 갖는 아름

다움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인

다 . 그러나 요즘의 남포 벼루

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각

기법을 거의 저버리고 요란한

조각을 하는 등 일본식 유형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인의 남포 벼루 선호에서 오

는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벼루는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하여 절단기로 벼루 크기로

자르고 다듬은 다음 평무레로 모양을 만들고 조각 밑그

림을 새기며 조각을 세밀하게 다듬고 연마석으로 벼루

바닥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벼루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때는 스승으로부터 정식으로 벼루 제작

기술을 익힘으로써 우리 고유의 체식(體式)이나 조각 도

안을 익힐 수 있었지만 벼루 수요가 격감하면서 점차 제

작 기술을 배울 스승마저 없는 상황이 되고 주문 생산에

의해 화려한 장식의 벼루만을 생산케 되어 개성 있고 조

형성을 갖춘 벼루 생산품들은 점점 보기 힘들게 되었다 .

그렇다면 조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쓰

기에 좋은 벼루란 과연 어떤 벼루인가? 우선 값이 부담

스럽지 않아 대중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하고, 먹이 잘 갈

리며 먹빛이 좋고, 쓰기에 거북할 만큼 크고 무거운 것보

포도문일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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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간편한 이를테면 모양이 간결하고 한 자(30cm) 안

팎 크기에 먹을 한번 갈아 붓글씨를 넉넉하게 쓸 수 있

도록 물집이 벼루 바닥에서 비스듬히 내려간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용연의 경우 , 길쭉하게 네모난 장방형

사직연이나 벼루 테두리에 장식 조각을 한 네모나 타원,

또는 둥근 벼루이면 쓸모가 있다 . 최근 크고 화려한 장

식의 벼루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겉만 화려한 것을

찾는 오늘날의 시대 조류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벼루의 종류는 소재(옥 , 돌, 나무 , 기와 등), 형제(形制 :

장방, 사직 등)에 따라 그리고 실용연인지 완상연(玩賞

硯)인지를 가늠하는 취향에 따라 각각 나누어 볼 수 있

다 . 또한 벼루의 이름은 모양이나 조각, 문양을 주제로

하여 짓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벼루 중

에는 포도문일월연, 신구연(신령한 거북의 조각), 운룡연

(구름 속의 용 조각), 십장생문연(십장생의 조각), 난월연

(달과 난 조각), 삼우연(소나무 , 대나무 , 매화를 조각한

것), 팔괘연(팔괘가 조각), 심지연(마음 心자가 조각) 등

을 들 수 있다 .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본

다 .

● 포도문일월연 : 포도문일월연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주로 제작되었다. 고려 시대 말기의 포도문

일월연은 고도로 세련된 솜씨를 보이며 자연석의 질감과

인공미가 완전 조화를 이루어 마치 실물을 대하는 것과

같은 사실풍으로 처리되었다 . 조선 중기에도 포도문은

자주 인용되었으나 조형 수법은 생동감을 잃고 민화적인

양식을 띠게 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포도문은 일정한 격

식이나 유형 없이 민속적인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 조선

전기에 제작된 포도문일월연은 이름 그대로 벼루 바닥과

물집은 해와 달을 본땄고, 연지를 에워 싼 넓은 공간에는

포도줄기와 잎사귀가 녹색의 물결 무늬로, 포도알은 자주

색과 녹색의 엇갈림을 이용하여 여름의 계절감을 느끼도

록 조각되었다 . 또한 원숭이 세 마리가 포도를 따먹는

손놀림과 표정을 석재의 녹황층을 이용해 완벽한 구도로

생동감 있게 나타내었다.

옛날 선비들은 세수는 못해도 벼루는 씻을 만큼 벼루

씻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으며, 벼루 간수에 많은 신경

을 썼다 . 왜냐하면 자주 씻어야만 벼루가 메마르지 않고

신기(神氣)가 있다고 했으며, 자주 씻지 아니하면 먹 속

의 아교가 엉기어 먹빛이 뿌옇고 먹똥 때문에 글씨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글씨를 쓰는 것 못지 않게 벼루에 먹을 갈고 글씨를 쓴

후 벼루를 씻는 것 등을 정신 수양의 한 일면으로 보았

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벼루는 선비들이 늘 가까이

두는 문방사우 중의 하나로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조

의 미와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부조로 조각하

여 단순 작업의 의미를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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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상명대 시각디자인 교수 디자인 의도

포도문 일월연의 특징을 연구 조사하여 가전제품의 표

면 패턴으로 응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시대별 발달 과정

적용 가능 분야

-상품 표면의 패턴에 다양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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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면 패턴

패턴 아이디어 스케치 벽면 장식용 라이트 및

마우스

현관문



의미 전달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 변화되어 왔다 .

초기에는 흙바닥이나 나무판, 암

벽 등에 손톱 또는 나뭇가지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거나 새김

으로써 의사전달을 했으며, 이후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이를 이용

한 의사전달 노력을 시도하면서

짐승의 털을 둥글게 말아 만든 붓

과 같은 형태가 출현되었을 것으로 본다.

붓은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 등을 거

치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중심적인 필기구로 자리잡아

왔다. 종이와 먹의 경우, 자체 보존은 어렵지만 기록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오래 보존될 수 있었으며 , 벼루는

돌이나 토기, 도기 등과 같이 반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함

으로써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붓은 일

정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부스러지는 어찌 보면 문방

사우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붓의

유물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이고, 자료 또한 지극히

단편적이다. 그렇다면 여러 종류의 붓들 가운데 과연 좋

은 붓이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중국의 유명한 서예

가인 왕희지는 붓의 좋고 나쁨은 털의 우열보다는 필장

의 기술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점 하나 있을 곳을

잃으면 미녀의 눈 하나가 없는 곳과 같고 , 하나의 획이

있을 곳을 잃으면 장사의 팔 하나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서예에는 한 점, 한 획의 잘잘못으로 글씨

전체의 우열을 좌우하게 마련인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서예가의 기량은 물론, 붓의 작용도 경시할 수 없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붓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필관 및

붓촉, 그리고 붓털과 붓 크기 및

용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필관 (붓 대롱 ) : 필관은

단단하고 무게가 있고 둥글고 곧

은 것이라야 자유롭게 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필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대나무이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고 줄기가 강하게 형

성되어 오래 전부터 필관의 주된 재료가 되어 왔으며, 대

나무 중에서도 시누대(굵기에 비해 마디 사이가 길고 마

디맺음이 매끄러워 필관에 최적격), 마디대(마디 사이가

촘촘하게 형성된 대)가 필관에 많이 쓰였다. 필관은 갈라

짐이 없어야 하므로 채취 후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해야 한다 .

● 붓촉 : 붓촉은 뾰족하고 가지런하며 둥글고 튼튼

해야 글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붓촉은 옥토

에서 솟아나는 죽순처럼 둥그스름해야 하며 필관에서 빠

지거나 털이 한올 두올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

● 붓털 : 붓에 사용되는 털에는 이리털, 토끼털 , 쥐

털(쥐의 턱수염), 범털 , 노루털, 사슴털, 돼지털 , 살쾡이털,

족제비털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털이 까슬하고 여린 가

을철의 토끼털 즉, 양호필을 최상의 붓털로 쳤다.

● 붓 크기 : 오늘날과 같은 붓의 호수가 정해지기

정신의 흔적을 남기는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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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찾아서

붓



전에는 필봉의 길이에 따라 단봉 , 중봉 , 장봉(필촉 지름

이 15- 17mm ), 특장봉(필촉 지름이 18- 25mm ), 소액, 중

액 , 대액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 붓의 호수 제정은 시중

에서의 판매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 아직도 호수에 따른

크기가 통일되지 않아 제작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

작되고 있다 . 규격화된 호수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

나 1호의 크기는 장봉 중 가장 작은 붓과 비슷하다 .

● 붓 용도 : 붓은 모의 특성, 제작방법 등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서예붓은 부드러워야 하고

사군자필은 탄력성이 있어야 하므로 심소에 말갈기를 넣

거나 우황모, 구모 등을 넣는다 . 사군자필과 채색필을 심

소로 구분했을 때 채색필은 길이가 짧고 심이 들어가나

사군자필은 심의 양이 적게 들어간다. 산수필의 경우 심

소에 돈모나 마모를 쓰고 있으며 필봉의 끝이 완만하게

모아져 뾰족한 반면, 채색필은 붓끝이 빨리 치달아 산수

필에 비해 필봉 자체 길이가 짧은 것이 외형적인 특징이

다 . 또한 한글 붓과 한자 붓의 외형적인 차이도 쉽게 구

분지을 수 있는데, 한글은 붓끝을 이용하여 글씨를 완성

하므로 끝맺음이 완만하여 날카롭지만 , 한자 붓은 필봉의

활용 면적이 넓어 한글 붓에 비해 끝맺음의 경사도가 심

한 편이다.

이처럼 붓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소중한 필기구로

활용되었지만, 개인적·사회적으로 붓을 만드는 필장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던 까닭에 붓 제작의 기술적인 향

상이나 발전이 어려웠고 따라서 오늘날까지 필장이나 필

방의 이름 하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을 반

영하듯 붓은 특별한 조형적 형태, 구조 , 문양 등을 지니

고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답습되어 내려온 것이 사실이

다. 붓은 문화의 밑거름으로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않았으

나 사회 상층부의 관심보다는 이름 없는 필장들의 노고

에 의해 때때로 필관 위에 한자를 새겨 품위 있게 장식

을 하거나 전체를 꽃무늬로 장식함으로써 단순한 필기구

가 아닌 그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인간이 살아온 자취의 흔적은 긁다, 새기다 , 쓰다 등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쓴다는 것은 종이가 발명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는 종이

발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긁는 철필을 사용했다. 서양의

철필은 단순히 글씨의 흔적만을 보여주나, 동양의 붓은

글씨의 흔적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붓털에 의해 그것을

쓴 사람의 정신적 리듬을 전달받아 그 흔적까지도 보여

준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예를 정신 수양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과학화, 합리화란

미명하에 오늘날의 첨단 과학·물질 문명을 선도하는 서

양이 종이 위에 정신의 흔적을 남기는 진정한 쓰기의 문

화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요인들

이 서양이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모티브가 될

지도 모른다 . 이제는 쓰는 문화에서 다시 워드프로세서

등을 이용한 찍는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 . 병아리가 모이

를 쪼듯 의미와 기록을 하나하나 찍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흔적을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을런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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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 디자인연구사례

김종식, 광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서화용 붓의 이미지를 화장품

용기류(립스틱)에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디자인 내용

붓의 이미지를 화장품 용기류(립스틱)에 대나무 형태

로 유도하고 , 립스틱 상단부 붓털의 느낌을 형상화시켰

다. 붓의 필관 장식에 들어갈 문양 패턴을 다양화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필관 장식(금속)과 붓 길이의 비

례에 의한 상, 하 길이를 조절하여 무게 중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꼭지 부분에는 재질을 나무로 처리하여 도

장의 역할을 유도하였으며 , 도장과 금속 장식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 미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용품인 점

을 고려하여 붓의 이미지를 S tream Line으로 처리하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 전통적 느

낌이 들도록 ‘매 , 난, 국 , 죽’의 형태를 양각으로 표현시키

고 금부(Goldfoil)등으로 표면 장식하여 붓의 고부가가치

화에 주력 하였다.

적용 가능 분야

-분쇄기 , 무드 램프 , 면도기, 포트, 향수병 , 망원경

- 211 -

립스틱

아이디어 스케치

적용 가능성 분야



붓 디자인연구사례

김영희, 인천전문대 공예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붓이 가지는 자유롭고 부드러운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생명감과 율동감이 있는 문양디자인을 하고자 했다. 이

를 위해 붓의 장식으로 사용된 한자를 탈피하여 우리의

성씨를 한글로 표현 , 자유롭게 디자인하였다. 이것을 기

본으로 무궁화와 함께 구성하여 보다 새롭고 풍부한 문

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불어 각 가정의 상징적인 심

볼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각 가정의 개성 있는 문양을 시

도하고자 했다.

디자인 내용

한글 성씨의 특징을 살려 자유롭게 디자인을 전개하고 ,

색상도 다양하게 표현 했으며 , 그라데이션에 의한 효과도

활용하여 입체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 배 등의 성씨를 디자인하여 한복 단추 디자인에 적용

해 보았다 .

적용가능 분야

각 가정의 심볼 및 족보의 표지, T셔츠, 넥타이, 벨트,

단추, 안경테, 전화카드, 모자 , 가구의 장식, 실내장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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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단추

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 추출



원시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착한 영혼과 나쁜 영혼

의 싸움에서 빚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쁜 영혼을 쫓

는 방법으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주문을 외웠다 . 우리

나라에서도 신라 때 탈춤의 하나인 처

용무, 검무 등의 궁중무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궁중무용이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민속무용과 향토무용으로

발전하여 여러 종류의 가면극과 탈춤

으로 발전되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탈춤으로는 하회탈춤, 병산탈춤, 봉산

탈춤 등이 있다 .

우리 나라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탈

춤놀이들은 대개 조선시대에 형성되었

다 . 풍농굿이나 각종 별신굿에서 볼 수 있듯이, 풍농을

기원하고 모든 질병과 재앙을 막아서 마을 사람들의 안

녕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성격과 , 인간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을 공격하여 정상을 되찾으려는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탈춤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의 문제를

주술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 발전

해 왔다.

따라서 탈춤은 세시풍속적 측면에서 지역 단위의 명절

놀이로 행해짐은 물론 , 탈의 익명성을 통해 사회를 풍자

하고 비판을 가하며 웃음을 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밋

밋한 우리네 삶을 출렁이게 하는 청량제가 되었으며 , 자

연적·개인적·사회적 맺힘을 풀고 유희적 안정성을 회

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탈’이라는 의미는 ‘가린다’ ‘감춘다’

라는 은폐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탈을 썼다’ ‘가면을 썼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하루 아침에 달라지고 새로

워지는 것을 탈바꿈이라 하며, 몹쓸

일을 저질렀을 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말도 그런 맥

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에서 놀이로, 일상의 공간에서 잔

치 마당으로 그 삶의 방식이 역전될

때 사람들의 얼굴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얼굴이 다르듯, 우리 탈의 형상도 각

양각색이다. 일본의 탈이 웃는 것도 화난 것도 아닌 모

든 삶이 정지된 상태의 무표정인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탈은 인간의 감정이나 표정을 극대화하여 일상 속에 파

묻힌 삶의 모습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탈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 탈의 몇 가지 조형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첫째, 강렬한 원색 즉 , 사방과 중앙을 가르키는 벽사의

오방색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서구 문명과 그 정서에 물

들어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오방색은 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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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되지 않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색의

교묘한 조화가 현대인의 심미안을 자극하여 신선함을 줄

수도 있다.

둘째 , 코와 입, 눈 등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은 말할 것

도 없고 코가 삐닥하게 곡선으로 붙어 있는가 하면 눈꼬

리가 좌우 불균형을 이루는 등 일정한 틀에 맞추어 제작

된 것이 아닌 탈을 만드는 이의 생각대로 거침없이 과장

되게 표현되었다.

셋째 , 모든 가면은 캐리커춰라는 체에 한 번 걸려 표현

했기 때문에 익살스런 모습에 앞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괴기스럽게까지 느껴진다 . 그러나 우리의 탈은 이 같은

기괴함에도 불구하고 사자, 원숭이까지도 사람 모습을 하

고 있을 정도로 인간적이며 회화와 과장이 덧붙여지기는

하였으나 민중적 미의식에 입각한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

기 때문에 인간 감정을 아주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

다 . 비록 정교함은 없지만 아무렇게나 뭉뚱그려 만든 것

같은 우리의 탈에서 우리는 인공 이전의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살아온 세월을 말하듯 , 탈은 그 자체

가 스스로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또한 탈의 형

상은 동질 경험의 집단 속 여러 사람에 의해 그 이미지

가 중첩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탈의 유형적

조형성은 개별 인물의 성격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

도 반영한다. 하회별신굿에 나오는 아홉 인물을 통해 이

러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회별신굿에는 각시, 할미, 부네 등 세 여인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각시와 할미 가면은 좌절과 한이 서려 있는

듯이 보인다. 각시는 무언가를 말할 듯 하면서도 울음을

참느라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고, 할미는 지지리 궁상

스런 참담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로댕의 조각 ‘슬

픔’을 연상케 할만큼 그야말로 일생을 짓밟히고 버림받은

모습이다. 각시와 할미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 여인의 페

이소스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계란형의

미인인 부네는 약간 벌린 입에서 성적 매력까지 풍기고

웃음 띤 눈은 유혹적인 모습이나 부네의 표정에서도 우

수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세 여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하회의 남

성 가면, 즉 양반과 선비, 중 , 백정 등의 표정은 어떠한

가? 실눈과 파안대소하는 표정은 낙천과 초탈, 유모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 양반탈은 넓은 얼굴과 매부리코 등

에서 지도자적인 의지가 나타나고 그 호방한 웃음 속에

는 응어리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마와 미간에

백호처럼 작은 혹이

있고 코가 우뚝한

승려탈은 부처의 잔

잔한 미소와 남성의

호방한 웃음이 합쳐

진 것 같은 웃음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하층민인 백정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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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미묘하고 분노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굴한 웃음

같기도 하고 이상 야릇한 표정이다. 즉,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 웃기는 하지만 어딘가 작위적인

어색한 웃음이다. 이밖에 양반의 하인인 초랭이탈은 주

인의 마음을 잘 간파하여 기분을 맞추는 민첩함과 약쌉

함이, 선비의 하인인 이매에서는 수더분하며 충실한 머슴

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하회탈은 한국인의 여

러 계층 , 여러 직종의 생활 감정과 인생사까지를 여실히

표현해 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양면성인 해학과 한을 역

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나 표정을 극대화하여 일상 속에 파묻힌

삶의 모습을 겉으로 떠오르게 하는 한국의 탈은 권위와

위선의 가면을 벗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열린 공간의 세계를 열어주는 활력소인 동시에 의사소통

을 매개해 주는 살아있는 신호 전달 체계이다 . 또한 민

족의 역사와 함께 우리들 스스로의 얼굴을 표현한 한국

의 탈은 우리 얼굴의 전형이며 , 그 고착된 표정 속에는

너무나도 절실한 희노애락이 응축되어 있다 . 오른 발을

내딛을 때 왼손을 내놓는 보통의 걸음과는 달리, 오른 발

을 뗄 때 오른손을 드는 탈춤의 춤사위는 일상의 보행을

정지시키고 세속의 구속과 고통에서 벗어난 축제공간에

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일탈성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현

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일 지도 모

른다.

지금까지 언급한 탈의 조형적 특징과 사실성에 바탕을

둔 해학성과 상징성 , 즉흥성과 창의성 등을 우리 제품 속

에 녹아 넣는다면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우

리만의 독특한 제품 생산은 물론 , 우리의 문화와 혼을 그

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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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할미 부네 백정
하회별신굿에 등장하는 인물탈



탈 디자인연구사례

류창희, 경기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탈의 조형적 특징과 사실성에 바탕을 둔 해학성과 상징

성을 살리기 위해서 , 탈이 가지고 있는 서민적이고 순박

한 형태와 우스꽝스런 색조 등의 배합이 이루어진 조형

을 추출하고 , 인간공학적인 편리함을 갖춘 형태의 제품

디자인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디자인 내용

전체적인 형태는 하회별신굿의 부네탈 모양으로 하였

다. 부네탈은 갸름한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형태로 머리 부분과 얼굴이 확실히 구분된 탈이다. 퍼스

널 T V의 디자인에 접목 , 얼굴 부분은 T V 모니터로 하

고 머리 부분은 스피커로 처리하였으며, 입술 부분은 컨

트롤 패널로 이루어진 형태의 퍼스널 T V가 되도록 하였

다. 기능상 특징은 모니터 부분과 받침대로 분리되어 모

니터 부분이 전후, 좌우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에도 최적의 시청 각도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한국 여인

의 얼굴 형상이 은은히 느껴지는 디자인이 되도록 하였

다.

적용 가능 분야

- T V 모니터, 공구나 연장의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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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케치

T V모니터

부네탈의 형태을 적용한 퍼스털 T V

중탈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찾은 컴퓨터용 트랙볼



탈 디자인연구사례

남용현, 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상징과 표정 등의 두 가지 요소로 집약

될 수 있는 조형 예술품인 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

문화에 나타나는 목적과 형태 ,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현대

산업디자인에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다.

연구 내용

한국 가면의 그로테스크한 점과 색채 및 표정의 상징성

등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요소를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만의 독특한 상품 경쟁력

이 확보는 물론, 보편화된 서구 이미지와의 차별화를 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대 효과

전통탈의 특징을 패턴 디자인으로 재디자인함으로써 장

식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손잡이는 대부분 인

테리어 장식품으로 분류하여 문의 재질이나 형태 , 마무리

상태 등과 함께 문을 조형적으로 꾸미는 요인이 되므로

한국탈의 리디자인은 전통적이면서도 미적인 조화를 추

구할 수 있다 . 그밖에 탈 패턴을 이용하여 포장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문자호출기)에의 응용 개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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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호출기



가마는 교통수단이 발달

하지 못했던 옛날, 주로

사람을 태워 앞뒤에서 들

어 나르던 여러 가지 탈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다 . 가마는 가마뚜껑, 가

마집, 가마채 등으로 이루

어지며 여기에 방석이 곁

들여진다 . 조그마한 집 모

양으로 꾸며 그 안에 사

람이 들어가 앉게 되어

있는 가마는 가마 종류에 따라 뒤에서 두 사람 또는 네

사람이 가마채를 들거나 멜빵을 걸어 메고 나른다.

조선 이전의 교통 수단에는 기마와 소나 말이 끄는 수레

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 가마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으로 추정된다 . 다만, 고려 때인 12세기 초 예구(禮具)의

일종으로 사용된 가마는 있었지만 사람이 타지는 않았으

며 , 중국의 사신을 영접할 때 태우기 위한 견여(肩輿)도

있었으나 실제로 타지는 않고 의례용으로만 쓰였다 .

가마는 신분과 계급, 용도에 따라 그 형태와 꾸밈새가

다양한데 가마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연(輦) : 옛날 임금과 왕비가 타던 가마로 왕권을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규모가 웅장하고 장엄하다.

좌우와 앞에 주렴이 있고, 채 두 개가 상당히 길게 붙어

있다.

● 덩 : 공주나 옹주가 타던 가마로 연과 비슷하다.

● 여(輿) : 국왕의 지친(至親)이 타던 가마로 연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덮개가 없다.

● 평교자(平轎子) : 종1품 이상의 고관이 타던 것으

로 덮개가 없고 앞뒤에 두 사람씩 네 사람이 가마채를

멘다.

● 초헌( 軒) : 종2품 이상이 탔으며 외바퀴가 달려

있어 사람이 들어 옮기지 않는 반가마 반수레 형태로 앉

는 곳은 의자와 비슷하다.

● 남여(藍輿) : 의자 비슷하게 생긴 것의 밑에 2개

의 약간 긴 채를 꿰어 붙인 포장이나 덮개 없는 작은 가

마로 사인남여(종2품 이상의 참판이 타던 가마)와 이인

남여(승지 및 6조 참판 이상이 타던 가마) 등이 있다.

● 장보교(帳步轎) : 현직 전직의 일반 관원들이 탔

던 가마로 품계의 구별이 없다.

● 삿갓가마(草轎) : 초상 중에 상제가 타던 가마로

가장자리에 흰 휘장을 두르고 위에 큰 삿갓을 덮은 것처

럼 꾸몄다 .

● 장독교(帳獨轎) : 중류층 민간에서 탔던 가마로

가마집 양옆에 창문을 내고 앞쪽에는 들창처럼 위로 들

어올리는 사립문을 달았다 . 집 지붕처럼 꾸며 전체 모양

이 작은 집과 같은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마의 모습이다 .

● 보교(步轎) : 포장(布帳) 모양을 짓고 바닥은 소

가죽을 가로 세로로 엮어 만들었다. 덮개 , 기둥, 바닥 , 들

조선시대의 궁중용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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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등은 각각 필요할 때 조립하고

보관해 둘 때는 분리하도록 꾸며져

있다.

● 교여(轎輿) : 사람이 타지

않고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던

가마이다 .

● 용정자(龍亭子) : 나라의 옥

책(玉冊), 금보(金寶) 등 보배를 운

반할 때 사용하던 가마이다.

● 사인교(四人轎) : 민간에서

혼례 때 신부를 태웠던 가마로 앞뒤에 각

각 2사람씩 모두 4사람이 든다 하여 사인교라 했다 .

가마 가운데 궁중에서 사용한 가마는 대개 호도나무와

피나무를 사용했으며, 겉에 붉은색을 칠하고 다시 주사

(朱砂)를 입혀 황금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각종 길상문을

음양각으로 장식했다.

또한 양가집 규수가 시집갈 때 탔던 사인교는 일명 꽃

가마로도 불리워졌는데, 꽃가마는 말 그대로 꽃처럼 화려

하게 치장했다 . 덮개의 사면 둘레에는 오색 술을 둘러

장식하고 양옆의 미닫이 들창문에는 꽃 그림을 그린 창

을 끼웠다. 들창문과 양쪽 문밖에는 색실로 거북 등무늬

를 바탕에 둔 주렴(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달았고 주렴

에는 부채꼴 수식(垂飾) 여러 개를 겹으로 늘어뜨렸다.

수식은 붉은 색이고 이것들은 매단 넓은 띠는 녹색 비단

을 사용했다. 십장생의 거북 무늬와 칠보 무늬를 닮은

수식의 길경도식(吉慶圖飾)

은 홍과 녹의 양색 대비와

더불어 강한 길상성을 띠

고 있어 신부의 앞날에 만

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했다.

뿐만 아니라 신행길에 못

된 잡귀나 액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창문 , 주렴 , 수식

등으로 겹겹이 에워쌌다.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수

식은 주렴에 마주쳐 장고와 비슷한

둔탁한 소리를 내는데 이 역시 소리로서 액막이를 하고

자 했던 의미가 담겨 있다 . 수식의 형태는 삼지창처럼

날카롭게 생겨 신부를 보호하는 신기(神器) 구실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길상 관념의 표

지물을 가마에 적용시켜 적절하게 장식한 선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

가마의 수식은 현대 디자인에도 응용할 수 있는데 가마

수식을 갖춘 디자인으로 변형시키면 비단 발 뿐 아니라

가리개 , 커튼, 벽걸이 등의 보조 장식으로도 사용이 가능

하다고 본다.

이화문 혼례용 사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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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디자인연구사례

류창희, 경기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가마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용 , 공공성이

있는 판매대나 공중 전화기 부스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무표정한 거리의 모습을 한국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거

리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디자인 내용

가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공중 전화기 부스

를 디자인하였다. 부스의 구조는 지붕과 전화기,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4면으로 둘러싸인 구조물과 받침

대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은 가마지붕의 특징을 적용한

형태로 수지물의 성형으로 만들며 지붕과 받침 사이 구

조물의 네 귀퉁이는 압축 몰딩으로 지붕을 지지하며 그

사이의 벽은 투명 소재로 이루어진 판재가 고정되며 어

느 장소에서나 이동 및 조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되도록 하였다.

적용 가능 분야

가마의 부분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화려한 스타일의 가

구나 귀금속 같은 수납기구 등에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

며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거리의 판매대나 공중 전화기

부스와 같은 스트리트 퍼니처에 적용하여 한국적인 이미

지의 거리 표정을 심어줄 수 있는 품목에 디자인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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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디자인연구사례

남용현, 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방향

가마 중 특히 혼례용으로 사용된 사인교는 신부용과

신랑용이 다른데 그 특징을 찾아내어 디자인함으로써 현

대 산업디자인에 새로운 형태적 감성 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사인교 중 신부용과 신랑용 가마의 측면 면 분할을 실

선화 하여 재디자인하고 면 분할에 적(赤)과 청(淸)을 사

용, 실내 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램프의 색과 배광

방법, 조명기구의 형태 등이 고려된 제품으로 디자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가마의 특징을 살려

새로움을 찾고 거기서 느끼게 되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제품 형태의 디자인으로 개발해 보고자 한다.

적용 분야

사인교 가마 중 신부용과 신랑용의 측면 면 분할은 차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면 분할의 특징을 살려 청사초롱

의 색채와 함께 연결시켜 절제된 형태미를 강조했다 . 또

한 장식적이고 고풍스러운 한국적 이미지를 지닌 테이블

스탠드로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목재 안

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은은한 빛이 나도록 디자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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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는 한 해의 시작

과 끝의 분기점에서 지난해의 액운을 공중에 날려 보내

고 새 해의 복을 기원하는 인간 의지의 표

현한다.

조선 시대 영조왕이 연날리기를 즐겨 구

경했고 또한 장려했기 때문에 이후에 7우

리 민중에게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 그

러나 일제 때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

으로 연날 리가 금지되었다가 1954년 문화

공보부에서 민족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

에서 연날리기를 장려함으로써 다시금 활

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연은 종이에 가는

대쪽을 가로 세로 또는 대각으로 엇맞추어 붙이고 실로

벌잇줄을 매어서 공중에 띄워 올리는 종이연이다 . 한자

로 연에 대한 명칭은 지연(紙鳶), 풍연(風鳶), 방연(放鳶),

풍금(風禽) 등 다양한데, 지연은 종이로 만들었다 하여 ,

풍연은 바람에 의지하여 난다 하여, 방연은 자유자재로

하늘을 난다 하여, 풍금은 새처럼 바람을 타고 난다는 뜻

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1.연의 활용

● 군사적 : 기록에 의하면, 연이 신라 진덕여왕 원

년(AD 647년)에 이미 일반화되었으며, 놀이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고려 때 최영 장군이 탐라를

정벌할 때 연을 활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의 이 같

은 군사적 활용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행해졌다.

● 민속 신앙적 측면 : 민속 신앙적

측면의 놀이로는 ‘액(厄)막이 연날리기’가

있으며, 이러한 풍속은 근래까지 전승되어

정월 대보름날 밤 달맞이 후 ‘액막이연’을

날려보낸다. 액막이연을 날려보낼 때는 연

에다 ‘액(厄)’자를 쓰고 ‘송액(送厄)’이니

‘송액영복(送厄迎福)이니 하는 액막이 글

을 쓴 후 자기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적어

날려보내기도 하고, 액(厄)의 종류를 가지

런히 써 가지고 얼레에 감았던 연줄(鳶絲)

을 풀어 하늘 높이 띄운 후 연줄을 끊어 연

을 날려보낸다 . 또한 ’달집(음력 정월 보름날 저녁 달맞

이할 때 불을 질러 밝게 하기 위해 생솔가지 등을 묶어

집채처럼 만든 무더기)‘ 태우기에서 연을 태움으로써 액

막음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 액을 보내고 복을 바라는 것

은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기에

액막이연에 송액(送厄)이란 글자만을 쓰지 않고 송액영

복(送厄迎福)이란 글자를 써넣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으

로 비추어 보아 연날리기에는 기복적 성격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연에 기복을 나타내는 문구 외에 한 쌍의

원앙새나 박쥐 등의 그림을 넣어 복을 기원했는데, 원앙

새는 부부의 돈독한 정을 상징하며, 박쥐는 그 한자 이름

인 복( )이 행복을 의미하는 복(福)자와 음이 같고 장수

를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연에 자주 등장했다. 또한 연의

액막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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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으로 용도 등장하는데, 이는 출세 기원을 암시하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

● 연싸움 놀이 : 오락적 측면에서 연싸움이 행해졌

다 . 연싸움의 재미 가운데 하나는 연줄 끊기인데 이를

위해 실을 겹치고 아교를 발라 흰말의 꼬리처럼 매끈하

게 만들며 노란 치자물을 들여 바람을 맞으면 쨍쨍 울리

도록 했다 . 또한 심한 경우에는 사기나 구리 가루를 바

르기도 했으나 연줄 끊기는 연줄을 잘 교차하는 능력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능 좋은 얼레이다 . 얼레의 형태는 평면 4각

장방형의 ‘두발 얼레’, 발이 십자형으로 된 ‘네발 얼레’,

육각으로 된 ‘육각 얼레’ , 외형은 원형 같이 보이나 발이

여덟 개 달린 ‘팔발 얼레’ 등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연

날리기를 잘 해야 상대방의 연줄을 끊을 수가 있다 .

2. 연의 종류

● 방패연 : 사각 정방형의 연 중앙에 방구멍이 뚫려

있고 머리 부분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 강한 바람에도

잘 뜨고 연체가 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 꼭지연 : 신라 진덕여왕이 정월 보름날 밤 달구경

을 나갔다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 신하들을 불러 일년 내

내 보름달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신하들이 연에

달 모양으로 큰 원을 그려서 여왕 앞에 날려 보내 여왕

이 기뻐했다는 고사에서 ‘꼭지연’이 유래하였다.

● 치마연 : 여인네의 치마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 눈깔허리동이연 : 연의 머리나 허리를 ‘동이다’라

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눈깔허리동이연은 허리동이의

검은 띠 안에 동그란 흰 점을 하나씩 붙인 연을 말한다 .

이밖에 오징어 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가오리연,

형태는 주로 방이연과 같고 주술적인 힘을 빌어 한 해

동안 액운을 막아보고자 제작되었던 액막이연 등 우리

나라에는 100여 종이 넘는 많은 연들이 있다. 우리 나라

의 연은 수 십 가지의 문양과 잘 조화된 색상 , 연의 형태

와 문양 등에 따른 명칭, 제작방법, 크기 등에 있어 실로

이채롭고 놀랄만하다. 연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60cm의 2:3 황금 비율이 주종을 이루며, 색상에 있어서

도 우리 민족의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오방색(청, 홍, 황 ,

흑, 백)이 많이 사용되었다 . 더욱이 외국의 연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지만 우리의 연은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어

하늘로 나르면서 중심을 잡는다. 이러한 사실은 어렸을

때 방패연을 만들어 띄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쉽게 수

긍이 갈 것이다 . 왼쪽이 기울면 오른쪽 갈개발(꼬리)을,

오른쪽이 기울면 왼쪽 갈개발을 길게 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또한 연 이마에 있는 살을 조였다 풀었다 하여

연을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연은 금새 곤두박

질치는 다른 나라의 연과는 달리 , 한복판에 구멍 하나를

뚫음으로써 탁월한 균형 감각과 변통술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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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디자인연구사례

서진환, 서울산업대 금속공예학과 교수 디자인 의도

우리 연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와 색상을 갖고 있는

방패연에서 형태 , 색상, 이미지를 추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 보았다.

-방패연으로 문자연 및 문양연의 변형 형태이다 . 3가지

색상의 아름다움과 동심원의 문양을 이용하여 한복 등과

같은 문양에 적용하였다. 단순한 기하학적인 선을 응용,

이미지를 변형하여 디자인 개발에 이용하였다 .

-방패연으로 액막이연의 형태이다. 방패연의 특징인 단

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4귀의 삼각 문양을 응용하여 디자

인을 변형해 보고자 하였다.

-역시 방패연으로 방상시연의 형태로 동심원의 색상과

원의 기본 형태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변형하였다 .

디자인 적용 분야

-의류 및 한복

-달력 등과 같은 평면적 인쇄 분야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본체 및 가전제품류

-메모꽂이 및 문구류

-콘센트 및 장식용품

-공중전화박스 . 텐트

-이동용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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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은 도로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설치물일 뿐

만 아니라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조형물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 이에 우리 전통 문화 유산 가운데 하나

인 ‘연’의 선, 문양, 형태 등의 조형적 특징을 가로등의

갓에 응용 , 고궁·대학로·올림픽 공원 등의 거리 가로등

에 사용하여 특색 있는 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기대 효과

전통 관연을 응용, 가로등을 디자인하였다 . 이 가로등은

전주의 끝 부분을 구부려서 그 끝에 등을 다는 하이웨이

형으로 평면적인 관연을 가로등의 갓으로 이용하고 그

안에 전구를 넣기 위해 박스형으로 만들었다. 또한 연줄

의 선적인 이미지를 응용하여 전주를 세웠으며, 박스형

갓의 아래 부분과 관연의 방구멍에서 빛이 나오도록 해

서 갓의 시각적 무게를 줄이면서 효과를 배가시켰다 . 관

연을 이용한 가로등은 환경 조형물의 하나로 고궁, 대학

교, 올림픽 공원 등의 거리에 설치하여 우리 도시가 세계

적인 문화도시, 문화거리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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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농업 기계화로 인해 키

는 점차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

지만, 농업 국가인 우리 나라의 역

사를 대변하는 농기구로서 그 의

미와 쓰임새를 후세에게 알려주어

야 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키

는 곡식 등을 까불러서 쭉정이, 티

끌 ,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걸러

내는데 쓰인 농업 용구였다. 키는

이러한 기능 외에 민속 신앙적 측

면에서도 사용되었다. 민간에서는

오줌을 잘 가리지 못하는 아이에

게 키를 씌워 소금을 얻어오게 하

면 그 버릇이 없어진다고 믿었으

며 , 경상도에서는 새해 처음 서는 장(場)에서

는 키를 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키는 까부

는 연장이므로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전통적인 키의 구조는 고리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쪼

갠 오리로 앞은 넓고 편평하게, 뒤는 좁고 우묵하게 파이

도록 짜며 양 앞쪽에 작은 날개를 붙여 바람이 잘 일게

하였다.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로 농업국가인 우리의 정

서에 맞도록 만들어진 키는 본래의 기능인 키질을 할 때

최상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휘한다 . 나비날개 치듯 부쳐

서 바람을 낸다 하여 키질을 ‘나비질’이라 표현할 만큼

키질은 동적인 아름다움을 지닌다.

곡물을 바람에 날려 가벼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하고 , 잘 익은 곡물만 안으로 고

이게 하는 키는 그 기능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를 최대한

살려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한국의 키는

쭉정이를 날려 보내기 위해 키

의 면은 날개처럼 최대한 확산

된 평면을 지니고 , 또한 키의 끝

에 두 날개를 달아 면을 최대한

증폭시킨다 . 그러나 키는 동시에

곡식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

으로 모이도록 안쪽이 움푹 파

여져 있다. 양 날개를 단 확산적

인 평면 , 힘이 응집·집결된 움푹 패인 모

서리 등이 키라는 하나의 기능 속에 통합

되면서 확산과 응집이라는 상반된 그리고 입체적인 미적

긴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의 키는 무한한 자유를 향해 허공으로 흩

어지면서도 규범 속에 스스로를 속박하는 또한 바람을

일으키고 잠재우는 모순의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다.

우리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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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항, 홍익대 미술대 교수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키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가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 내용

키의 형태에 오디오장의 기능을 접목시켰다. ‘나비질’

(키를 나비 날개치듯 부쳐서 바람을 내는 것)의 아름다

움을 지닌 양날개의 형태를 이용하여 스피커를 만들었으

며, 쌀을 키던 중앙 부분은 몸체로서 오디오를 올려 놓거

나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필요에 따

라 가운데에 CD꽂이를 따로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하였다.

적용 분야

전통적인 형태를 살리면서 제2의 기능을 부여하여 토산

품이나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의 엠

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는 뉴욕의 상징인 사과와, 행운

을 가져다 준다는 1센트 짜리 동전을 이용한 수 십 가지

의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키의 아름다운 형태

와 전통적인 기능의 의미는 우리의 중요한 관광기념품으

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신소재의 개발

등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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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장

CD장 부위의 디자인 강화

기능에 맞게 양감을 주

기 위해 가로의 길이를

늘임

손잡이 부분의 곡선화

전면부 형태의 변화



석유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전인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던 불은 바로

등잔이었다. 국내에서의 등잔 사용은

삼국시대 이전부터로 추정되며 , 신라

때에는 4- 6개의 등잔이 하나의 둥근

일통관에 연결되어 기름을 한 곳에

넣으면 여러 개의 등잔에 일정한 유

량을 유지하는 다등식 등잔 및 세련

된 조형감각과 탁월한 공예기법을

보여주는 등잔이 만들어졌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초가 양산되면서 등잔 전용의 등잔걸이와

초 전용의 촛대로 분리 발달되었으며, 불교의 발달로 청

자등잔·옥등잔·대리석등잔 등이 사찰의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백자 등잔이 선보여졌으며 ,

궁중과 일부 양반 계층에서는 상인이 제작한 금속제 등

잔걸이를 ,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가 제작한 나무 등잔걸이

를 사용하였다 . 따라서 현존하는 목제 등잔걸이는 그 형

태가 각양각색이다 . 조선조 말인 1876년 석유가 수입되

면서 심지꽂이가 따로 붙은 사기 등잔이 대량 수입 보급

되었으며 , 일제 시대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간데라 등이

사용되면서 우리의 등잔은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등잔은 옥돌이나 백자, 도기 등을 종지나 보시기 , 사발

모양으로 다듬어 그 속에 기름을 붓고 종이나 실을 여러

겹 꼬아 심지를 박은 다음 불을 붙여 사용했다. 또한 등

잔을 고정시키는 등잔걸이는 맨 위쪽의 등잔을 받쳐주는

등꽂이 , 등잔을 일정한 높이로 높여주는 받침대, 등잔 받

침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놓은 등재받이 굽 등 크

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등잔걸

이의 받침대에는 대매듭 , 줄구슬,

꼰노새김 등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어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등잔은 간편한 높이 조절 및 고정

이 가능함은 물론, 제작성과 조화되

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구조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구조적 안정성에

서 나타나는 수직하단부의 전환 형

태 역시 독특하다.

조선 후기에 사용된 벽걸이 등잔도 있는데 손잡이 부분

에는 오래 전부터 생활용품에 자주 등장해왔던 나무 , 새,

꽃, 등을 대칭문양으로 사용하여 장식성을 살리면서도 지

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평면으로 단순으로 표현하기도 했

다. 벽의 못에 걸도록 손잡이 안쪽에 홈을 파고 바깥쪽

에는 장식을 했으며 , 등잔을 걸치는 부분과 아래 받침 부

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기능적이고 단순한 조형적 특성을

지닌다 .

등잔은 옛부터 서민들이 사용했던 보편적인 등기구로서

아늑하고 포근한 고향의 느낌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속

성이 정서가 메말라 가는 오늘날 , 우리에게 더욱 어필되

고 있는 지도 모른다 . 등잔 형태에서 느껴지는 소박하고

수수한 멋과,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형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지는 등잔은 앞으로 우리가 조명기구 등에서 찾아야

할 한국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유제 등잔과 등잔대 연꼿을 새긴 등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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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사용했던 보편적 도구로 아늑하고 포근한 고

향과 같은 느낌을 주어 오늘날의 정서와도 잘 맞아떨어

진다. 미적인 면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

화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촛대의 뒷부분을 받치고 있는

광배부(光背部)는 그 디자인이 다양하며 장식적인 아름

다움을 갖고 있어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또한

등잔을 얹어 사용하는 등경이나 예전에 솜, 삼실, 종이를

꼬아 사용하였던 심지 등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에 맞

게 발전시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

적용 분야

-조명등, 소품화된 관광특산품 및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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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로 분리됨에 따라 부피가 커져서 환경장애가 되

기 쉬운 기존의 분리수거함 형태를 벽걸이 등잔의 전통

적 조형 특징을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연구 내용

-벽걸이 등잔의 특징 고찰

적용 가능 분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리수거함은 박스형으로 부피가

크고 지저분해지기 쉬워서 거리 환경미화에 장애가 되며,

분리수거함이 가득 차면 꺼내어 다시 담아야 하는 이중

적인 작업을 필료로 한다. 벽걸이 등잔을 이용한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쓰레기통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재활용 자

원함이라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벽걸이 등잔의 손잡이

부분의 문양을 그대로 살렸으며, 분리수거함의 부피를 줄

이고 지저분해지기 쉬운 앞면 대신 비닐을 씌워 쉽게 수

거하도록 하였다. 벽걸이 등잔을 이용한 재활용 분리수

거함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실용화

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수출에 일익

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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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거울재활용 휴지통

벽면 옷걸이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

를 사용해 왔다. 그 가운데 여름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

해 사용된 것이 바로 부채이다. 그러나 부채는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가리개로, 춤

이나 판소리의 연회도구 및 무당들의 무구로, 풍류를 즐

기는 선비들의 장식용품으로 , 무엄하게 사람을 물거나 밥

상에 달려드는 모기나 파리를 잡는 용도 등 폭넓게 사용

되었다.

고려도경에 “고려 사람들은 겨울에도 부채를 갖고 다닌

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

채는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식적 측

면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부채가 부채로서 존

재 이유를 갖는 것은 여름이라는 특수한 계절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 오늘날 부채를 대신하여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계절이 바뀌거나 고장

이 나서 못 쓰게 되면 한낱 추악한 고물로 집안의 한 공

간을 버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삼베 적삼을 단정하게 차

려입은 할아버지의 뒷짐진 손에, 손주 녀석에게 무릎 베

개를 베어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넉넉한 그늘을 드리

우는 느티나무 아래 돗자리를 펼쳐놓고 하늘하늘 부채를

부치는 남정네들의 손에 쥐어진 부채는 정감 있는 운치

와 멋을 자아낸다. 어디 그 뿐이랴 희한한 냉방병이나

더위를 쫑겠다고 밤새워 선풍기를 돌리다 귀한 목숨을

잃어버릴 염두로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부채란 말은 어떻게 유래되었고 그 종류(재료

별, 용도별)는 얼마나 다양하며 부채에 나타난 장식적·

미적 측면은 어떠한 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

자.

1. 부채의 어원

부채는 순수한 우리말로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

다는 뜻의 ‘부’자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라는 뜻의 ‘채’

가 합쳐진 말로 즉,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채라

는 뜻이다. 부채를 한자로는 ‘선(扇)’이라 하는데 이는 집

이나 문을 뜻하는 호(戶)자에 날개를 뜻하는 ‘깃우(羽)’를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곧 하늘을 나는 날개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 날개라는 뜻을 지닌다.

2. 부채의 종류

● 재료별 : 부채의 면으로 종이나 비단 등이 사용

되기 전에는 소철이나 파초의 잎과 같은 것을 말려서 부

담양의 파죽 팔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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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사용했을 것이다 . 이후 새의 깃털을 이용한 우선(羽

扇), 가죽으로 만든 피선(皮扇), 깁(비단)으로 만든 부채 ,

종이로 만든 부채 등이 출현되었다 .

● 형태별

-단선(團扇) : 둥근 형태를 기본으로 다양하게 전

개되므로 원선(圓扇)이라고도 한다. 단선에는 태극 모양,

오동잎·연꽃·파초잎 모양 , 조류 및 어류의 꼬리 모양,

나비·박쥐·학 등의 날개 모양 등이 있으며, 여덟 가지

덕을 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의 팔덕선이란 부채가 있는

데 대개 부채살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기 좋고 용

도도 다양하다. 또한 선면의 밑은 좁고 위가 넓어 자신

이 스스로 부칠 때에는 불편하지만 남을 부쳐 주면 앞면

이 넓어 바람이 잘 이는 효자선 등이 있다.

-접선 :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선은 주로 휴대

용으로 사용되었으며 , 부채살의 수와 선면의 색상, 변죽

의 재료나 모양 또는 선면의 그림이나 색깔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 접선은 대부분 펼치면 반원 모양을 하고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합죽선(접는 부채를 일컫음),

반죽선(변죽의 무늬가 얼룩덜룩한 불규칙적인 반점이 있

는 부채), 낙죽 합죽선(목살 부분과 변죽에 인두로 지져

서 무늬를 표현한 부채로 꽃 , 문자, 박쥐, 구름 등의 무늬

를 사용하여 낙죽한 부채), 칠접선(부채 살에만 옻칠을

한 부채), 홍접선(선면을 붉은 색으로 만든 부채), 화각

접선(쇠뿔을 종이 같이 얇게 하여 그림을 그린 뒤 변죽

에 붙인 부채로 특히 기생들이 즐겨 사용한 부채), 광변

선(변죽 머리 부분이 아랫 부분보다 넓은 부채), 화선(그

림을 그려 넣은 부채로 회화의 거의 모든 소재가 그대로

표현됨) 등이 있다.

-별선 :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이외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모양이나 재료를 다르게

하여 만든 부채이다. 이에는 윤선(輪扇 : 접었던 부채를

펴면 360도로 펼쳐져서 차바퀴처럼 둥근 원을 이루게 되

는데 이러한 윤선은 단선과 접선 모두에 있음), 합심선

(의형제를 맺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의를 나타

내는 글귀와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해서 맹세를 나타내

는 증표로 사용한 부채), 차면선(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 드림 부채(농가에서 곡식의 티끌을 날려 보낼 때

사용하거나 방아를 찧을 때 꺼풀을 날려보낼 때 사용하

던 것으로 넓적한 부채살 5,6개를 오리발처럼엮어서 길쭉

하게 만들고 종이를 두껍게 발라 튼튼하게 만든 부채),

무선(무당들이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부채), 무용선(춤출

때 사용하는 부채)등이 있다.

접선의 일종인 합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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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의 장식과 문양

우리의 조상들은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원만한 선의 멋을 살려 가볍고 시원한 부채를 만들었다.

단선에서도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어 살을 구부리거나

실을 넣어 아기자기한 멋을 내기도 했다 . 부채에는 선추

(扇錘)를 달며 이것의 호박 , 은, 비취 등을 비롯하여 정교

한 조각을 한 나무 , 매듭 등이 사용되었다. 대개의 선추

는 결이 고운 대추나무에 장생 문양인 사슴이나 학 , 소나

무 , 박쥐와 누각, 태극, 당초문, 불로초, 거북 , 대나무, 인

물 등을 정교히 조각하여 매달았으며 모양은 원형이 주

종을 이루나 사각형, 원통형, 팔각형, 꽃 모양 등도 있다.

또한 부채 자루에도 깊은 의미가 담긴 여러 문양을 조

각하였으며, 자루를 박는 주위에도 다양한 문양을 오려

붙여 견고하게 하는 기능과 더불어 멋을 내기도 하였다.

부채 자루는 통영에서 만들어졌던 통영미선(물고기 꼬리

모양의 부채) 중에 뛰어난 것들이 많은데 밧줄을 꼬거나

매듭을 묶은 듯 만들어진 자루는 당파 싸움을 걱정해 뭉

치고 화합하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한다. 자루에는 다

복 , 식솔의 번창함 , 절개 , 고결함, 부귀, 무병장수, 부부화

합 등을 기원하는 뜻에서 석류, 버섯, 복숭아, 대나무 , 연

꽃 등을 새겼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하잘 것 없는 부

채 자루 하나를 만들면서도 시대상을, 그리고 자신의 기

원을 아로새겨 넣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 부채에

배어 있는 이러한 숭고한 의미가 오늘날 제아무리 성능

좋은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불어넣어질 수 있을까?

부채는 선추와 자루 외에 선면에 시와 글씨 , 그림 등을

담음으로써 옛 선조들의 풍류는 물론 예술성까지 느끼게

한다. 또한 부채는 친지나 이웃간에 정을 주고 받는 징

표로도 사용되었다.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

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 우리 조상들은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날이면 부채를 주고 받으며 다가올 여름 더위를 잘

넘기기를 서로 기원해 주었다 .

이처럼 부채에 깃들여 있는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을 되

새겨본다면 삭막해지고 정이 메말라가는 요즘 생활에 여

유와 윤기가 흐르지 않을까? 더욱이 부채 하나로 다양한

대용품을 만들어낸 조상들의 뛰어난 응용력과 융통성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륜선(접선으로 부채를 펴면 360도로 펼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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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디자인연구사례

김영희, 인천전문대 공예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부채의 종류와 디자인적인 구성 요소를 고찰하여 시대

에 밀려 점점 사라져 가는 부채를 전통미와 현대미의 조

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 디자인하고자 했다. 새로운

형과 색,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효과와 전통적인 낙관 형

식인 사인등을 첨가하여, 전통미와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장식과 기능을 조합한 용도의 다양성도 부여했다

디자인내용

무궁화와 한글성씨의 구성을 우리 고유의 부채에 응용,

여름에는 부채로서의 기능과 그 외의 계절에는 장식의

기능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 또는 여러 개로서 다양한

구성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료는 한지를 이용하

여 친근감 있게 하였고 또한 우리 고유의 특징을 보다

더 강조하고자 했다 .

적용 가능 분야

-부채 및 실내의 벽면 장식

-움직이는 일러스트 작품, 모빌과 같은 입체 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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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케치

장식과 기능을 조합한 부채



옛 사람들에게 있어 하늘의 변화를 살피는 일은 국가의

흥망과 왕권의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었다 . 따라

서 천문학을 제왕의 학문으로 여겼으며, 천체의 관측 활

동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는 중국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여러 분야에

서 나름대로의 창조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러한 창조성

은 조선 왕조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어 갔다. 조선은 유

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문치에 힘을 기울였으나, 농본

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유학자들과 국왕

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세계 수준의 과학 기술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과학 기술의 발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은 농업 부문이다. 농업 기상학의 성립을 의미하는 측

우기는 세종대에 만들어졌는데, 기기를 써서 자연 현상을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 세계에서 가

장 앞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이라 할 것이다. 이는 이태리의 B. 가스탤리가 만든 측우

기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자랑스런 우리의 발명품인 것

이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백성에게 시간을 알리는 것을 왕

의 임무로 여겨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 관계의 각종 기구

가 많이 제작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세종대에 그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경복궁 천문대에는 간의, 혼

천 시계와 혼상(渾象), 규표(圭表), 정방안(正方案) 등이

설치되었고 자격루와 옥루 등의 물시계와 앙부일귀·평

면해시계·막대해시계 등의 여러 해시계들이 부설되었

다. 본고에서는 조선조를 중심으로 계측기기인 측우기,

물시계 , 해시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측우기

조선 세종 23년에

발명한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조선조 말

까지 관상감과 각 도

의 감영에서 이것을

통해 우량을 측정함

으로써 현대적인 기

상관측의 개념이 싹

트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주철 또는 청

동으로 만든 원통

형의 측우기 본체와 이를 안치하기 위해 돌로 만든 측우

대,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기 위한 자(주척을 사용함) 등

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우대는 측우기를 올려

놓기 위한 대석으로 화강석 , 대리석 또는 석재로 만들어

졌고 모양과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윗면에 지름 약

16cm, 깊이 약 4cm 또는 2.5cm 되게 원형으로 오목하게

파서 측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는 주철

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나 나무자 또는 대자를 사용하

기도 하였다. 최초의 측우기는 깊이가 2자(약 40cm), 지

름(약 16cm)이 8치로서 측정할 때 너무 깊고 무거워 취

급하는데 불편하여 이를 약간 줄여 깊이 1자 5치(30cm),

측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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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7치(약 14cm)로 하여 ‘측우기’라고 정식 명명케 되

었다. 현 기상청에 남아 있는 측우기는 3단 조립식으로

내경은 140mm , 외경은 150m m, 조립시의 깊이는

315m m, 높이 320mm , 상단·중단·하단 각각의 깊이는

106m m, 105m m, 103m m이며 조립할 때 겹치는 부분은

3mm , 무게는 6.2kg이다.

기상관측용 계측기로는 Galilei의 온도계 발명이 1592년

경이므로 우리의 측우기 발명은 이보다 151년이나 앞선

것이며, 또한 세계 기상학사에서 측기 시대로의 획을 긋

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당시의 강우량

측정은 농사를 짓는데 있어 수리 기반을 확립하고자, 또

한 강수량의 측정과 더불어 그 해 벼농사의 수확량을 유

추함으로써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중의 효

과가 있었다 .

2. 물시계

물시계는 누각, 경루 또

는 누호 등으로 불리우며

신라 선덕왕 때 처음 만들

어졌다는 기록도 있으나

실질적인 물시계는 1438년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제작된

자격루로 본다. 나무로 되

어 있고 모양은 동자인형

인데 ,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 북 , 징 등을

쳐서 시간을 알려 주는 자동 시보 장치가 붙어 있다 .

3. 해시계

조선시대의 해시계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발전하기

위해 100각법의 시제가 96각법의 시제로 , 문자 표기에서

숫자 표기로, 심지어 그리스 문자까지 등장하는 해시계의

변천사를 겪어왔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때 앙부일

구, 현주일구 , 천평일구 , 정남일구, 규표 등의 해시계가

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시계는 공중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과 작게 만들어 휴

대할 수 있는 것(현주일구 , 천평일구) 등 2가지가 있었다.

휴대용의 민간 해시계는 비록 예술적 가치는 떨어진다

해도 당시 사회상을 가늠하는 한 잣대가 되며 , 국가에서

나 통제하던 시간의 개념을 민간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앙부일구 : 앙부일귀는 그림자가 비치는 면이 오목

한 가마솥과 같은 반구형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

며 이러한 반구를 네 발이 받치고 있다 . 앙부일구의 구

조는 해그림자를 비추는 시반과 해그림자를 나타내는 영

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반은 오목한 반구의 모습이고

시반의 경사면에 영침이 북극을 향하여 비스듬히 꽂혀

있다. 시반에는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24절기가 13개

의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선의 수직으로 시각선을 그

었다. 당시의 시제는 12시 100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앙

부일구도 이에 따라 제작되었다.물시계인 자격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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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해시계 : 앙부일구가 반구의 오목하게 패

인 모습이라면 그 외 대부분의 해시계는 평면의 해시계

로 세종대에 제작된 현주일구, 천평일구 , 정남일구 등이

이에 속한다. 현주일구는 기둥에 추를 매달아 그 추가

일정한 지점에 오게 해서 시반의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

록 한 평면 시계로 지남침을 설치하고 당시 시제에 의한

백각(白刻)의 원판을 사용했다 . 천평일구는 현주일구처럼

기둥에 연결된 실의 그림자를 눈금으로 새긴 원판 위에

내려뜨려 그 방향에 따라 시각을 아는 것이다. 다만 수

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반면 위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곳에 물을 담아 수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점이

다른 평면 해시계와 다르다. 정남일구는 규형(窺衡)을 이

용하여 정남의 방향을 잡았고 24절기와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 이밖에도 돌로 12시를 나누어

중앙에 표를 꼽

아 쓰는 석각 평

면 해시계, 청동

제 평면 해시계,

선추 해시계 등

이 있다.

● 막대해

시계 : 표를 세워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24절기를 나누는 기구로 규표

가 있다. 수직막대를 표(表)라 하며 표 아래 끝에 붙여서

수평으로 북쪽을 향하여 누인 자를 규(圭)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의 계측기들은 우리의 높은 과학

수준을 엿보게 하는 산 자료들이다. 디자인이란 예술, 엔

지니어링, 마케팅이 접목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비록 지금의 디자인 수준은 만족할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디자인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은 결코

뒤지지 않음을 조선조 문화를 꽃피운 세종대에 발명된

계측기들이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해시계인 양부일구

평면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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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디자인연구사례

남용현, 강원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연구 내용

해시계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평면도면을 이용,

해의 방향에 따라 반구의 형태를 12가지로 변화시켜 , 형

태와 기능과의 상관관계의 체계적으로 분석을 다양한

디자인에 전통적인 기능성과 개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

연구 품목의 특징 추출

앙부일귀는 세종 때 만들어진 해시계로 반구 주위에는

한 해 24절기의 눈금이 새겨져 있고, 반구 형태 안에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영침이 하루 중의 시각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전통 고유의 시각 전달 체계의 한 심볼로써

이해하여 그것에 대한 그래픽 체계 분석을 통해 전통적

인 시각적 선과 형태의 반복으로 수학적인 그리드 안에

표현할 수 있다.

기대 효과

앙부일구의 평면도를 디자인화 함으써 12시의 방향에

따라 생기는 원의 12가지 형태를 반복으로 사용, 제품(개

인용 정보통신기기 , 스탠드형 시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
해시계인 양부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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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회화의 대상으로는 삼국시대 고분벽화, 산수화 , 사

군자, 인물화 , 민화 , 풍속화 등이 있으며 , 삼국시대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발전을 보여왔다.

고구려 벽화에서는 힘차고 율동적인 이미지를, 백제 고분

벽화와 회화에서는 부드럽고 세련됨을, 통일신라 때에는

통합되고 조화된 모습을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고려 시대의 순수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회화가 궁중과

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였으며 , 조선 시대에는

정신 세계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수화, 민화 등을 통해

한국 회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특히 민중들의 생활상

을 그린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

인 우리 회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 우리의 전통 회화는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좋은 점을 수용, 독자적인 화풍으

로 발전시킨 뒤 일본으로 전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 회화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1. 산수화

조선 초기에는 북송과 원대의 화풍을 나름대로 수용 발

전시킨 고려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명

과의 교섭을 통해 몇 가지 화풍(이곽파화풍, 마하파화풍 ,

미법산수화풍, 절파 및 명대원체화풍)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사실적 표현의 북송화가 많이 그려졌

으나 점차 높은 경지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남송화가 주

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의 산수화는 중국의 화풍을 그

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구도·공간개념·필묵

법·수지법·준법(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회

화와 구분되는 한국적 화풍을 형성했으며, 자연을 사랑하

는 당시 사대부들의 호연지기와 밀착되어 크게 성행하였

다.

● 이곽파화풍 : 산수의 소재를 황토 지대의 침식된

산천을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산등성이는 둥글고 완만

하며 산체는 기둥처럼 높이 서 있고 이 산들의 좌우 허

리에는 여러 가지 불규칙한 침식공이 나타나 있다. 또한

산수는 거대하고 우람하게 표현하고 사람이나 동물은 작

게 묘사하는 경향을 지니며 , 자연의 모습은 거리와 시간

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달리 보인다고 믿어 계절이나 시간

의 변화를 화폭에 담고자 했다 . 이러한 화풍은 조선 초

기에 널리 수용되어 당시의 한국적 화풍 형성에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 이곽파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몽유도원도

‘로 유명한 안견을 들 수 있다. ‘몽유도원도‘는 좌측의 현

실 세계와 우측의 환상적인 도원의 세계가 현저한 대조

를 보이고 , 좌측으로부터 우측을 향해 점차 상승하는 운

9.회화 원형을 찾아서

전통회화

몽유도원도 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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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수직적·수평적 요소가 큰 대조를 보여 웅장한

자연의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

● 마하파화풍 : 양자강 이남의 강남 지방을 주로

화폭에 담아 산들은 가라앉을 듯 나지막하고 물은 넘칠

듯이 그리는 소위 잔산잉수식(殘山剩水式)의 산수화이다 .

자연을 묘사하되 전부를 표현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분을

잡아 요점적으로 간결하게 묘사하는 경향을 띤다. 이 화

풍에서는 여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경이나 원경의

경물들이 시사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림 전체에 이

상적인 취향이 배어나는 경향이 짙다. 더욱이 화폭에서

자연과 인물의 비중을 대등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대자연

속의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향유하는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하파의 대표적 화가로 ‘송하보월도‘의

이상좌, ‘예장소요도‘의 이불해 등이 있다 . 이상좌의 ‘송하

보월도‘를 보면 왼편 아래 귀퉁이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으로부터 장송(長松)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데 이처

럼 한쪽 구석에 무게가 치우쳐 있는 일각 구도와 굴곡이

심한 소나무 , 바람을 등에 지고 달빛 아래 거니는 선비와

동자의 모습 등은 남송 마화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

● 미법산수화풍 : 미점(米點)을 구사하여 비온 뒤의 습

윤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는 등 안개낀 자연의 독특한

분위기 묘사가 일품이다.

● 절파 및 명대원체화풍 : 남송의 마하파화풍을 토대로

하나 중경을 삽입하여 구성을 복잡하게 하고 거친 필치

를 구사하여 약간 조야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 이

러한 화풍은 15세기에 우리 나라에 전래, 수용된다. 강희

안의 ‘고사관수도‘를 보면 , 인물이 핵심이 되고 산수가 부

수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 필치가 활달하고 세련됨은

물론, 문기(文氣)마저 풍기고 있는데 이러한 화풍은 조선

중기에 크게 유행되었다.

2. 사군자

사군자화는 산수화나 인물화에 비해 비교적 그리기가 간

단하고 서예의 기법을 적용시켜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화가(餘技畵家)인 문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소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사

대부화가 생기기 시작하여 많은 사대부들이 묵죽과 묵매

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화원들도 사군자를 많이 그렸다고 한다 . 15- 16세

기부터 매화와 대나무를 청화(靑 )·진사(辰砂)·철사

(鐵砂) 백자에 그린 흔적이 보이며 이후 난초와 국화도

백자의 표면 그림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사군자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

나 김정희의 묵란과 묵죽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 개인의

세한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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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잘 반영된 독자적인 양식을 수립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동양화의 정신과 기법을 가장 잘 반영하는

회화로 여겨져 기본 수련 과정으로서도 많이 그려지고

있다.

3. 인물화

동양의 인물화는 유교적인 현실주의와 교화주의를 바탕

으로 전개되었으며 , 송나라 때 산수화의 발달과 더불어

산수인물화적인 성격을 띠면서 발달하였다. 화풍은 대체

로 필선의 변화 없이 유려하게 다루는 고개지 양식과 필

선의 굵고 가는 차이를 주어 다루는 오도자(吳道子) 양

식으로 크게 나뉘며 변천되었다.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

화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

서 한국적 화풍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초상화의 발

전이 두드러진다.

4. 민화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

해 유통되는 그림을 우리는 민화라 한다 . 민화는 당대

서민들의 생활 모습과 철학이 반영된 그림으로 그 속에

는 우리 겨레의 심성이 해학적으로 담겨 있고 힘없고 말

못하는 서민들의 애환과 장생과 부귀, 벽사를 바라는 소

박한 염원이 상징적으로 깃들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

중 정서와 서민적 미의식이 돋보이는 조선의 민화는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

다 할 것이다 .

정통 회화가 감상안에

치우친다면 민화는 실용

화로 주술적인 벽사구복

(壁邪求福) 사상과 함께

그림 속에 상징성이 담

겨져 있다 . 또한 정통 회

화는 낙관이 있어 작가

를 알 수 있으나 민화는

낙관이 없어 작가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화는 정통

화나 궁중화에 비해 인간 본연의 동심에서 그려진 가식

없는 무기교 속에 기교를 부린 그림이라 할 것이다. 이

러한 민화 가운데 솔직한 민중의 심성을 익살과 풍자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 예로 긴 장죽을 물

고 거만하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호랑이 그림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호

랑이와 담배’의 상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

으나 ‘옛날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로 시작되는

할머니의 친근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란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 . 또한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연

약한 토끼의 시중을 받으며 목에 힘을 주고 으스대는 광

경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여기서 호랑이는 사대부층

을, 토끼는 서민층을 비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민들의 애환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가고

있다.

까치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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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화는 전후, 좌우, 고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시점이나 작법 , 공간 구성을 배격하고 자연 속에서 인간

이 이동함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물체와 대상을 완전

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면의 전면을 동시에 펼쳐놓은 특

이한 구성을 보여준다 . 이는 서구 근대미술의 입체파 조

형원리와 비슷하며, 우리의 정통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사물의 표현기법이다.

조선의 민화는 한동안 정통 회화의 그늘에 가려 그 진

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민화를

공부하는 학자와 애호가들에 의해 재평가되고 있는데, 따

뜻한 운치와 진솔한 멋이 깃든 민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현대적 계승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5. 풍속화

풍속화는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현실 생활과 풍속 등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으로 그 사회

나 시대의 일반적

인 생활 그 자체

를 표현하기 때문

에 거기에 그려진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농민, 서민,

귀족 풍속화로 구

분할 수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에서 풍속적인

요소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조선 시대의 궁중을 중심으

로 한 각종 행사의 기록화와 경직도(耕織圖) 등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다가 후기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윤두서, 김두량 등에 의해 새로운 조류

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김홍도 , 신윤복 , 김득신 등이 계승

하여 한국적 화풍을 형성하면서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풍속화에서는 친근감을 느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사를 여실히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

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풍속화에 그려

진 것들은 대부분 평화로운 장면들이며 괴롭고 슬픈 모

습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로써 우리 민족의 밝고 낙천적

인 심성을 살필 수 있다.

대표적인 풍속화로 경작도(흙과 함께 살고 있는 농부들

과 아낙네들의 일하는 모습을 소재로 다룸), 평생도(사대

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그린 그림으로 돌

잔치에서 과거 급제 , 벼슬길을 거쳐 환갑잔치까지를 병풍

그림에 담았으며,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 선비들의 염원을 그림), 미인도 , 그네타기(흥겨

운 단오풍속을 담은 소중한 세시풍속도 중의 하나) 등이

있다.

문화 유산인 동시에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전통 회

화가 단지 예술적인 소장품에 그치기보다는 회화에 나타

난 한국적인 독특한 조형 양식을 여러 제품 속에 접목하

여 생활 속의 회화로서의 기능이 개발된다면 그 활용 폭

은 상당히 클 것이다.씨름, 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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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회화 디자인연구사례

이명호, 경주전문대 산업다자인과 교수 디자인 의도

조선 시대의 회화 중 먹의 농담을 이용, 담백하면서도

단순 명쾌한 화풍이나 우리 나라의 전통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묵포도도를 디자인의 대상으로 활용하

였다.

디자인 내용

조선 시대 영곡 황집중(影谷 黃執中)이 그린 묵포도도

는 농묵과 담묵으로 포도알과 줄기를 입체감 있게 표현

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변화와 안정감 있게 표현하였다.

형태나 구조는 그 자체가 단순하므로 약간의 변화를 주

었으며 , 색채는 붉은 보라와 남보라색으로 포도알을 표현

하고 짙은 노랑의 바탕색에 얼룩 번짐의 기법으로 회화

의 고전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연스럽게 뻗어내린

포도 줄기와 잎사귀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

다.

적용 분야

스카프, 넥타이 등 섬유류의 제품에 전체를 또는 부분적

으로 트리밍하여 디자인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디자인에는 부분적으로 문양을 적

용할 수 있고 상품 포장 및 패키지에 응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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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회화 디자인연구사례

윤여항,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 디자인 의도

전통 회화나 민화 등에서 한국적인 독특한 조형 양식을

선택, 함(函)과의 접목을 통한 제2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함을 디자인하고자 했다.

디자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통 회화의 이미지와 전통 문양을 현

대화 시켜 다양한 용도로 우리 전통 사회의 필수품이었

던 함(函)과의 접목을 통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박물관에 전시되어 감상하는 회

화가 아닌 실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회화’로서의 기능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적용분야

함(函)이 갖는 장식적 기능은 우리 회화의 곡선적이며

섬세한 아름다움과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날 것

이다. 한편 회화나 민화 등을 좀 더 연구 개발하여 단지

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기념품이나 민예품 등과 같

은 상품으로도 확대 발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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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연구 의의 및 활용 방안

1.연구의의

우리에게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는 반면,오랜 기간 외침에 시달려

왔으며 아직도 약소 민족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

교육헌장의 구절이 가슴이 와 닿으면서도 우리의 것을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에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행

동이 선뜻 이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업 근대화의 여파로 거세게 밀려들어온 서구

문명의 체취가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정신

의 세계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디자인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외래 문화의 수용 및 첨단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

나, 우리 교육의 전통문화를 디자인 속게 계승 발전시키

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하다. 때때로 이같은 노력이 가시

화 되는 일도 있지만 목소리만 높을 뿐 용도사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교육의 부재를 들 수있다. 전통문화란 그것을 연구

하고 관여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

여 우리의 의식 및 생활과 유리시킴으로써, 교육 현장에

서 전통문화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와 외래 문화를 동등한 입

장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케 했다. 일례

로 우리 건축의 기둥 양식인 배흘림기둥이나 우리의 가

락을 노래나 악기를 통해 제대로 구사하는 방법의 교육

은 간과하면서도, 그리고 건축의 기둥 양식인 도리아식ㆍ

이오니아식ㆍ코린트식이나 서양의 가곡 및 악기 연주법

등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 교육현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

창조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음은 사회지도층이 전통문화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을 선도함으로써 정신적인 풍요는

물론, 더 나아가(國富) 창출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로, 조선은 백자

를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자의 진

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여 나라의 경제

적 힘을 기르고자 애쓰지 않음으로써, 부강한 나라로 발

전하기는커녕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맛보게 되었다. 그

러나 일본은 임진왜란 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얻은 백자

기술을 활용, 도자기 교역을 통해 부(富)를 축적했고 명

치유신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조선의 도공은

천재성이 엿보이는 뛰어난 장인으로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어 냈지만, 당시의 폐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했고, 도자기에 명기도 하지 않아 어떤 도

공이 빚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에

꿀려간 조선의 도공은, 영주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실명

으로 자신만의 도자기를 빚게 되면서 조선, 일본, 중국의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때로는 소박하고 때로는 화려한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본의 백자를 선보이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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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의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고려청자의 은

은한 비취색, 조선백자의 무욕의 흰색 등 우리의 선조들

은 각 시대마다 한국의 고유색을 도자기를 통해 발현시

켰지만, 지금은 그것을 계승하지도 또한 새로운 색을 만

들어내지도 못함으로써 먼 훗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

가 한국 문화사의 암흑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

움마저 생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사회

지도층의 깊이 있는 문화 인식이 얼마나 국가 장래를 크

게 관여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 한 IMF에 의해 경제

주권을 제약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

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물건을 제작하는 이들의 우리 것을 배우고자 하

는 의지 및 장인 의식의 결여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

하여 생산 판매하는 기업가들에 의 해 한국의 전통은 빛

나기보다는 조악한 것으로 그러지기가 일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내용은 우리 조상들이 물(物)을 제작하

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장인 정신을 담은 것으로 시대

가 바뀐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옮겨 적는다.

만듬에 있어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라 . 하지만

미(美)를 배우지 말라. 작위는 미를 죽인다.

쓰임새 없이는 만들지 말라.

용도를 떠난 물건은 미를 해친다 용(用)과 미가

상반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

반드시 마음의 봉사여야 한다.

제작한다는 것은 자연에 순응함이며 미에 바치는

것이다.

싫증 없이 만들라.

그것은 즐거움이오 .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름을 빛내러 만들지 말라. 사념에 빠지지 말라.

물건에는 정숙히 있어야 한다.

조용한 미보다 아름다운게 없다 .

숙(淑)은 견줄 바 없는 경지이다.

기교에 빠지지 말라.

기교를 편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치명의 병은 대개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지식에 빠지지 말라.

지(知)가 부족하면 보충하고 지가 과잉하거든

신중하라 .

건실함을 대본으로 삼아라.

지정한 미는 건전한 미이다. 그 미는 병들지 아니한다 .

값싸게 함을 마음에 두라 .

민중의 씀씀이에 적합치 않은 것은 완전치 못한

것이다.

“인간은 아는 만큼 보고 느낀다”라는 말처럼, 전통문화

에 대한 그간의 무지와 인식결여에 의 해 찬란한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린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ⅰ)한 시대의

건축 수준을 가늠케 하고 민본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궁궐 ⅱ)입체적 기하학적 형태와 축조 설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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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면이 돋보이는 첨성대 ⅲ)정교한 세공기술을 보여주

는 금관, 허리띠, 귀걸이 등의 금속공예 ⅳ)각 시대마다

새롭게 구현되어 자연미ㆍ세련미ㆍ소박함 등을 보여준

한국의 도자기 ⅴ)지관과 천진함으로 허심탄회하고 꾸임

없는 인간 모습을 표현한 신라토우 ⅵ)자연 그대로의 주

조와 목리를 이용해 만든 목기, ⅶ)버려질 운명의 천들을

모아 빼어난 구성미를 창출한 조각보 등을 보면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식에 대전환이 요구되

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보는 관점에 따라 입면부, 측면부 등 그 모습이 달라지

듯, 새로운 잣대와 체계적인 논리 전개방법에 따라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나 이에 표출된 우리 고유의 디자인이

더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일례로 보

자기는 어떠한 형태의 물건이더라도 그것과 일체되는 무

정형의 특성이 있고, 사용여부에 따라 입체성과 평면성을

갖는 등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무쌍한 면을 보

이며, 또한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

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방지에도 일조한다. 더욱이

보자기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싸서 상대방에 모내면 상

대방은 그에 대한 답례로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서 보내

는 즉, 마음과 마음을 조고 받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발효식품의 저장구

이 숨쉬는 용기인 옹기는 숙성기간을 자체적으로 조절하

여 주고 맛을 제대로 보존하는데 있어 현대 과학 기술이

만들어낸 어떠한 용기보다 더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구조

와 재질로 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된다.

이렇듯 선인들의 예지와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는 우리

의 전통문화에는 자연과 자연재 본래의 특성을 십분 이

용한 자연합일, 틀에 짜여진 일정한 법칙 없이 자유롭게

다양하며 유연하게 도구의 구조와 형태를 표현한 중용성,

물(物)의 제작에 있어 사용ㆍ기술ㆍ자원의 관계를 인간ㆍ

물(物)ㆍ환경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종합성 등

이 나타나 있다. 또한 옛 기물에는 허식과 표피적 장식보

다는 내실을 기하고, 정신을 불어넣는데서 나오는 견실미

와 생명미, 작위를 줄이는데서 나오는 단순ㆍ간결ㆍ건강

미, 주변 환경의 폭넓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자연ㆍ순수미

등이 고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후손은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 사회 일각에서 우리 것을 재조명하고 자는 운동

이 서서히 전개되고 있고, 다가올 21세기는 동양문화가

서양문화를 압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는 예측하게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노의 되고는 있으나,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이 잇는 연구가 노의 되고는 있으나, 전통

의 재현과 재창조라는 이름 하에 어설픈 전통과의 접목

을 시도하여 상품화하거나, 지나치게 영리 추구에만 집착

하여 전통적 의미가 손상된 천박한 디자인을 한다면 오

히려 우리의 전통문화와 조상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부문에서 소홀함이 없이 참된 우리

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상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

제고 상품으로 시장 개척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

하게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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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본 연구

는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아 한국의 정체성(正體性)

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

련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간 전통문화

의 일부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가 선보여지기는 했

으나, 이렇듯 광범위한 분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이

의 디자인 적용 사례를 다룬 적이 없는 만큼, 본연구가

지닌 의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르

랴`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에 진행된 디자인 연구사례가

모두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디자인계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개발을 활발히 추진한다면

세계 속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심어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활용방안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 문화에 관심있는

이들이 우리 전통 문화의 원형과 이의 접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본 연구 결과물은,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분명 가치있는 자

료가 될 것이다. 이번의 디자인 연구사례가 기대에 못미

쳤던 근본적 이유를 살펴보면, 전통문화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깊이 있는 고민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부분만을 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했던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최종 연구 결과물에서는 전통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디자인 연구사례에 모지 않게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향후

발전된 전통과의 접목을 꾀할 수 있는 바탕 마련에 큰

의미를 두었다.

전통문화에 나타난 제요소의 접목이란 눈으로 보이는

형태만의 활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형태의 일부분을

그대로 본따 왔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전통과의 접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통문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컨셉, 그리고 이미지 등과의 접목이 더 중요하

다. 일례로 옹기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한다고 해보자. 옹

기의 가방 큰 특징은 그릇 자체가 숨을 쉈 수 있다는 것

이며 따라서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과 같은 발효식품의 저장용구로 적합하다. 무겁고 깨질

열려가 있는 옹기를 그대로 발효식품의 용기로 활용하지

는 않더라도 옹기처럼 숨 쉴 수 있는 재질의 용기를 개

발한다든지, 옹기와 같이 토속적이 흙 냄새를 느낄 수 있

는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전통

과 현대와의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전통의 재현과 재창조가 상보적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전통의 재현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하

였을 대만이 전통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

의 실체도 모른 채 재창조나 접목을 꾀한다면 그 본래

모습과 유리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

서 행해지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 전통문화 접목 얼마나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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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Des ig n)의 어원은 de+s ign이 결합된 것이라고 한

다. from은 ~로부터의 이탈은 s ig n은 기호와 신호라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란 일상기호와 신호

체계로부터 이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이란 기존의

선입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리의 전

통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디자인 작업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자

성의 기회는 물론 의미있는 디자인 작업이란 측면에서

그 활용 가치는 크다 할 것이다.

제2절.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의 문제점과

그개선 방향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 에 관한 본 연구과제 수

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먼저 하고자

했던 의욕은 컸으나, 디자인 연구 대상품목이 광범위하여

각 품목별로 심도 있게 새로운 컨셉을 도출하여 구체화

하고 이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개발로 이끌어 내기까

지는 적잖은 무리가 있었다. 더욱이 연구위원 중에는 우

리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없이 바로 디자인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전통의 본질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

는 결과물을 내놓은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품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일시에,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매년 순차적으로 각기 다

른 주제(예 : 보자기전, 자연의 색을 오늘에 (전통염색전),

전신구전 , 도자기전 등) 하에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의

접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모전 등을 통해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연구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는 결과물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은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일반인, 특히 젊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에 준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공모전을 통한 연구 재발로 방향이 전환된다면, 아

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으로 입상작의 2배수 정도를 1차

로 선별하고, 이에 선발된 사람들이 올바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거나 현대 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

도록, 전통문화의 이론적 전문가와 전통문화 전수 자로부

터 직접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처음

에 공모한 아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을 보안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모전에 최종 출품 할 제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통과 유리되지

않은 좋은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공모

전에서 입상하지는 않았더라도 예비 입상자들이 전통문

화를 제대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향후 훌

륭한 디자인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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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공모전의 입상작들을 전시할 때는 디자인 접목의

원형이 되는 전통문화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관람자들하

게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다 바람직한

전통과의 만남을 꾀하도록 하며, 전시기간중 관련 세미나

나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입상자 외에 관심있는 사람들

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입상작들의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물, 세미나 및 워크샵 내용 등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며, 산업디자인에 대한 실질

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질 것이다.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본 본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

처럼, 비록 이번의 연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갖고

이 부문의 발전을 꾀한다면 우리 디자인계의 발전은 물

론,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기

에서 언급한 개선 방향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

린다. 특히 본 최종 보고서의 기본 레이아웃 안을 디자

인해주신 이진구 (한동대 산업정보 디자인학부 교수), 평

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권영걸 (이

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교수), 이주형 (서울대학교 고

고미술사학과 교수), 김삼대자 (국립민속박물과 민속연구

과정), 임영주 (고미술가협회 실장), 김재영 (숙명여자대

학교 공예학과 교수), 분들과 이밖에 배병선 (군산대 공

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최은수 (국립민속박물과 전문위

원), 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관), 진화수 (국립중앙

박물과 연구사),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관), 김성구

(대구박물관장), 윤이근 (국악박물관 연구실장)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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